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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 설명

병조의  관인〔兵曹之印〕: 조선시대  병조(兵曹)

에서 사용하던  관인.  목제(木製)의 양각(陽刻)

형태로서 실물의 크기는 9×9㎝이나 여기

에는 6×6㎝로 축소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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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정부예산으로 발간하였으므로 기관(부대)

자산으로 영구보존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불가능할

경우 당 연구소로 회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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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
최     북     진

우리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전통적인 군사사상과 전략전술을 체계

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고병서·전쟁사 등의 군사문헌 자료집과 번역서를

지속적으로 간행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11년 현재 자료집 10권과

번역서 22권을 발간하여 군사사 연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격퇴의 유일한 대안으로 수용되었던

‘절강병법(浙江兵法)’의 이론서·교리서인 󰡔기효신서(紀效新書)󰡕(上) 번

역본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번역본은 우리 연구소가 지난

1998년 「군사사연구 자료집」 제6권으로 영인발간한 󰡔기효신서󰡕(상)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새롭습니다.  

󰡔기효신서󰡕는 잘 아는 바와 같이, 중국 명대(明代)의 명장이었던

척계광(戚繼光)이 왜구의 침입에 대응하여 고안한 새로운 전술과 무기

체계를 수록한 병서입니다. 이는 왜구의 격퇴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당시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한 병법이었습니다. 척계광 병법의 지리적

배경이 중국 남방 절강지역이었기 때문에 흔히 ‘절강병법’으로 불렀습

니다. 임진왜란을 맞아 초반에 패전을 거듭하던 조선군은 1593년 1월

평양성 탈환전투에서 절강병법이 위력을 발휘하자 국왕 선조가 영의정

유성룡에게 책임을 맡겨 이 병법의 수용에 총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훈련도감을 창설하고, 포수(砲手)·사수(射手)·살수

(殺手)의 이른바 삼수병(三手兵)을 양성하였습니다.  

한편, 이 󰡔기효신서󰡕의 수용은 단지 임진왜란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

전술로서 그친 것이 아니라, 이후 군제 개혁의 기본 틀로 작용하였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조선군의 편제는 기존의 기병

중심의 오위체제에서 보병 중심의 삼수병체제로 전환되었읍니다. 또한

주요 병종이 보병 중심으로 바뀌고 무기체계도 농기구를 응용한 낭선

(狼筅)·당파( ) 등을 사용하면서 본래 군역계층이 아닌 천민층까지

발 / 간 /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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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하는 이른바 속오군(束伍軍)체제로 재편됩니다. 나아가 17세기

중반 이후에는 포수를 중심으로 하는 군제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기효신서󰡕도 척계광이 고안했던 본래의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술 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즉, 조선은

중국의 왕세정본(王世貞本) 󰡔기효신서󰡕에 척계광 자신이 북방 민족의

기병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한 이승훈본(李承勛本)

󰡔기효신서󰡕를 대본으로 삼았읍니다. 그리고 다시 북방 민족의 기병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편찬한 󰡔연병실기(練兵實紀)󰡕를 4권으로 요약

하여 덧붙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종 5년 병조판서 김좌명(金佐明)에

의해 이승훈본에 󰡔연병실기󰡕 중 4권을 덧붙인 이른바 조선본(朝鮮本)

󰡔기효신서󰡕로 재구성됩니다. 지난 1998년 우리 연구소에서 간행한

영인본도 바로 이 조선본에 해당합니다. 다시말해, 임진왜란 기간에

훈련도감 낭청 한교(韓嶠)가 처음으로 해득한 󰡔기효신서󰡕가 조선본

󰡔기효신서󰡕로 최종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국망(國亡)의 위기를 맞이하여 국왕 선조를 비롯하여

유성룡, 한교 등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새로운 병법을

수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훌륭한

귀감이 될 것이리라 믿어집니다. 중국 남부지방의 방언투(方言套) 등이

뒤섞여서 쉽사리 해득하기 어려웠던 󰡔기효신서󰡕를 알기 쉽게 번역해

주신 해동경사연구소 유재성(柳在城) 선생께 감사드리며, 기획 및 편집·

간행 업무를 담당한 전호수 연구원을 비롯한 관계관들의 노고에도

치하를 보냅니다.

2011.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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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두기

- 국역의 범례

1. 이 책의 번역 대본은 1998년 국방군사연구소에서 발행한 영인본

󰡔기효신서(紀效新書)󰡕(上)이다. 위 영인본의 대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본(도서번호 奎中2207)으로 1664년(현종 5)에 처음

으로 간행된 조선본(朝鮮本)이다.

2. 󰡔기효신서(紀效新書)󰡕(上)의 범위는 제10권 실전편[實戰編]까지

이며, 장·절의 편차는 원전의 구분에 따랐다. 다만, 원전에는

그 구분이 없으나 제1편 속오편[束伍篇] 앞부분의 ‘서문·자서

(自序)·목록’을 묶어서 ‘권두’로 설정하였다.

3. 각 항목별 소항목의 표시방식으로 원전에는 없더라도 ‘▣·◈·

○’의 부호를 첨가하거나 원문자를 사용하여 독해상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특히, ‘그림’의 내부 문장의 번역문도 별도의 구분

없이 ‘◈·○’를 사용하여 처리하였으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

4. 가능한 한 원전 그대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접속사

및 최소한의 문장을 사용하여 독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5. 기타 각종 편집상의 관련 부호는 일반적인 사용 원칙에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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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紀效新書(上) �

권 두[권 두[卷 頭]卷 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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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두[卷頭] 11

■ 권 두[卷 頭]

▣ 척장군(戚將軍) 기효신서  서문

민중(閩中)1)의 왕중승(王中丞)2)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척장군의 용병(用兵)은 신과 같은데 그가 지은  기효신서 에 대해서

공이 한마디 말할 뜻이 없으십니까?

불초한 내가 일찍이 왕헌사(王憲使)3)를 모시고 척장군의 용병하는

정상을 토론한 적이 있었다.이에 대해서 왕헌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척장군은 소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

“척장군은 다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

“척장군은 적을 패퇴하게 하는 용병을 잘 한다.”

“척장군은 아군을 승리하게 하는 용병을 잘 한다.”

내가 척장군의 용병을 잘한 정상에 대하여 묻자,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방 수령이 해안 지역에서 위급한 사태가 일어나면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 동남방을 막는데,대략 열명이 넘는 병사가 왜구(倭寇)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였다.그러나 척장군은 비교(裨校:하급장교)를

거쳐 천여 명의 오합지졸(烏合之卒)을 이끌고서 그 왜구의 소굴을

1)민중(閩中):중국의 옛날 군 이름.진(秦)나라 때 설치,치소는 야현(冶縣),

지금의 복건성 일대.

2)왕중승(王中丞):왕도곤(王道昆)을 가리킴.명(明)나라 흡(歙)사람으로 가정

(嘉靖)연간에 진사시험에 합격하여 절강성 금화부의 의오령(義烏令)이 되어

백성에게 전술훈련을 하여 사람들이 투석을 잘하여 세칭 의오병(義烏兵)이라

하였다.뒤에 척계광과 함께 왜구를 격파하여 사마랑(司馬郞)에 발탁되고

병부시랑(兵部侍郞)을 역임하였다.

3)왕헌사(王憲使):왕도행(王道行)을 가리킴.명나라 곡양(曲陽)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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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紀效新書』(上)

짓밟고 목베어 죽이기를 마치 지푸라기를 베는 것과 같이 하니,이는

말할 것도 없이 척장군이 소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는 것이다.

지금 여러 변방의 대장들은 삼천명에 지나지 않는 군대를 거느리

고서 그가 행한 전적을 올리지 못한다.

그러나 유독 척장군만은 대장의 임무를 맡아서 수만인을 거느림에

이르러서도 그 의식의 지향하는 바는 균형에 맞게 집중되어 꿋꿋하고

의젓하게 움직이게 하여 마치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같게 한다.이는 말할 것도 없이 척장군이 다수의 병력을 쓰는

용병을 잘 한다는 것이다.척장군이 보낸 군졸이 불행히 적의 계책에

빠져서 패전했다는 보고를 하면,척장군은 더욱 군사훈련을 강화

하여 침착하고 태연하게 이따금씩 그 허점을 이용하여 적을 속인다.

그리고,적이 해이해진 징후가 나타나면 조용히 아군의 사기를 북돋아

주고 돌연히 이를 운용하여 큰 공훈을 이룩한다.그러므로 척장군의

패배는 왕왕이 승리의 단서가 되었다.

그러나 다른 장수들은 작은 승리를 보면 뜻이 적이 교만해지고

큰 승리를 보면 뜻이 크게 교만해진다.그래서 마치 생선을 품에

안고 꽃싸움놀이(鬪花)4)를 하는 것처럼 그 이긴 모습을 아랫사람

들에게 보여주고,아랫사람들도 또한 다투어서 아첨하는 말로 윗

사람의 비위를 맞추어 해이함을 자초한다.이런 까닭으로 그 승리가

왕왕 패전의 단서가 된다.그러나 척장군은 도리어 더욱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침착하고 태연하게 대처함으로써 불행히 적이 이겼다고

하여 적이 그 승리로써 아군을 압도하지 못하도록 한다.그리고

아군이 승리하였다고 하여 적이 그 패배로써 아군을 그르치지 못하게

한다.

지금 척장군은 비교(裨校:하급장교)로부터 몸을 일으켜 여러번

승진을 거듭,지위가 대도독(大都督)에 이르러 두 개의 인수(印綬)

4)꽃싸움놀이(鬪花):당(唐)나라 개원(開元)천보(天寶)연간에 장안의 사녀들이

투화 놀이를 즐겼는데,봄에 기이한 꽃을 몸에 많이 꽂은 자가 이기도록 되어

있는 놀이로서,봄의 투화에 대비해서 천금을 기울여 이름난 꽃을 사다가 정원

에서 길러서 봄의 꽃싸움놀이에 대비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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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차고 삼도를 점거하여 절제를 행하면서 크고 작은 수십 수백차

례의 전투에서 죽이고 탈취한 것이 수만을 헤아려 동남방의 명장

으로 일컬어져 척장군과 필적할 만 한 자가 없었다.”

왕헌사는 인하여 한 편의 책을 꺼내어 나에게 주면서 다시 이렇게

말하였다.

“이것은 척장군이 지은  기효신서 다.”

내가 이 책을 손에 넣고 읽어보니,대체로 여섯권은 속오편(束伍

篇)으로부터 수병편(水兵篇)에 이르기까지이며 전부 열 네 권인데,

그 정밀하기로는 찾아 보아도 빈틈이 없었으며,잡아 보아도 형적이

드러나지 않으니,이는 마치 장생(莊生)5)의 담론이 간략하면서도

아득하고 원대함과 같았다.재능과 공격 방법을 기르치고 군영과

보루를 설치하고 수륙(水陸)으로 군사를 분산 배치하여 상세하게

갖추고 맥락을 이루는 것은 마치 도주공(陶朱公)6)의 살아날 방도를

도모함과 같았다.

그 상벌을 분명히 함과 조목조목 법도를 규정함은 마치 한비(韓非)7)의

시시비비를 논함과 같았다.나타난 도적을 치고 귀신처럼 들고 남은

마치 계주(季主)8)와 군평(君平)9)의 선견지명과 같았다.

내가 이에 일어나서 찬탄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5)장생(莊生):장자(莊子,BC369～BC289?)를 가리킨다.

6)도주공(陶朱公):범려(范蠡)를 가리킨다.초(楚)나라 완(宛 :하남성 남양현)에서

출생하여 중국 춘추시대 말기 월왕(越王)구천(句踐)을 도와 오(吳)나라를 멸망

시켰다.그후 제나라에 가서 재상(宰相)이 되었으나,얼마 후에 도(陶 :산동성

정도현)지방으로 은퇴하여 도주공(陶朱公)이라는 변성명으로 상업에 종사하여

거만(巨萬)의 재산을 모았다 한다.

7)한비(韓非,BC280?～BC233):법가(法家)사상을 대성한 중국 전국시대 말기의

사상가

8)계주(季主):한(漢)나라때의 유명한 점술사인 사마계주(司馬季主)를 가리킴.

9)군평(君平):한나라 때의 이름 높은 선지 엄준(嚴遵)을 가리킨다.벼슬하지 않고

은거하여 성도(成都)에서 점을 치며 살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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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장군은 요행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척장군은 유능한 현관(縣官)

으로서 진실로 북자(北赭)ㆍ한해(瀚海)ㆍ봉랑(封狼)ㆍ거서(居胥)를

써서 만호후(萬戶侯)를 취한다 해도 어찌 족히 말하리오?”

이 어찌 오직 동남방 뿐에만 국한될 일이겠는가?나는 일찍이

의심스럽게 여겼다.한무제 때 조선(朝鮮)을 항복시키고 전착(滇

笮)10)을 멸망시키고 구민(甌閩)11)과 남방의 삼월(三越)12)을 석권하

기를 발길 돌릴 겨를도 없이 잇달아서 이룩하였다.마치 매미가

새끼를 까는것처럼(승조:承蜩)순식간에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그 가장 어려웠던 것은 흉노(匈奴)13)였다.그런데 대장군

(大將軍)14)과 표기장군(驃騎將軍)15)이 대막(大漠)16)을 건너서 몇

차례에 걸쳐 뜻을 이루었다.이 어찌 모두가 천행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군량과 병기의 공급이 끊어져 곤궁함에 이른 적이 없었겠

는가?그러나 태사공(太史公)사마천(司馬遷)은 그들[대장군과 표

10)전착(滇笮):전지(滇池)와 공착(邛笮)을 가리킨다.전지는 곤명호(昆明湖)

운남성 곤명시 서남부 지역이며,공착은 사천성 서창(西昌)ㆍ한원(漢源)일대의

지역이다.

11)구민(甌閩):구월(甌越)과 민월(閩中)을 가리킨다.구월은 지금의 절강성 구강

(甌江)유역일대에 분포되어 있었으며,민월은 지금의 복건생과 절강생 영해

(寧海)및 그 이남의 영강(靈江),구강(甌江),비운강(飛雲江)유역 일대에 분포

되어 있었다.

12)삼월(三越):오월(吳越),민월(閩越),남월(南越)을 가리킨다.대략 지금의 중국

동남 연해 지구 일대이다.

13)흉노(匈奴):BC3세기 말부터 AD1세기 말까지 몽고고원ㆍ만리장성 일대를

중심으로 활약한 유목기마민족(遊牧騎馬民族).

14)대장군(大將軍):전한(前漢)무제(武帝)때의 명장 위청(衛靑 ?～BC106)을

가리킨다.산서성 평양(平陽)출신으로 전후 7회에 걸친 흉노 정벌에 전공을

세워 장평후(長平侯)대장군(大將軍)의 지위에 올랐다.

15)표기장군(驃騎將軍):중국 전한 무제 때의 명장 곽거병(霍去病 BC140～BC

117을 가리킨다.18세 때 시중(侍中)이 되어 위청(衛靑)을 따라 흉노토벌에 공을

세워 관군후(冠軍侯)의 봉작을 받았다.전후 6회에 걸친 흉노 정벌에 전공을

세워 위청과 함께 대사마(大司馬)가 되었다.그가 죽자 무제는 장안 근교의

무릉(茂陵)에 무덤을 만들고,무덤 앞에 호인(胡人:흉노인)을 밟고 선 석마상

(石馬像)을 세워 그의 무공을 기렸다.

16)대막(大漠):넓은 사막.중국에서는 특히 고비 사막을 가리킬 때에 이 용어를

자주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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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이 적과 싸워서 물품을 빼앗고 전공을 세워서 봉작(封爵)과

식읍(食邑)을 받은 것 외에는 모두 생략하고 기록하지 않았다.생각

건대 그 사람이 문장의 격조가 높고 자신의 불우한 처지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무사들로 하여금 그 장점이 나타나지

않게 하고자 하였던 것 같다.

읽음이 황제(한 무제)에 이르러서는 [황제가]손오병법(孫吳兵法)을

표기장군에게 가르치려 했는데 표기장군이 듣지 않자,이렇게 말

하였다고 한다.

“옛날의 병법을 배우지 않고서 방략을 어떻게 강구하겠는가?”

그런 뒤에 표기장군과 대장군이 미천함을 알았다.저들은 전기

(戰技)에는 뛰어났으나 병법(兵法)에는 취약하였다.그러므로 모두가

천행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후세에 어찌 스스로 나타나는 바가

있겠는가? 예컨대 손자(孫子)ㆍ오자(吳子)17)ㆍ사마양저(司馬穰苴)18)

한신(韓信)19)제갈량(諸葛亮)20)이 그 간직한 바의 재능을 발휘하여

17)오자(吳子,BC 440～BC 381):중국 춘추전국시대의 병법가.본명은 오기

(吳起).일찍이 노(魯)나라 장군으로 제(齊)나라를 격파하였으며,그후 위(魏)

나라 문후(文侯)를 섬겨 진(秦)나라를 쳐 5성(城)을 빼앗았다.다시 초(楚)

나라에 가서 도왕(悼王)을 도와 초나라를 강국으로 만들었으나 도왕이 죽은

뒤 대신에게 피살되었다.

18)사마양저(司馬穰苴):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군.본성은 전(田)씨.제(齊)나라

경공(景公)때 안영(晏嬰)의 추천에 의해 장군이 되어 연(燕)ㆍ진(晉)군을 막아

큰 공을 세웠다.경공이 그를 높여서 대사마(大司馬)로 삼았으나 유력한 세족

(世族)인 포(鮑)씨와 국(國)씨의 참소로 물러나 병사하였다.

19)한신(韓信,?～BC196):중국 한나라 초기의 무장.강소성 회음(淮陰)출신.

진(秦)말 초(楚)ㆍ한(漢)전쟁에서 한고조 유방(劉邦)을 도와 한군을 지휘하여

큰 공을 세워 제왕(齊王)을 거쳐 초왕(楚王)이 되었다.그후,BC201년에

회음후(淮陰侯)로 강등되고,BC196년 진희(陳豨)의 난에 동조하다가 여후(呂

后)에게 참살당하였다.

20)제갈량(諸葛亮,181～234):중국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

유비(劉備)를 도와 오(吳)나라의 손권(孫權)과 연합하여 조조(曹操)의 대군을

적벽(赤壁)싸움에서 대파하고,형주(荊州)와 익주(益州)를 점령하였다.221년

유비가 제위에 오르자 승상이 되었다.유비의 사후 후주 유선(劉禪)을 보필

하면서 오나라와 연합하여 위나라와 항쟁하였으며,생산을 장려하여 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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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一家)의 설을 이루어 그 업이 성취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그

깊고 미묘한 속뜻과 심오한 원리는 왕왕이 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사로 하여금 이를 보고서도 익히게 하지 못하고 문필(文筆)에

종사하는 선비는 이를 익힐 수는 있으나 비천한 일에 종사하게 할

수가 없다.비천한 일을 실천함은 겉에 나타난 명분(名分)과 속에

있는 실상(實相)이니,어찌 척장군의 이 책을 버릴 수가 있겠는가?

비록 그러하나,병(兵:전쟁)은 은밀한 술책이다.그러나 드러 내

놓고 말한다면 나는 능히 도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고 또한 능히

척장군을 향해서 나아갈 수도 있다.또한 조금이라도 여가를 멈추

어서는 안될 것이다.

장군의 이름은 계광(繼光)으로 동래(東萊)사람이다.중승(中丞)의

이름은 도곤(道昆)으로 휘(徽)사람이다.민중(閩中)지방에서의 공로는

척장군과 함께 세운 것이며,또 문단(文壇)의 지도적 위치에 있으면서

그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그리고,나에게 말해줌으로써 척장군을

드러내 준 왕헌사(王憲使)란 분은 이름은 도행(道行)인데,아지 못

하겠거니와,척장군에게 겸손하게 사양한 현명함을 함께 쓸 만하다.

병인년(1566)늦은 봄 오군(吳郡)의 왕세정(王世貞)원미(元美)가

이 글을 짓다.

(民治)를 꾀하고,윈난[雲南]으로 진출하여 남방 개발을 도모하는 등 국가

경영에 힘썼다.오장원(五丈原)에 출병하여 위나라의 사마의(司馬懿)와 대치

하다가 병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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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효신서  자서(自敍)

정원(定遠)척계광(戚繼光)이 짓다.

천하(天下)의 일에는 어려운 것들이 많으나,병사(兵事)에 관한

일에 미쳐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극심하다.세상에서 궁술(弓術)과

마술(馬術)을 보기를 변변치 못한 재주라 여기고 행오(行伍:미천한

졸병의 대열)와 같은 부류로 비교하여 어리석은 사람의 일이라 여기니,

이를 어찌 근본을 아는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황제(黃帝)의 병법은 기미(幾微:예측 가능한 낌새)에 바탕을 두었

으며,은(殷)나라 탕왕(湯王)과 주(周)나라 무왕(武王)의 군대는 인의

(仁義)를 근본으로 하였으니,기미가 말미암아 일어나는 바는 인의가

따라 나오는 바가 되니,<이는>나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다.이런

까닭으로 발자취는 지극히 소략(疏略)하나 그 운용은 지극히 신묘

(神妙)한 것이다.그렇다면,병사(兵事)를 어찌 하찮고 사소한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일찍이 손무(孫武)의 병서(兵書)를 읽고 탄식하여 이렇게

말하였다.

“병법(兵法),그것은 무기 창고와 같은 것인가?용병(用兵)하는 것,

그것은 무기 창고의 병기(兵器)를 골라내는 것과 같은 것인가?병법,

그것은 약 가게와 같은 것인가?용병하는 것,그것은 약 가게의 약재를

골라내는 것과 같은 것인가?”

나중에 여러 명장의 전기를 읽음에 이르러서 다시금 깨닫고 이

렇게 말하였다.

“이들은 진실로 악기(握器)의 병법에 능통하고 재능을 절묘하게

운용한 자들이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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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법을 배우려 하는 자가 바라고 구하여 착실히 공부에 착수할

분야는 이것을 넘을 바가 없다.내가 수년간을 재능도 없으면서

절강성(浙江省)동쪽 지방에서 벼슬을 하면서 비로소 손무(孫武)의

병법을 알게 되었는데,그 줄거리와 체계가 정밀하고 상세하여 여기에

다시 더할 바가 없었다.편차 정리에 착수하여 단락과 조목을 상세히

분류하였으나 그 어느 한가지에도 미치지를 못하였다.참선(參禪)

하는 중들이 이르는 바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다.”라는 것과 같다.

학문적 견식이 낮은 나는 어떠한 방법을 썼는가?

이에 사졸(士卒)들을 훈련시킨 조목들을 모아서 선견무민정(選畎

畝民丁)으로부터 호령(號令)ㆍ전법(戰法)ㆍ행영(行營)ㆍ무예(武藝)ㆍ

수전(水戰)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그 실용적이고도 유효한 것들을

택하여 분별하고 교련의 선후를 차례로 매겨서 각각 1권으로 하여

삼군(三軍)을 가르쳐서 익히도록 하였다.잘못을 바로잡아 다시 고쳐

베끼는 어려움을 고려하여 이에 판각하는 장인(匠人)에게 주고 책의

제목을  기효신서 라 하였는데,‘기효(紀效)’는 ‘입과 귀로만 하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效)를 본다는 뜻’이요,‘신서(新書)’는

‘그것이 옛 병법에서 나왔으나 옛 병법에 구애되지 않고 때에 알

맞게 적절히 조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일찍이 이를 시험해 보니,기예(技藝)와 행진(行陣)은 특히 그

훈련 가운데 한가지 일이었다.그러나 정밀하고 은미함이 지극히

소리없고 냄새없고 조금도 흩트러뜨려 내버릴 수가 없으니,천지를

감동시키고 귀신을 움직이게 하여 여기에서 크게 넘을 수가 없다.

이에 몸소 실천하여 마음에 깊이 깨달은 배움을 지성스럽고 거짓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아 고치고 그 이익을 꾀하지

않고 그 도를 밝혔으며 그 공로의 성취를 헤아리지 않았으니 그

누가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까닭에 성(誠)을 근본으로 하여 정성으로써 분발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더불어 한 뜻으로 하게 하여 이와 같이 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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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일토록 꿋꿋하게 힘써서 쉬지 않아 마음에 만족할 때가 없고,

공(功)이 한껏 성대하나 마음은 더욱 낮아지고 도(道)는 한껏 행해

지나 지킴은 더욱 엄밀해진다.그러므로 성곽(城郭)을 가지고 굳게

하지 않고,택실(宅室)을 가지고 거하지 않고,가슴 속에 생각을

간직하여 삼군(三軍)을 복종시키는 자,이것이 옛날의 현명한 장수

였다.나 척계광이 감히 생각건대 아침 저녁으로 칼을 갈아 오늘

내가 한 말을 저버리지 않기나 해야 할 것이로다.이에 이 서문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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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紀效新書  목록(目錄)

◯ 교습차제[敎習次第:교습하는 차례]

◈ 제1권 속오편[束伍篇]

◯ 편오법[編伍法:대오를 편성하는 방법]

◯ 편오해[編伍解:대오 편성에 대한 해설]

◯ 명활법[明活法:운용하는 방법]

◯ 실복험[實復驗:시험과 평가를 충실히 함]

◯ 구모정[究冒頂:거짓으로 속여 대리 입대하는 것을 밝힘]

◯ 편병패[編兵牌:병사들의 대오를 편성하는 패]

◯ 서사려[誓師旅:부대별로 맹세하는 글]

◯ 별칭호[別稱呼:칭호를 구별함]

◯ 분영해[分營解:진영 분리에 대한 해설]

◯ 한잡류[限雜流:잡류의 수에 대한 한도를 둠]

◯ 원선병[原選兵:병사 선발의 근본을 추구함]

◯ 조책적[造冊籍:책자와 문서를 만듦]

◯ 한보결[限補缺:결원 보충에 관한 한계를 정함]

◈ 제2권 이목편[耳目篇]

◯ 연호포[練號砲:호포에 대한 훈련]

◯ 기고해[旗鼓解:깃발과 북에 대한 해설]

◯ 연호적[練號笛:호적에 대한 훈련]

◯ 연나발[練喇叭:나팔에 대한 훈련

◯ 연바라[練哱囉:바라에 대한 훈련]

◯ 연라[練鑼:징에 대한 훈련]

◯ 연고[練鼓:북에 대한 훈련]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두[卷頭] 21

◯ 연발[練鈸:솔발에 대한 훈련]

◯ 연정[練鉦:징에 대한 훈련]

◯ 연기[練旗:깃발에 대한 훈련]

◯ 수발방[首發放:발방을 먼저 함]

◯ 발방도[發放圖:발방하는 도형]

◯ 연전령[練傳令:전령에 대한 훈련]

◯ 변기치[辨旗幟:기치를 분별함]

◯ 야영등제[夜營燈製: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의 제작]

◯ 조개도[罩蓋圖:등불가리개 그림]

◯ 야영등해[夜營燈解: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에 대한 해설]

◯ 대장기고해[大將旗鼓解:대장의 기치와 금고에 대한 해설]

◯ 당보기제[塘報旗製:당보기의 제원]

◯ 청도기제[淸道旗製:청도기의 제원]

◯ 금고기제[金鼓旗製:금고기의 제원]

◯ 문기제[門旗製:문기의 제원]

◯ 대오방기[大五方旗:대오방기의 제원]

◯ 중오방기[中五方旗:중오방기의 제원]

◯ 고조기제[高照旗製:고조기의 제원]

◯ 중군좌독기제[中軍左纛旗製:중군좌독기의 제원]

◯ 각기제[角旗製:각기의 제원]

◯ 대장청도[大將淸道:대장청도기의 도형]

◯ 금훤화[禁喧嘩: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함]

◈ 제3권 수족편[手足篇]

◯ 장기단용[長器短用: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함]

◯ 신기해[神器解:신기에 대한 해설]

◯ 수기해[授器解: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 조총전제[鳥銃全製:조총의 전체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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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해[鳥銃解:조총에 대한 해설]

◯ 화약제[火藥製:화약을 제조하는 방법]

◯ 호준포제[虎蹲砲製:호준포의 제원]

◯ 호준포해[虎蹲砲解:호준포에 대한 해설]

◯ 자모총제[子母銃製:자총과 모총의 제원]

◯ 자모총해[子母銃解:자총과 모총에 대한 해설]

◯ 화전제[火箭製:불화살의 제원]

◯ 화전해[火箭解:불화살에 대한 해설]

◯ 궁시제[弓矢製:궁시의 제원]

◯ 실악사도[實握射圖:실제로 활을 쥐고 쏘는 도형]

◯ 궁시해[弓矢解:궁시에 대한 해설]

◯ 지기제[指機製:활깍지의 제원]

◯ 지기해[指機解:활깍지에 대한 해설]

◯ 궁노제[弓弩製:궁노의 제원]

◯ 노해[弩解:쇠뇌에 대한 해설]

◯ 경과해[耕戈解:매복용 쇠뇌에 대한 해설]

◈ 제4권 수족편[手足篇]

◯ 단기장용해[短器長用解: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 등패제[籐牌製:등패의 제원]

◯ 등패해[籐牌解:등패에 대한 해설]

◯ 등패습법[籐牌習法:등패 연습 방법]

◯ 요도제[腰刀製:요도의 제원]

◯ 요도해[腰刀解:요도에 대한 해설]

◯ 표창제[鏢鎗製:표창의 제원]

◯ 장도제[長刀製:장도의 제원]

◯ 장도해[長刀解:장도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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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서습법[倭書習法:왜구의 책에 있는 연습방법]

◯ 당파제[鎲鈀製:당파의 제원]

◯ 당파해[鐺鈀解:당파에 대한 해설]

◯ 당파습법[鐺鈀習法:당파의 연습 방법]

◯ 습파보법[習鈀步法:당파의 걸음걸이 연습방법]

◯ 낭선제[狼筅製:낭선의 제원]

◯ 낭선습법[狼筅習法:낭선의 연습 방법]

◯ 장창제[長槍製:장창의 제원]

◯ 장창해[長鎗解:장창에 대한 해설]

◯ 장창습법[長鎗習法:장창을 연습하는 방법]

◈ 제5권 수족편[手足篇]

◯ 대봉제[大棒製：대봉의 제원]

◯ 대봉해[大棒解：대봉에 대한 해설]

◯ 총결가[總訣歌：비결을 총괄한 노래]

◯ 총보목[總步目：보법의 총목록]

◯ 곤봉습법[棍棒習法:곤봉을 연습하는 방법]

◯ 권법해[拳法解:권법에 대한 해설]

◯ 권법도[拳法圖:권법에 대한 도형]

◯ 서기계[書器械:병장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 존교사[尊敎師:교사를 존중하도록 함]

◯ 기화법[忌花法:화법을 꺼려함]

◯ 논향병[論鄕兵:지방 병으로 편성된 병정에 대한 논의]

◯ 양전마[養戰馬:전투용 군마를 기름]

◯ 양화병간수[養火兵看守:화병을 양성하여 간수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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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비교편[比較篇]

◯ 비무예해[比武藝解:무예 비교에 대한 해설]

◯ 권화병[勸火兵:화병을 권면함]

◯ 대비교[大比較:대규모로 무예를 비교함]

◯ 교화기[校火器:화기를 비교함]

◯ 수화기[收火器:화기의 수납 관리]

◯ 찰유실[察遺失:총기유실에 대한 감독]

◯ 계손폐[稽損廢:손실품과 폐품의 조사]

◯ 교원패[校圓牌:원패를 비교함]

◯ 교표창[校鏢槍:표창을 비교함]

◯ 교장도당파[校長刀鎲鈀:장도와 당파를 비교함]

◯ 교장창[校長槍:장창을 비교함]

◯ 교대봉[校大棒:대봉을 비교함]

◯ 교눌함[校吶喊:고함 소리를 비교함]

◯ 교마기[校磨旗:깃발 휘두르는 것을 비교함]

◯ 교타고[校打鼓:북치는 것을 비교함]

◯ 비분구칙[比分九則:비교하고 구분하는 아홉 가지 법칙]

◯ 비잡류[比雜流:비정규 군속을 비교함]

◯ 비연좌[比連坐:연좌하여 비교함]

◯ 상벌책식[賞罰冊式:상벌에 관한 문서 양식]

◯ 분사습[分私習:부대를 나누어 무예를 스스로 익히게 함]

◯ 금화법[禁花法:화법을 금지함]

◯ 습예기[習藝期:무예를 익힐 수 있는 시기]

◯ 유차역[有差役:현지 주민의 차역으로 무예를 조련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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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 영진편[營陣篇]

◯ 영진해[營陣解:영과 진에 대한 해설]

◯ 영루해[營壘解:영루에 대한 해설]

◯ 원기해[圓機解:접적시 기밀 유지에 대한 해설]

◯ 근경마[謹驚馬:말이 놀라지 않도록 삼감]

◯ 치후기[治後期:집합 시기에 늦은 책임을 다스림]

◯ 계차피[稽差避:규정을 어기고 숨기는 것을 조사함]

◯ 정등위[正等威:부대의 등급과 위의를 바르게 함]

◯ 근영벽[謹營壁:영벽의 관리를 삼감]

◯ 엄영문[嚴營門:영문의 관리를 엄중히 함]

◯ 신계방[愼啓放:인원출입을 엄중히 관리함]

◯ 계출영[稽出營: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핌]

◯ 사군기[査軍器:병기 검사]

◯ 혁신차[革抽差:병력을 함부로 빼내는 것을 단속함]

◯ 노협일자행도극처우경거호포일성입정도[路狹一字行到極處遇警

擧號砲一聲立定圖:길이 좁으면 일자로 나아가 막바지에 이르러

경계할 상황에 닥쳤을 때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부대를

정지시킨 도형]

◯ 방기초선출입표도[五方旗招先出立表圖:오방기와 초기가 먼저 나아가

표를 세우는 도형]

◯ 입표해[立表解:표기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해설]

◯ 부표해[附表解:부표에 대한 해설]

◯ 행영도[行營圖:진영설치도형]

◯ 초를 3개 기로 하고 1개 기를 3개 대로 편성하여 나란히 행군하는

도형]

◯ 일사오초행도[一司五哨行圖:1사를 5초로 편성하여 행군하는 도형]

◯ 열진도[列陣圖:진영을 배열하는 도형]

◯ 방영도[方營圖:방영의 도형]

◯ 복병해[伏兵解:복병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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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出戰隨變就於本陣內設伏圖:출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병을 설치하는 도형]

◯ 복병기출노영병급응원각병즉회신향전도[伏兵旣出老營兵急應原

却兵卽回身向前圖:복병이 이미 출전하고 주장이 위치한 본진의

병력이 급히 우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형세에 호응하면,최초에 퇴각

했던 병력이 즉시 몸을 돌이켜 전방을 향하여 공격하는 도형]

◯ 조복해[操伏解:복병대비훈련에 대한 해설]

◯ 칙복병[飭伏兵:복병에 대한 경계]

◯ 연설복도[練設伏圖:복병 배치 훈련에 대한 도형]

◯ 분련해[分練解:부대를 나누어 조련하는 것의 해설]

◯ 원앙진도[鴛鴦陣圖:원앙진의 도형]

◯ 양의진변삼재진도[兩儀陣變三才陣圖:양의진을 삼재진으로 변형

시키는 도형]

◯ 원앙진해[鴛鴦陣解:원앙진에 대한 해설]

◯ 영액해[營額解:진영의 인원수에 대한 해설]

◯ 야영해[夜營解:야간 숙영 훈련 한 해설]

◯ 조후해[操後解:조련이 끝난 뒤의 행동 요령 해설]

◯ 야호해[夜號解:야간 암호에 대한 해설]

◯ 등화해[燈火解:등화에 대한 해설]

◯ 암영해[暗營解:암영에 대한 해설]

◯ 변보사[辨報事:보고할 사안을 분변함]

◯ 전야전[傳夜箭:야간의 신표로서 화살을 전달함]

◯ 하야영[下夜營:야간 진영을 설치함]

◯ 명암해[明暗解:명영과 암영에 대한 해설]

◯ 출야기[出夜奇:야간에 기병을 출격시킴]

◯ 경주해[更籌解: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 신갑도[身甲圖:몸에 입는 갑옷의 도형]

◯ 신갑해[身甲解:갑옷에 대한 해설]

◯ 정대[鞓帶:허리띠]

◯ 두모도[兜牟圖:투구와 팔 보호대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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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모해[兜牟解:투구에 대한 해설]

◯ 비수해[臂手解:팔 보호대에 대한 해설]

◯ 안영거마제[安營拒馬製:진영 배치 후에 적 기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 제조 방법]

◯ 거마해[拒馬解:거마에 대한 해설]

◯ 질려제[蒺藜製:마름쇠 제조 방법]

◯ 질려해[蒺藜解:마름쇠에 대한 해설]

◯ 귀전도[鬼箭圖:귀전의 도형]

◈ 제8권 행영편[行營篇]

◯ 연계행해[練啓行解:출정길에 오르는 과정의 훈련 해설]

◯ 결장식[結狀式:문서 작성의 격식]

◯ 상계행[詳啓行:출정 길에 오르는 과정을 상세히 함]

◯ 일로변이로행영도[一路變二路行營圖:일로를 이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이로변삼로행영도[二路變三路行營圖:이로를 삼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삼로변사로행영도[三路變四路行營圖:삼로를 사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 행암영해[行暗營解:암영 설치에 대한 해설]

◯ 선봉해[選鋒解:정예병 선발에 대한 해설]

◯ 청화기[請火器:화기 지급 요청]

◯ 정보사[定報事:사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정함]

◯ 전호령[傳號令:명령과 지시의 전달]

◯ 청행오[淸行伍:행군 대열의 정리 정돈]

◯ 금장령[禁將領:장수가 어겨서는 안될 금지사항]

◯ 방해수[防解手:대열에서의 이탈을 방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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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병핍[收病乏:병들어서 지친 자를 거둠]

◯ 근도유[謹途遺:길에 떨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룸]

◯ 도수조[渡水阻:물길이 막힌 곳을 건너감]

◯ 변분병[辨分兵:분산해서 나가는 부대를 분별함]

◯ 우산림[遇山林:행군중에 산림을 만났을 경우 조치 방법]

◯ 우졸경[遇卒警:갑작스런 경계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 봉괴이[逢怪異:괴이한 상황에 부닥침]

◯ 엄초법[嚴哨法:초계 근무 방법을 엄중히 관리함]

◯ 밀군기[密軍機:군사기밀을 엄밀히 유지함]

◯ 연부중[練負重:휴대품의 중량에 대한 훈련]

◯ 비건초[備乾炒:말리고 볶은 식량의 준비]

◯ 임숙해[任宿解:유숙할 장소 마련 절차에 대한 해설]

◯ 발순시[撥巡視:순시기를 다스림]

◯ 변간세[辨奸細:간첩과 세작을 분별함]

◯ 방무역[防貿易:무역을 방지함]

◯ 신군령[申軍令:군령을 명백히 밝힘]

◯ 발야순[撥夜巡:야간 순찰 관리 운용]

◯ 육병주행해[陸兵舟行解:육군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의 해설]

◯ 연계행[練啓行:출발시점의 연습]

◯ 분영종[分營䑸:선박으로 구성된 진영을 나눔]

◯ 명경고[明更鼓:밤 시각을 알리는 북의 신호를 분명히 함]

◯ 발방호[撥防護:방호체계를 운용함]

◈ 제9권 야영편[野營篇]

◯ 차야영해[箚野營解:야영 설치에 대한 해설]

◯ 한소수[限蔬水:채소를 사오고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제한함]

◯ 정초채[定樵採:땔나무를 채취하는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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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복로[撥伏路:복병을 운용함]

◯ 금훤동[禁喧動:시끄럽게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함]

◯ 알인축[遏人畜:사람과 가축의 접근을 막음]

◯ 방측소[放厠所:측간을 이용하는 요령]

◯ 변순전[辨巡箭:순찰용 화살을 분별함]

◯ 중야령[重夜令:야간 군령을 엄중히 함]

◯ 하암영[下暗營:암영을 설치함]

◯ 명재발[明再發:명령을 뚜렷히 다시 말함]

◈ 제10권 실전편[實戰篇]

◯ 계총수[戒銃手:총수에 대한 경계]

◯ 징허총[懲虛銃:공포 발사에 대한 징계]

◯ 신연좌[申連坐:연좌제도를 명백히 함]

◯ 신전구[申戰彀:전투의 원칙을 분명히 함]

◯ 책구응[責救應:호응하여 구원하는 책임을 추궁함]

◯ 휼진망[恤陣亡:싸움터에서 죽은 이를 보살핌]

◯ 기배상[棄背傷:등 뒤에 부상을 입은 자는 버림]

◯ 제사심[齊士心:군사들의 마음을 정제시킴]

◯ 공적자[公賊貲:적의 재물을 공유함]

◯ 원군법[原軍法:군법을 명확히 함]

◯ 벌고피[罰故避: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처벌함]

◯ 금사수[禁私讐:사사로이 원수갚는 것을 금지함]

◯ 처수함[處水陷:깊은 하천과 마주쳤을 경우]

◯ 경산곡[經山谷:산 골짜기를 지나감]

◯ 사기고{死旗鼓:기고와 함께 죽음]

◯ 실전마[失戰馬:전마를 상실함]

◯ 정추병[整追兵:추격 병력을 정비함]

◯ 분영공[分零功:영세한 공로를 구분함]

◯ 보진항[保陣降:전진에서 항복하는 자를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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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부간[刑俘姦:포로를 간음한 자를 처벌함]

◯ 신망살[愼妄殺:함부로 죽이는 것을 삼감]

◯ 전후육책[戰後六冊:전후에 이루어져야 할 여섯 가지 보상계획]

◯ 보전상[報戰傷:전상자에 대한 보상]

◯ 보진망[報陣亡:전사자에 대한 보상]

◯ 보공급[報功級: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인구[報人口: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군기[報軍器:적의 군기를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보마필[報馬匹:적의 마필을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 제11권 담기편[膽氣篇]

◯ 담기해[膽氣解:담기에 대한 해설]

◯ 원감소[原感召:원한과 소원을 분명히 가림]

◯ 원입신[原立信:신의를 분명히 세움]

◯ 사환양[思豢養:기르고 관리할 것을 생각함]

◯ 준절제[遵節制:절제를 따름]

◯ 신구이[信口耳:입과 귀를 믿음]

◯ 신약속[申約束:약속을 분명히 함]

◯ 습정구[習正彀:전술의 원칙을 익힘]

◯ 상책성[詳責成: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힘]

◯ 수군례[守軍禮:군례를 지킴]

◯ 정명법[正名法:명분과 법규를 바로잡음]

◯ 금맥월[禁驀越:뛰어 넘음을 금지함]

◯ 계공과[稽功過:공로와 과실을 살핌]

◯ 금이령[禁二令:두가지 명령을 금함]

◯ 원군예[原羣藝:집단 전기를 분명히 함]

◯ 신군기[申軍紀:군기를 분명히 함]

◯ 공상벌[公賞罰:상벌을 공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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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사정[達士情:사졸들의 사정을 숙지함]

◯ 순사욕[循士慾:사졸들이 바라는 바에 따름]

◯ 집일차[戢溢差:교만하고 넘침을 단속함]

◯ 체초범[體初犯:초범을 참작함]

◯ 휼병상[恤病傷:병상자를 구휼함]

◯ 분군향[分軍餉:군향을 고루 분배함]

◯ 입도약[立逃約:도망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세움]

◯ 보군한[補軍限:군비의 한도를 보충함]

◯ 의포국[擬捕鞫:체포와 심문을 헤아림]

◯ 명구섭[明句攝:공무 처리를 명백히 함]

◯ 엄도령[嚴途令:행군도상의 군령을 엄히 함]

◯ 권함인[勸涵忍:관용과 인내를 권면함]

◯ 금절도[禁竊盜:절도를 금함]

◯ 금박혁[禁博奕:장기 바둑을 금함]

◯ 금괴의[禁乖議:비정상적인 논의를 금함]

◯ 계거상[戒居常:평상시의 행동거지를 경계함]

◯ 원분수[原分數:분수를 명백히 함]

◈ 제12권 주사편[舟師篇]

◯ 속오해[束伍解:속오에 대한 해설]

◯ 기색해[旗色解:기색에 대한 해설]

◯ 호대색[號帶色:호대의 색]

◯ 대장기식[隊長旗式:대장기의 격식]

◯ 책성해[責成解:책임추궁에 대한 해설]

◯ 편병해[編兵解:부대 편성에 대한 해설]

◯ 대기식[大旗式:대기의 격식]

◯ 강열시도[舡閱視圖:전함 사열의 도형]

◯ 수기총해[授器總解:병기 지급에 대한 총괄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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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해[授器解 :병기지급에 대한 해설]

◯ 강정제[舡艇製 :강정의 제원]

◯ 화기총해[火器總解 :화기에 대한 총괄적 해설]

◯ 신비포제[神飛砲製 :신비포의 제원]

◯ 신비포해[神飛砲解 :신비포에 대한 해설]

◯ 육합총제[六合銃製 :육합총의 제원]

◯ 육합총해[六合銃解 :육합총에 대한 해설]

◯ 불랑기제[佛狼機製 :불랑기의 제원]

◯ 불랑기해[佛狼機解 :불랑기에 대한 해설]

◯ 삼비제[三飛製 :삼비의 제원]

◯ 삼비해[三飛解 :삼비에 대한 해설]

◯ 분통제[噴筒製 :분통의 제원]

◯ 분통해[噴筒解 :분통에 대한 해설]

◯ 화통제[火筒製 :화통의 제원]

◯ 화통해[火筒解 :화통에 대한 해설]

◯ 구겸제[鉤鐮製 :구겸의 제원]

◯ 구겸해[鉤鐮解 :구겸에 대한 해설]

◯ 요구제[撓鉤製 :요구의 제원]

◯ 요구해[撓鉤解 :요구에 대한 해설]

◯ 이두표해[犂頭鏢解 :이두표창에 대한 해설]

◯ 소표제[小鏢製 :소형표창의 제원]

◯ 소표해[小鏢解 :소형표창에 대한 해설]

◯ 고망제[罟網製 :고망의 제원]

◯ 고망해[罟網解 :고망에 대한 해설]

◯ 주사호령[舟師號令 :수군선단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열영도[閱營圖 :진영사열의 도형]

◯ 수조해[水操解 :수군 조련에 대한 해설]

◯ 발강호령[發舡號令 :선박 출발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행박호령[行泊號令 :출동 정박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야행호령[夜行號令 :야간출동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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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호령[水戰號令 :수전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조석가[潮汐歌 :조석의 노래]

◯ 태양가[太陽歌 :태양의 노래]

◯ 인시가[時歌 :인시의 노래]

◯ 조신가[潮信歌 :조신의 노래]

◯ 풍도가[風濤歌 :풍도의 노래]

◯ 수병육조[水陸操水 :수군을 육제에서 조련함]

◯ 장내열도[場內列圖 :장내의 대열편성 도형]

◈ 제13권 수초편[守哨篇]

◯ 성제[城製 :성곽의 제원]

◯ 성해[城解 :성곽에 대한 해설]

◯ 치제[雉製 :치의 제원]

◯ 치해[雉解 :치에 대한 해설]

◯ 현안제[懸眼製 :현안의 제원]

◯ 현안해[懸眼解 :현안에 대한 해설]

◯ 타구전제[垜口塼製 :타구전의 제원]

◯ 타구전해[垜口塼解 :타구전에 대한 해설]

◯ 중문루제[重門樓製 :중문루의 제원]

◯ 중문루해[重門樓解 :중문루에 대한 해설]

◯ 옹성문제[甕城門製 :옹성문의 제원]

◯ 옹성문해[甕城門解 :옹성문에 대한 해설]

◯ 기성포제[騎城舖製 :기성포의 제원]

◯ 기성포해[騎城舖解 :기성포에 대한 해설]

◯ 와포제[窩舖製 :와포의 제원]

◯ 와포해[窩舖解 :와포에 대한 해설]

◯ 우마장제[牛馬墻製 :우마장의 제원]

◯ 우마장해[牛馬墻解 :우마장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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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해[城河解 :성하에 대한 해설]

◯ 성기해[城忌解 :성기에 대한 해설]

◯ 군화기[軍火器 :군용 화기]

◯ 쾌창제[快槍製 :쾌창의 제원]

◯ 쾌창해[快槍解 :쾌창에 대한 해설]

◯ 성면초창[城面草廠 :성면의 움집]

◯ 현등제[懸燈製 :현등의 제원]

◯ 현등해[懸燈解 :현등에 대한 해설]

◯ 표석제[飄石製 :표석에 대한 해설]

◯ 표석해[飄石解 :표석에 대한 해설]

◯ 입중군해[立中軍解 :중군을 세우눈 데에 대한 해설]

◯ 복로해[伏路解 :복로군에 대한 해설]

◯ 파수해[派守解 :파수에 대한 해설]

◯ 수성호령[守城號令 :수성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연수성[練守城 :수성 훈련]

◯ 수야해[守夜解 :야간 수비에 대한 해설]

◯ 수성군법[守城軍法 :수성에 관한 군법]

◯ 초료법[哨瞭法 :초계하고 적정을 살피는 방법]

◯ 돈후제[墩堠製 :돈후의 제원]

◯ 봉후해[烽堠解 :봉후에 대한 해설]

◯ 설관집[設官什 :관용 집물의 설치]

◯ 칙돈관[飭墩官 :돈관을 단속함]

◯ 보경호령[報警號令 :경계경보상황의 지휘 명령 신호체계]

◯ 주보군법[走報軍法 :경보 보고에 관한 군법]

◯ 사점법식[査點法式 :사열과 점검의 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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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 연장편[練將篇]

◯ 정심술[正心術 :심술을 바르게 함]

◯ 입지향[立志向 :지향하는 바를 세움]

◯ 명사생[明死生 :죽음과 삶을 명백히 함]

◯ 변이해[辨利害 :이해를 분변함]

◯ 주호인[做好人 :호인이 됨]

◯ 견조수[堅操守 :조행을 굳게 지킴]

◯ 관도량[寬度量 :도량을 넓힘]

◯ 상겸허[尙謙虛 :겸허를 숭상함]

◯ 석관잠[惜官箴 :관의 법규를 엄수함]

◯ 근직업[勤職業 :직무에 충실함]

◯ 변효법[辨效法 :효괴가 뛰어난 법을 분변함]

◯ 정병법[精兵法 :병법에 정통함]

◯ 습무예[習武藝 :무예를 익힘]

◯ 정명분[正名分 :명분을 바르게 함]

◯ 애사졸[愛士卒 :사졸을 사랑함]

◯ 교사졸[敎士卒 :사졸을 가르침]

◯ 칙은위[飭恩威 :은혜와 위엄으로 단속함]

◯ 엄절제[嚴節制 :절제를 엄격히 함]

◯ 변직수[辨職守 :직무 수행을 분변함]

◯ 징성색[懲聲色 :성색을 경계함]

◯ 경화리[輕貨利 :재물의 이익을 가볍게 여김]

◯ 기강퍅[忌剛愎 :강퍅함을 꺼림]

◯ 오승인[惡勝人 :남을 이기기를 싫어함]

◯ 계봉영[戒逢迎 :아첨과 영합을 경계함]

◯ 기위미[忌委靡 :직무의 유기르 꺼림]

◯ 박공명[薄功名 :공명을 하챦게 여김]

◯ 연장혹문[練將或問 :장수의 자질 연마에 대한 어떤 이의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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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 별집 진도편[別集陣圖篇]

◯ 팔진총도[八陣總圖]

◯ 천복진[天覆陣]

◯ 지재진[地載陣]

◯ 풍양진[風陽陣]

◯ 운수진[雲垂陣]

◯ 용비진[龍飛陣]

◯ 호익진[虎翼陣]

◯ 조상진[鳥翔陣]

◯ 사반진[蛇蟠陣]

◯ 변진전도[變陣全圖]

◯ 낭아진[狼牙陣]

◯ 뇌굉진[雷轟陣]

◯ 변진도해[變陣圖解 :변진도해]

◯ 낭아진해[狼牙陣解 :낭아진에 대한 해설]

◯ 뇌굉진해[雷轟陣解 :뇌굉진에 대한 해설]

◯ 유병론[遊兵論 :유병에 대해서 논함]

◯ 연금기도[演禽旗圖]

◯ 육정기도[六丁旗圖]

◯ 육갑기도[六甲旗圖]

◈ 제16권 별집 거영편[別集車營篇]

◯ 전차도[戰車圖 :전차의 도형]

◯ 거영도[車營圖 :거영의 도형]

◯ 거영해[車營解 :거영에 대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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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 별집 기영편[別集騎營篇]

◯ 마병대도{馬兵隊圖 :마병대의 도형]

◯ 기영도[騎營圖 :기병진영의 도형]

◯ 기영해[騎營解 :기병진영에 대한 해설]

◯ 치중거도[輜重車圖 :치중거의 도형]

◯ 치중영도[輜重營圖 :치중진영의 도형]

◯ 치중영해[輜重營解 :치중진영에 대한 해설]

◈ 제18권 별집 등단구수[別集登壇口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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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습차제[敎習次第:교습하는 차례]

1.군대를 편성한 대오(隊伍)의 군졸은 어리석은 사나이들이다.갑옷과

투구로 무장한 무사는 문자에 익숙하지 않다.그러므로 그 언사(言辭)는

반드시 흔히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알기 쉽고 약속(約束)된 조목

(條目)과 가까워야 하며,반드시 간단하고 쉬워야 한다.완전무결

하고 빈틈없이 절제(節制)된 군대(軍隊)를 만들기 위하여 이 얼마

안되는 몇권의 책에 많지는 않으나 총괄하고 요약하여 한마디로

다 갖추고자 하였으니,꾸짖어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1.연습시키는 방법으로서 병사를 통솔하는 장교(將校)이상에게는

먼저 속오편(束伍篇)을 익히게 하고,병사(兵士)에게는 먼저 이목

편(耳目篇)을 익히게 하고,장교의 경우에는 [속오편과 이목편을]

모두 다 익게 한다.매 1기(旗)마다 문자(文字)를 아는 사람 하나를

뽑아서 외우고 새기면서 해석하고 강론(講論)하게 하되,그 대 전체가

입으로 외우고 마음으로 기억하게 하고,군중(軍中)에서 대포(大砲)를

놓는 호총수(號銃手)는 호수(號手)와 고수(鼓手)와 기수(旗手)를 주관

한다.한결같이 연습하는 것이 한층 더 긴요하다.

1.다음에 수족편(手足篇)을 주어서 연습시키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장교는 각각 한가지만을 일삼아서 전문적으로 익히고,병사는 각각

손으로 하는 기예(技藝)를 일삼아서 자신과 관련되는 조항만을 보고,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병기(兵器)에 관해서는 중복해서 볼 필요가

없다.그러나 뜻이 있는 자는 이 책 전부가 비록 분량이 많다고는

하나 조금씩 나누어서 익히면 간편할 것이다.

1.다음에 영진편(營陣篇)을 주어서 연습시키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총(旗總)이상 장령(將領)에 이르기까지 이를 익히게 한다.대장

(隊長)이하는 장조(場操)에서 요점을 암송하되 반드시 책을 볼 필요는

없다.대개 병사들은 어리석으니 많이 보면 도리어 스스로 두려워

하고 의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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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에 행영편(行營篇)과 야영편(野營篇)두 권을 주어서 연습

시키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온 군영(軍營)에서 다 같이 이를 익히

도록 한다.

1.다음에 실전(實戰)을 가지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온 군영에서

다 같이 이를 익혀서 알도록 하면 사졸(士卒)들이 익힐 것은 모두

끝이 난다.

1.다음에 담기편(膽氣篇)을 가지고 장교들에게 주어서 이를 연습

시키고,각 병사들에게는 따로이 마땅히 익혀야 할 분야를 선택하여

이를 익히게 하되,반드시 모두 다 익힐 필요는 없다.

1.혹문편(或問篇)과 연장편(練將篇)은 장교들에게만 주어 파총(把摠)

이상으로부터 이를 익히게 한다.그러나 병사(兵士)ㆍ무생(武生)

및 지방의 유생(儒生)ㆍ민(民)정(丁)으로서 배우기를 바라는 자가

있으면 모두에게 이를 익히도록 한다.

1.주사편(舟師篇)한 권은 오로지 수병(水兵)을 위한 것이니 육병

(陸兵)의 장교들에게는 반드시 줄 필요가 없다.그러나 배우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제한을 두지 않는다.수병의 장교는 다만 주사

(舟師)로 전업(專業)을 삼으나 수병으로 육조(陸操)를 받을 경우에는

육병의 수족편(手足篇)과 담기편(膽氣篇)및 영진편(營陣篇)을 모두

익히게 한다.이 경우,주사 훈련을 받는 것과는 별도로 그 여력으로

겸하여 익히되 각 조항의 차례에 근거한다.

1.수초편(守哨篇)에는 각각 책임자를 두어 이를 익히게 해야 한다.

1.항상 무예(武藝)를 비교(比較)하고 점검 사열하여 목표에 도달

하지 못했거나 작은 과실이 있어 문책하여 다스려야 할 자에 대해

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상벌(賞罰)을 시행한다.다섯 개 조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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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할 수 있으면 한차례의 곤장 치는 것을 면제하는데,이와 같이

시행하면 경계할 것도 없이 저절로 숙달될 것이다.다만 벌로써

벌여 놓은 조목들을 돌아서서 암송하는 자는 반드시 글의 내용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외울 필요는 없다.다만 벌여 놓은 조목들의

내용의 대의(大義)를 이해하고 기억하면 되지 않겠는가?이것을

돌아서서 암송하는 시험의 준례로 삼아야 할 것이다.

1.병영(兵營)안의 사람들이 각자 익히기를 기다려서 그 학습 성과를

살펴서 이를 인정하고,학습을 하였으나 통달하지 못한 자는 그

성과에 따라서 이를 통달하게 해야 한다.이 구절은 매우 오묘하

고 빠른 방법이니 이대로 실행하면 저절로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1.장교로서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이상은 반드시 벌여 놓은

조목 조목들 모두를 익혀서 알고,해당 부하 사졸들이 익히는 바의

조목들도 또한 반드시 숙달되게 익혀야 한다.

1.사졸들에게는 매번 한 책만을 주되 매 책은 많아야 수십여 조항을

넘지 못하게 하여,하루에 짤막한 조목에 한해서 세 조목만 암기

하게 하고,긴 조목은 하루,이틀,또는 사흘에 한 조목을 암기하게

하여 한 달에 한 두 책을 암기하게 한다.한 책의 내용을 숙지하기를

기다려 다시 한 책을 주어야 한다.지금 간행한 책의 매 1권을 하나의

대본으로 하는 것은 바로 각 대(隊)와 오(伍)에 나누어주기 편리하기

위해서라 하겠다.

1.이와 같이 가르치면 우매한 사졸들을 날로 거기에 끌어들여 [그

들로 하여금]그 양이 많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온 군대 거의 모

두가 어리석은 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환하게 깨달아서 알 것이다.

대략 이와 같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싸울게 할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빈틈없이 절제된 군대라고 할 수 있으며,토끼그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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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빽하고 든든한 방패와 성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군의 대

오가 거동할 때에는 모두가 병사(兵事)를 아는 장수인 것이다.하

나를 가르침으로써 열 개로 늘리어 이를 충실히 하면 일년 안에

빈틈없이 절제된 군사를 수효 10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순

차적으로 요점을 뽑아 인쇄하여 매 대마다 한 권씩 지급할 것이니

비용이 드는 것을 걱정할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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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속오편[束伍篇]

  다수 인원을 다스리는 것은 소수 인원을 다스리는 것과 같으니 

분수(分數)가 이와 같다. 분수란 군사를 다스리는 원칙이다. 속오

(束伍 :대오편성)는，분수의 요점이다. 예컨대 십이진(十二辰)21)․

구군(九軍)22)ㆍ팔진(八陣)23)ㆍ육화진(六花陣)24)ㆍ사문(四門)25) 등 

일체의 법은 다만 오법(伍法) 안의 변화에 달려있다. 계획을 이미 

결정하고 정기(旌旗)를 더하여 푯말을 세우고 방색(方色)26)을 배치

하여 밝히면 비록 밭두렁의 농부라 할지라도 북소리 한 번에 대열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속오편(束伍篇)으로 여러 편을 관통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차례를 삼기 바란다.  

▣ 편오법[編伍法 :대오를 편성하는 방법]

장수(將帥)는 교련할 관병(官兵)몇 명을 뽑되,전날 각기 직분을

나누어 목패(木牌)여섯 개를 만들어 매 패마다 탁자 1장을 써서

묶어 각 대열의 한 곳에 세워 장소를 미리 정한다.각 편오(編伍)의

관생(官生)은 성명을 써서 패의 뒷면에 채워 넣는다.선발을 맡은

자는 그런 다음에 일을 시행하는데,이에 앞서 파총(把摠)은 초관

21)고대 동양에서 쓰던 간지(干支)의 옛 이름

22)구군(九軍)은 천자(天子)의 육군(六軍)과 제후(諸侯)의 삼군(三軍)통칭한 것,

또는 수효가 많은 대규모의 군대를 가리킨다.

23)팔진(八陣)은 고대에 작전을 할때 운용하던 진법(陣法)의 일종

24)육화진(六花陣)은 당(唐)나라의 이정(李靖)이 제갈량의 팔진법(八陣法)을 본떠서

창제한 진법이다.

25)사문(四門)은 명당의 사방에 난 문,또는 무술(武術)명사(名詞)로서 칼로 곤봉

이나 권법을 상대로 상대방을 요리하는 일종의 자세를 말한다.

26)동,서,남,북,중(中)다섯 방위(方位)에 따른 파랑,하양,빨강,검정,노랑 등

(等)다섯 가지의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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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哨官)5명을 직접 골라 시험하고 평가해서 좌초(左哨)․우초(右哨)․

중초(中哨)․전초(前哨)․후초(後哨)로 나누고 아문(衙門)옆 땅에

앉게 하되,앉을 때에는 반드시 혼란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다시 제1초관으로 하여금 군중 가운데에서 기총(旗總)3명을

뽑아내 시험하고 평가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대(本隊)의

초관 뒤에 앉는다.그런 다음에 다시 제2초관으로 하여금 뽑아내

시험하고 평가해서 땅에 앉게 하는데,이와 같이 하여 다섯 개 초

(哨)의 기총 선발이 끝난다.그런 다음에 다시 제1초관 아래의 1초장

(哨長)이 그 가려 뽑은 대장(隊長)3명을 시험하고 평가해서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땅에 앉게 하는데,이와 같이 하여 대장의 선발이

완료된다.

또다시 앞의 제1초관의 1기총 아래의 대장이 여러 병사 가운데

에서 불러 일으켜 11명을 가려 뽑아서 공좌(公座)27)앞에 일렬 횡

대로 세우는데,나이가 적고 골격이 부드러우며 원기가 넉넉한 자

2명을 제1ㆍ제2로 하여 등패수(籐牌手)로 충원하고,나이가 많고

용모가 뛰어나며 솟아오르는 힘이 있는 자 2명을 제3ㆍ제4로 하여

낭선수(狼筅手)로 충원하고,매서운 기세가 있고 골격에 힘이 넘치며

정신이 똑바로 박혀있는 자 4명을 제5ㆍ제6ㆍ제7ㆍ제8로 하여 장창수

(長鎗手)로 충원하고,매서운 기세가 있고 담기(膽氣)와 성깔이 있는

자 2명을 제9ㆍ제10으로 하여 파수(鈀手)로 충원하고,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을 기꺼이 여기는 자 1명을 제11로 하여 화병(火兵 :

취사병)으로 충원한다.

이렇게 부서가 정해지면 제1ㆍ제2를 가로로 해서 대장(隊長)이

있는 앞에 두사람씩 늘어 세우는데,화병은 맨 끝에 위치한다.먼저

대장은 속오(束伍)의 요패지(腰牌紙)1매를 사용하여 [습예(習藝)의

공란에]영(領)․대(隊)두 글자를 채워 넣고 이목편(耳目篇)을 대조

하여 방색(方色)대기(大旗)1쪽을 급여한다.거기에 영(營)․오

(伍)의 처소를 채워 넣고,먼저 영․오에 성명과 대오(隊伍)를 기록하지

27)공무(公務)를 보는 좌석(座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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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책 1본을 급여한다.대장과 병사 11명을 함께 패(牌)아래로

보내어 요패지에 대(隊)를 대조하여 채워 넣는다.그런 다음에 다시

연명패(連名牌)를 보내어 출신 현과 도도(都圖:향촌의 구획과 사방의

지도)및 주거지역을 요패지의 공란에 채워 넣는다.그리고,다시

연명패를 보내어 요패지의 공란에 나이와 용모파기의 특징을 채워

넣게 한다.그런 다음 연명패의 요패지 공란에 신장(身長)과 기력

(氣力)에 관한 사항을 채워 넣게 한다.이와 같이 하여 파기처(疤

記處:일정한 인물의 생김새나 신체상의 특징을 적은 기록을 관리

하는 부서)로 보내면 담당 장교가 이를 관리한다.

모든 병사의 신체와 용모가 차이가 나서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로지 흉터의 흔적만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쉽사리 분별하기 어려운

단서를 공란에 너댓 글자로 적어 넣으면 충분할 것이다.나이와

용모를 관리하는 책자를 다시 보내어 요패에 연유를 채워 넣고 책자에

채워 넣은 다음 빈터로 나아가 대오를 대조한 뒤에 앉아서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

대오를 재편할 경우에는 제1대로부터 제3대에 이르기까지 기총의

편성이 완료되면 다시 대장을 대조하고 이목편(耳目篇)을 차례로

대조하여 채워서 해당되는 방위의 방색(方色)대기(大旗)1쪽을 급여

하는데,바로 먼저 편성된 본기(本旗)에 해당되는 관하(管下)제 몇

대의 앞에 자리잡는다.

제1기로부터 제3기에 이르기까지의 편성이 완료되고 초관이 인기

(認旗 :지휘기)를 급여하면 즉시 본관(本管 :소속)의 초내(哨內)로

가서 자리잡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다시 1초관으로 하여금

앞의 예를 참조하여 대의 병사들을 일으켜 1사의 편성을 완료한다.

그리고 1사(司)는 해가 길면 3사를 편성할 수 있고 해가 짧으면 2사를

편성할 수 있는데,매 1사마다 대를 편성함에 있어서 먼저 살수(殺手)

4초를 완료하고 다음으로 조총(鳥銃)1초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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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오해[編伍解 :대오 편성에 대한 해설]

대오(隊伍)의 선발과 편성에 있어서는 반드시 파(把)는 초(哨)를

뽑고,초(哨)는 기(旗)를 뽑고,기(旗)는 대(隊)를 뽑고,대(隊)는 병사

등을 스스로 가려서 뽑는다.28)지금 스스로 선발하여 대오를 편성

하도록 하는 것은,이 일이 선발하는 자에게 달려 있으니,만약 때를

당하여 전진(戰陣)에서 평시의 생사(生死)를 감당해내지 못한다면

어찌하겠는가?원래 스스로 뽑아서 편성된 사람들이 무슨 말로 스스로의

허물을 남의 탓으로 돌릴 수 있겠는가?모두 연좌(連坐)를 시행하

더라도 상부를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만약 관부(官府)의 면전에서

일시에 선발하고 시험을 하면 해가 지나기 전에 기력을 겉치레할

뿐이니 전혀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다.

모든 선발과 편성에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쓴다.파(把)는

초(哨)를 선발하고,초는 기(旗)를 선발하고,기는 대(隊)를 선발하고,

대는 병(兵)을 선발한다.이 때 각자가 평소에 아는 바가 있거나,

혹은 선후하여 함께 군에 입대하였거나,혹은 동향관계로 서로 알거나,

혹은 함께 머물러서 서로 이웃으로 지냈을 경우에는 그 솔직하고

참된 정황과 호소함에 따른다.그리고 평일에 법을 지키는 것과,

일을 행하는 것과,담력과 용감하고 비겁함,그리고 그가 무의식중에

소홀히 함이 있거나,지금은 매우 진실하나,스스로 뽑도록 하여

거기에 연계되어 뽑힌 자가 만약 유사시를 당하여 전장에서 싸움을

감당해 내지 못할 경우와 평시에 일을 행하는 것을 원래 뽑은 사람이

무슨 말로 스스로 핑계를 대겠는가?비록 연좌를 행하더라도 또한

상관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28)속오군(束伍軍)의 편제인 속오법(束伍法)은 영장(營將)통솔하의 영(營)을

분군(分軍)편제상 최상의 단위 부대로 삼았고,영(營)에는 5개 사(司)를

두고,1사에는 5개 초(哨),1초는 3기(旗),1기는 3대(隊),1대는 화병(火兵)

1명과 합쳐 11명의 병사로 조직되며,사에는 파총(把摠),초에는 초관(哨官),

기에는 기총(旗摠),대에는 대총(隊摠)을 각각 지휘관으로 두었다.따라서

한 개의 영에는 영장(營將)1명과 파총 5명,초관 25명,기총 75명,대총

225명 및 2,475명의 병사로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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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관부의 면전에서 일시에 선발해서 시험해도 나이와 용모,

기력을 전혀 증빙할 바가 없으며,또한 군인다운 모습을 꾸미고

눈을 부릅뜨고 손뼉을 치며 입으로만 충의와 담차고 용맹스러움을

일컫고 마음에 생각하는 일은 가슴 속에 감춰두니 어찌 족히 믿을

수가 있겠는가?그러므로 한층 더 관심을 두고 간섭하여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그리고 거듭해서 여러 방향으로 깨우쳐

주어 그로 하여금 그가 이 군중(軍中)에서 제일인자로 뽑혔으며

제일 군사에 숙련된 주요한 자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 명활법[明活法 :운용하는 방법]

다섯 사람을 오(伍)로 하고,두 개의 오를 대(隊)로 하며,대에는

대장(隊長)1인,화병(火兵)1인이 있으며,모든 대(隊)․기(旗)․초

(哨)는 일정한 숫자에 구애받지 아니한다.요컨대,용법(用法)에서

벗어나지 않으나,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다.여기에서 비롯

하여 부대가 가고 움직이고 주둔하고 멈추는 것 등이 이루어진다.

마치 원앙(鴛鴦)의 대열29)이 서서히 움직이는 것과도 같으니,어찌

시각을 불허하여 종횡(縱橫)이 착란되게 하겠는가?오래되면 스스

로 익숙해 질 것이다.안에는 오직 12명을 1대(隊)로 하고 이를

좌․우의 오(伍)로 나누어 바꾸지 못하게 하는 법은 무엇 때문인

가?이 가운데 행군법(行軍法)은 편리하니 병법에 익숙한 자는 바

로 이 이치를 체득하고 있을 것이다.지금 이를 상세히 설명하기

는 어렵다.

모든 대장(隊長)은 3대(隊)내지 5대로 모두 1대(隊)2오(伍)를

만들 수 있는데,5인을 오로 한다.1대 12인은 바로 10인으로 십

(什)이 된다.매 1기 아래의 3대와 5대는 모두 50으로 기(旗)가 된다.

29)원앙진(鴛鴦陣):고대의 진법(陣法)으로서,병마(兵馬)가 좌우(左右)양익(兩

翼)으로 대열을 나누어 서로 연락을 유지하면서 짝을 지어 나가는 진영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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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초관(哨官)아래의 3기 내지 5기는 모두 100인으로 초(哨)가 된다.

1파총(把摠)아래의 3초 내지 5초는 모두 500인으로 사가 된다.1천총

(千總)아래의 사(司)내지 5사는 모두 3,000인으로 영(營)이 된다.

3,000인의 1영 및 4,000인과 5,000인도 모두 1영이 될 수 있다.3영과

5영은 모두 1사가 될 수 있다.이것은 바로 열사람을 한 단위로

하여 서로 도울 수 있는 전투 단위의 사[司 :5여(旅)]30)와 여(旅 :군사

500명)이니 정전법(井田法)31)의 남은 제도이다.반드시 5인이라는

숫자에 구애받지 않은 후에 이를 일러 오(伍)라고 하였으니 다른

경우에도 모두 이를 본뜨는 것은 다만 인문(人文)과 토지(土地)의

이익을 따라서 시기를 가려서 이렇게 조처하였으니,마땅히 병사를

먹여살릴 군량의 수량에 의거하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법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지,그 법에 얽매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었다.

이는 이미 이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행동거지에 있어서 원앙대(鴛鴦隊)

대형의 차례와 순서를 함께 참조하여 이것을 생각해 봄이 어떨까?

시일이 얼마 되지 않아서는 여기저기 어지럽고 어수선할 것이나

오래되면 저절로 숙달될 것이다.그리고,거짓으로 속여서 꾸며대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편제 안에 오직 12명을 1대로 하고 이어서 이를 좌오(左伍)와

우오(右伍)로 나누게 하고 바꾸지 않는 법은 어째서인가?이 가운

데에서 행군(行軍)하는 법이 편리하기 때문이니,군중(軍中)에서

늙은 자들이 바야흐로 이 요령에 숙달되어 있기 때문이다.지금

여기에서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다.

30)사려(師旅)는 사(師 :5여(旅)와 여(旅 :군사 500명)를 아울러 이르는 말.후세

에는 뜻이 바뀌어 전쟁의 뜻으로 쓰이고 있다.

31)정전법(井田法)은 고대 중국의 주(周)나라 토지제도로써,중국 고대 사상가

맹자(孟子)가 설(說)한 것이 가장 오는 400m)의 토지를 ‘정(井)’자 모양으로9

등분하여,주위의 8구획은 8호(戶)의 집에서 각기 사전(私田)으로서 경작

하고,중심의 1구획은 공전(公田)으로서 8호가 공동으로 경작하여 정부에

바치는 조세로 할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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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복험[實復驗 :시험과 평가를 충실히 함]

영문(營門)의 페쇄와,병력 선발의 완료와,진영 출입 관리와,재

집합 기일 지정과 요패(腰牌)의 휴대는 전과 같다.작폐(作弊)하는

자는 중법(重法)으로 연좌(連坐)하여 시행한다.1,2대로써 최초의

통신망을 구축하고,이때 두 번째 통신망을 구축한 이후로는 마치

양(羊)의 무리를 모는 것같이 군사를 지휘하여,오직 우리의 호령

(號令),이것만 들리니 이제는 훈련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절로서 연병(練兵)에 대해서는 이미 절반의 공부가 된 것이다.

마음의 정밀하고 은미(隱微)함을 이 설명에서 다하였으니 식견있는

자는 깊이 생각하라.

영문을 폐쇄[闔營]하고,병력을 선발[選完]하며,인원을 출발시키는

것[發放]은 아무 날 다시 집합하여 요패(腰牌)를 가지고 전과 같이

마주 서서 읽는다.폐단을 일으키는 자는 무거운 법으로 연좌하여

시행한다.제1대와 제2대가 첫 신호를 전하고,이때 거듭해서 신호를

한번 더 전하면 그 뒤로는 마치 양떼를 모는 것과 같이 오직 우리의

호령이 통달되고 바야흐로 훈련을 말할수 있게 되는 것이다.이 한

절로 이미 병사를 훈련함에 있어서 절반은 배워서 익힌 셈이 되는

것이다.마음의 정밀하고 은미함을 이 설명에서 다하였으니,식견

있는 이들은 이를 살펴주기 바란다.

▣ 구모정[究冒頂 :거짓으로 속여 대리 입대하는 것을 밝힘]

거짓으로 속여서 대리로 입대하여 조련에 참가한 경우,고용한

자와 고용 당한 자 모두 군법으로 볼기를 치고,고용 당한 자는

곧바로 병졸로 충원하여 조련에 참가시킨다.공전과 식대는 고용한

사람이 절반을 분담해서 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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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병패[編兵牌 :병사들의 대오를 편성하는 패]

제1패-대(隊)와 오(伍)의 순서를 여기에 써 넣는다.

제2패-출신 현(縣)과 거주 지역을 여기에 써 넣는다.

제3패-나이와 용모를 여기에 써 넣는다.

제4패-신장과 근력을 여기에 써 넣는다.

제5패-흉터의 흔적을 여기에 써 넣는다.

제6패-무예에 관한 기록을 여기에 써 넣는다.

▣ 서사려[誓師旅 :부대별로 맹세하는 글]

조사와 대조가 이미 끝나면 곧바로 길일(吉日)을 가려서 주장

(主將)이 각 관병(官兵)을 거느리고 교장(敎場)에서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바른 다음,각자가 문서를 손에 들고 하늘에 대하여

맹세하는데 그 문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아무 영(營)의 파총(把摠)아무개는 지금 문서를 갖추어 행오

(行伍)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부하인 초관(哨官)

5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천지신령(天地神靈)앞에,

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

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전진(戰陣)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

들거나,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함부로

평민(平民)을 죽이거나,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일체로 군법(軍法)에 연좌(連坐)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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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영 아무 초(哨)의 초관 아무개는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본 초의 기총

(旗總)3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

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천지신령 앞에,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영 아무 초의 제 몇 기(旗)의 기총 아무개는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본

기의 대장(隊長)3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

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 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천지

신령 앞에,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

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영 아무 초의 제 몇 대(隊)의 대장 아무개는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맺어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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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대의 병사(兵士)11명을 나 아무개가 스스로 가려서 뽑아냈으

므로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

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

이나 앞으로나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신령 앞에,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탐욕스럽고 더러운 짓을 하거나,형벌을 각박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지 않거나,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

거나,제멋대로 군사를 풀어놓아 질서를 어지럽히거나,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일체로 군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아무 영 아무 초의 제 몇 기 제 몇 대의 병사 아무개 등은 지금

아무 곳에서 문서를 갖추어 행오의 편성과 선발을 위한 일로 병사

11명이 마음과 뜻을 함께 하여 서로 믿고 담차고 용맹스러우며 의협심

넘치는 사나이로서 법을 준수하고 더욱 향상하고 아울러 지금이나

앞으로나 견디어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천지신령

앞에,피를 서로 나누어 마시고 입에 발라,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맹세합니다.

만약 평시에 군기를 지키지 않고 부덕한 짓을 하거나,조련이나

전진에 이르러 뒤로 물러나 움츠러들거나,제멋대로 군사를 풀어

놓아 현지의 질서를 어지럽히거나,함부로 평민을 죽이거나,거짓을

꾸며서 공로의 등급을 다투거나 하는 일이 있을 경우,일체로 군

법에 연좌되어 달게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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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칭호[別稱呼 :칭호를 구별함]

이 책에서 주장(主將)이라고 일컫는 것은 대장(大將)이 아니다.

다만 소속된 병사들의 위에서 제일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자가 그

앞에 있지 않을 경우,현재 가장 높은 자가 주장이 된다.가령,대장이

부재중이면 편장(偏將)이나 비장(裨將)을 주장이라 일컫고,편장이나

비장이 부재중이면 파총(把摠)을 주장이라 일컫고,파총이 부재중

이면 초관(哨官)을 주장이라 일컫고,아래로 기총(旗總)에 이르러

서도 부재중이면 대장(隊長)을 주장이라 일컫는 것이 이것이다.

▣ 분영해[分營解 :진영 분리에 대한 해설]

모든 대는 곧을 경우 2오(伍)로 하고,네모질 경우 9오로 하는

데,다시 이를 나누어서 3으로 한다.예컨대 4대(隊)를 1기(旗)로

할 경우,그 중앙을 비워 두고 기총(旗總)이 거기에 위치한다.예컨대

3대의 경우에는 2대를 외곽으로 삼고 1대를 내곽으로 삼는다.어느

기총(旗總),어느 초(哨),어느 사(司),어느 영(營)이던 모두 앞의

경우와 같다.

▣ 한잡류[限雜流 :잡류32)의 수에 대한 한도를 둠]

매 사(司)의 파총(把摠)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호

총수(號銃手)1명.장호(掌號)1명.고수(鼓手)2명.바라수(哱囉手)

1명.나발수(喇叭手)1명.솔발수(摔鈸手)1명.라수(鑼手)1명.고초수

(高招手)1명.독진순시기(督陣巡視旗)4명.의생(醫生)1명.서기

(書記)2명.

32)잡류(雜流):사류(士流)이외의 사람을 가리킴.예를 들면 공(工)․상(商)․

의(醫)․복(卜)․성상(星相)및 기타의 방기(方技)를 가지고 생계를 도모

하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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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초관의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마부(馬夫)1명.

인기(認旗)1명.

이상은 모두 중요하니,현재 정예롭고 건강하여 병영(兵營)안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한다.파총(把摠)의 가정(家丁)은 8명

이고,초관의 가정은 4명이며,의생의 가정은 1명이니,이들은 곧

천한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다.기(旗)와 대(隊)에서는 식량을 지급

하는 데에 차등을 둔다.

매 1영(營)마다에는 예컨대 편장(偏將)과 비장(裨將)이 통어(統御)

하는 자들로서 다음과 같은 인원을 둔다.기패수(旗牌手)3명.호총수

(號銃手)3명.발라수(哱囉手)2명.나팔수(喇叭手)2명.호적수(號笛手)

2명.솔발수(摔鈸手)1명.오방기수(五方旗手)5명.고초수(高招手)

5명.각기수(角旗手)4명.인기수(認旗手)2명.문기수(門旗手)2명.

순시기수(巡視旗手)12명.화약장(火藥匠)1명.목장(木匠)1명.철장

(鐵匠)2명.의생(醫生)1명.각자 기구를 휴대한 군뢰(軍牢)18명.

건보(健步)12명.당보(塘報)12명.

3총(總)의 경우는 수비에 절반을 쓰고 장관(將官)이 그 나머지

절반을 쓴다.4총과 5총의 경우는 수비에 그 전부를 쓴다.이상은

모두 정예하고 건장하며 훈련에 숙달된 실팍한 사람을 쓴다.주역

(廚役)2명.마부(馬夫)2명.신수(薪水)3명.가정(家丁)50명.기패

마정(旗牌馬丁)3명.의생마정(醫生馬丁)1명.

이상은 장관(將官)에게 증감(增減)하거나 비우고 채우는 것을 맡기되,

그러나 장교(將校)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의거해서 하고,수비

(守備)의 경우에는 각각 상황에 따라서 차례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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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선병[原選兵 :병사 선발의 근본을 추구함]

병사(兵士)를 신중히 선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그러나,

때로는 상황이 동일하지 않으니 병사의 선발에 있어서 오직 한가지

에만 구애받기는 어렵다.마치 천지(天地)가 처음 개벽(開闢)하던

거칠고 어두운 곳에서 손으로만 쓰다듬고 어루만지는 것과 같으니

예컨대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 여러 나라가 무력(武力)을

사용한지 오래되어 이로부터 모두 한결같은 모습의 병사 선발 방법을

쓰던 것과 같다.

이제 바야흐로 천하(天下)가 태평하여 주체할 수 없는 많은 책들이

뒤섞여서 쌓이고，백성은 전쟁을 잊어버렸다.갑작스럽게 변란이

일어나도 이로부터 모두 한결같은 모습의 병사 선발 방법을 쓰던

것과 같이 한다.큰 일의 실마리를 만들어 병사를 선발함에 있어서

그 동향과 역점을 널리 참고함에 두어,서로 같지 아니함을 가려서

분간하고 등급과 비율을 고르게 채택하여야 한다.

천하의 일가가 나라 안팎의 변란에 있어서 장수에게는 장정(章程:

규정과 법도)이 있고,병사에게는 액수(額數:정해진 인원의 수효)

가 있고,군비(軍費)에는 공급량의 제한이 있으니，그 법이 오직

정밀함에 있는 것이다.가장 먼저 단연코 경계하여 채용해서는 않

되는 경우가 있다.성안 저자거리의 건달들은 다만 얼굴 생김새만

윤기나고 반지르르하여 약삭바르게 행동하는데 바로 이런 경우이다.

다음으로 단연코 경계하여 채용해서는 않되는 경우가 있다.간교

(奸巧)한 사람은 안색이 일정치 않고 관청 알기를 우습게 보아 거리

낌이 없는데 바로 이런 경우이다.

가장 먼저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이는 바로 향촌(鄕村)의

노성(老成)하고 진실한 사람의 경우이다.이른바 향촌의 노성하고

진실한 사람이란，검게 그을려 투박하고 건장하여 괴롭고 고생스

러움을 잘 견뎌내며，손과 얼굴 및 피부와 근육이 단단하고 실팍

하여，흙으로 빚어 놓은 것처럼 질박한 빛이 있으니，이를 제일로

친다.다음으로 채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이는 바로 전투에

익숙한 사람으로서 일찍이 적을 보고서도 공(功)이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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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전투에 익숙하여 이해(利害)를 알며,이해를 알므로 간활

(奸滑)한 마음이 생겨,다만 전진(戰陣)의 형세를 숙지하여 번드시

공이 없는 쪽을 택하여 겁이 많으나 다만 정상(情狀)만을 살핀다.

그러므로 이 두가지 항목으로 차등을 삼는 것이다.

그러나 가장 먼저 주의할 일이 있으니,사람을 뽑는 권한을 맡은

자가 혹은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한 자만을 골라 뽑거나,혹은

무예(武藝)가 뛰어난 자만을 골라 뽑거나,혹은 힘이 센 자만을 골라

뽑거나，혹은 영리한 자만을 골라 뽑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을 기준

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어째서인가？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하나 담보가 작으면 위급

할 때 몸집만 무거워서 빨리 달리지 못하여 도리어 살집이 거치장

스러워지니,이는 체격이 좋고 기운이 왕성하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무예가 뛰어나나 담보가 작으면 변고에 닥쳐서

죽음을 겁내어 손발을 미처 어찌할 사이 없이 급작스러울 때에는

화살과 창을 거꾸로 잡고 허둥대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여,모두

그 평시의 모습을 잃고 항상 남보다 먼저 달아나니,이는 무예가

뛰어나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나 담보가 작으면 큰 일에 닥치기도 전에

제멋대로 그 때 그 때를 얼렁뚱땅 얼버무려 적과 대진(對陣)하기도

전에 미리부터 제몸이 안전할 방도만을 생각하고，변고에 닥쳤을

때에는 자기는 먼저 달아나도 된다고 여기고 또 이익과 손해를 내

세워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다른 무리들을 속이게 하여 자신이 저지를

죄를 회피할 여지를 만들려고 하니,이는 눈치가 빠르고 똑똑하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힘이 세나 담보가 작으면 유사시에 이르러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에 불똥 같은 것이 어른어른하여 불러도 듣지 못하고 밀어도

움직이지를 않으니 이는 힘이 세다는 것을 믿을 바가 못된다는 까닭이다.

말이 여기에까지 미치게 되면 나의 병사를 선발하는 방법이 황당한

것일까?그렇다고 위의 네가지 경우를 버리고 따로이 이 문제를

생각할 수도 없다.위의 네가지 경우를 버릴 수는 없으나 이것을

필수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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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담에 이렇게 말하였다.

“무예가 높은 사람은 담보가 크다.”

이는 무예가 높아서 여기에 씩씩한 기상이 더해져서 담보가 큰

사람이라.나약하거니 담기(膽氣)가 적지 않은 사람은 진실로 한가지

기능(技能)을 익히면 바로 담대(膽大)해지는 것이다.오직 평소에

담기가 있음을 자부하여 그로 하여금 다시 힘을 더 세어지게 하고,

체격이 좋아지게 하고 영리해지게 하고,복습을 하게하여 무예를

향상시키니,이는 비단 위에 꽃을 더하는 격이니，거듭해서 구해도

얻을 수가 없다.그러나 이러한 무리는 쉽사리 얻을 수 없으니,그

다음의 등급을 생각하면 무예는 오히려 교습(敎習)할 수 있으니,

반드시 정신과 힘을 겸하여 거두어야 할 것이다.

이 몇가지는 모두 병사 선발의 한 계책이나,반드시 담력(膽力)을

위주로 해야 한다.담력은 사람의 가슴과 배 안에 있어서 들여다

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분간해서 뽑는단 말인가？ 사람의 정신은

밖으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으나,제일 먼저 사람을 뽑을

때 정신을 위주로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관상보는 방법을 겸용하여

또한 흉하게 죽을 얼굴 모양을 경계하고 복스러운 기운을 띤 관상

(觀相)을 소중히 여겨야 하니 이는 사람을 뽑는 데에 있어서 묘를

다하는 것이다.가장 부리지 말아야 할 것은 약삭바르고 민첩하며

뺀질 뺀질하고 교활(狡猾)한 자들이니，차라리 시골 들판의 우둔한

사람을 쓰면 관부(官府)를 두려워하고 법도(法度)를 두려워하여 엎치락

뒤치락하는 우리의 전술(戰術)을 예측하지 않고，성실하게 믿고

감동하고,씩씩한 기상과 꿋꿋한 절개로 떨쳐서 일어난다.

만약 평소에 장수의 위엄(威嚴)이 서 있으면 먼저 은혜(恩惠)로써

다루고,만약 장수의 위엄이 서 있지 않으면 먼저 위엄으로써 떨치고,

그로 하여금 우리의 영향권에 들게 해야 한다.심중(心中)에 교묘

한 수단이 있어 뜻을 돌이키게 하려고 가르치나 나를 위해 명령을

받들지 않으니,만약 미리 앞서서 사랑을 베풀고，나중에 이어서

위엄으로써 하면，원망이 쌓여서 은혜를 느끼지 못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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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엄은 영원히 막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다.위엄을 영원히

막히고 무너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와 신의(信義)이다.

저 천하의 지극히 가깝고 지극히 정답기로는 자애로운 아버지의

효성스러운 아들에 대한 것만 같음 것이 없다.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듣는 것은 그가 나를 낳았기 때문이요 나를 길러주었기 때문

이다.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반드시 아들을 죽이려 할 경우에는

비록 효자(孝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주장이 없을 수 없겠거늘,

하물며 오합지중(烏合之衆)인 행오(行伍)의 병사에 있어서랴？ 이는

반드시 은혜로써 돕고 그 위엄으로 부리면 위엄이 경외(敬畏)함이

되어 성취함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물건을 싣는 것은 배이지만 이로 하여금 편안히 실려

있도록 하고 뜻과 같이 돌고 움직이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은 키

(舵)이다.위엄은 바로 그 배이며,은혜와 신의는 바로 그 키가 아니

겠는가？ 후세에 명장(名將)이 나타날 경우，반드시 나의 이 말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 조책적[造冊籍 :책자와 문서를 만듦]

각 영(營)의 분배와 파견을 마치면 먼저 편오책(編伍冊)의 격식

(格式)을 대조하여 문책(文冊)2부를 만들어 모두 대장(隊長)에게

보내,인(印)을 찍어서 1부는 파총(把摠)에게 보내고,1부는 대장의

처소에 보관한다.

▣ 한보결[限補缺 :결원 보충에 관한 한계를 정함]

도망자(逃亡者)가 발생하였을 경우,해당 오(伍)에서는 즉각 대장

(隊長)에게 보고하고,대장은 기총(旗總)에게 보고하고,기총은 초관

(哨官)에게 보고하고,초관은 파총(把摠)에게 보고하여,모두 하루

안에 한다.당일에 즉각 해당 문서를 작성하여 주장(主將)에게 보낸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1속오편[束伍篇] 61

반개월이 지나면 주장의 허락을 받아 보충할 사람을 권점(圈點)으로

선택하여 결원을 보충한다.그 즉시 전패(塡牌)를 급여하여 허리에

걸게 하고,출납(出納)에 관해서는 일면으로 해당 대와 오에 명령을

하달한다.

유고(有故)한 자의 일체의 의복 장비와 재물을 점검 조사함과

동시에 몸에 지녔던 은량(銀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상세히 조사

하여 당사자의 집안 권속(眷屬)에게 준다.감히 빼내어서 남겨둔

자가 있으면 군법(軍法)으로 논하여 두 배로 추징금을 물려 유고

한 군사의 집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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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병요패양면[兵腰牌陽面 :병사의 요패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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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대장요패양면[隊長腰牌陽面 :대장의 요패 앞면]

기총요패양면[旗總腰牌陽面 :기총의 요패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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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초관요기[哨官腰旗 :초관의 요기]

파총요기[把摠腰旗 :파총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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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중군요기[中軍腰旗 :중군의 요기]

대장요기[大將腰旗 :대장의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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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2이목편[耳目篇]

  속오(束伍)는 삼군(三軍)을 편안하게 정돈시키는 방법이다. 행오

(行伍)가 이미 정해지면 호령(號令)33)과 기고(旗鼓)34)가 모두 바로

잡혀지니, 군(軍)의 근본이 여기에서 익혀지지 않으면 어떻게 교련

(敎鍊)을 한다고 하겠는가? 

  이에 대하여 병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였다. 

  “형(刑)은 마음과 귀로 위엄을 떨치고, 소리와 눈으로 위엄을 

떨치고, 빛깔로 위엄을 떨친다.” 

 “대장(大將)이 맡는 것은 오직 기고(旗鼓:깃발과 북) 뿐이다.”

  “주간 전투에는 정기(旌旗 :깃발)를 중히 여기고, 야간전투에는 

화고(火鼓 :횃불과 북)를 중히 여긴다.”

  그런데 지금은 오직 북을 주로 사용하며, 행군에는 나팔을 주로 

사용하여 신호를 관장한다. 그 나머지는 연회에서 뒤섞어 쓰고, 

정기는 다시 영접하고 전송할 때 행렬을 선도할 때 쓰는 도구가 

되었다. 지금 소리를 내는 도구로서 징과 고가 있고, 빛깔을 나타

내는 도구로서 정과 기가 있으니, 이것을 가지고 호령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 그러나, 사졸들은 어리석으므로, 특히 다시 모일 

경우에 보기 쉽게 하고 살피기 쉽게 해서 이를 기율로 삼아야 한다. 

그 밖의 번잡하고 까다로운 것은 도설(圖說)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니, 

그 보고 듣는 데에 혼란을 줄까를 염려해서이다. 그러므로 이목편

(耳目篇)으로써 차례를 삼은 것이다.

33)호령(號令):단체행동에,어떤 동작을 일제히 하도록 하는 간단하게 규정된 말

34)기고(旗鼓):군대를 지휘하고 명령하는 데 쓰는 기와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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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포[練號砲 :호포35)에 대한 훈련]

어떠한 신호(信號)를 할 때에는 먼저 포성(砲聲)한 방을 쏘아

울려야 한다.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와 빛깔

속에 뒤섞여 있는데 갑자기 깃발을 들어 올리면,사람들이 반드시

다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먼저 포성 한 방을 울리면 그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려 비록 깊숙한 실내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것이다.귀가 눈보다 먼저라는 것이 이것이다.

◈ 승장포[升帳砲]

[대장(大將)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군막(軍幕)에 들어갈 때]

포성을 세 번 울리면 바라를 쳐서 울림으로써 대취타(大吹打)36)를

연주한다.

◈ 승기포[升旗砲]

[대장기(大將旗)를 올릴 때에는]포성을 한 번 울리면 북을 치고

자바라를 울리면서 기를 올린다.

◈ 숙정포[肅靜砲]

진중(陣中)에 들어가거나 나온 뒤에 포성을 세 번 울려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 하영(下營)하도록 한다.

◈ 눌함포[吶喊砲]

포성을 한 번 울릴 때마다 나팔을 불고 천아성(天鵝聲)37)소리

35)군호(軍號)로 놓는 총이나 대포등의 신호체계

36)취타(吹打)와 세악(細樂)을 갖춘 군악(軍樂).최대(最大)의 편성(編成)으로는

각 하나씩의 징수(鉦收)ㆍ나수(螺手)와 여기에 대각수(大角手)ㆍ나각수(螺角手)ㆍ

나발수(喇叭手)ㆍ호적수(號笛手)ㆍ바라수(哱囉手)ㆍ고수(鼓手)ㆍ장고수(杖鼓手)ㆍ

적수(笛手)ㆍ관수(管手)ㆍ해금수(奚琴手)등의 각 다섯씩 도합 쉰 두 사람으로

함이 보통(普通)이었다.

37)변사(變事)가 생겼을 때,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길게 부는 나팔 소리.또는

임금이 대궐을 나설 때 부는 태평소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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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고함을 한번 지르되,평상시에는 세 번을 하고,전진(戰陣)에

임해서는 징소리에 구애됨이 없이 멈춘다.

◈ 개영포[開營砲]

[영문(營門)을 열 때에는]포성을 한 번 울리면 즉시 한 번 또는

두세 번 씩 북을 울리고,곧바로 영문을 연다.

◈ 분합포[分合砲]

[진영(陣營)을 분리하고 통합할 경우에는]한 노(路)에 포성을

한 번 울린다.몇 개의 노로 나누려면 몇 번의 포성을 울리되,정

해진 횟수는 없다.포성을 울리는 것이 끝나면,기치(旗幟)가 움직

이는 것을 보아 그 수에 따라서 한다.곧바로 영문을 연다.진영을

통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폐영포[閉營砲]

[영문을 닫을 때에는]포성을 세 번 울리면 즉시 대취타를 연주

하고,곧바로 영문을 닫는다.

◈ 정경포[定更砲]

[시각(時刻)의 변화를 알릴 경우]밤이 되어서는 북을 치고 난

다음,나팔을 한차례 불고 나서 천아성을 울린다.

◈ 변령포[變令砲]

바야흐로 [기존의]호령이 시행되고 있는 동안에 따로 호령을

바꾸고자 할 경우,[깃발로 신호를 하면]거리가 멀리 떨어서 보지

못할 우려가 있다.그러므로 포성을 울려서 이전의 호령을 들려준

다음,곧바로 멈춰서 오로지 그 일에만 귀를 기울이게 하여 새로이

어떠한 호령이 내려지는가를 들어서 시행하도록 한다.호포(號砲)

로서는 반드시 삼안총(三眼銃)38)을 써야 한다.첫째로는 한 발에서

38)삼안총(三眼銃):총안(銃眼)이 3개 달려있는 총포 화약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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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발까지 겸해서 울릴 수 있기 때문이다.둘째로는 짐이 가볍기

때문이다.셋째로는 장전(裝塡)과 발사(發射)가 빠르기 때문이다.

▣ 기고해[旗鼓解 :깃발과 북에 대한 해설]

 

각 관병(官兵)은 귀로는 다만 징과 북소리만 듣고,눈으로는 다만

깃발의 방색(方色 :동ㆍ서ㆍ남ㆍ북ㆍ중의 다섯 방위에 따른 청

(靑)ㆍ백(白)ㆍ적(赤)ㆍ흑(黑)ㆍ황(黃)의 다섯 가지 색깔만을 보고,

어떠한 사람이 와서 구두로 명령이나 지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들어서는 않된다.만약에 북소리가 그치지 않으면 곧 바로 전면이

물과 불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뛰어 들어가야 한다.

만약에 징이 울리면 마땅히 멈춰서 바로 앞에 재물(財物)이 있어

금방 취할 수 있어도 움직이는 것을 불허한다.무릇 사람을 시켜서

명령을 전달할 때에는 반드시 영기(令旗)39)ㆍ영전(令箭)40)ㆍ영표(令票)41)

가운데 한가지가 있어야 그 명령을 듣는다.출입을 허락함에도 이

세가지 물건이 없으면 주장(主將)이 몸소 와도 또한 명령을 듣지

않으며 또한 출입도 허락하지 않는다.

39)조선(朝鮮)시대(時代)때 군중(軍中)에서 군령(軍令)을 전(傳)하는 데 쓰던

기.사방(四方)2자 가량의 푸른 비단(緋緞)바탕에 붉은빛으로 令자를 썼다.

창인 아래에 작고 납작한 주석 방울을 끼고 비녀장을 질러 놓았으며,기를

흔들면 쩔렁쩔렁 소리가 나기 때문에 쩔렁기라고도 하였다.

40)조선시대에 쓰던 화살의 한 가지로 군령(軍令)을 전(傳)하던 화살이다.

41)각 영문(營門)에 주장(主將)의 명령(命令)을 전(傳)하는 표로 쓰던 것.나무로

둥글고 납작하게 만들어 그 위에 영표(令票)라 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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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적[練號笛 :호적에 대한 훈련]

쇄눌(瑣吶 :날나리)을 불면 이것을 일러 장호적(掌號笛)이라 하는데,

요컨대 각 관(官)의 기(旗)와 군관(軍官)들을 모이게 하고 내보내는

군무(軍務)에는 반드시 이것을 불어서 정돈이 되면 곧 멈춘다.

▣ 연나발[練喇叭 :나팔에 대한 훈련]

대소 장령(將領)들의 영문 앞이나 교장(敎場)안,또는 진(陣)을

치는 곳에서만 분다.달리 음향을 내서 신호를 전달할 기구가 없을

경우에 거동(擧動)을 하도록 하니 이것이 바로 장호(掌號)다.

제1차는 바로 첫 신호이니,사람들이 신호를 들으면 즉시 일어나서

소지품을 수습하고 밥을 짓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약 반 시진(時辰 :

1시간)쯤 되었을 무렵에 분다.

제2차는 사람들이 밥을 먹게 한 다음,행장(行裝)을 수습하여 영문

밖으로 나아가 진영을 주차(駐箚)시킬 구역을 물어,정돈이 되기에

이르르면 분다.

제3차는 행동을 개시한 주장(主將)이 아문(衙門)으로부터 각개

병사들이 진영을 주차시킨 곳에 이르러 따로이 모의(模擬)행선지를

정하여,그 병사들이 진영 안에 있거나 혹은 교장에 있거나 혹은

막 정식조련(正操)을 시행하려는 곳에 있거나,각 병사들이 밥을

다 먹으면 다 함께 영문을 나와 밖에서 일호(一號)만을 주관하여

곧 명령을 듣게 한다.이호(二號)를 주관하여 혹은 진을 치거나 혹은

조련을 하게 하되,삼호(三號)는 반드시 쓸 필요가 없다.긴 소리로

부는 신호 소리 한 번을 천아성(天鵝聲)이라고 하니,각개 병사들이

일제히 큰 소리로 고함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대오를 배열하라고 부는 신호 소리[擺隊伍]는 즉시 대오를 배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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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소리로 [천아성]나팔을 불고 총 1발을 놓고 깃발을 흔드는

것은 바로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꾸게 하기 위한 것이니,각개 병사

들이 깃발이 가르키는 곳을 보면 다 함께 어떠한 곳을 향해 몸을

돌려 방향을 바꾼다.

대오 배열이 이미 정해지면 나팔소리가 잠시 그쳤다가 또다시

한 번 불어지니,진영을 배열하여 전개하는 자는 바로 一자 모양

으로 배열하고 전개하여 진을 이루어 전투에 대비한다.

▣ 연바라[練哱囉 :바라에 대한 훈련]

긴 소리로 부는 신호 소리 세 번은 바로 병사들이 행동을 개시

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두 번 불기를 한 차례 하는 것은 바로 무기를

잡고 대기하게 하려는 것이니,말을 소유한 자는 말에 오른다.

▣ 연라[練鑼 :징에 대한 훈련]

징(鑼)을 울리는 것은 각개 병사를 말에서 내려오게 하려는 것

이요,두 번 울리는 것은 각개 병사를 앉아서 쉬게 하려는 것이다.

만약 중군이 깃발을 눕히면 다 같이 눕힌다.

▣ 연고[練鼓 :북에 대한 훈련]

한 번 또는 두세 번 씩 북을 울리는 것은 바로 진을 칠 경우이다.

북을 한 번 울리는 것은 20보(步)를 간다는 약속이요,빠르게 한 번

치는 북소리는 1보를 간다는 약속이다.그리고,북을 쉴 사이 없이

빠르게 치는 것은 바로 교전(交戰)을 하는 것이니,병사들로 하여금

앞을 향해 나아가 적과 치고 받고 죽이며 싸우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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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陣營)을 떠남에 북을 쉴 사이 없이 빠르게 치는 것,이것은

땔나무하는 일과 물 긷는 일을 하는 하급 군졸이 어떠한 빛깔의

깃발을 세웠는가를 보고,해당 영(營)은 명령을 근거로 하여 시행

한다.밤이 되어 영문을 닫은 뒤에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은 바로

밤 시각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이다.

▣ 연발[練鈸 :솔발에 대한 훈련]

솔발(摔鈸)42)을 울리는 것은 병사들로 하여금 부대를 거두어 들이게

하기 위해서이니,두 번 울리면 대대의 기치를 이루어서 중군에

통지하여 돌린다.

▣ 연정[練鉦 :징에 대한 훈련]

군중에서 북을 치는 것과 악곡을 연주하는 것 모두가 음률이 있으니,

예컨대 호적(號笛)ㆍ바라(哱囉)ㆍ나발(喇叭)ㆍ고(鼓)ㆍ발(鈸)등의

항목이 있다.항상 멈추고자 하면 반드시 바라를 한 번 울린다.명령을

변경하는 호포(號砲)소리를 들은 뒤에는 곧바로 변경된 바의 명령과

같이 행한다.세 번 울리거나 불거나 치면 멈춘다.적과 맞서서

싸우기가 끝나면 세 번 울려서 병력을 물러나게 하려는 것이다.

두 번 울리는 것은 병력이 물러나기 위해서 몸을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다.

명금(鳴金)곁에 오방기(五方旗)를 세워서 진영 안팎의 방향을

지시한다.표지를 세움에 있어서,진영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표지를 세우는 것은 표지를 근거로 하여 진영을 확보하게 하려는

것이다.그리고 진영 설치가 이루어진 가운데 표지를 세우는 것은

42)군령(軍令)이나 경고(警告)를 발할 때에 울리는 놋쇠로 만든 종(鐘)모양의 큰

방울.위에 쇠 자루가 달리고,안에 작은 쇠뭉치가 달림.요령(鐃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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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의 방위를 분별하여 출입을 편리하게 하고 식별을 편리하게

하려는 것이다.바깥의 표지는 진영의 방어와 수비 지역의 한계를

분별하여 적이 다가오면 이 표지를 들어 원근의 긴급 상황 여부에

따라서 대응한다.

▣ 연기[練旗 :깃발에 대한 훈련]

각 영(營)의 병사는 본대(本隊)의 장이 잡고 있는 기(旗)를 보고,

대장(隊長)은 본대의 기총(旗摠)이 잡은 기를 보고,기총은 본대의

초관(哨官)의 인기(認旗:지휘기)를 보고,초관은 본대의 파총(把摠)이

잡은 기의 방색(方色)을 본다.

  대장기(大將旗)가 세워지거나 끄덕거리거나 빙빙 돌면 선영장

(先營將)이 이에 응하고 파총이 먼저 응하는 것을 불허하니,이것이

영장기(營將旗)이다.선파총(先把摠)이 이에 응하고 초관이 먼저

응하는 것을 불허하니,이것이 초관기(哨官旗)이다.기총이 이에

응하고 대장(隊長)이 먼저 응하는 것을 불허하니,이것이 기총기이다.

대장이 이에 응하고 기가 가리키는 바를 따라 가는데,대장 이하는

구두로 전달하고 몸으로 따라서 깃발과 북을 사용하는 지휘 명령

방법을 쓰지 않는다.

무릇 기가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눕혀져 있으면,이 신지(信地 :

관할구역)43)에서는 비록 천신(天神)이 이동하라고 소리를 질러도

들어서는 않된다.밤에는 횃불과 북소리를 보고 들어서 낮과 마찬

가지로 행동한다.명장(名將)은 기고(旗鼓 :기와 북에 의한 명령

지휘 방법)를 우선으로 하였을 뿐이니,만약 기(旗)에 제도와 법식

이 없다면 참으로 어린아이 장난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혹은 가

벼워서 멀리 보이지 않고,혹은 무거워서 들고 달리기가 어렵고,

방색이 혼잡하여 분별할 수가 없다 하여,전진(戰陣)에 임하여 부

대를 분합(分合 :분산과 합류)함에 기치를 사용하지 않는다.병사들

13)신지(信地):규정(規定)된 위치(位置)또는 순행(巡行)구역(區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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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신호를 전함에 손으로 입술을 눌러 휘파람소리를 내어 심지어

대장(大將)이라는 명색으로 오합지졸(烏合之卒)처럼 갈팡질팡하니

병사에게 한번 명령을 전달함에 일대가 분산되어 어지러워진다.

이렇게 용병(用兵)을 자연에 맡겨서 승부를 붙이려 하니 어찌할

방도가 없구나!아!이 한탄스러움을!

각 진영의 병사들은 소속 부대 대장(隊長)이 지닌 깃발을 보고,

대장은 소속 부대 기총(旗總)이 지닌 깃발을 보고,기총은 소속 부대의

초관(哨官)의 인기(認旗)44)를 보고,초관은 소속 부대 파총(把摠)의

깃발 색깔을 보고,파총은 소속 진영 영장(營將)의 깃발 색깔을 보고,

영장은 소속 부대 주장(主將)의 깃발 색깔을 본다.만약 주장의 오방기

(五方旗)45)가 모두 세워져서 한번 또는 두세 번 씩 끄덕거리면,

[전ㆍ후ㆍ좌ㆍ우 중]오방의 진영이 모두 함께 움직인다.어느 특정한

방위의 한 기만 세워져서 끄덕거릴 경우,거기에 해당하는 [소속]

기는 함께 기를 끄덕거려 [그 아래]해당 방위를 향하여 해당하는

기가 함께 [다시 그 아래]해당 방위를 향하도록 가리켜 보인다.

각개 병사는 깃발의 형태와 움직임에 따라서 행동한다.다른 기는

상례에 따른다.

만약 주장의 오방기가 모두 눕혀지면,오방의 진영은 모두 함께

깃발을 눕힌다.어느 특정한 방위의 한 기만 눕혀졌을 경우,거기에

해당하는 [소속]기는 함께 기를 눕힌다.다른 기는 상례에 따른다.

대장기(大將旗)가 세워지거나,끄덕거리거나,흔들릴 경우,먼저

영장이 이에 응해야 하며 파총이 먼저 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영장기에 대해서는 먼저 파총이 이에 응해야 하며 초관이 먼저 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초관기에 대해서는 먼저 기총이 이에 응해야

44)인기(認旗):주장(主將)이 휘하(麾下)를 호령(號令)하고 지휘(指揮)하는 데

쓰던 기이다.

45)대기치(大旗幟)의 한 가지.대오방기(大五方旗),중오방기(中五方旗)의 두

가지가 있는 데,수효(數爻)는 각각(各各)다섯씩임.주작기(朱雀旗)ㆍ청룡기

(靑龍旗)ㆍ등사기(騰蛇旗)ㆍ백호기(白虎旗)ㆍ현무기(玄武旗)의 다섯 가지로

된 대기치(大旗幟)의 하나.진영(陣營)을 세울 때 방위(方位)를 따라서 바깥

진문(陣門)의 표로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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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대장이 먼저 응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기총기에 대해서는

대장(隊長)이하는 입으로 전하면 몸으로 따르고 기고와 호령을

사용하지 않는다.요컨대 기고와 호령이 모두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다스린다.주장

으로부터 파총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오방기를 사용하고,초관이

하는 인기를 사용한다.

기가 엎드려서 세워지지 않으면 주둔 지역에 자리를 잡는다.그런

다음에는 비록 천신(天神)이 와서 옮겨가라고 소리를 지른다 할지

라도 따르지 않는다.밤에는 횃불을 보고 북소리를 들어 낮과 마찬

가지로 행동한다.명장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바는 깃발과 북이다.

만약 깃발에 제도와 법규가 없다면 이는 참으로 어린애 장난이나

마찬가지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먼 곳을 보는 것이 어려움을 소홀히 여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잡고 달리는 것을 어렵게 여기고,방색이 혼잡하여

분별을 하지 못한다.그리하여 전진에 임하여 부대를 분산하고 통합

함에 있어서는 더더욱 깃발과는 아무 관계도 없이 병사들을 지휘함에

손을 쓰고 입술을 오무려 휘파람 소리를 낸다.심지어 대장과 명문

자손인 장령들에 이르기까지도 오합지졸이 되어 거리낌없이 이를

따르고,병사들의 대오가 혼잡하여 한 대의 색깔이 가지 가지요,

한 진의 명령이 갈래 갈래라.용병을 ‘될대로 되라!’에 맡기고 승부를

‘어쩔수 없지!’에 맡기니,아!이 가탄할 일이로다.황기(黃旗)는 토

(土)에 속하니,모든 군에 중영(中營)을 설치하여 중군(中軍)이 쓰는

것이다.황기를 보면 곧바로 아무 중영의 아무 중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중군은]5영에 있어서는 5영의 한 가운데에 있고,1영에

있어서는 1영의 한 가운데에 있으며,이하에서는 이를 본떠서 작게

5인의 경우에 이르러서는 5인의 한 가운데에 있게 된다.모든 사람이

얼굴이 향하는 곳을 전방으로 하여 홍기(紅旗)를 쓰는 전방을 따른다.

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전방을 향하면 홍기를

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홍기를 보면 모두 전방을 향할 것을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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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이 자기 왼쪽으로 나아가 이를 왼쪽으로 하여 남기(藍旗)를

가지고 왼쪽을 따른다.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왼쪽을 향하면 남기를 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남기를 보면 모두

왼쪽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모든 사람이 자기 오른쪽으로 나아가

이를 오른쪽으로 하여 백기(白旗)를 가지고 오른쪽을 따른다.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오른쪽을 향하면 백기를 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백기를 보면 모두 오른쪽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기 배후로 나아가 이를 후방으로 하여 흑기(黑旗)를

가지고 후방을 따른다.모든 군이 배열하는 군영과 보루의 소재가

후방을 향하면 흑기를 쓰기 때문이다.그러므로 흑기를 보면 모두

오른쪽을 향할 것을 생각한다.아득한 들판에서 다수의 인원이 동ㆍ

서ㆍ남ㆍ북에 진영을 설치하는 까닭으로 깨닫고 분별하는 것이 명백

하지가 않다.그러나,사람들은 모두 좌ㆍ우의 손과 얼굴과 등이

있다.그러므로 바로 이 알기 쉬운 것으로 이들을 가르친다.다만

진영과 중군을 크게 좌ㆍ우ㆍ전ㆍ후로 크게 나누고,다시 자기 몸의

전ㆍ후ㆍ좌ㆍ우를 방향으로 삼는다.여기에 다시 동ㆍ서ㆍ남ㆍ북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 수발방[首發放 :발방을 먼저 함]

모든 조련(操練)은 기일 하루 전에 조패(操牌)를 걸고 각 영에

전달해서 알린다.다음날 오경(五更 :새벽 4시 전후)에 시각에 관

계 없이 주장의 허락을 받아 진영 문 앞에서 신호 나팔을 분다.

각 관의 장관(將官)은 진영 문전에서 신호 나팔을 불게 하는데,이 때

각개 병사는 밥을 짓고 장관도 밥을 짓는데,밥이 익을 때를 기한

으로 하여 두 번 신호 나팔을 불면 각 관의 병사는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말을 준비하고 군장을 수습하여 교장에 들어가 행오를 이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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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 신호 나팔을 불면 주장이 나와서 교장에 이르르고,각 관의

병사는 식사를 마친 다음에 말을 준비하고 군장을 수습하여 교장에

들어가 행오를 이룩한다.중군관이 승장포(升帳砲)를 울릴 것임을

보고한다.원문(轅門)46)을 열고 대장기(大將旗)를 올릴 것임을 보고

하고 망기(望旗:망대에서 척후병에게 신호하는 기)도 동시에 올린다.

막료(幕僚)와 소속 관원들은 먼저 와서 참관하고 돌아간다.중군관이

호적(號笛:신호 또는 군호로 부는 피리)을 불어 각 관의 깃발을

모을 것임을 보고하고 처분을 청하면,망기는 좌(左)ㆍ우(右)ㆍ전

(前)ㆍ후(後)를 향하여 흔들고 휘두르기를 한차례 하고,각 관의

기는 수기(手旗)를 써서 교장(敎場)앞으로 인도하여 몸을 돌려 위를

향해 가까이 다가간다.

다음으로 대장으로부터 그 이상의 각 관이 모두 나아간다.만약

긴급한 일이 있거나 혹은 병력이 수만에 달하면 다만 기총 이상만

나아가고,대장은 오(伍)를 지킨다.[그들이]장대(將臺)아래에 이르러

정렬이 완료되기를 기다려 호적 불기를 멈춘다.이 때 중군이 전달해

말하기를 “관기는 지나가라!”고 하면,각 관은 일제히 한 소리로

이에 응하여 낮추었다가 높인다.제일 먼저 대장이,두 번째로는

기총이,세 번째로는 초관이,네 번째로는 기총이 나아가 모두 꿇어

앉고,그 다음에 영장(營將)이 장대 위에서 꿇어 앉았다가 먼저 일어

나서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한다.

“관기는 들으라!귀로는 금고(金鼓)소리를 듣고,눈으로는 정기

(旌旗)를 보며,손으로는 치고 찌름에 숙달하고,발로는 나아가고

멈춤에 법도가 있으며,만인이 한 마음이 되고,군법에 규율이 있으니,

모두가 동일한 사람이요 반열 안의 구성원은 한사람이나 마찬가지

이니,고상한 행동을 먼저 하고 비루한 행동을 뒤로 하라.”

이에 대하여 각 관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한다.

46)옛날 중국(中國)에서 전렵(田獵)할 때나 전진(戰陣)을 베풀 때에 수레로써

우리처럼 만들고,그 드나드는 곳에는 수레를 뒤집어 놓아 수레의 끌채를

서로 향(向)하게 하여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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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관은 삼가 머리를 조아려 아뢰옵나니,명령을 내리시면

죽어서야 멈추겠나이다.”

다음으로 기패관(旗牌官 :작전지휘의 신호체게 전달을 담당한

군관)이 앞에 서고,순시남기(巡視藍旗)가 뒤에 꿇어앉아 명령을

하달 받는다.그 명령은 이러하다.

“조련에 들어감에 있어서 시끄럽게 떠들고 정숙하지 못하며,진영을

떠남에 있어서 행오(行伍)가 정제되지 않고,진영을 설치함에 있어서

앞을 침해하고 뒤를 짓밟으며,전진에 임해서 거동할 때에 군령을

어기고,적의 목을 벨 때에 남이 자른 수급(首級)을 강탈하고,전투가

끝났을 때 항복한 사람을 함부로 죽이며,갖가지로 간사한 짓을

하고 죄과를 저지르면 너를 잡아들여 처리하여 없애거나 죽여버린다.

만약 고의로 병사를 풀어놓아 금품을 강요하면 너의 죄를 다스린다.”

명령 하달이 끝나면 각관의 깃발이 도열한 장소에서 대취타(大

吹打)와 득승고(得勝鼓)를 연주하고 각자 진영으로 돌아간다.각

영장은 모두 신호 나팔을 불어 일제히 장대 위에서 명령을 하달하고

즉시 금고를 울려 소리를 함께 하여 서로 들리게 해서 막히는 바가

없게 한다.영장이 명령 하달을 마치면 파총은 깃발을 사용하여

초관 이하의 각 관을 불러서 역시 장대 위에서 명령을 하달하는

데,다만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고 한다.이를 마치면

장대 위에서 받은 지시를 친히 구두로 전달하고 금고 등을 사용해서

들려주지는 않는다.

초관은 기총과 대총을 불러서 명령을 하달하는데,자기가 들은

바 파총의 말을 하달하고 다음으로 자신의 뜻을 하달한다.

기총은 대장과 각 대의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명령을 하달하는데,

또한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고 한다.그런 다음,각 상관의

이야기를 일일이 분명하게 설명한다.

대장이 먼저 큰 소리로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고 하

달하면,병사들이 즉시 꿇어 앉아 분부를 듣는다.이렇게 명령을

하달함에 있어서 “장대에서 내리는 호령을 받들라!”는 한 구절을

[부대의 등급이]한 등씩 낮아지면 반드시 꿇어앉아서 듣는다.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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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순시기가 잡아서 장대 위로 보내서 달아

매어 곤장을 치고 영내(營內)에 조리를 돌린다.‘대상(臺上)’이라는

호칭은 바로 대장(大將)과 주장(主將)을 일컬음이다.

그러므로 입으로 이 두 글자를 범하면 즉시 무릎을 꿇고 처분을

청한다.만약 평상시 조련(操練)이라면 관계없으나,대규모 조련이

면 장대 위에서의 명령 하달로 끝이 난다.각 영장과 파사(把司:파

총영)등은 대규모의 명령 하달을 하지 않고 유사시에는 마땅히

알려주되,다만 사람을 파견하여 지휘관만 불러서 오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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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입교장대열삼군청취호적발방지도[入敎場大列三軍聽

吹號笛發放之圖 :교장에 들어가 삼군을 대열하면서

호적의 연주를 듣고 발방하는 광경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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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전령[練傳令 :전령에 대한 훈련]

명렬 하달 절차가 끝난 뒤,대소의 장령(將領)들의 명령 하달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대장(大將)은 부대에 소속된 일군(一軍)을 추첨

으로 뽑아 전방을 향하도록 하고서 이렇게 묻는다.

“오늘 하달한 명령은 어떠한 일과 관련된 것인가?”

만약 그 대략을 알고 있으면 그만이지만,만약 전혀 모르고 있으면

대장(隊長)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대장이 이를 잘 답변하면 군병

(軍兵)을 [대장의 가르침을]들어서 받아들이지 않은 죄로 다스린다.

대장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해당 기총(旗總)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기총이 이를 잘 답변하면 대장의 죄를 다스린다.군병이

처벌을 면한 것은 바로 대장이 명령을 분명히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

이다.

만약 기총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해당 초관(哨官)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초관이 이를 잘 답변하면 기총을 죄로 다스린다.

초관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해당 영(營)의 파총(把摠)을 불러서

이를 묻는다.위로는 영장(營將)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다 이렇게

한다.

매 번의 명령 하달에 영장은 각 파총 휘하에서 일군을 취하고,

파총은 각 초관 휘하에서 일군을 취하고,초관은 각 기총 휘하에서

일군을 취하여 이를 물어,분명히 숙지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파총은 영장에게 처분을 요청하고,초관 이하는 추첨되어 질문을

받은 자의 잘못을 말로 나무라고 그 내용을 1차로 문서에 적어 두는데,

그대로 위의 제1등급의 항목에 두고 다시 하달된 내용의 숙지 여부를

다시 살펴서 차례를 정하고 한차례 설명하고 깨우쳐 주어서 통달

하게 되면 지휘소로 가서 보고하여 이렇게 말한다.

“오늘 받들은 호령에 대하여 심문해 본 결과,각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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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기고(旗鼓)와 호령(號令)은 일단 한 번 나오면 결코 의거

해서 따라야 되는 것이다.장수(將帥)가 군중(軍中)에 있을 때에는

군주(君主)의 명령이라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장수에게는 명령을

돌이킴이 없고,장수에게는 두 가지 명령이 없으니 바로 이를 이름

이다.만약 하달받은 호령을 어기고 거슬렸으나 일을 그르치게까지

하지는 않은 자에게는 묶어서 곤장을 치게 하고,만약 그로 말미

암아 일을 그르치게 만든 자는 군법(軍法)으로 일을 처리한다.

▣ 변기치[辨旗幟 :기치를 분별함]

큰 진영마다에 갖추어져 있는 대장(大將)의 인기(認旗)는 납음

(納音)47)에 따라서 오색(五色)의 띠를 두른다.각 영장(營將)의 인기는

본래의 방위 색깔을 써서 테두리를 하여 주장(主將)의 기에 응하게

하며,호대(號帶)48)를 달아 덕(德)에 응하게 한다.파총(把摠)의 인기는

중심[복판]을 본래의 방위에 자리잡게 하여 테두리를 영장기에 응하게

하고 띠를 달아 덕에 응하게 한다.

초관(哨官)의 인기는 중심[복판]을 본래의 방위에 자리잡게 하여

테두리를 파총기에 응하게 하고 띠를 달아 덕에 응하게 한다.기

총기(旗總旗)는 중심[복판]을 해당 초관기에 응하게 하여 테두리를

달아 총사(總司:파총의 진영)에 응하게 한다.대장기(隊長旗)는 색깔

로써 해당 기총기에 응하게 한다.군사들은 투구에 끈이 있고 기가

없으며,대총의 회기(盔旗)는 길이 3치(9.1cm)로 그 위에 대(隊)와

초(哨)와 분수(分數)를 쓰니,글자 모양과 방위의 색깔은 초관기를

근거로 삼아서 한다.

47)궁(宮)ㆍ상(商)ㆍ각(角)ㆍ치(徵)ㆍ우(羽)의 오음(五音)을 육십갑자(六十甲子)

에 맞추어 오행(五行)으로 나타내는 말.

48)깃대에 매달아 군졸(軍卒)을 부르는 긴 명주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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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대장인기[隊長認旗 :대장의 인기]

기총인기[旗總認旗 :기총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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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초관인기[哨官認旗 :초관의 인기]

파총인기[把摠認旗 :파총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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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영장인기[營將認旗 :영장의 인기]

주장인기[主將認旗 :주장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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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장관인기[前營將官認旗 :전영 장관의 인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르고,구슬과

끈으로 엮은 머리 수실과 꿩 꼬리가 있으며,깃면에는 “전군사명

[前軍司命]”이라고 쓴다.오방기는 오색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전사파총기[前司把摠旗 :전사 파총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전초관기[前哨官旗 :전초관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기총기[旗總旗 :기총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기[隊長旗 :대장의 기]

붉은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좌초관기[左哨官旗 :좌초관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우초관기[右哨官旗 :우초관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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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후초관기[後哨官旗 :후초관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중초관기[中哨官旗 :중초관의 기]

노랑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르며,나머지는 같다.

○ 기총의 기

노랑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노랑색 중심[복판]에 테가 없다.

◈ 좌사파총기[左司把摠旗 :좌사 파총의 기]

남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초관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哨官旗:좌ㆍ우ㆍ중ㆍ

전ㆍ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모두 남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기총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旗總旗:좌ㆍ우ㆍ중ㆍ

전ㆍ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남색 테를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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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테가 없다.

◈ 중사 파총의 기[中司把摠旗]

노랑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초관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哨官旗:좌ㆍ우ㆍ중ㆍ

전ㆍ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모두 노랑색 테와 노

랑색 띠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기총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旗總旗:좌ㆍ우ㆍ

중ㆍ전ㆍ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노랑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테가 없다.

◈ 우사파총기[右司把摠旗 :우사 파총의 기]

흰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초관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哨官旗:좌ㆍ우ㆍ중ㆍ

전ㆍ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모두 흰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기총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旗總旗:좌ㆍ우ㆍ

중ㆍ전ㆍ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흰색 테를 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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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테가 없다.

◈ 후사파총기[後司把摠旗 :후사 파총의 기]

검은색 중심[복판]에 붉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오방기는 함께 붉은색 테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초관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哨官旗:좌ㆍ우ㆍ

중ㆍ전ㆍ후 초관의 기]

중심[복판]색깔은 각 방위에 따라서 하되,모두 검은색 테와 노랑색

띠를 두른다.

○ 좌ㆍ우ㆍ중ㆍ전ㆍ후기총기[左ㆍ右ㆍ中ㆍ前ㆍ後旗總旗:좌ㆍ우ㆍ

중ㆍ전ㆍ후 기총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검은색 테를 두른다.

○ 대장의 기

초관의 기에 따라서 하되,테가 없다.

◈ 영장[營將 :영장]

매 1영(營)마다 있으며,그 아래에 소속되는 기치는 다음과 같다.

장관인기(將官認旗)1면(面)

금고기(金鼓旗)2면 문기(門旗)2면

좌독(左纛)1면 오방기(五方旗)5면

고초(高招)5면 순시기(巡視旗)10면

파총인기(把摠認旗)각 1면 초관인기(哨官認旗)각 1면

기총창기(旗總槍旗)각 1면 대총창기(隊總槍旗)각 1면

위에 열거된 깃발의 색깔과 테와 띠가 상생하고 호응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연병실기(練兵實記) 나  병학지남(兵學指南) 에서 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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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같지 않으나,개정하기가 어려워 옛날 제도를 근거로 하여

이를 그대로 두었으니,보는 이는 살피기 바란다.

▣ 야영등제[夜營燈製 :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의 제작]

조개(罩盖 :가리 뚜껑)는 가장 요긴한 기구이니,혹은 일시에

감추고 숨겨서 한 치의 빛도 새어나가지 않게 하고,혹은 진영을

밝게 하기도 하고 어두운 속에서 옮길 수도 있게 하며,혹은 진영을

어둡게 하기도 하고 갑자기 밝게도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공교로움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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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조개도[罩盖圖 :등 가리개의 도형]

▣ 야간에 진영을 밝히는 등불에 대한 해설[夜營燈解]

중군(中軍)의 기고(旗鼓)위에는 노랑색 기름종이로 바른 철사등

(鐵絲燈)1개를 비치하는데,둘레가 8치(24.2cm)이다.독기(纛旗)

위에 오색등(五色燈)5개를 비치하는데 한 줄로 잇달아 내리 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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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가 9치(27.3cm)이다.각 잡류(雜流)와 관생인(官生人)등은 각각

우두머리를 세워 등 1개씩을 휴대하게 하는데,둘레가 6치(18.2cm)

이니,낮게 잡아 몸이 그 뒤를 따른다.

전총(前總)의 초기(哨旗)위에는 붉은색 기름종이로 바른 철사등

1개를 비치한다.고초등(高招燈)2개는 대략 둘레 4치(12.1cm)길이

7치(cm)인데,매 1대기 위에 등 1개씩을 비치하니,색깔은 같다.

그리고,대략 둘레 5치(15.2cm)길이 1자(30.3cm)의 검은 기름종이를

바른 조개(罩盖 :가리)1건을 비치한다.

좌총(左總)에 비치하는 등의 자와 치의 규격은 앞과 같으나,남색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우총(右總)에 비치하는 등의 자와 치의 규격은 앞과 같으나,흰색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후총(後總)에 비치하는 등의 자와 치의 규격은 앞과 같으나,녹색

기름종이를 사용한다.

중총(右總)에 비치하는 당보(塘報)및 여러 등은 모두 둥글며 노랑

색이다.높이와 둘레는 모두 7치(21cm)이다.

▣ 대장기고해[大將旗鼓解 :대장의 기치와 금고 해설]

대저 대장(大將)이 맡는 바는 다만 이 기치(旗幟)뿐이니,기치를

한번 들면 백만의 무리가 듣고,기치를 휘두름에 적(敵)을 함께 하지

않음이 없고,명령을 수행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그러므로 대장

에게 의뢰하는 바가 중대한 것이다.

중국(中國)의 군중(軍中)에서는 오직 금고(金鼓)49)의 설(說)을 일

찍이 장수의 임명 행사나 장수의 진영에 사용했을 따름이었다.그

나마 귀로 듣는 가르침은 열에 다섯이나 가르칠 뿐이요 오직 눈으로

보는 가르침은 모두 폐지되어 진영 배열시에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49)금고(金鼓):군중(軍中)에서 전진ㆍ정지ㆍ후퇴 등의 군령을 내리는 데 사용한

징 모양의 신호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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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뜻 또한 듣기가 어려워졌다.대장된 자가 용맹을 믿고 앞장서

거나,혹은 가정(家丁)들을 이끌어 특별히 일대를 만들어 가지고

기고(旗鼓)와 함께 하도록 해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니 평일에

가르쳐주지 않고 때에 닥쳐서 어찌 조처할 수가 있겠는가?한탄

스럽도다!즉,길에서 행렬을 이루고 이동할 때에 다만 번화하게

벌여만 놓고 보여주려고 치레만 할 따름이다.또한 전혀 그 배열

하는 바에 정해진 법식이 있고 깊은 뜻이 있어 십이진(十二辰)50)ㆍ

구군(九軍)51)ㆍ팔진(八陣)52)ㆍ오행(五行)53)ㆍ사문(四門)54)등과 관계가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족히 구비하여 행함에 조리가 있고,응용함에 분산과 합류가

있고 일단 무슨 영,무슨 진으로 변화하려고만 하면 손바닥을 뒤

집듯 곧바로 이룩할 수가 있다.반드시 사졸들로 하여금 그 기(旗)를

보도록 하여 이를 명령으로 삼도록 한다.병법(兵法)에 이르기를,

‘휘둘러 앞을 가리키니 나아가서 죽지 않는 자가 없고,기가 앞으로

가라면 앞으로 가고,기가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가고,기가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기가 뒤로 가라면 뒤로 간다.

진흙과 모래가 5척(尺)에 부월(斧鉞)55)이 가로막고 있더라도 기고

(旗鼓)56)를 보고 들으며,장수를 두려워하되 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대장은 기고를 잡을 줄을 알되 자신을 모르니,이와 같아야 적과

맞닥뜨려 싸울 수 있다.

50)십이진(十二辰):육십 갑자(六十甲子)의 아랫 단위를 이루는 요소(要素).

자(子)ㆍ축(丑)ㆍ인(寅)ㆍ묘(卯)ㆍ진(辰)ㆍ사(巳)ㆍ오(午)ㆍ미(未)ㆍ신(申)ㆍ

유(酉)ㆍ술(戌)ㆍ해(亥)를 말한다.

51)구군(九軍):천자(天子)의 육군(六軍)과 제후(諸侯)의 삼군(三軍)

52)팔진(八陣):종군(從軍)을 가운데에 두고 여덟 가지 모양으로 진을 배치

(配置)한 진법(陣法).

53)오행(五行):방진(方陣),원진(圓陣),곡진(曲陣),절진,예진(銳陣)의 다섯

가지 진법(陣法).오행진(五行陣).

54)사문(四門):네 개의 문.동,서,남,북에 있는 사방의 문

55)부월(斧鉞):작은 도끼와 큰 도끼

56)기고(旗鼓):싸움터에서 쓰는 기(旗)와 북.군대(軍隊)를 지휘(指揮)하고 명령

(命令)하는 데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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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장수의 임무는 단지 창을 잡고 말을 달리는 데에 있는

것만이 아니다.‘기(旗)’와 ‘고(鼓)’두가지는 운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만약에 병사들이 북을 쳤는데도 나아가지 아니하고,기치를 휘둘

렀는데도 따르지 아니하고,적을 보면 곧바로 패주할 것만을 생각

한다고 가정해 보자.그 경우에 대장은 다만 기고(旗鼓)를 구실삼아

비유하기를 ‘군사가 스스로 패하여 지휘부의 기고(명령과 지휘)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면,어찌 대장을 씀에 어느 누구를

시킨들 못하겠는가? 

대장이 맡아서 살필 바는 오직 이것이다.이 한가지 거동에 백만의

무리가 대장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함께 짝하지 않음이 없으며,명령을

받들지 않음이 없다.그러므로 대장에게 의뢰하는 바가 중대한 것

이다.우리나라의 군중에는 오직 금고(金鼓)에 대한 설이 아직도

교련장과 장수의 진영에서 쓰여지고 있다.그러나,이교(耳敎:징과

북을 이용한 귀로 듣는 군령)는 오히려 10분지 5가 남아 있지만,

목교(目敎:깃발을 이용한 눈으로 보는 군령)는 모두 폐지되어 버렸다.

그래서 전진에 임하여 싸울 때에 분명히 그 뜻이 채용되지 않고,

또한 들어보기조차 어려워졌다.

대장이라는 자가 혹은 용맹을 믿고 앞장을 서거나 혹은 가정(家丁)을

이끌고 나아가면서,특히 1대를 만들어 기고(旗鼓)를 아우르게 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에 쓰는 것인지조차 알지를 못하니,평일에 익히지 않고

유사시에 이르러 어떻게 조처를 할 수 있단 말인가?통탄할 일이

로다!군대행렬이 도로를 지날 때 다만 번잡하고 화려하게 떠벌려

놓아 사람들이 보고 듣기에 좋도록 꾸며대기만 할 뿐,결코 그 배열할

바를 아지 못한다.

행진에는 정해진 법칙이 있고,깊은 뜻이 있고,12진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군의 팔진 오행 사문 등을 풍부히 구비하면 시행에

조리가 있고 활용에 분리 통합의 묘가 있는 것이다.한 번 변화시

키고자 함에 있어서 어떤 영이던 어떤 진이던 손바닥 뒤집듯이

할 수 있는 것이다.반드시 사졸들로 하여금 깃발을 보도록 하여

병법을 명하니 대장기를 휘둘러 앞을 가리키면 나아가서 죽지 않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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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기가 앞으로 가라 하면 앞으로 가고,기가 왼쪽으로 가라 하면

왼쪽으로 가고,기가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기가

뒤로 가라 하면 뒤로 가고,기가 앞으로 가라 하면 뒤로 간다.이와

같으니 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장이 비록 창을 휘두르고 말을 달리지 않으나 “기고

(旗鼓)”두 글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말하기 어려운 것이다.

만약 북을 치는데 나아가지 않고,깃발을 휘두르는데 따르지 않고,

적을 보고 곧 달아날 생각을 하면,대장이 기고를 가지고 이를 유도

하면서 말하기를 “군사가 스스로 패하는 것은 상사가 하달하는 기고의

신호를 듣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니,어떻게 부릴 수가 있겠는가?

대장이 비록 뛰어난 사람이라 하여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깃발

안에 신상(神像)을 모아 놓은 것은 여러 사람의 눈과 귀를 어리석게

만들기 위한 것이다.

갑자기 일을 행하게 되어서 급박한 상황을 당하여 좋은 시일을

가릴 여가가 없으면 교장 안에서 깃발로 사문과 팔각을 만들어 그

길한 방위를 가려서 깃발에 따라 문 안에서 나아가면 바로 길함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

▣ 당보기제[塘報旗製 :당보기의 제원]

당보기는 각각 소황기(小黃旗)1개를 잡는다.장창을 쓰는데 길이는

9자(273cm)이다.그 위에 깃발을 매다는데 모서리는 1자(30.3cm)

이다.행군할 때에 깃발을 [천천히]흔들면 이는 적이 접근해 왔다는

것이고,깃발을 빠르게 흔들면 이는 적의 수효가 많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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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당보기[塘報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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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도기제[淸道旗製 :청도기의 제원]

【그림 11】청도기[淸道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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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기 2면은 행군할 때 여러 사람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도로를

깨끗이 정리한다.조련과 연습을 할 경우에 장호적(掌號笛)신호인

날나리 부는 소리가 들리면,인마의 통행로에서 각 관(官)의 초(哨)와

대(隊)를 장대(將臺)로 인도하고,명령 하달이 끝난 뒤에는 각 관의

초와 대를 인솔하여 진영으로 귀환하게 한다.깃대의 길이는 8자

(242cm)이며 나무로 만든 호리병을 깃대 위에 붙이거나,또는 호리병

위에 창 날을붙여도 된다.깃발의 모서리는 4자(121cm)이다.남색

테를 두르고 붉은 색깔을 쓰며,앞길을 인도하는 것을 주관한다.

◈ 금고기제[金鼓旗製 :금고기의 제원]

금고기(金鼓旗)1벌은 모두 2면이다.

이것은 금고(金鼓 :징과 북)를 장비한 신호수들을 인도하는 데에

사용하는 깃발이다.깃대 높이 1길 2자이며,수실로 꼰 머리끈에

꿩꼬리,붉은 줄로 얽어서 장식한다.엷은 황색을 쓴다.깃발의 모서리는

6자(182cm),글씨는 검은 색으로 쓰는데 모서리가 2자(61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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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금고기[金鼓旗]

▣ 문기제[門旗製 :문기의 제원]

문기(門旗)는 동ㆍ서ㆍ남ㆍ북ㆍ중 다섯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만드는데 각 방위에 2면씩으로 모두 10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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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문기[門旗]

이것을 원문(轅門:진영 문)에 세워서 진영을 배열한다.다섯 방위는

각각 방위의 새깔을 근거로 한다.깃대 높이는 1길 2자(364cm)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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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봉에는 대운두(大雲頭:구름무늬 장식)를 붙이고 깃대는 명철봉

(明鐵鋒:강철봉)으로 한다.깃발의 모서리는 5자(152cm)이며,테에는

모두 노랑 색깔을 쓴다.

▣ 대오방기[大五方旗 :대오방기의 제원]

대오방기(大五方旗)는 5면이다.

이 기는 5면인데,4면을 병사들이 볼 수 있는 사방에 표로 세워서,

그들이 행동을 개시하고 좌ㆍ우ㆍ전ㆍ후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을

적절히 조정 통제한다.깃대 높이는 1길 5자(455cm)이며,수실로

꼰 머리끈에 붉은 줄로 얽어서 장식한다.깃발의 색깔은 방향을

근거로 하여 정하며,테는 생기(生旗)의 빛깔로 짝지우되,본기(本旗)의

색깔을 저촉해서는 안된다.깃발 복판의 모서리는 5자(152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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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대오방기[大五方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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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동방청룡기

동방의 청릉(靑陵)과 구기(九氣)57)는 십간(十干)의 갑(甲)과 을

(乙)이요 십이지(十二支)의 인(寅)과 묘(卯)이며,오행(五行)의 목

(木)이니,그 신(神)은 청룡(靑龍)이요 그 빛깔은 남색이다.

57)구기(九氣):사람의 아홉 가지 감정 상태.노(怒:노여움)ㆍ희(喜:기쁨)ㆍ비(悲:

슬픔)ㆍ공(恐:두려움)ㆍ경(驚:놀라움)ㆍ사(思:그리움)ㆍ노(勞:수고로움)ㆍ

한(寒:추움)ㆍ경(炅:더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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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남방주작기

남방의 단릉(丹陵)과 칠기(七氣)58)는 십간의 병(丙)과 정(丁)이요

십이지의 사(巳)와 오(午)이며,오행의 화(火)이니,그 신은 주작

(朱雀)이요 그 빛깔은 붉은 색깔이다.

58)칠기(七氣):사람의 일곱 가지 감정 상태.노(怒:노여움)ㆍ희(喜:기쁨)ㆍ비(悲:

슬픔)ㆍ경(驚 :놀라움)ㆍ구(懼 :두려움)ㆍ애(愛 :사랑)ㆍ증(憎:미움)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08『紀效新書』(上)

【그림 17】서방백호기

서방의 교릉(皎陵)과 오기(五氣)59)는 십간의 경(庚)과 신(辛)이요

십이지의 신(申)과 유(酉)이며,오행의 금(金)이니,그 신은 백호(白虎)요

그 빛깔은 흰 색깔이다.

59)오기(五氣):사람의 다섯 가지 감정 상태.노(怒:노여움)ㆍ희(喜:기쁨)ㆍ

욕(欲 :욕구)ㆍ구(懼:두려움)ㆍ우(憂: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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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북방현무기

북방의 현릉(玄陵)과 삼기(三氣)60)는 십간의 임(壬)과 계(癸)요

십이지의 해(亥)와 자(子)이며,오행의 수(水)이니,그 신은 현무

(玄武)요 그 빛깔은 검은 색깔이다.

60)삼기(三氣):태초(太初)ㆍ태시(太始)ㆍ태소(太素)의 세 가지 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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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오방기[中五方旗 :중오방기의 제원]

【그림 19】동방온원수[東方溫元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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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남방 관원수[南方關元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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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중앙 왕영관[中央王靈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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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서방 마원수[西方馬元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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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북방 조현단[北方趙玄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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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조기제[高照旗製 :고조기의 제원]

오방고조기(五方高照旗)5면은 각각 동ㆍ서ㆍ남ㆍ북ㆍ중 다섯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만드는데,깃폭의 꼬리는 생기(生旗)의

빛깔을 쓰는데,이는 대기(大旗)테를 만드는 것과 같은 뜻이다.

【그림 24】오방고조기(五方高照期)

이것은 예하 전렬의 주력인 기병(奇兵)및 친병(親兵)이 모두 그

주가 된다.야간에는 등불을 보고 다섯 방위에 호응한다.깃대는

단단하고 좋은 대나무를 써서 붉은 빛깔로 칠한다.길이는 1길 6자

(485cm)이며 머리에는 작은 창날의 쇠를 쓰고,나무로 만든 호리병을

깃대 위에 붙이는데,꼭대기에 붙이는 가로장 쇠(鐵梁)는 모름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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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고 간단하여 사용하기에 편하도록 해야 한다.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폭 전체 명주 천의 길이는 1길 2자(364cm)로 한다.

등불은 방위의 색깔을 근거로 하여 얇은 기름종이를 바른다.등롱

(燈籠)은 철사로 만드는데,대략 둘레가 4치(12cm)이고 길이가 7치

인데,그 가벼운 것을 취한다.

【그림 25】중군좌독기제[中軍坐纛旗製 :중군좌독기의 제원]

이것은 진영을 배열하는 데에 있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될 중

대한 깃발이다.깃대 높이는 1길 6치(305cm)이며,깃폭의 크기는 1길

(303cm)이다.짙은 녹색 비단으로 깃폭을 만들고 흰 비단으로 테를

두르며,머리에는 붉은 줄을 얽어서 장식한다.화려하기 이를 데

없이 꾸며도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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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이십팔수(二十八宿)가 동방의 각(角)ㆍ항(亢)ㆍ저

(氐)ㆍ방(房)ㆍ심(心)ㆍ미(尾)ㆍ기(箕)등 일곱 별자리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모습

이 띠는 사방의 방위 색깔을 근거로 해서 만들고,이와 아울러

중앙의 엷은 황색 띠도 함께 좌독기(坐纛旗)위에 걸어서 사방의

주체로 삼는다.다만 조련에서는 쓸 수 있으나 전진에 임해서는

쓸 수가 없으니,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이다.깃대에는 등이 없고

쇠가 없으니,십자 모양의 시렁을 꼭대기에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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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이십팔수(二十八宿)가 남방의 정(井)ㆍ귀(鬼)ㆍ유(柳)ㆍ

성(星)ㆍ장(張)ㆍ익(翼)ㆍ진(軫)등 일곱 별자리를 부

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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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이십팔수(二十八宿)가 북방의 두(斗)ㆍ우(牛)ㆍ(女)ㆍ

허(虛)ㆍ위(危)ㆍ실(室)ㆍ벽(壁)등 일곱 별자리

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

모습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20『紀效新書』(上)

【그림 29】이십팔수(二十八宿)가 서방의 규(奎)ㆍ누(婁)ㆍ위(胃)ㆍ

묘(昴)ㆍ필(畢)ㆍ자(觜)ㆍ삼(參)등 일곱 별자리를 부리고

이끌며 운행하게 하고 거두어 들이는 참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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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표미기1면[豹尾旗一面]

이 기를 세워둔 곳에는 한 사람이 함부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주장(主將)의 호령(號令)이나 영기(令旗)와 영전(令

箭)으로 부른 바가 없는데 제멋대로 들어온 자는 관원의 대소를

막론하고 군법에 의거하여 체포하니 이것이 그 제한 규정이다.병

법에 이르기를 “위로는 하늘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아래로는

땅으로부터 제약을 받지 않고,장수가 군중에 있을 때는 군주의

명령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였다.기약을 정하고 외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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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적을 섬멸한 뒤에야 돌아갈 것이니,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

깃대는 단단한 나무를 쓰되,길이는 9자(273cm)이다.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기에 쓸 비단을 자르는데,거기에 매우 세밀하게 정성스러움을

다하여야 한다.표미기의 모양은 넓은 한 폭을 한 쌍으로 나누는데

그 길이는 7자(212cm)이다.

▣ 각기제[角旗製 :각기의 제원]

【그림 31】각기제[角旗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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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를 써서 붉은 호리병을 만들어 깃대 꼭대기에 붙이고 깃봉

에는 명철(明鐵 : 강철)로 된 구름무늬의 창날(雲槍頭)를 붙인다. 

깃폭의 길이와 모서리는 4자(121cm)이다. 평상시에 조용히 자리하여 

각 신기(神旗) 앞에 한 쌍이 나란히 위치한다. 그 가운데에 각기가 

없으면 다른 기 한 쌍을 더한다. 각기가 정기(正旗)의 뒤에 위치

하면 정병(正兵)은 기병(奇兵)이 되고, 초요기(招搖旗)의 앞에 있으면 

기병(奇兵)은 정병(正兵)이 된다. 

◈ 각기팔면해[角旗八面解:각기 여덟 면에 대한 해설[角旗八面解]

동북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폭에 빛깔은 남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폭에 빛깔은 흑색이다.

북동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흑색이며,하단의

빛깔이 남색이다.

동남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폭에 빛깔은 남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폭에 빛깔은 홍색이다.

남동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홍색이며,하단의

빛깔이 남색이다.

서북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폭에 빛깔은 백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폭에 빛깔은 흑색이다.

북서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흑색이며,하단의

빛깔이 백색이다.

서남쪽에 꽂는 각기는 상단의 넓이가 반폭에 빛깔은 백색이며,

하단의 넓이는 반폭에 빛깔은 홍색이다.

남서쪽에 꽂는 각기는 이와 반대로 상단의 빛깔이 홍색이며,하단의

빛깔이 백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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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청도[大將淸道 :대장청도기의 도형]

【그림 32】대장청도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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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대장청도도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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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대장청도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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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대장청도도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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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대장청도도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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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대장청도도 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0『紀效新書』(上)

▣ 금훤화[禁喧嘩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금지함]

부대가 움직이거나 멈추려 할 때,또는 나아가거나 물러가려 할

경우,거기에는 기치(旗幟)와 금고(金鼓)를 통한 명령 체계가 갖추어져

있다.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니,이에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허용

하지 않는 것이다.만약 말해도 좋다고 허용하는 명령이 없었는데도

말을 하는 자는 모두 그 행적을 드러내어 처벌한다.야간에는 응당히

금령을 더욱 엄중하게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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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3수족편[手足篇]

수족(手足)이 빠르고 편리함은 기계(器械)의 가볍고 날카로움에 

달려 있다. 옛 병법(兵法)에 이르기를, “기계가 날카롭지 않으면 

갑자기 적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손으로 쳐서 죽일 방도가 없으니, 

이는 한갓 사졸(士卒)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고 이들을 짓이겨서 

결딴내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라 하였다. 기계의 사용에 숙달

되고 그 기계가 날카로우나, 호령(號令)으로 그 마음을 하나로 통일

하고 기고(旗鼓)로 그 귀와 눈을 하나로 통일하지 않고서는, 비록 

무예가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맨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삼군

(三軍)이 이미 우리의 규칙을 상세히 알고 있으면 무예(武藝)가 

정예로워지는 것이다. 

  무예와 법령(法令)은 당연히 병행되어 어그러지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은 날으고 잠기는 것을 만들고, 손톱과 어금니, 비늘과 

껍데기, 발굽과 갈기를 주는데, 사람은 이것이 없으면 오병(五兵)을 

주어서 이를 대신하게 한다. 대저 하늘에는 오행(五行)이 있어서 

오병에 상응하게 하여 장단(長短)이 서로 구원하게 하니, 형세가 

반드시 이르는 바이다. 그러나 오병의 종류가 이미 번잡하고 인력에

는 한계가 있으니 차례에 맞게 사용하면 족하다. 일부러 기이한 

것을 구하여 담기(膽氣)가 적고 겁(怯)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유사시에 임하여 던진 채 내버려 두게 하니, 이것은 모두 쓸모없는 

도구이다. 비록 많다고는 하나, 또한 어찌할 것인가? 그러므로 이를 

수족편(手足篇)이라 하여 차례로 삼았다.  

▣ 장기단용[長器短用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함]

장창가수(長鎗架手)는 지치기가 쉬우니 만약 이를 단병무기(短

兵武器)로 사용하는 법을 모르면 일발에 맞추지 못한다.혹시 맞추더

라도 요긴한 부분이 아니어서,일단 저들의 단병무기가 진입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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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쳐 거두어 들여 물러나지를 못하여 곧잘 장병무기(長兵武器)의

운용이 그르쳐지는 바가 된다.그렇게 되면 장병무기를 가진 이들은

마치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그 홑벌의 한자루 창을

일러 “고주(孤注),즉,노름꾼이 있는 돈을 다 걸고 승패를 단번에

작정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으니,이는 양가창법(楊家鎗法)의 결함

이다.

이 창법의 묘리는 몸과 발걸음이 나란히 나아가면서 손과 발이

합쳐서 하나가 되는 데에 있으니,일발에 맞추지 못하더라도 느리게는

보법(步法)을 써서 물러서고,빠르게는 수법(手法)을 써서 움츠리고

창 자루를 내밀어 적의 병기가 나의 창 몸통 안으로 얽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다.그렇게 하면 적이 감히 스스로 가볍게 나아오지

못할 것이다.손에 잡은 창을 앞으로 내밀었다가 1자(30cm)가량을

뒤로 물리니,오히려 사람을 찌를 수가 있다.

공력(功力)과 효과가 단병과 비교해서 동등한 이것은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하는 비결이다.예컨대,궁전(弓箭)과 화기(火器)는

모두 장병무기이다.힘은 100보(步)에 이를 수 있으나 50보에 이른

뒤에 발사하니，이것도 또한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

이다.장병은 이를 일러 세험(勢險 :형세가 험함)이라 하고 단병은

이를 일러 절단(節短 :마디가 짧음)이라 하니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다르나 이치는 한가지이다.

3천명의 적을 죽이고 자신은 8백명을 손실하면 이를 일러 “형세가

비슷한데 적과 힘써서 싸웠다.”고 말한다.3천명의 적을 죽이고 아군은

1명도 손실하지 않으면 이를 일러 “수단이다.”라고 한다.비유컨대,

저들이 어떠한 무기를 쓰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내어 우리의

무기가 저들의 것보다 낫게 하여 그들의 무기로 하여금 우리 몸에

미치지 못하게 하고,우리가 무기를 들어 먼저 그들의 신상에 들이

닥치면 그들이 제 아무리 신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단

1치(3cm)라도 우리보다 모자라면 또한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군은 1명도 손실하지 않았는데,저들은 항상 응

수함에 있어서 편하지 않은 것이다.이것은 무리를 부리는 방법이

다.만약 무리를 부림에 있어서 승부를 가려서 끝까지 패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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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자는 무리를 부림에 있어 나아감은 있으되 물러남은 없고,

승리는 있으되 패배는 없으며,1보라도 움직임이 없는 것이다.그러

므로 반드시 완전무결하게 만 번 싸워서 만 번을 이기는 것으로 수

단으로 삼는 것이다.병서에 이르기를 “1치가 길고 1치가 강하다.

[一寸長,一寸强]”이 여섯 글자가 그 비결인가 하노라!

 ▣ 신기해[神器解 :신기에 대한 해설]

오병(五兵)61)가운데 오직 화기(火器)가 가장 강렬하여 고금의

수전(水戰)과 육전(陸戰)에서 화공(火攻)으로 성공한 자가 매우 많다.

병법에 이르기를 “화공으로 공격을 돕는다.”하였으니,이것은 바로

화기의 예리함이 전진(戰陣)에서 이용된 것이 오래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지금 만들어지는 화기는 그 종류가 더욱 많으나,오히려

실용됨이 없고,화기를 사용하는 자가 더욱 그 법을 잃어서 늘 자신을

그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정교(精巧)한 무기(武器)는 있고 정예(精銳)한 군사(軍士)가

없이 이를 쓰면 이를 일러 ‘도비(徒費:헛되이 물자를 낭비함)’라

하고,정예한 군사는 있고 정교한 무기가 없이 이를 도우면 이를

일러 ‘도강(徒强:헛되이 군사력을 낭비함)’이라 한다.모름지기 병사가

근거지를 확보하면 섶을 끌어다가 가시나무를 무너뜨릴 수도 있거늘,

하물며 정교한 무기에 있어서이겠는가?

세간에 전해져 내려오기를 ‘원래 바람이 있고 우레가 모이니,화기와

기계 등에 속하는 것들은 그 종류가 매우 많으며,혹은 번잡한 가운데에

상처를 입고,혹은 공교로운 가운데에 상처를 입으며,혹은 적을

맞추지 못하고,혹은 서로 적합하지 못하여,반드시 넓은 것만 힘쓰고,

정교함을 폐해서야 되겠는가?남방의 진흙밭과 수렁지역에서는 보병

(步兵)이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고 중기(重器)는 행군하기가 어렵다.

8)오병(五兵):궁(弓)ㆍ시(矢)ㆍ창(鎗)ㆍ검(劍)ㆍ화포(火砲)등 다섯 가지 병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136『紀效新書』(上)

그러므로 오직 조총(鳥銃)이 제일이고,화전(火箭)이 그 다음이다.

남방에서 궁시(弓矢)를 경시하고 화기(火器)를 으뜸으로 여기는 것은,

멀리까지 모든 것을 명중시킴이 모두 궁시보다 뛰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기는 족히 궁시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다.만약 이를

연습함이 정예롭지 못하면 이미 궁시를 잃고 또다시 쓸모없는 화기와

장병무기마저 잃게 하여,우리의 사졸을 궁시 아래에서 곤궁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간사한 병사들은 적에 대한 분노와 증오가 없으며,평상

시의 조련에 납 탄알을 쓰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사격을 한다.이

때문에 유사시에 임하여 마음과 손이 모두 제멋대로가 되어서 적이

멀리에 있으면 우레처럼 소리만 지르되 탄알은 적이 있는 곳까지

미치지를 못한다.적이 가까이 오면 탄알과 화약 없이 발사를 하고,

다만 먼저 달아날 생각만 한다.심지어는 다 쓰지 않은 화약과 탄알을

밭 가운데에다가 내던져버리고 두 손으로 검정을 발라 온 낯에 화약

색깔이 가득하게 하고서는 고성으로 소리질러 ‘탄알이 다하고 화약이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떨어대니 적이 이 소리를 듣고 일거에 몰려

들어 패전을 하고 마는 것이다.

그 폐단은 다음과 같은 데에 있다.교련장(敎鍊場)에서의 조련

(操練)때 전진(戰陣)에 임하였을 때와 같은 실연(實演)및 적과

대진(對陣)할 때에 준하여 지휘관이 전열(前列)에 있지 아니한다.

화기를 소지한 병사는 다만 살수(殺手 :鎗手)에 불과하여 근거지

를 확보하지 못하고,중군(中軍)은 화기의 발사와 중지를 주관하는

군령(軍令)이 없다.

장자(長者)는 장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쓰는 것을 업으로 하여 지성

으로 타일러서 오직 교련장에서 전진에 임하였을 때에 준해서 발사

하여 타격을 가하게 한다.그러므로,거리를 재는 걸음의 수효는

실제와 똑같아서 실제로 적을 마주하고 있는 것과 같다.반드시

중군이 주관하는 군령에 의하여 시행하여 추호라도 함부로 사격하거나

먼저 사격하는 자는 처벌하며,하늘을 향해 사격하는 자는 처벌하여야

한다.화기가 가지런히 정제되어 있으면 화살과 더불어 나란히 일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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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기해[授器解 :병기 지급에 대한 해설]

  병졸(兵卒)은 이미 선발과 편성이 이루어지면 영(營)ㆍ오(伍)의

제도에 따라 반드시 기계(器械:병기)를 지급받아 무기로 삼는다.

대개 두 가지가 있으니 원거리병기인가 근거리병기인가의 구분에

불과하다.멂(원거리무기-장병무기)이 많고 가까움(근거리무기-단

병무기)이 적은 자는 근접전(近接戰)을 하면 패전하고,가까움(근

거리무기-단병무기)이 많고 멂(원거리무기-장병무기)이 적은 자는

접전을 시작하지도 않고 예기(銳氣)가 상실되어 원거리무기와 근

거리무기를 겸해서 아울러서 주지 않으면 비록 병력 수가 많으나

또한 적은 것과 마찬가지이다.대개 각 병사에게 반드시 원거리

무기를 주어서 백보 밖에서 적을 막도록 하는 한편으로,반드시

근거리무기를 주어서 손발이 손쉽게 미칠 수 있는 곳에 휴대하게

한다.

첫째,도수(刀手)와 패수(牌手)는 모두 근거리 무기이다.각각 표

창(鏢鎗)1자루를 지급하니,도수와 패수가 모두 단병 무기라 곧바

로 나아가기 어렵기 때문이다.그러므로 낭선(狼筅:쇠도리깨)을

장병무기로 삼고 표창(鏢槍)을 선봉으로 내세우면 명중 여부와는

관계없이,저들이 반드시 이에 대응해 올 것이니,대응해 오면 등패

(籐牌:등껍질방패)가 진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낭선수(狼筅手)는 낭선으로 장병무기를 삼고 각각 요도(腰刀)를

한가지로 단병무기를 삼아 낭선이 위태로워지면 요도가 충분히 위태

로움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등패도 또한 낭선수의 단병무기이다.

모든 창수(鎗手)는 창으로 단병무기를 삼고 겸하여 궁시(弓矢)를

익혀서 장병무기를 삼는다.남방에서는 독노(毒弩:독을 바른 쇠뇌)로

궁시를 대신한다.파수(鈀手)는 당파(鎲鈀:삼지창)를 단병무기를

삼고 겸하여 화전(火箭:불화살)을 주어서 이를 장병무기로 삼게

하는데,당파 끝부분의 옆 가닥은 걸어 당기기도 하고 밀쳐내기도

할 수 있다.화병(火兵:취사병)은 담가도(擔架刀:들것에 딸려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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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용 칼)로 단병무기를 삼아 의외의 사태에 대비할 뿐,장병무기는

쓰지 않는다.

조총수(鳥銃手)는 총을 장병무기로 삼는데,다만 총에 딸린 화약,

탄환,화승(火繩)등의 무게가 20여 근(약 12kg)이나 된다.그러므로

따로이 단병무기를 지급하기가 어려워서 각각 쌍수도(雙手刀)62)를

지급하여 단병무기로 삼게 하여,혹은 적이 가까이로 접근하면 원

거리무기인 총을 버리고 근거리무기인 칼을 사용하게 하니,이는

군사 훈련의 큰 순서이다.

◈ 조총전제[鳥銃全製 :조총의 전체 제원]

◯ 무게가 6근(3.6kg)내지 5근(3.0kg)이니 더욱 묘하다.삭장(槊杖:

화약 다지는 조총 구경에 맞는 나무)은 켤레마다 무게 3냥

(112.5g),화승(火繩)은 켤레마다 길이 2길(606cm),무게 5냥

◯ 총복(銃腹:총의 배통)이 길어서 만약 연자(鉛子:납탄알)가

안에 있거나,화문(火門:화기의 아가리)을 막았을 경우에는

뒷총구를 연 뒤에 돌리는 나사로 편리하게 수정(修整)한다.

62)무예육기(武藝六技)중의 하나.장창(長槍)․당파(鏜鈀)․낭선(狼筅)․쌍수도

(雙手刀)․등패(籐牌)․곤봉(棍棒)을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는 기술.임진왜란

직후인 선조 27년(1594),훈련도감(訓練都監)을 설치하고 명군(明軍)의 협조를

얻어 종래의 몇가지에 불과한 무예를 크게 정비하고 새로운 6기를 군병

(軍兵)들에게 가르쳤음.군기(軍器)의 한 가지.두 손으로 쥐고 검술(劍術)을

익히는 칼.호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며,자루 길이 1자(30cm),날 길이

3자(99cm)임.칼을 가지고 하는 십팔기(十八技)의 무예(武藝).여러 가지

방법(方法)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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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조총분형[鳥銃分形 : 조총 및 분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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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화문(火門 :화기의 아가리)

반드시 3돈(11.25g)의 납 탄환이 들어가 총복(銃腹 :총의 배통)

바닥에 이르러야 법식(法式)에 맞는 것이다.3돈의 납 탄환이 들어

가지 못하면 안된다.총구(銃口)가 크고 총복(銃腹)이 작으면 안된다.

총구가 작고 총복이 커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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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0】총가(銃架:개머리판)와 용두(龍頭:화승을 무는 갈고리)

삭장(搠杖:꼬질대)은 총가에 꽂는 것이 옳다.삭장 머리 부분에 찌가

있다.총을 발사하고 나서 밤을 새우면 총구 안의 화약 찌꺼기가

습기로 변하므로 밤에 돌아가면 끓인 물로 헝겊을 적셔서 삭장 끝의

찌가 있는 곳에 동전 모양으로 얽어 매어서 총복 안으로 함께 밀어

넣어서 총을 닦는다.화약을 다져 넣는 데에도 반드시 이 삭장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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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반궤(搬軌:운반용 바퀴 굴대)와 측립(側立:측면도)

나무로 된 총가 안의 반궤의 갈구리는 오른손 약손가락으로 조여서

그 끝을 움직인다.이렇게 하면 바로 이 반궤의 끝이 구리판 안으로

움츠러들고 용두가 떨어지면서 화약이 폭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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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연자대(鉛子袋:탄알주머니)와 선약기(線藥器:화약 그릇)

◯ 이 물건은 짐승의 뿔을 사용해서 만드는데,왜인이 만든 제품의

정교함을 죽관(竹管)에서 볼 수 있으며,[뿔로 만든 제품이]

죽관의 편리함을 따를 수 없다.

◯ 이 기구는 한 손가락으로는 총구를 막고 한 손가락으로는 화문을

파내면서 화약이 들어가 가득차면 ○○○ 머리가 나오고 ○○

적지 않으니,다만 하나의 총에 적합하다.63)

63)이 대목의 문장 중 ○표 표시가 된 부분은 원문의 판독불가함:此機也 一指

抵口 一指撥門 藥入顆滿 ○○○ 出頭是 ○○○ 不少只合一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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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연자모[鉛子模 :탄환 거푸집]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3수족편[手足篇] 145

▣ 조총해[鳥銃解 :조총에 대한 해설]

 

조총(鳥銃)이 소중한 것은 쇠를 단련하는 것이니,두 개의 통을

정교하게 단련하여 서로 감싸게 한다.원래의 구멍은 아주 작아서

강철(鋼鐵)로 이를 계속 뚫어 하루에 겨우 한치(3cm)쯤 씩을 뚫어

맨 밑바닥에 이르는데 한 달이 되어서야 끝이 난다.뚫은 구멍에

광채가 나는 것을 상등(上等)으로 친다.

근래에는 이 가운데에 병통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책임과

본질은 따지지 않은채 모든 것을 공장(工匠)에게만 맡겨서 그가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그래서 철통(鐵筒)의 거칠고

정밀함,두껍고 얇음 등이 균등하지를 않아 거의 3～4돈(11.25～

15g)의 납 탄알이 들어갈 정도이다.

또한 중심 부분에는 강철을 쓰지 않고 계속 구멍을 뚫어 빛이

나게 하는데,납 탄알이 구멍으로 빠져나가지 못한다.출구(出口)가

똑바르지 못하고 두꺼운 곳은 탄알이 들어가지 않고 얇은 곳은 불에

닿으면 폭발해서 파열되어 버린다.심지어는 단통(單筒)이 뒤틀려서

들자마자 폭발하여 사람의 손을 잃게 하니 어찌 감히 앞에서 떠받힐

수가 있겠는가?

관(官)에서 지급하는 납 탄알은 크고 작음이 일정치 않다.그래서

탄알이 크고 총구가 작으면 탄알이 깊이 들어가지를 않아 총구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떨어져버린다.탄알이 작고 총의 중심 내부가

크면 화약(火藥)이 납 탄알보다 먼저 새어나와서 납 탄알에 힘이 없

으리니,어떻게 멀리 날아갈 수가 있겠는가?

혹은 납 탄알의 녹은 액(液)이 총의 중심 내부에 있으면 헛 발사가

된다.그 해결 방법은 매 총구마다 3돈(11.25g)의 납 탄알을 기준

으로 하여 화약도 3돈을 내리고,탄알이 가벼우면 화약도 줄이고

탄알이 무거우면 화약도 늘리어 화약의 수량이 탄알과 같게 해야

한다.탄알 무게가 총구에 맞으면 총구의 절반쯤에 내려서 억지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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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다시 총구에 큰 탄알을 더하면 반드시 무거워지리니 탄알이

무거워지고 화약이 더해지면 손이 능히 안정을 유지하지 못하며,

총구가 작아 탄알이 작고 화약의 양이 적으면 힘이 없어 멀리까지

쏠 수가 없다.이 화기는 중국에는 본래 전해지지 않았는데,왜놈

오랑캐로부터 비로소 이를 얻었으니,기타 여러 가지 화기들과는

다르다.

날카로움이 갑옷을 관통하고 쏘면 능히 명중한다.오히려 동전의

구멍을 맞출 수 있고 버들잎을 뚫을 뿐만 아니라,두꺼운 겹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날카로움은 중심부의 내부가 길기 때문이다.중심부의

내부가 길면 화기(火氣)가 새어나가지 않고 내보내는 형세가 멀어서

힘이 있어,발사하면 능히 명중을 시키며,출구에서 곧바로 나가고,

손으로 화약을 밀기 전에 화약을 떨어뜨리지 않는다.

손으로 총의 중심부에 붙잡을 수 있는 나무가 있어 그것을 잡으면

총의 중심부가 폭발해서 터져도 사람을 다치게 하지는 못한다.나무에

손을 대 총신을 나무에 의탁하면 그 반동의 힘이 스스로 감해져서

약해진다.비유컨대,사람과 말의 경우에 사람이 손으로 말의 갈기를

잡고서 끌어당기면 비록 힘이 있는 자라 할지라도 힘으로 말과 다툴

수가 없는 것과 같다.

이때 후수(後手)가 튕겨나지 않고 점화를 하면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열 발에 여덟 아홉 발이 명중하고,즉 나르는 새가 숲에

있음에도 모두 쏘아서 떨어뜨릴 수 있는 것이다.이 조총이 날카롭고

정예로운 무기인 까닭은 이 조총의 명중률에 비교하면 비록 궁시

(弓矢)라 할지라도 그만은 못하기 때문이다.이 조총은 겹 갑옷을

관통하여 갑옷의 견고함으로써도 막을 수가 없다.

마상전(馬上戰)이나 도보전(徒步戰)에서는 오직 조총이 가장 정예

로운 병기가 된다.그런데,북방 병사들은 복잡하게 무더기로 모여

들어 번거롭고 복잡함을 감당하지 못하면서도 조총의 정예로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쾌창(快鎗 :화포)만을 고집하는 미혹에

사로잡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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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의 정밀함은 비록 교장에서 다른 무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조총이 고니를 명중시킴이 쾌창보다는 10배가 더 낫고,궁시(弓矢)

보다는 5배가 더 나은 것이다.그러나 끝내 수긍하고 따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구나!

◈ 조총(鳥銃)64)1문(門)마다 소용되는 물건들

◯ 삭장(槊杖 :화약 다지는 조총 구경에 맞는 나무)1켤레

◯ 석별(錫鱉 :화약통)1개

◯ 약관(藥管 :화약 넣는 통)30개

◯ 피대(皮袋 :가죽 주머니)1개

◯ 총투(銃套 :조총집)1벌

◯ 조총 100문마다 돌로 만든 탄환 거푸집 1벌

◯ 출정에 대비해서는 화약(火藥)300근(180kg)가량,가는 화약

(細火藥)6근(3.6kg)

◯ 연자(鉛子 :납탄알)3돈(11.25g)300개

◯ 피대(皮袋 :가죽 주머니)1개

◯ 화승(火繩)5가닥(條)

▣ 화약제[火藥製 :화약을 제조하는 방법]

염초(焰硝)1냥(37.5g)

유황(硫黃)1돈 4푼(5.25g)

유탄(柳炭)5냥(187.5g)

64)조총(鳥銃):조선시대의 휴대용 소화기(小火器).1589년(선조 22)에 황윤길

(黃允吉)이 일본에 통신사(通信使)로 갔다 오면서 쓰시마도주[對馬島主]로

부터 조총을 진상 받은 것을 가지고 오갔으나,처음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다가,왜란(倭亂)발발 이후에야 비로소 대량으로 생산하여 보급하였다.

나중에 화승식(火繩式)으로 점화방식이 바뀌면서 화승총(火繩銃)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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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염초 40냥(1,500g),유황 5냥 6돈(210g),유탄 7냥 2돈(270g),

물 2종(鍾)65)이며,장(樁 :절구공이)는 아주 가늘수록 좋다.

비법은 다음과 같다.먼저 염초와 유황,유탄을 각각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수량에 맞추어 볶아서 한꺼번에 혼합하고,물 1대접(碗)을

부어서 나무 절구에 넣고 나무 절구공이로 빻는다.돌 절구를 쓰지

않는 것은 불이 날까 염려해서이다.

매 1절구마다 절구질 1만번 쯤을 하여 만약 마르면 물 1대접을

더 붓고 다시 가늘게 빻아서 반쯤 마를 정도가 되면 집어 내어서

햇볕에 쪼여 말린 다음에 때려 부숴서 콩알만한 크기의 덩어리로

만든다.이 화약의 묘함은 다만 수 만번에 달하는 여러 차례의 절

구질에 달려 있는 것이다.깨끗하고 맑은 물을 부어 절구질을 하면

염초 속의 짠 기운이 뽑혀 나온다.

물을 더 붓고 수십 차례 절구질을 더하여 사람의 손바닥에 화약

1돈(3.75g)을 올려놓고 이를 태우되,손바닥이 뜨겁지 않으면 곧

총에 넣고 불을 당기는데,거기에는 흑성(黑星 :검은 알갱이)과

백점(白點 :흰 점)이 있을 것이다.손바닥에 놓고 태워서 뜨거운

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다시 물을 더 부어 절구질을 하여 법식과

같이 한 다음에야 마친다.

▣ 조총습법[鳥銃習法 :조총 연습 방법]

총구(銃口)에 쓸 수 있는 납 탄알은 몇 돈(錢)이며,사용할 화약

은 몇 돈인가.대나무를 잘라서 통을 만들되,화약을 다하여 장단

을 정함에 미리 먼저 비교하고 시험하여 결정한다.30개의 관(管)

에 장전(裝塡)하여,가죽자루 안에 넣어 허리에 묶어두고 화약 심

지와 화약을 사용한다.총통(銃筒)의 화약을 더욱 급히 써야 할 경

우에는 석별(錫鱉 :화약통)안에 넣어서 노끈으로 묶어서 납 탄알

65)예전의 양의 한 단위.곡식 따위를 되는 용기로 8개를 단위로 이르는 물 8곡

(八斛)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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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머니와 함께 허리에 묶되,납 탄알은 미리 만들어 광택이 나고

둥글게 한 다음 다시 다듬어서 총구에 맞게 한다.

탄알을 총구의 중간 부분에 걸치고 미미하게 힘을 주어,총의

중심부분 내부에 넣으면 새어나오지 않는다.총가(銃歌)를 근거로

하여 장전하되,먼저 입으로 불어서 총의 중심 부분 안쪽을 정결히

하고 한 통의 약을 총 안에 넣고 삭장(槊杖)을 써서 힘껏 다져서

납 탄알 1낱을 내려보낸다.다시 삭장을 아래로 내려보내어 화약

부분에 이르렀을 때에 종이 한 조각으로 둥글게 덩어리를 만들어

들여보내어 납 탄알을 막아서 멈추게 한다.

그런 다음,화문(火門 :화기의 아가리)을 열고 따로이 간직한

석별(錫鱉 :화약통)안의 고운 화약을 화문(火門)안에 기울여 부어

넣고 위를 향하여,화약 심지가 들어가는 입구를 흔들어 준다.화문을

닫고 화승(火繩)을 용두(龍頭:갈고리쇠)에 집어 넣고,전수(前手)66)를

총가(銃架:개머리판)의 가운데 허리 부분에 의탁한 뒤에 후수(後手)로

화기 아가리를 열고 곧 총가의 후미를 잡는다.사람은 얼굴을 총가

후미의 상부에 대고 한쪽 눈으로 뒷 가늠자와 앞 가늠자를 수평으로

본 다음,사격할 사람(목표물)에 맞추어 오른손 집게손가락을 써서

굴대를 튕긴다.그런 다음 뒷 굴대를 향하여 용두를 넣어 용두가

화문에 떨어지면 약에 불이 당겨져 발사가 된다.

66)전수(前手)와 후수(後手):여기에서 말하는 전수(前手)는 조총이나 창검 등의

무기를 잡을 때에 무기의 앞 부분을 잡은 손을 말한 것 같으며,후수(後手)는

뒷 부분을 잡은 손을 말한 것 같다.그렇다면 오른손잡이일 경우에는 왼손

(左手)이 전수가 되고,오른손(右手)이 후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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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가(銃歌)

① 총 닦고

② 화약 내리고

③ 화약 넣어 다지고

④ 납 탄알 내리고

⑤ 납 탄알 넣어 다지고

⑥ 덮개종이 내리고

⑦ 덮개종이 넣어 다지고

⑧ 화기 아가리 열고

⑨ 화약심지 내리고

⑩ 화기 아가리 닫은 다음,화승 붙이고

⑪ 명에 따라 화포 아가리 열고,적을 조준하여 발사

▣ 호준포제[虎蹲砲製 :호준포67)의 제원]

◯ 수전(水戰)과 육전(陸戰)에 모두 적합하며,수전에 더욱 적합

하다.

◯ 길이 2자(60.6cm)무게 36근(21.6kg)큰 못(大釘)은 1켤레(根)

마다 길이 1자 2치(33.3cm)무게 3근(1.8kg)쇠 올가미 1켤레

67)호준포(虎蹲砲):명나라 장군 척계광(戚繼光)이 발명한 대포.앞부분의 다리

두개에 포신이 끼어 있는 모습이 호랑이가 앉아 있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호

준포’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왜구와 싸울 때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 작고

가벼우면서도 사정거리가 긴 화기로 개발된 것으로서,1회 포격으로 조총 100발

분량을 발사할 수 있고 사정거리가 2km에 이르는 것도 있었다 한다.명군의

주요 무기로 기병 부대에도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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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다 길이 1자 2치(33.3cm)무게 3근(1.8kg)화승 1켤레마다

길이 2길 5자(7.6m)무게 4냥 철추(鐵錘:쇠뭉치)1자루마다

3근(1.8kg)

【그림 44】호준포 및 분해도

◈ 호준포 1위(位)마다 소용되는 물건들

◯ 철확(鐵钁 :구덩이 파는 쇠괭이)1자루

◯ 철추(鐵錘 :격목 다지는 쇠몽둥이)1자루

◯ 철전(鐵剪 :약선(藥線)자르는 가위)1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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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추(鐵鎚 :쇠망치)1벌

◯ 약선합(藥線盒 :화약심지 넣는 그릇)1개

◯ 약승(藥升 :화약 되는 됫박)1개

◯ 목송(木送 :화약 다지는 포(砲)의 구경에 맞는 나무)1켤레

◯ 목랑두(木榔頭 :나무메)1개

◯ 피루(皮簍 :가죽 채롱)2개

◯ 목마자(木馬子 :격목)30개

◯ 석자(石子 :돌 탄알)15알

◯ 화약(火藥)15근(9kg)

◯ 대연자(大鉛子 :큰 납탄알 )15알[1알마다 약 30냥(1.1kg)]

◯ 생철자(生鐵子 :무쇠탄알)1,500알[1알마다 무게 5돈(18.8g)]

◯ 약선(藥線 :화약심지)15벌

◯ 화승(火繩 :불심지)3벌

◯ 태가(駄架 :짐시렁)1벌 반

▣ 호준포해[虎蹲砲解 :호준포에 대한 해설]

이 화기는 그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것과 같은 모양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이름을 얻었다.명(明)나라 건국 초기에 변방에

나누어 비치하게 하였던 이른바 ‘삼장군루자포(三將軍縷子砲)라는

것이 있었는데,이즈음에는 이른바 독호포(毒虎砲)와 백자포(百子

砲)라는 것이 있어서,참으로 정예로운 화기로서 모두 몸통이 가벼

우나,쉽게 불꽃이 튕긴다.

그러므로 발사할 때마다 반드시 20～30보(步)뒤로 물러나 몸을

피해야 한다.아군은 이 화포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진영 방벽에

안치한다.진영 담장 안에서는 대소 규모의 포화(砲火)를 함부로

발사할 수 없으니,이를 발사하면 불길이 솟구쳐나와 이 포를 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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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 때문이다.그리고 포가 커서 여러 개의

포를 다량으로 보유하기가 어려워서 적을 물리칠 수가 없다.그리고

여러 개의 포가 그 뒤에 배치되거나 나란히 정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아군을 손상시킨다.

그러므로 전포(前砲)를 방벽이나 보루의 사이에 배치하면 화기를

발사할 대 불꽃이 튀기 쉬워 반드시 아군 진영 후방의 인원에게

상처를 준다.그러므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도리어 해로

움을 주고 있는 것이다.그리고 무게가 30근(18kg)이나 되어 보병

(步兵)이 수전(水田)지대를 행군할 경우에는 더욱 그 무게를 감당

하기가 어럽다.

이 경우 조총(鳥銃)이 비록 빠르나 호준포(虎蹲砲)에 비해 힘이

약하여 대부대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렵고,지세가 높고 가파르며

험하여 막히고 끊어져 있는 곳을 지키기 어려울 뿐 아니라,무력

으로 위세를 떨치기가 어렵다.불랑기(佛狼機)는 더욱 무겁고 메고

다니기가 어렵다.이제 이 호준포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화기 안에

100개의 탄알을 내장(內裝)하고 있다.

또한,이 탄알은 각기 무게가 5돈(18.8g)이다.탄알이 이보다 더

작으면 그 크기에 비해 포구(砲口)가 더 커서 탄환이 나가서 퍼지는

힘이 약하여 거기에 큰 돌 탄알 1개,또는 납 탄알 1개를 쓰게 하였

으니,무게는 30냥(1.2kg)이다.돌이나 납으로 된 탄환을 무거운 것

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돌 탄알의 무게가 가벼우면 작은 탄알은

납 탄알과 같은 수로 하고,무게가 무거우면 작은 탄알은 절반으로

감량한다.

대개 화약의 힘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이 화포(火砲)는 불랑기에

비하면 가볍고,조총에 비하면 일당백(一當百)의 위력을 지니고 있다.

남방 군사 5백명을 단위로 이 화포 3위(位)씩을 끌고가게 하여 요해처

(要害處)를 지키고 험준한 지역을 차단하는 데에 대비하게 하니

매우 오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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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법[習法 :연습하는 방법]

먼저 약선(藥線:불심지)을 사용하되,이것을 헝겊으로 묶는다.

다음에는 화약 7～8냥(263～300g)을 쓰되,거기에 목마(木馬:격목)을

써서 포의 구경에 맞게 하되,제2잡(篐)68)으로 내려 보내 평평하게

고르고 거기에 약간의 흙을 쓰고 쇠 탄알 1층(層)을 넣고 다시 흙

약간을 써서 조금 다지고 다시 쇠탄알 1층을 까는데,탄알은 19알을

한도로 하고,포의 구경(口徑)에 맞는 큰 납 탄알 1낱을 포구 안으로

반쯤 내려보내어 천천히 다져 넣어 평평하게 고른 다음에 멈춘다.

후미에서 철곽(鐵钁:구덩이 파는 쇠괭이)을 가지고 살살 3～4치

(9.1～12.1cm)쯤 흙을 긁어서 높고 낮음이 서로 다름을 바로잡아

준다.앞부분에 2개의 조정(爪釘:깍지못)을 내려보낸 뒤에 깍지못의

끝을 한쌍으로 묶고 제4잡으로 내려보낸 뒤에 앞부분 깍지못 위의

활잡(活篐)과 뒷 판(後判)으로 포신(砲身)을 막고 잡을 채우면 어깨가

거의 뒤로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이 화포는 사람으로부터 5치

(15.2cm)만 거리를 두면 염려될 것이 없다.

그리고 모든 불꽃은 크고 작은 화포를 다루는 사람들이 반드시

피할 필요는 없다.이 화포가 적을 물리칠 수 있으면 그만이지만,

혹시라도 이 화포가 장전된 탄약을 다 발사해 버렸을 경우를 당하

면 다른 여러 종류의 총포들이 일제히 함께 발사를 하면 된다.그

러는 사이에 화포는 탄약을 장전해서 여전하게 전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왜적(倭敵)과 맞닥뜨릴 경우,그 수는 적어도 300～500명을

한 단위로 편성하여 다수의 무리가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사면을

두 번 다시 돌아보지도 않고 오로지 한 방향으로만 부닥쳐 들어오기

때문에 소수의 병력으로는 막아낼 수가 없다.다만,부닥쳐 온 곳이

지름길일 경우에는 적군의 포위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이 화포 1문만

보유할 수 있으면 매우 오묘하다!매우 오묘하다!

68)잡(篐):대나무로 된 용기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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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가(銃歌)69)

① 총 닦고[洗銃]

② 약선(藥線 :화약심지)넣고[入藥線]

③ 화약 내리고[下藥]

④ 복지(覆紙 :덮개종이)내리고[下覆紙]

⑤ 송자(送子 :화약 다지는 나무 쪽)가벼운 것 내리고[下送子輕]

⑥ 목마(木馬 :격목)내리고[下木馬]

⑦ 송자 내려 힘껏 다져 화약 앞 제1잡(篐)까지 밀고 멈춤[下送

子用力打之藥前第一篐乃止]

⑧ 탄알 1겹 내리고,흙 내리고,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⑨ 탄알 1겹 내리고,흙 내리고,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⑩ 탄알 1겹 내리고,흙 내리고,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⑪ 탄알 1겹 내리고,흙 내리고,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⑫ 탄알 1겹 내리고,흙 내리고,송자 내리고[下子一層下土下送子]

⑬ 큰탄알 1겹 내리고,송자 내리고,힘껏 다져넣어 포구(砲口)가

평평해지면 총을 완전히 하고 명령을 기다린다.[下送子用力

打入藥口平銃完候令]

69)총가(銃歌):‘총기취급요령구호’.병사들에게 총기 취급 요령과 사격 순서를

쉽게 외워서 숙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로 만들어서 보급시켰기 때문에

‘총가(銃歌)’라는 명칭을 붙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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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총제[子母銃製 :자총과 모총의 제원]

안에는 나무를 새겨서 신표(信標)를 만들어 약선(藥線)으로 이것을

묶고,밖으로는 종이를 배접하여 단단하게 말아서 포구(砲口)에

맞도록 한다.

【그림 45】자모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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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모총해[子母銃解 :자총과 모총에 대한 해설]

1개의 나무 굴대로 나사(羅絲)를 깎아서 도랑물이 구불 구불 흐르는

것 같은 모양을 만든다.그런 다음,그 도랑 모양의 홈을 따라 약선

(藥線:화약심지)을 묶고,발아래에는 1마디의 약선을 드러내 놓아 약

선 밖에 배지(褙紙)를 발라 단단히 감아서 자총의 총구와 꼭 맞게

한다.이어서 병에다가 폭약 8할 정도를 넣고 이것을 입구에 넣은

다음 곧바로 병을 뒤집어 아래로 향해 천천히 흔들어서 눌러 넣는다.

만약 자총에 장착된 굴대를 위로 쳐들면 굴대 밑부분에 폭약이 남아

있게 되어 발사시에 폭약병이 터지지 않는다.그 굴대를 엎어서

장착하여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해야 바닥에 폭약이 남아 있지 않게

된다.약이 주위에 있으면 축선(軸線)이 타들어감에 약이 곧바로

자병(子甁)을 파괴한다.그러므로 그 발사시에 먼저 목마(木馬)를

사용하여 대총(大銃)의 장전(裝塡)을 끝내고 병을 위의 대구에 넣고

먼저 자선(子線)에 점화하면 불길이 목축(木軸)으로 들어가서 보이지

않으면 모선(母線)에 점화하여 발사한다.

만약 자선이 빨리 타고 모선이 너무 길면 병이 포구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다.만약 자선이 느리게 타서 불길이 닿기 전에

사격하면 섬광과 바람만 일었다가 사라질 뿐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약선(藥線)한가닥을 함께 잡아매어

중간에서 불길을 당기면 끝내 한꺼번에 터지지 않고 따로 따로 터지니,

바로 이 두 갈래의 불길이 매우 오묘한 운용방법이다.이를 운용

하여 적의 진영을 놀라게 할 수 있으니,경우에 따라서는 야간에

적의 보루 안으로 진입해서 적의 보루 안에서 화포를 발사하면 절

제(節制)되지 않은 군대와 오합지졸(烏合之卒)들이 그 기세를 빼앗

길 것이니 적의 형세가 반드시 놀라고 황급해질 것이다.

그러면 아군은 이러한 승세를 타서 유리한 형세를 얻을 것이니

이 화기(火器)가 가장 오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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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제[火箭製 :불화살의 제원]

【그림 46】 화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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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제[火箭製 :불화살의 제원]

① 전체 모양(全形)

② 길이는 3자(91cm),5자(152cm),6자(182cm),7자(212cm)로

일정치 않으며,화약이 장전된 통(藥頭)의 가볍고 무거움을

기준으로 한다.화살대는 전죽(箭竹)을 쓰되,짧으면 두 개의

가지를 잇는다.

③ 화약이 장전된 통(藥頭)

④ 대략적인 길이로서 일정하지 않다.(粗長不等)

⑤ 쇠 화살촉(鐵鏃)

⑥ 길이는 5치(15.2cm)인데,화살대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 3치

(9.1cm)까지 모두 8치(24.3cm)를 기준으로 한다.화살촉 칼날

가운데의 ○척[脊:등줄기]70)은 두터워야 하며,화살촉 칼날

은 날카로워야 하며,칼날 끝은 굳세어야 하며,화살대는 거

칠어야 한다.지름이 2푼(0.6cm)이다.

⑦ 둥근모양(圓)

⑧ 매듭(結)

⑨ 자연성안(自然成眼)

⑩ 이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추(鎚)를 내놓는다.

⑪ 이것은 네모진 표면이다.

70)척(脊):이 글자의 모양이 원전에는 눈목[目]변의 [척(脊)]자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는 이러한 형체의 글자가 없다.『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에는

육달[月]변의 [脊]자로 되어 있다.창이나 활촉의 칼 날 중심부에 마치 등뼈

[脊]와 비슷한 줄이 있고,이 줄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하향해서 두 개의 날이

서있는데,바로 이것이 ○[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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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전해[火箭解 :불화살에 대한 해설]

이 화살은 세 가지의 날으는 무기(三飛)71)가운데 가장 작은 것으로

적의 대열 후방으로 날아들면 그것이 어디로 향해 날아들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사람마다 스스로가 위태롭다고 여긴다.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배지(褙紙)를 말아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힘껏

화약을 다져 넣는다.

이 때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이때 끌 구멍을 뚫는 일이니,

구멍은 곧으면서도 비스듬하여야 하며,놓아둘 경우에도 또한 끌 끝을

비스듬히 하고 항상 물을 충분히 적셔주어야 한다.장인(匠人)들은

끌 10줌을 준비해 두고서 끌 5～6개를 채 쓰지 못하고서 따로이 1개의

끌을 바꾸니,대개 끌의 열기로 말미암아 화약이 불붙을 염려가

있어서이다.

쇠 화살촉은 중간에 모가 나고 뾰족하게 솟아나와야 하며,칼날은

날카로워야 한다.척(脊)으로부터 활촉의 양쪽 날 목부분까지가

사이가 넓으면 당겨지지를 않고,뒷부분이 길면 중심을 벗어나지를

않아서 힘이 있다.화살 가운데의 매듭이 크면 죽간(竹桿)에 집어

넣을 수가 없다.죽간은 곧아야 하니,화약이 장전된 통(藥頭)의

약선(藥線)어귀와는 1치의 거리를 두고 손가락과 수평을 이루는

것이 법칙에 맞은 것이다.

탄약통은 항시 폭팔하는 경우가 많으니 취약한 부분을 종이로

얇고 느슨하게 감아놓아야 한다.반드시 가장 단단하고 두꺼운 종이를

가지고 좋은 풀로 그 표면을 배접하여 말린 다음 두꺼운 돌로 눌러서 말

려서 화약통을 감아야 하는데,항상 튼튼하게 묶는 것,이 한가지

방법에 힘써야 한다.

철신(鐵信)72)과 철투(鐵套)를 쓰고 끌(鑽)을 쓰지 않은 것은 보는

바가 올바른 것인데,요샛 사람들은 끌을 쓰기를 편하게 여기니

71)삼비(三飛)는 궁노(弓弩)․궁시(弓矢)․화전(火箭)을 말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72)쇠로 만든 탄환(彈丸)을 보는 신포(信砲).소리가 크게 나므로,북방 변경(邊境)

에서 적의 침입을 주민에게 알리는 데 사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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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유는 일하기가 빠르기 때문이다.철신은 일하는 공인(工人)을

뽑기가 어려워서 도리어 만들기가 지체되며,이 일을 할 수 있는

곳은 석실(石室),또는 비어있는 들판의 시골집에서 각종의 화약을

이미 만들어 본 자를 불시에 따로 한군데로 보내서 별실(別室)과

별원(別院)에 두어 그 거리가 반드시 멀리 떨어져야 하니,만일에

뜨거운 불길이 일어나더라도 거의 불타버리는 것을 면할 수 있다.

약선(藥線)이나 응급용 화약은 통 안에 10분의 7을 넣어두고,약선은

반드시 세 가닥을 합쳐서 외부의 입구에 두니,새고막 조개 껍질과

기름종이로 싸서 물과 습기가 스미지 않게 한다.후미(後尾)의 입구가

넓은 부분에는 독약(毒藥)을 쓰는데,다 썼을 경우에는 독을 쏘는

화살 머리에 호약(虎藥:맹독성 약품)을 쓰니 더욱 오묘하다.더욱이

멀리까지 쏠 수 있으니 이 병기의 정예로움은 총포(銃砲)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1치(30cm)두께의 나무가 곧장 철갑(鐵甲)을 관통(貫通)하여 깊이

약두(藥頭)에 이르러서야 멈추니,힘이 강할 경우에는 지통(紙筒)을

쏘아제쳐 버리고 그대로 깊이 꽂혀 들어간다.그러나,이 병기는

성질이 일정치가 않아서 반드시 사람을 명중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다중(多衆)의 적과 맞닥뜨렸을 경우에 무심결에 쏘았는데도

혹은 그 앞에 맞기도 하고,혹은 그 뒤에 맞기도 하고,혹은 그 좌

우에 맞기도 하여,모두 우리가 바라던 바가 아니고,또한 적도 이

를 막아낼 수가 없다.가장 오묘하다고 할 것은 열사람 혹은 백사

람이 한사람 혹은 두 사람의 거물(巨物)을 지향하여 이를 명중시

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수전(水戰)에 더욱 적합하다.

▣ 화전습법[火箭習法 :불화살 쏘기 연습 방법]

불화살을 쏠 때에는 기댈 수 있는 시렁이 있으니,모두가 사용이

가능하다.가장 적합한 것은 파수선상(鈀手船上)에서다.바로 뱃전에서

쉽게 할 수 있다.손으로 후미를 잡고 배의 높낮이가 서로 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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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물의 흐름에 맡겨 멀고 가까움의 대략을 짐작하여 적을 조

준하고 쏜다.차라리 각도(角度)를 높이 하여 적의 후대(後隊)를

맞출지언정,각도를 낮게 하여 화살이 진흙물 속으로 떨어져 들어

가게는 하지 말라.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궁시제[弓矢製 :궁시의 제원]

【그림 47】 궁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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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활 전대(弓弢)와 화살 집(矢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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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악사도[實握射圖 :실제로 활을 쥐고 쏘는 도형]

이 법은 활이 왼 팔에서 완전히 당겨져서,곧기가 활시위와 같으며,

활의 기울기가 달과 같아서 앞이 평평하고 젖무덤 모양과 같다.

【그림 49】 실악사도(實握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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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심추사도[掌心推射圖 :장심으로 밀어 쏘는 도형]

이 법은 활이 완전히 당겨지면,팔의 굽혀진 중심이 아래 팔꿈치를

마주하여,평평(平平)하기가 마치 저울대와 같으며,아울러 활은

반드시 8활 쯤의 평평한 자세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림 50】장심추사도(掌心推射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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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시해[弓矢解 :궁시에 대한 해설]

궁시(弓矢)는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옛날에는 활을 쏠 적에 행하는

의식인 사례(射禮)가 있었으니,종묘(宗廟)나 사당(祠堂)에서 제사를

주관하는 선비도 또한 활쏘기를 익혔다.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

까지 동ㆍ서ㆍ남ㆍ북 사방의 네 오랑캐(東夷ㆍ西戎ㆍ南蠻ㆍ北狄)가

궁시(弓矢)를 중요시하여 힘쓰지 않은 바가 없었다.그러므로 인과

관계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북방은 바람이 건조하여 활이 단단하고 힘이 강하며 화살이 무거워

맞은 자는 죽는 경우가 많다.남방은 기후가 무더워 아교(阿膠)가

풀어져서 활이 무르고 화살이 가벼워 맞은 자는 사는 경우가 많다.

왜놈 오랑캐가 아군이 쏜 화살에 맞아도 항상 자기 볼기짝을 두드

리며 아군을 놀려댄다.

그 사용 방법에 두 가지가 있으니,그 병기는 사용하는 습관이

서로 다르다.비교해보면 화살(箭)을 사용할 경우 가볍고 가늘며,

활(弓)을 사용할 경우 가볍고 무르며,활촉은 무게가 불과 3돈

(11.25g)이며,화살은 한냥(3.75g)에 지나지 않으니,바로 이 때문

이다.이것을 써서 적과 맞닥뜨리는 것은 모두 옳지가 않다.

활은 반드시 적절한 힘이 있어야 하며,화살은 반드시 무거워야

하며,화살대는 길어야 깊이 들어가니,대나무 3치～5치(9.1～15cm)

가 더욱 좋다.그러나,화살대가 거칠고 무거우니 쏘아서 멀리 날

아가지를 못한다.장거리무기를 단거리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원래

목표를 먼거리에 둔 것이 아니며,멀면 맞지 않으며 맞아도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이른바 “강한 쇠뇌의 끝이 얇은 노(魯)나라 비단

을 뚫지 못한다[硬弩之末,不穿魯縞].”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대규모의 왜놈 오랑캐가 화살이 모두 무겁고,활이 모두 단단하고,

발사함에 있어서는 모두 멀지 않고 가볍게 발사하지 않으나 발사

하면 반드시 명중하고,맞은 자는 반드시 죽는다,그러므로 사람들이

이를 두려워한다.지금 마땅히 그 설(說)을 알아야 할 것이다.활을

만들 때에는 화피(樺皮:벚나무 껍질)을 쓰고,마디에다가는 기름을

칠한다.그리고 활시위 끈으로 잡아 맨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3수족편[手足篇] 167

그런데 남방은 비가 자주 오고 습기가 많아 활의 아교(阿膠)가

풀어지까 염려된다.활촉은 반드시 갑옷을 뚫어야 하니 담금질한

강철(鋼鐵)을 망치로 두드려 만든 활촉을 쏘면 활촉이 말리지 않고

가장 깊이 들어간다.그러나,예두(瑿頭:검은 옥의 꼭지)ㆍ연미(燕尾:

제비꼬리)ㆍ우내(牛奶:소 젖통)등과 같은 따위는 모두 단단한 것

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니,또한 깊이 들어가지도 못한다.

▣ 지기제[指機製 :활깍지의 제원]

【그림 51】지기[指機 :활깍지]

▣ 지기해[指機解 :활깍지에 대한 해설]

근래에 공작하는 사람들이 식견들이 넓어서 손가락에 골편(骨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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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운다.그런데,구멍이 둥글면 반드시 저포(楮布)로 막아서 피가

안통해 손가락이 검어지고 현두(絃蔸 :활시위 깍지)는 다 쓸려서

없어지기에 이르러서 식지가 구멍이 나려고 하니 전후가 자못 길어서

제멋대로 파고 들어온다.

그러나 방법을 바르게 전환하면 활깍지가 자유자재로 고르게 자리를

잡아,심기(心機)가 일전(一轉)되어 기분이 가벼워지니 뒤처지지

아니하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어서 일이 거침 없이 잘 되어 손가락

마디가 닳아빠지지 않고,화살에 몰리지 않고,살가죽이 쓸리지 않는다.

이 법을 깨닫는 자가 드문데,그것은 다음과 같다.

1.병궁(兵弓:전투용 활)1벌을 무르고 단단함에 관계없이 사용

하는 사람의 힘에 맞게 함을 기준으로 삼으며,차라리 힘이

남는 경우가 있을지언정,활로 하여금 억지로 활줄의 힘을 빌리게

하지 말라.

2.줄어드는 물품들을 예비하여야 하니,다음과 같다.

큰 화살(大箭)30개비(枝)

연습용 화살(習演箭)30개비

단병무기(短器)1벌

활집(弓弢)과 화살통(矢箙)

이것들은 모두 가벼움을 제일로 친다.그리고 활깍지는 2벌을

준비하는데,하나는 결손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 궁시습법[弓矢習法 :궁시의 연습 방법]

 열녀전(列女傳) 73)에 이르기를,“화가 났을 때에는 활을 당기고

화가 가라앉았을 때에는 화살을 날린다.”하였다.화가 났을 때에

활을 당기는 것은 힘이 뛰어나고 시위를 끝까지 당길수 있기 때문

73)중국 한(漢)나라의 유향(劉向)이 지은 책.고대로부터 한대(漢代)에 이르는

중국의 현모ㆍ열녀들의 약전(略傳),송(頌),도설(圖說)을 엮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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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화가 가라앉았을 때에 화살을 날리는 것은 마음이 안정되어

두루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힘을 헤아려야 활을 조절하고，활을 헤아려 화살을 통제(統制)

하니,이것이 지극한 요체(要諦)가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순자

(荀子)가 이르기를 “활과 화살이 조절되지 않으면 활 잘쏘는

예(羿)라 할지라도 반드시 맞출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는 이르기를 “예(羿)가 사람에게 활쏘기를 가르칠 적에

반드시 구(彀 :활을 가득히 당김)에 뜻을 두게 하니,활쏘기를

배우는 자 역시 반드시 구에 뜻을 둔다.”하였으니,이것이 활

쏘는 이의 중요한 법도이다.

◯ 활과 화살을 잡음에 살피고(審)굳게하라(固)하였는데,심(審)은

자세히 살피는 것이고,고(固)는 궁시(弓矢)를 단단하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다.

◯ 옷소매가 스친 것은 모두 움켜잡은 자세가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

에서이다.

◯ 화살이 흔들리고 힘이 약한 것은 모두 활촉이 손가락 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법(射法)에 이르기를 “활촉이 손가락 위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맞을 리가 없다.손가락이 활촉을 모르는 것은 마치 눈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라고 하였다.이 ‘지(指)’자는 바로 왼손의

가운뎃 손가락 끝이 활촉을 안다는 것은,손가락 끝이 스스로

화살촉이 이르른 것을 알고 눈을 빌지 않았다는 것이다.

반드시 손가락 끝이 화살촉을 안 연후에야 활 시위를 끝까지

당길 수 있는 것이니,반드시 모든 화살이 다 활촉을 알아야

바야흐로 사법(射法)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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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핀다(審)는 것은 활시위를 가득 당기고 화살을 날릴 즈음을

자세히 살피는 것이다.요샛 사람들은 대부분이 화살을 날릴

적에만 살피니 이 또한 무슨 유익함이 있겠는가?

◯ 살핀다(審)는 것을 요샛 사람들은 모두 ‘살핀다’고만 여기고 그

가운데에 가장 먼저 살펴야 할 한가지 일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활시위를 완전히 당겼을 때 정신이 이미 다하고 손과 발이

허약해진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화살을 날리면 화살은 곧게 나가는

듯 하나 곧게 나가지 않으며,맞는 듯 하나 맞지 않으니,모두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반드시 이 살핌

(審)을 더하여，정신을 평온(平穩)하고 안이(安易)하게 가져서

손과 발이 안정된 상태가 된 뒤에 화살을 날려야 하는 것이니,

그것이 어째서 곧게 나가지 않으며,맞지 않겠는가?

◯ 사법(射法)에 말하는 심(審)자는  대학(大學) 에 나오는 “생각

(慮)한 뒤에 능히 얻는다.”의 여(慮)자와 같다.군자(君子)가 지

극한 선(善)에서 멈추고，이미 그칠 바를 알고 정(定)한 뒤에

정(靜)하고，다시 안(安)하며,그리고서도 또다시 반드시 생각한

뒤에 능히 얻는다.군자가 활을 쏘는 데에 있어서，활시위를

완전히 당기고 나서 화살을 날릴 적에 반드시 다시 이 살핌

(審)을 더한 뒤에야 맞춤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니,심(審)자를

공부해서 알고자 한다면 여(慮)자를 함께 공부하여 뜻을 잘 생각

하면서 음미해야 그 묘리를 체득할 수 있다.

◯ 엄지손가락으로 가운뎃손가락을 눌러 활을 잡는 것,이것은 지극히

오묘한 옛 법이니,결코 이를 따르지 않아서는 안된다.

◯ 마상(馬上)궁술(弓術)에 있어서는 반드시 활시위가 9할에 이를

때까지 가득 당겨야 한다.이를 기억하라!이를 기억하라!만약

7～8할만 당기면 또한 맞추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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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상에서 활을 쏠 때 화살을 잡음은 모름지기 화살 2대를 활줌

통(弓弝 :활의 한가운데의 손으로 쥐는 부분)에 잇대어 잡고,

다시 1대를 시위에 걸치는 것이 편리하다.옷깃이나 허리춤에

꽂는 경우가 있는데 모두 불편하다.반드시 내 말을 따르기 바란다.

◯ 화살을 날림에 있어서，차라리 각도(角度)를 높이 하여 지나치게

할망정 각도를 낮게 하여 미치지 못하게 하지 말도록 조심하라.

이는 모든 사람들이 저지르는 좋지 않은 버릇이니，이를 기억

하라!이를 기억하라!

◯ 교장(敎場)안에서 활을 쏠 경우에는 모름지기 항상 조심하고

삼가하면서 맞지 않을까 염려하므로 결코 털끝만큼도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한다.활쏘는 것을 감독하는 상관(上官)이

없다 할지라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스스로 알아서 쏘되,느긋하게

한 대 한 대를 쏠 때마다 손가락 끝이 화살촉을 알고,한 대 한 대를

쏠 때마다 살피고 생각하면 어찌 맞추지 못하겠는가?

◯ 표적을 맞추기 전에 반드시 취해야 할 것이 있으니,모두 느긋

하고 침착하게 덤비지 않아야만이 반드시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조급하게 서둘러 허둥지둥하면서 반드시 맞출 수 있는 경우는

없다.조급하게 서둘러 허둥지둥하면서 맞추는 경우가 있다면,

이는 또한 요행일 뿐이다.

◯ 활을 쏘는 데에 있어서 다섯 대까지 화살을 쏘았는데도 오히려

표적을 맞추지 못하였을 경우,다시금 침착하게 살피고 생각한

뒤에 결정해야 한다.맞추지 못했다고 하여 스스로 침착성을

잃고 허둥지둥해서는 안된다.만약 침착성을 잃고 허둥지둥하면

여섯,일곱,여덟,아홉 번째의 화살도 맞을 리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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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기사전법(教騎射箭法) 에 이르기를,“형세는 바람을 쫓는 듯이,

눈초리는 번개가 흐르듯이,활시위를 가득 당긴 다음,빠르게

화살을 날린다.”라고 하였다.눈을 깜빡거리지 말며 자세를 엉

거주춤히 하지 말고,활을 꺼내기를 마치 가슴속에서 달을 토해

내듯,화살의 수평을 유지하기를 마치 활줄 위에 저울 추를 걸어

놓은 듯이 하여야 한다.

◯  보사전법(步射箭法) 에 이르기를,“화살은 백보 밖에서 사람을 죽

이는 도구다.”라고 하였다.활을 쏘는 자가 반드시 그 활을 헤

아리고，활은 그 힘을 헤아려,거동과 모양새가 얼굴에 나타나

지 않고 그 팔다리와 몸을 온화하게 하고 내고 들이마시는 숨

을 고르게 하며 그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하여야 한다.그러므로 말

하기를 “활이 무른 것을 염려하지 말고 쥐기를 마땅히 멀리서부

터 하며,힘이 넘치는 것을 염려하지 말고 끌기를 힘차게 하라.”

하였다.그러나 힘이 그 활을 이길 수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충분히 당기고 나서 화살을 날려야 하는 것이니,이는 가까운

것을 먼저하고 먼 것을 뒤에 함이다.이것은 바꾸어서는 안되는

사법(射法)이다.대개 활쏘기를 배움에 있어서 충분히 당기고

멀리 쏘려고 하는데,도달한 연후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기준을

구하려 하니 틀린 것이다.예컨대,한 사람이 아직 활시위를 다

당기지도 않고서 곧 멈추어 30～20보(步)를 쏘아 한바탕을 삼으니,

어떻게 멀리 나갈 수가 있겠는가?

◯ 활을 쏘면서 적을 마주함에 있어서，적은 멍하게 서있거나 수수깡

울타리처럼 움직이지 않고 서서 아군으로 하여금 바라보고

치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눈을 조금이라도 깜박이면 그들이

숨어버리는 것을 따라잡지 못하고 그들에게 제압을 당해 버린다.

이것이 안법(眼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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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을 쏘면서 앞다리는 말뚝 같고,뒷다리는 절름발이 다리 같아야

한다.오른손잡이가 활을 쏠 때 뒷 다리의 경우,왼쪽 눈썹 끝

이 곧바로 오른발 끝을 마주하여,정(丁)자도 이루지 않고 팔

(八)자도 이루지 않고,오른쪽을 쏠때는 왼쪽으로 바꾸고,왼쪽을

쏠때는 오른쪽으로 바꾼다.[이 두 구절은 그야말로 표적을 맞추는

오묘한 이치이니,이는 사법(射法)에 합당하다.]

◯ 활을 쏘면서 앞 손은 태산(泰山)을 미는것 같고,뒷손은 호랑이

꼬리를 쥔 것 같아야 한다.왼손과 오른손,둘 중 어느 한 손을

전수(前手)또는 후수(後手)로 결정하면 곧고 바르게,그리고 느긋

하게 활시위를 당긴 다음,빠르게 화살을 날린다.활쏘기에서는 큰

것이 작은 것을 존(存:누름)하고 작은 것은 큰 것을 가(加:들음)한

다.[존(尊)은 그 전수를 누르는 것이고,가(加)는 그 전수를 드

는 것이다.]수평(水平)을 유지하기에 힘쓰되,전수는 문지르듯

이 하고 후수는 끊는듯이 한다.[이 두 구절은 활쏘는 방법의

깊고 오묘한 이치이니,하나는 문지르듯이 하고 하나는 끊는듯이

하는 것은,바로 서로 맞아 어울리는 오묘함이다.둘이 한꺼번에

힘을 기울여 팔과 어깨를 펼치고 모으면 화살의 바르기가 보통

보다 몇 배는 더 할 것이니,이것이 수법(手法)이다.]

◯ 활을 쏨에 있어서 턱은 옆으로 당겨짐을 싫어하고,머리는 아래로

늘어지는 것을 싫어하고,가슴은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싫어

하고,등은 뒤로 눕혀지는 것을 싫어하한다.[이는 바로 몸가지는

버릇의 결함이니,이것은 신법(身法)이다.]

◯ 활을 쏨에 있어서 화살이 날아가면서 머리가 흔들리는 것은,

바로 오른손 집게 손가락이 활시위를 너무 팽팽하게 당겨서

무명지와 새끼손가락이 느슨하게 벌어졌기 때문이다.활쏘기를

배우는 자에게는 이 버릇이 있다.활을 쏠 때 아기풀 줄기 1치를

무명지와 새끼손가락 사이 중심에 함께 집게 하여，화살이 날아

갔는데도 풀이 떨어지지 않으면 화살이 날아가면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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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과 맞닥뜨려 활을 쏨에 있어서，겁을 먹지 않고 용기있게 힘을

안정시킨 다음,형세(形勢)가 준엄(峻嚴)해지고 기개(氣槪)가 간

결(簡潔)해지면 명중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이와 같은 현상은 대단한 궁술(弓術)이나 활 다루는 방법

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다.우선 너무 지나치게 잔뜩 당기지

말고,우선 너무 지나치게 빨리 화살을 날리지 말며,다만 사지

(四肢)의 자세(姿勢)를 편안히 하여 손을 시렁에 얹은듯이 안정

시키면 형세가 준엄해진다.

반드시 적이 수십보 안까지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내가 일발로써

반드시 적을 맞추겠다고 기약하면,반드시 적을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경우에 따라서 적장이나 적의 선봉을 목표로

하여 일발필중(一發必中)으로 열배의 이익을 거두려 한다면,기개가

저절로 간결해진다.마상(馬上)의 적은 마땅히 큰 것을 보고 쏘아야

하니,사람을 쏘아서는 안된다.속담에 이르기를,“사람을 쏘기

전에 먼저 말을 쏘아 적을 사로잡되,반드시 적의 우두머리를

잡아야 한다.”하였으니,바로 이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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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노제[弓弩製 :궁노의 제원]

【그림 52】경과[耕戈 :매복용 쇠뇌]74)

74)쇠뇌와 같은 종류의 틀.중량이 가벼운 화살에 초오(草烏)와 독약(毒藥)을

발라 끈으로 30보 떨어진 말뚝에 연결해서 도로에 가로질러 놓는다.풀을

덮어서 그 형체를 숨기는데,끈을 건드리면 틀이 발사되어 화살이 날아간다.

우군(友軍)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험준한 요로(要路)에만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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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장노[張弩 :다발식 연쇄 쇠뇌]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3수족편[手足篇] 177

【그림 54】화전제

▣ 노해[弩解 :쇠뇌에 대한 해설]

쇠뇌(弩)도 또한 진영 안에서 운용되는 정예로운 무기이다.쇠뇌

가운데 상노(床弩)와 같은 종류는 사거리가 수백보에 이를 수 있

으며,갑옷도 뚫을 수 있다고  무경총요(武經總要) 75)에 기록되어

75)중국 송(宋)나라 인종(仁宗)이 1040년에 명하여 만들게 한 병서(兵書).북송

(北宋)의 증공량(曾公亮)ㆍ정도(丁度)등이 찬술하여 1044년에 완성한 군사상의

기술서(技術書)로,40권으로 되어 있다.당시 서하(西夏)의 반란이 일어난 뒤

인종은 병법에 뛰어난 인재를 구하여 작전ㆍ군사기술 등의 지식을 정리시키고,

병기류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였다.전집(前集)ㆍ후집(後集)으로 나누어 전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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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그러므로 상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듭해서 논의하지 않는다.

쇠뇌는 그 형세가 자못 복잡하고,그 힘의 용도가 아주 많다.그런데,

남방의 밭두렁이나 진흙탕물 속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으며,육로

(陸路)에서도 메거나 끌고 다니기가 어렵다.그럼에도,선대의 왕조에

서는 화기(火器)가 없었던 관계로 쇠뇌를 믿을만한 무기로 여겼다.

지금은 대장군포(大將軍砲)․불랑기(佛狼機)․조총(鳥銃)등 여러

가지 총포(銃砲)가 있어,쇠뇌나 궁시(弓矢)에 비하여 그 위력이

백배나 된다.그러므로 마침내 쇠뇌에 대해서 말하지 않게 되었으며,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그 제법(製法)을 잃어버린 것들이다.

오직 손 쇠뇌(手弩)가 있어 활을 쏘아 하는 사냥을 할 적에 쓰고,

경과(耕戈 :매복용 쇠뇌)를 가지고 들짐승을 덮쳐서 잡는다.그러나,

이 무기들은 아직도 군사 작전에 쓸모가 있다.

북방은 바람이 세어서 쇠뇌 받침과 대나무가 모두 건조하여 잡아

당겨 활시위에 멜 수가 없어서 화살을 날려도 힘이 없다.남방은

바람 기운에 습기가 많고 질척거려 손 쇠뇌(手弩)가 가볍고 편리

하다.그러나,손 쇠뇌의 화살은 사거리가 멀지 않으며 활촉이 얇고

무겁지를 않아서 사람을 맞춰도 겨우 1치(3cm)쯤 밖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만약 두터운 옷이나 단단한 갑옷을 입었을 경우에는 뚫고

들어갈 수 없을 것 같다.

이 손 쇠뇌가 믿을 바는 오직 독약 뿐이니,약재의 성질이 깊이

들어감에 이롭지 않고,다만 쏘아서 가죽 속 살 밖으로 들어가면

곧바로 피가 흐르는 부분에서 이 약이 피를 물로 변하게 만들 수

있으니,사람이건 짐승이건 맞은 자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그러나,

약에 맞은 자는 비록 그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또한 마침내

한 때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순식간에 패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험한 지형에서 적을 막아 활을 쏨에,혹 방벽(防壁)과

보루(堡壘)가 있으면 적이 곧바로 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니 수성

제도 15권과 변방 5권으로,후집은 병전(兵戰)의 고사(故事)15권과 점후(占候)

5권으로 기술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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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城)에 가장 정예로운 병기는 경과(耕戈)이다.

경과는 진영(陣營)수비와 성곽(城郭)수비와 진입로에 대한 매복

(埋伏)과,보루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야간(夜間)에 적의 진영

기습을 방어할 때 등,그 용도가 적지 않을 것 같다.

▣ 경과해[耕戈解 :매복용 쇠뇌에 대한 해설]

쇠뇌(弓弩)의 화살을 가지고 초오(草烏)76)와 독약(毒藥)을 발라

끈으로 30보 떨어진 말뚝에 연결해서 도로에 가로질러 놓는다.풀을

덮어서 그 형체를 숨기는데,끈을 건드리면 틀이 발사되어 화살이

날아간다.우군(友軍)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험준한 요로

에만 설치한다.그리고 아군에게만 설치 장소를 암기하게 하고 적

들이 알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근래에는 적이 긴 장대를 가지고 먼저 후려갈겨보고 행군을 하니,

쇠뇌가 사람의 발길보다 먼저 발사되어 쇠뇌가 쓸모없이 되어버렸다.

이제 마땅히 100여 개의 쇠뇌를 여러 길(丈)로 이어서 대량으로 운용

하되,쇠뇌틀의 하나는 아군측으로 향해 놓고서,쇠뇌의 머리부분을

적이 오는 방향으로 놓아 그들이 달려오기를 기다리다가,쇠뇌의

머리 부분을 지나칠 때 긴 장대로 그 쇠뇌틀을 먼저 발사되게 한다.

그러면 그들은 몇 길 밖에 못 물러날 것이다.

이 때 그들은 미리 나누어 장치해 놓은 3～4개의 쇠뇌틀 가운데

에서 그 중 한개를 때려서 발사되게 하고서는 쇠뇌가 모두 발사되었

다고 생각 할 것이다.그러나 불의에 다시 발사되지 않은 쇠뇌틀이

있으니,더욱 오묘하다.만약 3～4개의 쇠뇌를 가지고 한 길 남짓의

구역에 벌여놓는다면 쓸모가 없으니,또한 반드시 개개의 화살 수를

기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76)초오(草烏):바꽃의 덩이뿌리를 한방에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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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법[習法 :연습하는 방법]

쇠뇌의 연습 방법은 활쏘기 연습 방법과 같으니,이를 통하여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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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4수족편[手足篇]

 이에 대한 설명은 제3편 안에 보인다.

 

▣ 단기장용해[短器長用解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

하는 방법의 해설]

등패(藤牌)ㆍ요도(腰刀)ㆍ장도(長刀)ㆍ언월도(偃月刀)ㆍ파곤(鈀棍)ㆍ구

겸(鉤鎌)ㆍ편간(鞭簡)ㆍ과추(撾錘)는 모두 단병무기이다.이것으로

장창(長鎗)을 대적하니,저들이 가진 무기의 길이는 1길 7자～1길

8자(515.1～545.5cm)인데,아군(我軍)은 7자～8자(212.1～242.4cm)

내지 2자～3자(60.6～90.9cm)에 불과하다.

옛 법에 “파(鈀)․곤(棍)과 대도(大刀)는 모두 손으로 자루 한

가운데를 잡으면 그 손과 창날 끝의 거리는 2자(60.6cm)길이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도리어 다시 두 개를 거꾸로 잡고 써서 몸을

멀리하고 마음 내키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하였다.그런데 이

것은 사방을 주유(周遊)하면서 무술(武術)을 가르치는 전문 기능

보유자가 일대일로 대적하여 보는 이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

으로 꾸며대는 연기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저들의 장창(長鎗)이 번쩍 번쩍 다가들어와 별똥처럼 바르게

움직이는데,길이가 짧은 단병무기(短兵武器)를 정예하게 익혀서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하다면 저들의 장창과 겨루어 내 몸으로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거니와,내가 나아가려 하면 저들의 장창은

나의 중심부로 들어와 나를 멈칫거리게 하고 다시 외곽으로 빠져나

가니,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저들의 장창이 반격의 손을 쓸수 없게 하니 어찌 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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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갈 수 있겠는가?이처럼 종일토록 싸워도 우리는 이길 도리가

없다.단병무기의 이점(利點)은 신속히 나아가는 데에 있어서 장시간

동안 장병무기(長兵武器)와 지구전(持久戰)을 하게 되면 적에게

유리한 틈만 제공해 주는 것이 된다.지금 모든 장병무기에 따로이

1자 1치(33cm)쯤의 길이를 더 늘려서 손으로 그 밑동을 잡게 해야

하니 잠시라도 지체할 수 없다.

모두 7～8자(210～240cm)의 병기(兵器)를 가지고 있으니,외곽에서

팔과 다리를 나란히 하여 걸어 나가면 1길(300cm)의 거리가 되니

적이 만약 장창으로 닥쳐오면 아측의 무기 5자(150cm)사이까지

들어오기를 기다려서 한번 휘둘러 쳐서 쓰러지게 한다.이때 곤봉의

통달 범위 안에서 연속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방법을 써서 저들의

장병무기 위에 내리쳐서 마치 흐르는 물이 바위를 끊듯이 밀고 나아

간다.

적이 먼저 5자(150cm)를 나아가면 나는 한번 나아가고,그리고

도 5자의 거리가 있으니,이는 바로 1길(300cm)의 형세를 얻는 것

이다.적은 나의 연속 타격을 가하는 형세를 당하여 일어서지 못

하고 몸을 빼쳐서 달아날 것이니,어찌 능히 단병무기로 1길의 장

병무기를 격파할 수 있겠는가?일단 적의 장병무기에 말려들어가게

되면 아군의 단병무기는 장병무기와 겨루는 것이 마치 맨손으로

싸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등패(籐牌)와 요도(腰刀)는 원래 단병무기 중에서도 단병무기이다.

그러나 반드시 표창(鏢槍)을 운용하면서 낭선(狼筅)에 의지하여야

하니,이는 바로 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사용하는 방법이다.곤

(棍)을 사용하는 것은 마치 사서(四書)를 읽는 것과 같으며,구(鉤)ㆍ

요(腰)ㆍ창(鎗)ㆍ파(鈀)를 사용하는 것은 각각 한 가지씩의 경서

(經書)나 사서를 읽는 것과 같다.

이미 경서의 이치에 통달하면 육경(六經)에 통달하고,또한 사서

에도 통달하게 된다.만약 곤(棍)을 사용하는 방법에 능통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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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가지 이기(利器)를 사용하는 법도 이에 따라서 체득될

것이다.그러나 모두 다수의 군사로 편성된 대규모의 진영(陣營)에

서는 적합하지 않음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우리는 일찍이 보았다.

변방(邊方)의 군법(軍法)이 엄격하여 싸움에 이기지 못함이 없고

처음에 동원되어서는 왜적(倭賊)을 죽여서 매양 한차례 승리를

거두고서는 얼마 안되어서는 곧 패전을 하니 어째서인가?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가 모두 장패(長牌)와 단도(短刀)이나 왜구

(倭寇)가 사용하는 무기는 장창(長鎗)과 중시(重矢)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른바 ‘단병무기가 장병무기와 접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단도끼리 서로 접전함에 미쳐서도 칼 쓰는 법이 동떨어지게 차이가

나서 왜구와 같지 못하니,이것이 이른바 ‘능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능한 것과 싸운다.’는 것이다.

조총(鳥銃)은 참으로 화살보다 성능이 뛰어나다.그런데,총이

정밀하면 화살을 사용하는 것보다 나으나,총이 법식대로 구비되지

않고 그 연습이 정예롭지 않으면 도리어 화살만 못하다.그래서

장병무기인 총을 적이 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다.보병전(步兵戰)에

있어서의 단병무기로서는 양가창법(楊家鎗法)이 있는데,손으로

창의 밑둥을 쥐고서 왜구(倭寇)와 맞닥뜨려 중간을 자르는 창법이니,

오직 적보다 1치만 길면 반드시 이긴다.

왜적의 무기와 비교하여 5자나 기니 저들의 왜창(倭鎗)은 우리의

창을 대적할 수가 없다.사용할 때 반드시 신법(身法),보법(步法)과

수법(手法)을 병행시켜가면서 손으로는 창의 밑둥을 잡으면 키(舵)를

잡고 배를 부리면서도 할 수 있다.파곤(鈀棍)․대도(大刀)․장도

(長刀)도 사용법은 다 마찬가지다.

모든 병사(兵士)는 평일(平日)에 교장(敎場)에서 조련(操練)할 때

에는 이를 충분히 익힌 듯 하여 이미 정예롭고 이미 숙달된 경지에

이르른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는 교장에서

훈련받은 대로 침착하게 대응하여 교장 안에서처럼 무예(武藝)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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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배워서 체득한 삼분(三分)만이라도 발휘

하면 또한 대적할 자가 없겠으나,어찌하여 적을 볼 때마다 죽고

삶이 한 순간에 달려 있거늘 얼굴이 노래지고 입이 마르고 손이

덜덜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사법(射法)과 타법(打法)을 모두 잊어

버려 손이 노골노골해지고 몸이 떨리어 거동조차 온전하지를 못한가?

그리하여 다만 서로 어지러이 칠 뿐이니,평일의 배운 바는 추호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다.어찌 한낱 그 뿐이겠는가?화기(火器)는

더욱 그릇되게 다루어져,혹은 하늘을 향해 쏘고 혹은 손이 앞을

향하여 총을 쏘기는 하나 머리는 이미 뒤를 돌아보며 달아날 길을

돌아본다.혹은 탄알을 총구(銃口)에 장전(裝塡)함에 황망하고 산란

하여 납탄알을 넣는 것을 잊거나,먼저 납탄알을 넣고 나중에 화

약(火藥)을 넣거나,혹은 탄알이 작고 총구가 큰데 조준하여 쏠 때에

총구가 낮게 기울어져 납탄알이 흘러나오기도 한다.

혹은 장전을 마쳤는데 화승(火繩)이 땅에 떨어져 습기에 젖어

못쓰게 되기도 하고,혹은 화약심지를 잡은 채로 저 혼자 그 약이

다 타버리거나 한다.그리하여 10개의 총 가운데 겨우 6～7개의

총이 발사되고 6～7개의 총 가운데 겨우 2～3개의 총이 명중할 뿐이니,

이는 대개 여러 차례의 전투에서 직접 보고 익숙히 시험하고서 안

것이다.그러니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이는 장수된 자가 그 폐해를

돌이켜서 교육 훈련을 엄히 하여 그러지 못하게 전이(轉移)시키는

데에 달려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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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패제[籐牌製 :등패의 제원]

【그림 55】등패

▣ 등패해[籐牌解 :등패에 대한 해설]

오래되고 거친 등나무 덩굴은 마치 손가락처럼 쓸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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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나무 덩굴을 골격으로 삼고 그 중심에 대나무껍질을 얽어서 연결

시키는데,바깥으로는 불쑥 튀어나오고 안은 비어서 거의 모든 화살이

뚫고 들어가지를 못해서 손목을 다치게 하지 못한다.둘레에 차양

처럼 덮여 사방으로 늘어진 드리개가 높게 솟아나와 있어서 비록

화살을 맞아도 미끄러져 튕겨져 나가 사람을 맞히는 일이 없다.

등나무 덩굴로 위 아래에 손과 팔뚝이 들어갈 수 있는 두 개의 고리를

만들어 잡을 수 있게 한다.

옛날에는 원형(圓形)과 장방형(長方形)두 종류가 있었는데 그

유래가 오래되었다.자기 방어를 위주로 하되 공격을 위주로 하지

않는다.명(明)나라 건국 초기에는 나무에 가죽을 덧대어서 방패를

만들었기 때문에 무거워서 보행에 불편하였다.그래서 등나무 덩굴로

방패를 만들게 되었는데,근래에 복건(福建)지방에서 생산된 등패

(籐牌)가 비록 총알은 막을 수 없으나 시석(矢石)이나 창검(槍劍)은

모두 다 막을 수 있어서 갑주(甲冑)를 대신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각 병사는 등패(籐牌)1개를 잡고,요도(腰刀)1자루를 차고,손에

표창(鏢槍)1개를 휴대한다.적은 장병무기이고 아군은 단병무기이기

때문에 멈칫거릴 틈이 없다.표창을 던져 날리면 그것이 맞거나

말거나 적은 반드시 반응을 보이고 주춤거릴 것이니,아군은 그

틈을 타서 재빨리 칼을 손에 잡고 등패를 앞세우고 달려들어 간다.

일단 저들의 창 몸통 안까지 접근하면 창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니,

아군은 반드시 이긴다.

그러나 표창을 던진 뒤에 번번이 허둥지둥하다가 칼을 손에 잡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이것이 가장 큰 결함이다.이 병기 등패는

단병무기를 방어하는데에 있어서 더욱 편리하다.특히,남방의 밭

두렁이나 진흙탕물 속에서는 자못 편리하다고 평가되고 있다.몸을

위 아래와 사방으로 가려막고 덮어주는 데에 쓰도록 되어 있다.

거기에 딸려있는 이른바 표창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시선을 빼앗을

수 있는 것으로 적의 눈을 속이는 나의 가짜 군사가 되어 적을 이기는

데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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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패에 표창이 따르지 않으면 방어는 할 수 있으나 죽일 수는

없다.앞으로 나아가려고 마음먹은 뒤에 표창을 쓰되,함부로 던져서는

안된다.이것은 바로 송(宋)나라의 악무목(岳武穆)77)이 사용한 방패

(防牌)와 마찰도(麻扎刀)의 제도이다.군사들로 하여금 머리를 낮추고

다만 적의 말 다리를 찍어넘어뜨리는 적만으로 올출(兀朮)78)을 격파

하였으니 괴자마(拐子馬)가 이것이다.진중을 드나들고 나아가고

물러남에 편리하고 방어와 공격에 있어서 남북에 공통으로 운용되는

정예로운 병기이다.제원은 비록 약간씩 다르나,이것을 행군 대열

선두에 배치할 경우에는 반드시 낭선(狼筅)의 뒤에 두었다가 돌진

하여 움츠러든 기세를 만회하게 한다.들고 나기에 편리하기 때문

이다.만약 낭선이 없으면 등패수들이 휴대한 패도(牌刀)가 모두 짧

아서 단독으로 나아가고 들어올 수가 없으므로 적의 장병무기에

의해 제압을 당하게 된다.

77)악비 [岳飛,1103～1141]:중국 남송(南宋)초기의 무장(武將)이자 학자이며

서예가.북송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전하여 전공을 쌓았으며,남송 때 후

베이[湖北]일대를 영유하는 대군벌(大軍閥)이 되었지만 무능한 고종과 재상

진회에 의해 살해되었다.자는 붕거(鵬擧)이며 상주 탕음현의 가난한 농민 출

신이지만 금(金)나라 군사의 침입으로 북송(北宋)이 멸망할 무렵 의용군에 참

전하여 전공을 쌓았다.북송이 망하고 남송 때가 되자 무한(武漢)과 양양(襄

陽)을 거점으로 후베이[湖北]일대를 영유하는 대군벌(大軍閥)이 되었다.그의

군대는 악가군(岳家軍)이라는 정병(精兵)으로,유광세(劉光世)ㆍ한세충(韓世忠)ㆍ

장준(張俊)등 군벌의 병력과 협력하여 금나라 군대의 침공을 화이허강[淮河],

친링[秦嶺]선상(線上)에서 저지하는 전공을 올렸다.

78)금(金)태조의 넷째 아들,완안종필(完顔宗弼).일명 알철올출(斡啜兀朮),기사

(騎射)를 잘하여 여러차례 송나라를 침범.악비와 주선진(朱仙鎭)에서 서로

대치 패전하고 회군하려 하는데 마침 악비가 소환되어 남으로 돌아가자 송과

화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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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패습법[籐牌習法 :등패 연습 방법]

【그림 56】등패 연습법 ①

◈ 손을 일으키는 자세[起手勢]

위를 살피면서 아래를 다스리며 가로 세로 자유자재로 움직이니,

여러 자세로 변화할 수 있으며,재빠르게 몸을 피할 수 있는

오묘함이 있다.

◈ 비스듬히 나아가는 자세[斜行勢]

이는 바로 곧바로 다가가서 적의 무기를 빗겨 받는 방법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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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을 함에 한쪽으로 치우쳐 걸으며 등패 상부를 단단히 하면

서 용을 탄 것과 같은 자세로 적의 왼쪽으로 나아간다.

【그림 57】등패 연습법 ②

◈ 신선이 길을 가리키는 자세[仙人指路勢]

이는 바로 살피면서 다스리는 방법으로 비틀걸음으로 곧바로

나아가고 곧바로 물러나니,여러 가지 자세로 변화할 수 있다.

◈ 등패를 회전시키는 자세[滾牌勢]

이 자세는 등패의 회전을 따라서 적의 오른쪽을 공격하되,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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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 앞으로 나아간 뒤에 등패가 나아간다.빠르기가 바람처럼

빠른 속도를 오묘함으로 한다.

【그림 57】등패 연습법 ③

◈ 뛰어가는 자세[躍步勢]

이는 바로 용을 타고 말을 잡는 것과 같은 자세로,칼을 앞에

하고 등패를 뒤로 하여 적을 유인하여 다가오게 한 다음,등패를

회전시키는데,칼은 뒤로 하고,아래의 낮고 평평한 자세(低平

勢)를 취하여 내려 앉아 기대면서 밀쳐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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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고 평평한 자세[低平勢]

이것은 완전히 평평한 자세로 적과 마주하는 동작이다.발걸음의

정도를 헤아려 반드시 등패 안에 표창(鏢槍)한자루를 지니고서

표창과 발걸음이 동시에 나아가면 백발백중(百發百中)이 된다.

【그림 58】등패 연습법 ④

◈ 금계가 머리를 돌리는 자세[金鷄畔頭勢]

머리를 돌리는 자세가 가장 좋다.창이 위에서 공격하면 등패

아래에 몸을 숨기고 바람처럼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니,적이

이에 대응하여 도전(刀銓)과 패갑(牌閘)을 당적해 내기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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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래 숨어 있는 자세[埋伏勢]

이 자세는 나아가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조금 나아가서 왼쪽

이나 오른쪽에서 만일 적이 창으로 등패를 찍어서 벗어나지 못

하게 되었을 경우,급히 칼끝을 이용하여 등패에 힘을 주어 여기

에서 벗어나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니 매우 오묘하다.

◯ 명(明)나라 건국 초기에 시패(試牌)와 도패(跳牌)가 있었다.옛법

에서는 징소리를 듣고 이를 법도로 삼았다.침패(覱牌)는 진영의

방벽과 같고,섬패(閃牌)는 번개와도 같아서，일어남과 내리 앉음이

적절하고,몸을 한 번에 뒤집어 몸을 드러내고，등패를 한번

회전시켜서 발을 드러낸다.

▣ 대칠성패가[大七星牌歌]

참패(覱牌)는 칼로 찍고 앞으로 나아간다.다시 참패는 칼로 찍고

방패를 짊어지고 칼을 들어올려，실가닥이 얽히듯이 맴돌아 꽃을

뿌리고 이마를 덮어 끝마치니,방패(防牌)를 내밀고 칼을 뻗침에,

몸을 뒤채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채어 내린다.

방패를 내밀고 칼로 찌름에 몸을 뒤채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채어 내린다.또 한번 칼로 찍고,다시 한번 칼을,또 한번 칼로

찍고,다시 한번 칼을,몸을 뒤채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채어

내린다.

▣ 일섬마패가[日閃馬牌歌]

해가 방패를 찌르면,다시 방패를 찌르면 한번 칼로 찍고,다시

한번 칼로 찍고,몸을 뒤채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채어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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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한번 칼로 찍고,또다시 한번 칼로 찍고,몸을 뒤채어 올리고

가볍게 뛰어 몸을 뒤채어 내린다.

▣ 요도제[腰刀製 :요도의 제원]

【그림 59】요도제[腰刀製 :요도의 제원]

▣ 요도해[腰刀解 :요도에 대한 해설]

요도를 만드는 방법은,쇠를 충분히 단련(鍛鍊)하여야 하며,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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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순도(純度)높은 강철(鋼鐵)을 써야 한다.칼등으로부터 평평

하게 깎아내고 평평하게 도려내어 칼날에 이르러야 한다.칼날은

평평하게 갈아서 어깨뼈처럼 튀어나온 곳이 없어야 날카로우니,

그 오묘함은 칼 끝에 있다.근래에 기술자들이 칼날을 두껍게 두드

려서,공력(功力)을 들여 평평하게 갈려고 들지를 않는다.

그래서 측면으로는 꺾어진 자죽이 빗나가고 칼날 양쪽 끝에 어깨

뼈처럼 튀어나온 곳이 있어서 베어도 깊이 들어가지 않고 칼날은

단번에 이지러져 무딘 쇳덩어리가 되어버린다.이를 마땅히 바로

잡아야 한다.칼은 반드시 손에 맞게 가벼워야 하며,자루는 반드시

짧아야 하며,모양은 반드시 손에 맞게 가벼워야 하며,휘우듬하게

굽어야 한다.이처럼 군색한 데가 없이 순탄하고 원활하게 조건을

갖춰야 등패(籐牌)와 함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서,등패의 형세를

이룩하게 되는 것이다.

▣ 습법[習法 :연습방법]

등패(籐牌)가 갖추어져야 한다.등패가 없으면 칼이 짧아서 전진

(戰陣)에 투입할 수 없고,오직 마상(馬上)에서만 쓸 수 있다.

▣ 표창제[鏢鎗製 :표창의 제원]

다음의 표창은 단단한 나무,또는 가는 대나무를 써서 만드는데,

둘 다 쇠로 만든 칼날을 붙일수 있어야 한다.중요한 것은 무게와

크기인데,자루는 앞이 무겁고 뒤가 가벼우며,앞이 굵고 뒤가 가늘

어야 격식에 맞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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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0】표창

▣ 장도제[長刀製 :장도의 제원]

칼날 길이 5자(150cm)인데,뒤에 동호(銅護 :구리 가리개)를 써서,

칼날 길이 1자(90cm)자루 길이 1자 5치(45cm)전체길이 1자 5치

(45cm)무게 2근 8냥(300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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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장도[長刀]

▣ 장도해[長刀解 :장도에 대한 해설]

이 장검(長劍)은 왜구(倭寇)가 중국을 침범하면서부터 처음으로

갖게 되었다.저들이 장검을 가지고 뛰면서 춤추고 섬광처럼 번득

이며 닥쳐오면 아군은 넋이 빠져버린다.왜구는 뛰어오르기를 잘

하여 발을 구르면 1길(3m)이 넘게 솟구쳐 오르니,칼 길이가 5자

(1.5m)라면 전체 길이는 1길 5자(4.5m)가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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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군은 단병무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장병무기와 민첩

하게 접전하기가 어려워,그들과 맞닥뜨리는 자들은 대부분 몸이

두동강이 난다.그 날카로움을 장점으로 삼고 있으나,두 손으로

잡고 사용하는 것은 무게가 무겁기 때문이다.지금 만약 단독으로

이 장검만을 사용한다면 지킬 수가 없다.

그런데 조총수(鳥銃手)의 경우에는 적이 멀리 있으면 총을 발사

하지만,적이 몸 가까이 다가오면 이를 공격하고 찌를만한 다른

무기가 없다.만약 조총수가 다른 공격용 무기를 겸해서 휴대한다면

총이 무겁고 탄알도 많아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오직 이 칼이 가볍고 길어서 적이 가까이 다가왔을 경우에

총을 버리고 장도를 쓰도록 하면 겸용이 가능할 것이니,하물며

살수(殺手)79)가 적과 칼날을 맞대고 접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야 더

말할 것이 있겠는가?그러므로 장도를 사용하여 이에 대비하게 해야

한다.

▣ 왜서습법[倭書習法 :왜구의 책에 있는 연습방법]

이것은 왜놈 오랑캐의 원본(原本)으로 신유년[辛酉年 :1561년,

명(明)세종(世宗)가정(嘉靖)40년]에 진영에서 얻은 것이다.

79)주로 칼ㆍ창ㆍ권법 등으로 적과 싸우는 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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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왜서습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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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왜서습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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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왜서습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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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왜서습법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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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왜서습법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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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법[習法]

【그림 67】연습법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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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연습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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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연습법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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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0】연습법 ④

▣ 당파제[鎲鈀製 :당파의 제원]

길이 7자 6치(228cm)무게 5근(3kg)인데,자루 끝은 당파 구멍에

맞아야 한다.밑동은 대략 1치(3cm)로 끝에 이르면서 점점 가늘어

진다.너무 가늘면 힘주어서 칠 때에 쇠로 된 머릿부분이 땅에 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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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당파제[鎲鈀製 :당파의 제원]

▣ 당파해[鐺鈀解 :당파에 대한 해설]

윗부분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사용하는데 가로로 휘어진 가지가

있다.칼날은 양날로 되어 있어 그 가운데에 하나의 ○척[脊]80)이

80)척(脊):이 글자의 모양이 원전에는 눈목[目]변의 [脊]자로 되어 있으나,사전

에는 이러한 형체의 글자가 없다.전후관계로 보아서 육달[月]변의 [脊]자로

추정된다.창이나 활촉의 칼 날 중심부에 마치 등뼈[脊]와 비슷한 줄이 있고,

이 줄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하향해서 두 개의 날이 서있는데,바로 이것이

○[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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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다.반드시 ○척[脊]을 나누어 평평하게

가는데 칼 가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한다.양날은 ○척[脊]으로부터

날 끝에 이르기까지 평평하게 줄어들어서 얇아져야 그 날 끝이

날카로워져 오래되어도 이지러들지 않는다.

휘어진 가지는 네 개의 서슬이 있는데 이 서슬을 장점으로 삼는다.

이 네 면의 서슬을 모가 반듯하게 깎으면 또한 오래되어도 그 면이

이지러들지 않는다.한 가운데의 칼날 머리 아래에 있는 홈은 호두

나무 열매가 들어갈만한 정도가 되어야 나무자루 끝이 거기에 꼭

맞아 부서지거나 부러지지 않는다.거기에 다시 못을 하나 박아서

고정시킨다.횡고(橫股 :가로로 휘어진 곁가지)는 튼튼하여야 하며,

정봉(正鋒 :중심부의 창날)이 나무자루 끝을 가늘고 얕게 씌워주면

부딪칠 때마다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니,유사시에 창날이 훼손되면

이는 한 병사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정봉을 새로 만들되,횡고와 합쳐서 하나로 하여 자루의 나무

끝이 쇠로 된 홈 안으로 깊이 들어가니 횡고의 홈이 더욱 두터워져서

마음대로 쳐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이 무기는 왜구가 침범하면

서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원래 민(閩:복건)ㆍ월(粤:광동)ㆍ천

(川:사천)ㆍ귀(貴:귀주)ㆍ운(雲:운남)ㆍ호(湖:호남)등 각지에 옛날

부터 이 무기가 있어 그 제도는 서로 달랐으나,군중에서 가장 정예

로운 무기이다.병법에 五兵과 五當이 있고 장병무기로 단병무기를

구원하고 단병무기로 장병무기를 구원한다.

단병무기의 종류는 매우 많으나 오직 이 한가지만은 공격도 할

수 있고 방어도 할 수 있으며 창과 방패 두 가지로 겸용할 수 있는

무기이다.만약 중봉(中鋒:가운데 날)이 너무 길고 횡고(橫股:양쪽

가지)가 너무 짧으면 적의 무기를 얽어서 잡아채지를 못한다.만약

중봉과 횡고가 가지런하면 깊이 찌르지를 못한다.그러므로 만약

중봉은 반드시 높이가 2치(60cm)이어야 하며,양쪽의 횡고는 평평

하여 화전(火箭:불화살)을 걸칠 수 있게 하여 이것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살걸이로 사용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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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무기를 잡는 병사 2명마다에게는 화전 30대를 주어서 적이

멀리에 있으면 여기에 화살을 걸어서 불을 붙여 발사하게 하고,

적이 가까이 다가오면 화살을 버리고 본래의 무기를 사용하게 한다.

이와 같이 완전하고 빈틈이 없어서 싸우면 늘 이길 수 있는 계책인

것이다.

▣ 당파습법[鐺鈀習法 :당파의 연습 방법]

당파가 칼과 대적할 경우,적이 나의 네 모퉁이,또는 네 모퉁이

아랫쪽으로 들어오면,거기에 얽혀매이지 말고 후수(後手,전수와 후수:

무기의 뒷 부분을 잡은 손.무기를 잡은 자가 오른손잡이 일 경우

에는 왼손이 전수가 되고 오른손이 후수가 되며,무기를 잡은 자가

왼손잡이일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될 것임)를 높이 들어 올려 죽이

되[스스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면서]온 몸으로 중심을 차단하면

서 죽인다.[정(丁)자 걸음은 죽이기 위한 것이다.]

적이 높이 들어 올릴 경우,나는 곧 쫓아 나아가서 그 위를 벤다.

[온 몸으로 중심을 차단하면서 죽이되,후수는 높고 평평하게 하여

앞으로 나아간다.]내가 나아가 당파로 중심을 차단할 때 적이 곧

바로 이를 쳐서 떨구면 나는 당파를 가지고 대문(大門)81)을 부수

면서 위로 들어올렸다가 눌러서 떨어뜨린다.만약 내가 곤봉을 들고 갈

경우,적으로 하여금 치고들지 못하도록 하라.

81)대문(大門):인체의 혈위(穴位)명칭.앞가슴 바깥 윗부분으로서,빗장뼈 바깥

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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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파보법[習鈀步法 :당파의 걸음걸이 연습방법]

보법(步法)에는 십진(十進)의 걸음걸이가 있으니,마치 고리와 같아서

끝이 없다.

① 한 발 나아가면 중평(中平)으로 대압(大壓)에 해당

② 한 발 더 나아가면 압사(壓死)

③ 한 발 더 나아가면 소압(小壓)에 해당

④ 한 발 더 나아가면 압사(壓死)

⑤ 한 발 더 나아가면 고대당(高大當)에 해당

⑥ 한 발 더 나아가면 대압사(大壓死)

⑦ 한 발 더 나아가면 고소당(高小當)에 해당

⑧ 한 발 더 나아가면 소압사(小壓死)

⑨ 한 발 더 나아가면 고대당

⑩ 한 발을 더 나아가면 대압사

◯ 대문(大門 :흉곽 상부)을 붙잡으면서 짐짓 갈고리를 내리고 갈

고리를 끄니 매우 오묘하며,물 흐르듯이 내려가니 갈고리는

적을 베지는 않는다.

◯ 무릇 당파(鎲鈀)가 약한 상대를 만나 이들을 죽일 경우에는 반드시

아군의 대기(大旗)의 깃대를 보이면서 기세를 올리면 쉽게 저들을

굴복시킬 수가 있다.

무릇 격파할 적을 만나 앞으로 나아갈 경우에는 발걸음을 재촉

하여 들어가야 할 것이니,반드시 한 푼 한 치라도 떨어져서는

안된다.지금 만든 ‘파보(鈀譜 :당파 연습방법)’로 그들을 공략

하여 확실히 하라.

◯ 적과 대적할 경우에는 곧바로 일어서서 적의 몸을 때려서 넘어

뜨려야 하니,이와 같이 하면 달아나더라도 거의 나란히 곧장

가게 되니 이는 아주 좋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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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칼을 내리쳐 올 때 나는 대문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추격하거나,소문(小門)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모두 다 베지

않는다.

적의 칼이 곤봉처럼 쓰여지면 반드시 계속하여 대적해서 상대

방을 불러 일으킨다.(또 특히 자세를 시작할 때 손을 씀에 마치

대문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듯이 가도 또한 괜찮다.)

◯ 적의 칼이 가운데를 막고 곧바로 다가오면 나는 곧바로 위로

나아가 아래를 누르고 가운데를 막으면서 발을 빼고，형세에

따르고,걸음의 각도를 전환하면서，다시 당파로 적의 몸을 지나쳐

적의 몸을 갈고리로 끌어들인다.

◯ 양수(陽手)로는 선(扇)을 내리고 음수(陰手)로는 적을 끌어들이니,

적을 끌어들이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곧바로 빠르게 적의

몸과 적의 칼을 마주하여 선(扇)을 내리니，대문(大門)과 소문

(小門)이 모두 이와 같다.

◯ 무릇 당파(鎲鈀)를 시작함에 있어서 적이 거꾸로 닥쳐오면，반드시

적의 형세를 따라 왼쪽 아니면 오른쪽으로 하여 떨어뜨리는데,

무릇 당파를 내림과 올림도 이와 같으니,반드시 이를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디라.

◯ 무릇 적의 칼이 나의 각도(角度)안으로 들어오려 하면 곧바로

무릎을 굽히며 물러난 뒤에 다리를 저울처럼 일으키라.[이는 곧

천균(千鈞)82)을 움직이는 것이다.]

82)천균(千鈞:3만근)1만8천kg.1균(鈞)=30근(斤)×1,000=30,000근×0.6kg=

18,0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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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조천세(朝天勢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

중평세(中平勢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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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진보세(進步勢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

복호세(伏虎勢 :엎드린 호랑이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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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4】나창세(拿鎗勢 :창을 붙잡은 자세)

기룡세(騎龍勢 :용을 탄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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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가쟁세(架鎗勢 :시렁에 창을 건너지르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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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선제[狼筅製 :낭선의 제원]

길이 1길 5자(150cm)무게 7근(4.2kg)으로,대나무와 쇠 두가지

종류가 있다.붙여진 가지의 수는 9겹,10겹,11겹 등 여러 가지가

있어 더욱 오묘하다.

【그림 76】낭선제[狼筅製 :낭선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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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선해[狼筅解 :낭선에 대한 해설]

이 무기(武器)는 형체가 무겁고 굼떠서 자리를 다른 곳으로 옮

기기가 몹시 힘들고 어렵다.그래서 다른 전투기술처럼 들고 나기에

편리하거나 빠르지를 못하여 정예(精銳)로운 무기가 아닌것 처럼

여겨진다.특히 행군(行軍)대열의 울타리나 한 부대의 문호(門戶),

예컨대 사람이 사는 집에 문빗장과 자물쇠가 없는 것과 같다.

비록 그렇다고는 하나,적임자를 얻어 이를 운용하면 충분히 적을

제어(制御)할 수 있을 것이니,적임자를 얻지 못하면 적에게 제어를

당하는 것이다.간장(干將)과 태아(太阿)같은 보검의 날카로움을

코흘리개 동자(童子)에게 내맡겨서 도성문(都城門)밖에 세워두면

반드시 웃통을 벗어던지고서 이를 빼앗을 자가 있을 것이니,그

까닭은 어째서인가?

그 능한 바가 그 부리는 바와 어긋나기 때문인 것이다.무릇 낭선

(狼筅)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마디가 빽빽하고 가지가 튼튼

해야 하며,가는 가지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붙여야 하니,힘이 세어서

이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니,이 물건의 부림을

받게 해서는 안된다.그런 다음에 방패(防牌)로 그 앞을 가리고 장창

(長槍)으로 그 좌우를 돕게 해야 한다.

당파(鎲鈀)와 대도(大刀)가 뒤에서 날개를 부딛침에 낭선(狼筅)은

방어는 할 수 있으되 죽일 수는 없으니,여러 가지 날카로운 무기

들이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겨서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진중(陣中)에서 반드시 이 무기를 써야 하는 이유는 군사들의 마음이

적을 마주하여 두려워함으로 동요되기 때문인 것이다.다른 병기

(兵器)는 단순하고 얄팍하니，사람들의 배짱이 흔들리고 없어져서

비록 평일에 충분하고 정성스럽게 익혔다고는 하나,곧잘 너무 급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그 옛 모습을 잊어버리고 만다.그러나,오직

낭선만은 가지와 휘추리가 무성하고，한 몸을 가려 막아 덮기에

넉넉하다.이와 같이 당장 눈앞의 믿을만한 병기이니,씩씩한 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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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膽力)과 기운을 돕기에 충분하여 많은 사람들을 안정시켜주고도

남음이 있다 하겠다.

예컨대 적이 대기(大旗)를 사용하면 다만 갈고리가 있는 가지고

기와 맞서서 전개하여 오되,더불어 싸우지 않으며,다만 낭선(狼

筅)3～4대를 아주 가지런하고 질서있게 비스듬히 빗겨 세워서 적

의 대기(大旗)깃면 위로 보내니,기(旗)가 낭선 갈고리에 맞아 떨

어지고 다시 치켜올려지지 못하니 곧바로 아군(我軍)의 장창(長槍)

이 찍어서 제거해버리니 이는 반드시 격파할 수 있는 방법이다.

만약 낭선의 가지에 겹수가 부족하면 다른 가지를 갖다가 겹수를

늘려 묶어 등나무 덩굴로 그 수를 채운 뒤에 멈춘다.만약 밑동이

가벼우면 다른 나무를 여기에 이어서 낭선의 칼날을 무겁게 하여

반근(300g)이상 무겁게 하고 또 가지를 붙일 수 있으니 손에 가까운

두 겹 이외의 나머지는 모두 갈고리를 뒤집어 그 가는 가지의 밑

동을 씌운 뒤에 두텁고 무겁게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손으로 한

가운데를 잡게 하여 앞과 뒤가 서로 대응하여 균형이 잡혀야 하니,

뒤가 무거울지언정 앞이 무겁지 말아야 할 것이니,붙여놓은 가지가

부드러우면 칼이 이를 자르지 못하고 겹이 깊으면 장창이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스스로 담대해져서 선두의 대열에 선다.남

방의 날카로운 무기인 낭선의 대나무는 절민지역(浙閩:절강성과 복

건성)이 양광지역(兩廣:광동성과 광서성)만 못하다.절민지역에

서는 모죽(茅竹)을 쓰고 양광지역에서는 늑죽(簕竹)을 쓴다.옛

날에 절강 등지의 병사들이 훈련이 되지 않고 담력이 없어 낭선을

잡고 대열 앞에 서서 적과 맞닥뜨리게 되면 번번히 낭선을 팽개쳐

버려 적이 그것을 손에 넣어 도리어 아군을 막고 찌르니,아군은

거의 낭선을 버리고 운용하지 않았다.병사들의 훈련이 이루어진

것을 계기로 하여 남고 다른 의견을 말하노니,반드시 낭선을 전열에

세워서 마침내 백전백승(百戰百勝)을 이룩한다면 비로소 이의가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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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선습법[狼筅習法 :낭선의 연습 방법]

【그림 77】추보퇴세(拗步退勢 :비틀걸음으로 물러나는 자세

중평세(中平勢 :가운데에 중심을 잡은 평평한 자세

◈ 곧바로 나아가고 곧바로 물러나라.그대는 반드시 기억하라.멈

춰서면 곧바로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中平勢)를 취하여

고저좌우를 그대의 행동에 맡겨 절대로 적의 구갑(鉤閘 :낭선을

제압하기 위한 갈구리)을 꺾기를 경솔히 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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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세는 활을 앞으로 하고 화살을 뒤로 하듯이 음과 양이 전환

되어야 하니,두 손을 곧게 하고 밀고 나아가기를 바람처럼 빠르게

하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림 78】기룡세(騎龍勢 :용을 탄 자세)

구개세(鉤開勢 :갈구리를 펼친 자세)

◈ 폐문법(閉門法)에 용을 타고 굳게 닫힌 갑문(閘門)에 내리니 공을

이룸이 많으리라고 하였으니,만약 상황에 닥치면 용을 탄 자세

(騎龍勢)를 한 번 펄쳐 볼 것을 그대에게 권한다.눈이 상쾌하고

다리가 바람처럼 빠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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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구리 쓰는 법은 대문(大門)과 소문(小門)을 막는 데에서 유래한

것이다.아래를 꺾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만약 적이 갑자기

승세를 타고 몰려오면 그대의 이롭고 편함에 의거해서 분별하라.

【그림 79】구개세(鉤開勢 :갈구리를 펼친 자세)

갑하세(閘下勢 :굳게 닫힌 갑문 아래에서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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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장창을 휘두르며 달려오면 반드시 시렁에 창을 건너지르는

자세(架鎗勢)를 취해야 하는데,이 자세를 쓸 때 위를 단속하고,

또 아래를 단속하여 음과 양이 뒤바뀌니 다리가 바람처럼 빠르다.

철주(鐵柱)는 매우 단단하여 결코 파괴되지 않으니,찌르면 두려워

한다.

◈ 갑하세(閘下勢 :굳게 닫힌 갑문 아래에서의 자세)

갑문 아래에서의 자세는 어디에서 연유된 것인가?설각(挈脚 :

다리를 끄는 것)이다.설각은 바로 보법(步法)을 시작하는 것이니,

연속하여 몸을 멈추다가 아래로 향해 나아가되 위쪽을 치지 않고

아래쪽을 친다.

▣ 장창제[長槍製 :장창의 제원]

◯ 이 부분은 가운데가 되니,뒤로 가면서 점점 굵어지고,앞뒤로

가면서 향해 점점 가늘어져야 한다.갑자기 굵어지거나 갑자기

가늘어지면 안된다.

◯ 창두[鎗頭 :창머리]:이것은 4냥(18.75g)이 넘으면 안된다.

◯ 이 부분은 한 손으로 쥘 수 있어야 하며,손가락이 남아서도

안되고 대나무가 남아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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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0】장창제[長槍製 :장창의 제원]

▣ 장창해[長鎗解 :장창에 대한 해설]

창 자루는 단단한 나무가 가장 적합하니 나무는 가볍고 약간은

부드러워야 한다.다음으로는 쪼개고 가르는데 있어서 잘라서 펼

쳐 놓은 모습이 아름답다해도 나무결이 빗듬하게 엇나가고 부러지

거나 깎여지기 쉽고 대나무로서 밑동이 휘청휘청하는 것은 결코

쓸 수가 없다.북부지방은 기후가 건조하여 대나무는 쓸 수가 없고

나무로 자루를 만들어야 쓸 수가 있으며,동남지방은 대나무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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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다 통용할 수 있으니,창을 만드는 기술자들은 창을 운용하

는 대의를 알고 안 연후에야 바야흐로 법식에 맞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가르친 지 십일에 곧바로 그 핵심(肯綮)을 깨달아 후수(後

手:창자루의 뒷부분)가 가늘면 손아귀에 쥐는 것이 든든하지 못

하니,후수는 반드시 두툼하여 꽉 쥘수 있게 하여야 한다.창자루

밑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점점 가늘고 곧게 나아가서 맨 윗부분에

이르러서 멈춘다.가운데 허리부분이 두툼하면 너무 단단하여 창

을 잡을 수가 없고,이 부분이 가늘면 휘청휘청하고 힘이 없어 비

록 창을 다루는 솜씨가 절묘하다 할지라도 적의 창과 맞닥뜨려서

이를 몰아부칠 수가 없다.창자루를 만들기 시작할 때 가장 주의

할 점은 자루가 너무 굵고 가운데 허리부분이 너무 단단한 것이니

(이는)모두 쓸모가 없으니,이는 버려야 할 창들이다.창법(槍法)

이 전해진 것은 양씨(楊氏)로부터 비롯된 것이니,이를 일러 ‘이화

창법(梨花槍法)’이라 하였다.

천하(天下)사람들이 모두 이를 숭상하니 그 오묘함은 오로지 이

에 숙달하는 데에 있을 뿐이었다.숙달하면 마음은 손이 있음을

잊어버리고 손은 창이 있음을 잊어버려 정신이 회텅해져 거칠 바

가 없어진다.또 고요함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으니,고요하면 마

음이 함부로 동요하지 않고 이를 대처함에 넉넉함이 있으니,별안

간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여 종잡을 수 없이 빠른 변화를 헤아릴

수가 없으며,신기한 조화가 끝이 없다.후세(後世)에 그 오묘한

이치를 체득한 자가 드물며,더러는 있었다 하나 비밀스레 간직하

여 전하지 않거나，전했다고는 하나 그 참 모습을 잃어버렸다.이

로써 세상에는 마침내 사가(沙家)와 마가(馬家)의 창법(槍法)이 유

포되었다.

대개 사사(沙家)의 간자(竿子)83)와 마가(馬家)의 장창(長槍)이 각

83)간자(竿子):나라의 잔치 때에 여러 가지 춤을 추는 데 쓰던 제구의 하나.길

이 2～3m 되는 붉은 칠을 한 나무자루 위에 가는 대 100개를 꽂고,붉은 실

로 엮은 다음,대끝 3cm 가량 아래로부터 금박한 종이에 수정 구슬을 달아서

장식(裝飾)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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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그 오묘함을 갖추고 있으나 장점과 단점이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러나 그 운용에 있어서는 오직 양가창법(楊家槍法)에 허실

(虛實)，기정(奇正)，허허실실(虛虛實實)，기기정정(奇奇正正)이 있고,

그 날카로운 나아감，그 빠른 물러남，그 험한 형세(形勢)，그 짧은

절도(節度)는 움직이지 않을 때에는 산과 같고,움직일 때에는 천

둥이 울고 벼락이 치는 것과 같다.그러므로 말하기를 “이십년 이

화창(梨花槍)이 천하(天下)에 적수(敵手)가 없다.”고 하였으니,참

으로 그렇구나！

그런데 부대를 운용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지 않은 경우가 있으

니,이는 어째서인가?법식(法式)은 간략(簡略)해야 하고 동작은

분명해야 하니,간략하지 않으면 얼기설기 뒤얽혀서 혼란함을 풀

지 못하고，분명하지 않으면 나아감과 물러남에 있어서 힘차게 달

리고 움직일 수가 없다.좌우에서 반드시 단병무기(短兵武器)로 도

와，장병무기(長兵武器)와 단병무기가 서로 호위(護衛)하여，적과

아군으로 하여금 서로 의지하는 형세를 유지하여야 그 기세(氣勢)

를 드러낼 수 있고，그 기능(技能)을 펼칠 수 있게 되어 패함에

이르지 않는 것이다.

▣ 장창습법[長鎗習法 :장창을 연습하는 방법]

◈ 야차탐해세(夜叉探海勢:두억시니가 바다를 헤집고 다니는 자세)

이 자세는 지창행립간수지법(持鎗行立看守之法:창을 잡고 서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적을 만나면 자세를 변화시켜 때에 따라 응

용하니,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다.

◈ 사이빈복세(四夷賓服勢:사방의 오랑캐가 와서 따르는 자세)

이 자세는 중평창법(中平鎗法: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평평한 자

세로 창을 쓰는 법)으로,육합창(六合鎗)이 이십사세(二十四勢)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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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기를 주관하여 부리니,오묘한 변화가 무궁하여 옛날부터 지금

까지 여러 가지 무기가 그 여러 가지 자세를 당적해내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 빠름을 따를 수가 없다.

【그림 81】야차탐해세(夜叉探海勢)

사이빈복세(四夷賓服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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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2】지남침세(指南針勢)

십면매복세(十面埋伏勢)

◈ 지남침세(指南針勢 :나침판 바늘과 같은 자세)

이 자세는 상평창법(上平鎗法 :위로 창을 평평하게 하는 방

법)과 비슷하다.한 적을 만나면 자세를 변화시켜 때에 따라 응

용하니,절도에 맞지 않음이 없다.가까운쪽의 손을 써서 중심

이 잡힌 평평한 자세를 취하면서 친다.그 규칙이 육합창(六合

鎗)의 변화를 벗어나지 않으니 마음속에 깨달아 넓혀지는 바가

있어 이십사세(二十四勢)가운데 절반을 격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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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면매복세(十面埋伏勢 :열 곳에 몰래 숨어있는 자세)

이 자세는 하평창법(下平鎗法 :아래로 창을 평평하게 하는 방법)

이다.문호(門戶)의 윗쪽이 긴박할 경우에는 상평창법(上平鎗法 :

위로 창을 평평하게 하는 法)으로 전환하니,공교로운 솜씨가

중평법(中平法 :가운데에 중심을 잡고 평평한 자세로 창을 쓰는

법)의 정묘함에 뒤떨어지지 않는다.이 자세는 여러 가지 자세를

굴복시킬 수 있다.

【그림 83】청룡헌조세(靑龍獻爪勢)

변란세(邊攔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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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룡헌조세(靑龍獻爪勢 :청룡이 발톱을 내미는 자세)

이 자세는 고안출군창법(孤雁出群鎗法 :외로운 기러기가 무리

에서 빠져나오는 창법)이니,갖가지 자세로 치는 가운데에,창을

휘둘러 사람을 찌름에 이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 변란세(邊攔勢 :측면을 차단하는 자세)

이 자세는 이파문봉폐쟁법(裡把門封閉鎗法 :안으로 휘어잡아

문을 닫아 걸고 창을 감추는 방법)이니,문호를 지킴에 있어서

얽어서 쥐고 뒤집어 잡아당기며,재빨리 되먹이치는가 하면,위

로 찌르고,손과 발을 곧추 세우는 방법 등이 있다.적이 말을 타

고 나오기를 기다려 한 창으로 맞이하되,마치 비파를 껴안고 있

는 듯이 몰래 숨어 있으라.

【그림 84】철번간세(鐵翻竿勢)

과검세(跨劍勢)

◈ 철번간세(鐵翻竿勢 :쇳덩이가 날아가 장대를 뒤집는 자세)

이 자세는 외파문황룡점간창법(外把門黃龍點竿鎗法 :밖으로 휘어

잡아 문을 닫아 걸고 황룡이 장대를 끄덕이는 창법)이니,한번 찌

르고 두 번 나아가 뱀이 바람을 희롱하며 메추리를 낚아채듯이

호락호락하게 놓치지 않는다.

◈ 과검세(跨劍勢 :칼을 타고 넘어가는 자세)

이 자세는 군란창법(捃攔鎗法 :주으면서 막는 창법)이니,문

호를 열어놓고 적을 유인하여 나를 뒤쫓게 하다가,중도에 잡

아채서 베어 버리니,이것은 적의 약점(虛)이요 아군의 강점

(實)이다.그러나,요화창(搖花鎗)은 적의 강점이 되고 아군의

허점이므로,붕퇴구호지법(掤退救護之法)을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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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5】포지금세(鋪地錦勢)

조천세(朝天勢)

◈ 포지금세(鋪地錦勢 :비단을 땅바닥에 깔아놓은 듯 한 자세)

이 자세는 지사창법(地蛇鎗法 :땅바닥에 있는 뱀모양의 창법)

이니,손으로 들쳐서 밀어부치기를 급히 하면 몰려와서 밀어댈

것이니 헤쳐나가기가 어려울 것이다.만약 적이 적수인침천소

법(滴水認針穿甦法 :물방울이 바늘귀를 꿰고 살길을 뚫는 법)을

쓰면 죽는 가운데에도 도리어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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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천세(朝天勢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

이 자세는 상경하취창법(上擎下取鎗法 :위로 떠받들어 올리고

아래로 의지하는 창법)이니,깃발을 흔들어 땅을 쓸고,무쇠로

지어부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으나,적의 속임수인 타

도계(拖刀計 :거짓으로 패하는 체 하며 칼을 끌며 달아나는

계책)에 빠질까 염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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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6】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

적수세(滴水勢)

◈ 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 :무쇠로 지어부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

이 자세는 급도대창법(急搗碓鎗法 :빠르게 방아찧는 창법)이니,

힘있게 나아가고 힘있게 돌아와,무르면 안된다.오직 이 창은

적이 낮게 엎드려서 아군의 창을 피할 빈틈이 없을 뿐이니 마치

흑룡(黑龍)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이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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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수세(滴水勢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자세)

이 자세는 당겨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순수봉점두피박중교

진세(順手鳳點頭披撲中巧進勢 :손을 따라 봉황이 머리를 끄덕

이며 잡아채는 가운데에서 공교롭게 나아가는 자세)이다.기룡세

(騎龍勢 :용을 탄 자세)를 써서 나아가면 붕퇴구호지법(掤退救

護之法)을 쓴다.만약 낮은 자세를 흐트러뜨리면 함께 땅바닥에

엎드릴 수가 없으므로 창이 백발백중할 것이다.

【그림 87】기룡세(騎龍勢)

백원타도세(白猿拖刀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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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룡세(騎龍勢 :용을 탄 자세)

이 자세는 요보창법(搖步鎗法 :비틀걸음 창법)이니,나아갈

때에는 풀밭을 휘저어 뱀을 찾는 발초심사(撥草尋蛇)의 자세가

있고,물러날 때에는 측면을 차단하는 변란(邊攔)의 자세가 있

고,이화창(梨花槍)을 구호하는 구호이화(救護梨花)의 자세가

있다.베틀의 바디를 회전하여 실꾸리 넣는 북을 뚫듯이,창검

이 빗발과 무지개처럼 교차한다.

◈ 백원타도세(白猿拖刀勢 :흰 원숭이가 칼을 끄는 자세)

이 자세는 양수사회창법(佯輸詐回鎗法 :거짓으로 패하는체

하고 돌아가는 것처럼 속이는 창법)이니,거꾸로 돌아서 완강하

게 전진하면 기룡세(騎龍勢 :용을 탄 자세)를 써서 발걸음을

따라 얽어서 막고,의지할 바를 무너뜨리고,맞이해 막으며,농

화창(弄花鎗)에 대응하여 나아가면 중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

(中平勢)도 격파된다.

【그림 88】 비파세(琵琶勢)

영묘착서세(靈猫捉鼠勢)

◈ 비파세(琵琶勢 :비파를 타는 자세)

이 자세는 백우전각창법(白牛轉角鎗法 :흰소가 뿔을 돌리는

자세의 창법)이다.위에서는 갈고랑이가 나아가서 꺾고,가운데

에서는 회전하고 자르며 밀쳐 당기고,아래에서는 노를 저어

베틀북을 움직이는 것처럼 빠르게 하니,청룡이 발톱을 내미는

자세(靑龍獻爪勢)와 같다.

◈ 영묘착서세(靈猫捉鼠勢 :신령스런 고양이가 쥐를 잡는 자세)

이 자세는 무중생유창법(無中生有鎗法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삶이 있는 창법)이다.앞으로 나아가면서 짐짓 아래로 엎드려

구르는 체하는 속임수로 적이 창을 움직이면 이화창(梨花鎗)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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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서 누르되,하늘을 후벼 찌르고 때리는 자세(挑天冲打勢)와

같다.

【그림 89】태산압란세(太山壓卵勢 :큰 산이 알을 누르는 자세)

이 자세는 응착토지법세(鷹捉兎之法勢 :매가 토끼를 잡는 법의

자세)이다.몸을 높이 일으킨 가운데 변하여 바뀜이 있으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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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에 기는 뱀처럼 매복한 적이 아군을 치도록 내버려둔 다음,

다시 깃발을 끄덕거려 흔적없이 쓸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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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0】미인인침세(美人認針勢)

창룡파미세(蒼龍擺尾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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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1】틈홍문세(闖鴻門勢 :홍문으로 밀고 들어가는 자세)

이 자세는 포사창법(抛梭鎗法 :베틀 북을 던지는 창법)이다.

몸을 따라 창이 나아가 재빨리 몸을 낮추어 자르고 막아 잡아

치면서 힘차게 위로 올린다.경(經)에 말하기를,“육직(六直))은

오묘함이 그 안에 있다.긴 것(長)을 씀에 짧은 것(短)을 귀히

여기고,짧은 것을 씀에 긴 것을 귀히 여긴다.”하였다.이는 기

예(技藝)에 있어서의 오묘한 이치이다.단병무기(短兵武器)를

장병무기(長兵武器)로 써서 저들의 장병무기를 막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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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할 것이나,장병무기가 단병무기를 공격하여 적중하지 않

으면 도리어 장병무기가 그르쳐지는 결과가 된다.그러므로 장

병무기를 단병무기로 써서 각부대가 험난하거나 순탄한 길을

거쳐서 1자 남짓하게 가까이 나아가니 오래 지체할 수가 없다.

적은 아군이 장병무기를 믿어 안심하는 것을 보고 아군을 깊이

들어오게 하여 아군의 장병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들고자 한다.

아군의 각 부대가 갑자기 단병으로 다가오니 적은 짐짓 져주는

체하는 꾀를 부려 창을 떨어뜨려 적군으로 하여금 아군과 대적

케 하니,이 경우에는 장병무기를 사용할 수가 없다.이것은 오

랜 세월 동안에 걸쳐 내려온 심오한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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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2】복호세(伏虎勢)

추산색해세(推山塞海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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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호세(伏虎勢 :엎드린 호랑이의 자세)

이 자세는 육봉창법(六封鎗法)이다.창을 비스듬이 거꾸로 기

울여 굳세게 치켜 올리는데,마치 바람이 물러가는 것과 같아

서,빠르게 적을 끊어서 막고 얽어서 잡으니,마치 태산압란세

(太山 壓卵勢 :큰 산이 알을 누르는 자세)와 같다.또 조천(朝

天 :하늘을 우러러 보는 자세),영봉(迎封),접고(接靠)의 자세가

있다.

◈ 추산색해세(推山塞海勢 :산을 밀고 바다를 막는 자세)

이 자세는 호슬창법(護膝鎗法 :무릎을 가리는 창법)이다.높은

곳에서 와서 깃발을 흔들어 밀쳐서 자리를 잡아 쇠빗자루로 쓸

어 엎어서 끌 듯이 한다.중간으로 와서 만약 화살이 있으면

허와 실을 막론하고 철우경지세(鐵牛耕地勢 :무쇠로 지어부은

소가 쟁기질을 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쓸 수 있다.

【그림 93】요자박암순세(鷂子撲鵪鶉勢)

태공조어세(太公釣魚勢)

◈ 요자박암순세(鷂子撲鵪鶉勢 :새매가 메추라기를 치는 자세)

이 자세는 발초심사창법(撥草尋蛇鎗法 :풀밭을 휘저어 뱀을

찾는 창법)이다.높은 곳에서 접전하여 비록 얽어서 잡아당기는

방법을 쓰나,적이 뭉개고 곧바로 지나치면,붕퇴구호지법(掤退

救 護之法)을 쓴다.창을 잡고 손을 휘둘러 중평세(中平勢 :중

심이 잡히고 평평한 자세)로 한번 자른다.

◈ 태공조어세(太公釣魚勢)

이 자세는 마기창법(磨旗鎗法 :깃발을 휘두르는 창법)이다.여러

자세가 적을 가볍게 여길 수 있으니,밀치면서 느슨하게 잡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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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따라 끌어잡아 당기니 그 나아가고 물러남이 바람과 같으며

굳세고 부드러움이 격시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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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5수족편[手足篇]

▣ 대봉제[大棒製 :대봉의 제원]

【그림 94】대봉제

길이 7자(cm)무게 3근 8냥(g)

날길이 2치(cm)

가운데 날(中鋒)이 있어 그 한면에는 척(脊 :등뼈)84)이 솟아나와

84)척(脊):이 글자의 모양이 원전에는 육달[月]변이 아닌 눈목[目]변의 [脊]자로

되어 있으나,자전에는 이러한 형체의 글자가 없다.전후관계로 보아서 육달

[月]변의 [脊]자로 추정된다.창이나 활촉의 칼 날 중심부에 마치 등뼈[脊]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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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다른 한면에는 혈조(血漕 :피가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는 홈)가

있는데,정밀하게 연마되야 한다.무게 4냥(g)

▣ 대봉해[大棒解 :대봉에 대한 해설]

이 병기는 형태가 단병무기(短兵武器)로서 보졸(步卒)들이 익혀

서 사용하나,끝내 단병무기로 장병무기(長兵武器)와 맞닥뜨릴 수가

없다.사용법에는 모두 한 번 때리고 한 번 찌르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봉(棒)에 날이 없으니 어떻게 찌를 수 있겠는가?이제 칼날

1개를 붙인다.그러나,날이 길면 봉의 끝부분에 힘이 없을 것이니

적의 봉을 누를 수가 없다.

그래서 봉에다가 다만 2치(6cm)길이의 칼날을 더한 것이다.모

양이 오리주둥이(鴨嘴)와 같다.때릴 경우에는 봉(棒)보다 편리하

고 찌를 경우에는 인(刃)보다 편리해서 양자가 서로 서로 조화를

이룬다.일명 ‘곤(棍)’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남방 말이다.일명 ‘백

봉(白棒)’이라고도 하니 이것은 북방 말이다.

맹자(孟子)가 말하기를,“몽둥이(梃)를 잡고 진(秦)나라와 초(楚)

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몽둥이인 정(梃),또는 봉(棒)을 편리한 무기로 여긴 것이다.여기

에서의 맹자의 말은 인화(人和)를 얻으면 비록 몽둥이를 가지고서도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르게 말하자면 몽둥이는 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와 같지

않으나,견고한 갑옷과 예리한 병기를 매질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인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그런데 지금은 맹자가

이른바 인화는 없이 몽둥이를 이기로 삼으려고 하니,어찌 그 생

각하지 않음이 이다지도 심할 수 있단 말인가?마침내는 이기(利

器)로서 적합하지 않을 것이니 잘못된 바가 더욱 심하다.

비슷한 줄이 있고,이 줄을 중심으로 비스듬하게 하향해서 두 개의 날이 서

있는데,바로 이것이 ○[脊]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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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법(習法)

◈ 총결가(總訣歌：비결을 총괄한 노래)

음(陰)과 양(陽)을 회전시키며 두 손은 곧바르게 한다.

앞다리는 굽히고 뒷다리는 곧게 편다.

한 번 쥐고 한 번 듦에 온몸에 힘을 쏟는다.

한 발 한 발 나아가니 천하에 대적할 자 없도다.

◈ 총결가(總訣歌：비결을 총괄한 노래)

가운데로 곧바르게 나아가되,여덟 번은 굳세게 열두 번은 부드럽게.

위로 베고 아래로 뒤채면서 좌우를 나눈다.

위 아래를 때려 없애며 좌우와 접한다.

손이 움직이고 발이 나아가며 함께 전진한다.

◈ 이렇게 해설한다.

굳셈은 적의 힘 앞에 있으며,부드러움은 적의 힘 뒤에 있다.

적이 어수선하면 나는 고요히 기다리며 싸움을 걸어 오기를 기

다린다.

◈ 총결가(總訣歌：비결을 총괄한 노래)

능치 못함이 능함이니,서투름에는 적과 맞섬이 제일이라.

후수(後手)에는 모름지기 공력을 집중하고 온 몸에 함께 힘을

싣는다.

움직일 때는 굳게 쥐고 첫 움직임에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치고 자르며 빠르게 나아가 파헤쳐 나중의 움직임이 선점한 자를

이긴다.

한 발 한 발 함께 나아가고 시시각각 곧음을 취한다.

또 음양(陰陽)의 비결(秘訣)이 있으니 그대는 익히 잘 알아 두

어야 할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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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보목(總步目：보법의 총목록)

당직파타체대두좌대전(當直破打剃大頭坐大剪)

게도소획좌체소전(揭挑小口日坐剃小剪)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

직부송서살(直符送書殺)

하기천수상(下起穿手上)

적수헌화(滴水獻花)

마전참초(馬前斬草)

철우입석(鐵牛入石)

고란흉곤(高攔胸棍)

희작과지(喜鵲過枝)

이룡쟁주(二龍爭珠)

정사보행(定四步行)

철문발(鐵門鈸)

하기접(下起接)

단편압(單鞭壓)

추곤주(趨棍走)

섬요전(閃腰剪)

삼각치(三脚峙)

계훼곡(鷄喙谷)

상봉착(上棒鑿)

순세타(順勢打)

반산탁(盤山托)

제미살(齊眉殺)

직기개(直起磕)

적전(吊剪)

대벽(大辟)

자오(子午)

도두(倒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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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견(推牽)

곤고(滾鼓)

채세(採洗)

편신중란살(遍身中攔殺)

【그림 95】기(起)-당(當)-지(止)

위의 보법(步法)은 이양흠(李良欽)이 전수(傳授)해서 내려온 가

르침이다.여기에서의 ‘당(當)’자는 악곡(樂曲)에서의 박위(拍位: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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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는 위치)와 같으니，그 오묘함을 말로는 다할 수 없다.그러므로

이를 기려서 말하기를 “내가 적의 측면을 약하게 하려면 전수

(前手)를 곧게 하여 마주 대하고 후수(後手)를 곧게 더하여 공략

하니 신묘함이 그 안에 있다.배움이 여기에 이르르면 일만 가지

보법(步法)이 다 여기에 일관될 것인저!”라고 하였다.

【그림 96】기(起)-박위(拍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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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보법(步法)은 유방협(劉邦協)이 전수(傳授)해서 내려온 가

르침이다.중간에 박위(拍位 :박자치는 위치)가 있고 발체(拔剃)와

세락(洗落)의 방법을 쓰지 않고,다만 손을 풀고 달려가되 더욱 바

싹 뒤쫓는다.

【그림 97】박위(拍位)

▣ 교사(教師)

임염(林琰)이라는 이의 시(詩)에 이렇게 말하였다.

장사가 금창(金槍)을 잡음이여! 壯士執金槍

아홉치 길이의 것을 쓰도다. 只用九寸長

날이면 날마다 치고 돌아드니, 日日打一轉

사나이 대장부 염라대왕을 만나보리! 好漢見閻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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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세가지 가르침은 원래 하나의 학파이다.이들은 모두 “남

을 다루되,남에게 다룸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남보다 늦

게 떠나되 남보다 먼저 도달한다.”는 이치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이다.

◯ 곤봉(棍棒)을 잡고 몸을 낮추면서 상대방의 곤봉 아랫부분을

찌르면서 들어간다.혹은 왼쪽으로 한 번 곤을 일으켜 한 번

치거나,혹은 오른쪽으로 한 번 곤을 일으켜 한 번 치되,곤을

일으킴에 소리의 울림을 기준으로 삼아서 따르라.소리가 한 번

울리면 곧 머물러서 전진을 중지하라.

◯ 곤봉을 끌어 세워 손을 양(陽)으로 하고 달려가 상대방의 곤을

침에 이르러서，손을 음(陰)으로 바꾸니,음과 양을 가장 뚜렷

이 알아야 한다.

◯ 음과 양을 바꾸는 것은 너무 빠르면 안된다.적시에 단번에 실

시하여 쓸데 없이 힘을 낭비하지 말아야 하니,이를 확실히 하라!

이를 확실히 하라!다리를 굽히는 것은 곧게 하고 들어가는 것만

못하다.

◯ 허리의 힘이 맨 첫째요,후수(後手)의 힘이 다음이요,전수(前

手)의 힘은 그 다음이 된다.대문(大門)이 크게 밀고 들어가 칠

경우,소문(小門)은 크게 밀고 들어가 싸움을 돋구면 안된다.

대문이 크게 밀고 들어가 칠 경우,상대방은 죽음을 각오하여

두려워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소문이 만약 크게

밀고 들어가 돋구면，상대가 힘이 강하여 돋구어도 일어나지

않으면，구하기 어려울까 염려된다.만약 돋구어서 소리가 한번

울리면 그 뒤에 크게 밀고 들어가 쳐라.

대저 소문은 다만 위협을 가하는 체하면서,실제로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그를 칠 것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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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대돈좌세(大當大頓坐勢)와 소당소획좌세(小當小口日坐勢)를 씀

에 있어서,상대방이 대압세(大壓勢)로 맞서면 나는 소당소획좌

세로 이를 헤쳐 넘기고,상대방이 소압세(小壓勢)로 맞서면 나

는 대당대돈좌세로 이를 헤쳐 넘겨야 한다.천보에 있어서나

만보에 있어서나 이 대목을 극진히 명심하라.

▣ 해설하여 말하기를

◯ 획(口日)은 바로 발이 가고 손이 가는 것이요, 체(剃)는 바로 발이 

가고 손이 돌아오는 것이다. 바로 이 발이 가고 손이 가는 것을 

따르라. 바로 발이 가고 손이 돌아오는 것을 끊으라. 

◯ 칠 때 곤(棍)을 염두에 두고 칠 것이며,발이 가고 손이 갈 때

에는 곤을 염두에 두고 발이 가고 손이 갈 것이며,발이 가고

손이 돌아올 때에도 곤을 염두에 두고 발이 가고 손이 돌아와

야 한다.들어갈 때에도 곤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며,싸움을 돋

굴 때에도 곤을 염두에 두고 싸움을 돋구어야 한다.

◯ 무릇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 반드시 상대방의 곤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한다.‘상대방을 염두에 두되,상대방의 棍은 염두에 두

지 않는다.’는 말,이는 상대방의 곤이 이미 패해버렸는데 다만

상대방의 가고 머묾을 보고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곧바

로 부딪쳐서 한 소리에 밀고 나가되,발체세(拔剃勢)를 취하지

않는다.이 또한 매우 급히 다그쳐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칠

다른 곤법(棍法)이 없음을 중히 여기라.대개 발체세를 이와 같

이 한다.

◯ 철우입석세(鐵牛入石勢)는 내가 치고 나아가면 상대방이 곤을

높이 들어 세우고，내가 곤의 끝을 잡아 떨어뜨리지 않고，나

아가 곤의 끝을 잡아 막대기 윗부분을 거꾸로 잡아 한 번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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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서 크게 상대방의 손을 끊는다.상대방이 치며 다가오면，나는

곤을 높이 들어 세우고，곧바로 상대방의 소문(小門)으로 달려

들어가니,매우 오묘하고 매우 오묘하다.

◯ 무릇 곧바로 맞닥뜨린 뒤에 아래로 내려 치는데,진각돈좌하세

(進腳頓坐下勢)를 쓰는 것만 못하다.곧바로 맞닥뜨린 뒤에 아

래로 내려 치면，스스로 기세가 소진될 것이니，상대방이 도리

어 나를 대적하여 진각돈좌하세를 써서 넉넉한 기세를 차지하

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만약 상대방이 다시 일어나면 다시 이

와 대적하라.대문(大門)과 소문이 다 마찬가지이다.

◯ 무릇 소문이 한 번 들어 한 번 치고,마주하여 높이들어 마주하여

치고，반드시 높이 든 기세를 타고 소전세(小剪勢)를 취하다가

대전세(大剪勢)로 변화하라.[철문(鐵門)에 붙인 송곳과 같다.]

혹은 몸을 뽑아서 물러났다가,상대방이 치면서 다가오면，내가

대문으로 나아가 하기접세(下起接勢)로 상대방을 끊으며 달려

간다.변환할 때 상대방이 나의 곤을 걸어당기지 못하게 하라.

걸어 당기면 미치지 못한다.

◯ 처음에 손을 소용돌이쳐서 곧바로 들어가게 하고，다음에 매

우 거칠게 쳐서 걸치게 하니，또한 곧바로 들어감을 중요히 여

긴다.그 다음에 가볍게 끌어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게 하고,상

대방이 몸을 두 세 치 가까운 거리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나서 절각법(折腳法)을 온전히 다 쓰라.또 섬퇴법(閃退

法)을 쓰라.그리고 또 도퇴법(跳退法)이 있는데，앞 발을 먼저

일으키거나 또는 두 발을 나란히 한꺼번에 일으키라.그리고

채(採 :캐냄)와 견(牽 :이끎)이 같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알라.

그 요체는 허세를 부려 상대방을 위협하는 데에 있으니,상대

방으로 하여금 허점을 드러내게 하여，그 틈을 타라.

◯ 몸을 구부려 걸치라.상대방의 형세를 따라 발이 가고 손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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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는 체세(剃勢)를 취하라.그리고 급히 상대방의 곤을 맞아

치라.삼각치타세(三腳峙打勢)는 네 번 치도록 정해져 있으니,

모두 익숙하게 익혀야 한다.

◯ 상란대소문체(上攔大小門剃)와 하란대소문체(下攔大小門剃)와

하란소문체(下攔小門剃)는 자못 어려우니 반드시 공을 들여 익

혀야 한다.

◯ 무릇 날마다 곤을 가지고 한 번 치고 한 번 들어 올리는 것을

스스로 익히라.치고 들어 올림에 있어서는 모두 소리가 있어

야 한다.오래 익히면 스스로 힘이 생겨서 높아도 눈 높이를

지나치지 않고,낮아도 무릎 아래를 지나지 않는다.

◯ 대문에 흉곤(凶棍)을 접하는 경우가 다섯 가지가 있으니,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편신중란접(扁身中攔接)이 그 첫 번째

요,고접봉(高捧接)이 그 두 번째요,하기개(下起磕)가 그 세 번

째이다.나의 곤이 옆으로 빗나가서 전수(前手)에서 1자 떨어져

서 상대방이 한 번 내려침을 받는 것이 그 네 번째이며,상대

방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려 전수에서 1자 떨어져서 상대방이

부수면서 한 번 내려침을 받는 것이 그 다섯 번째이다.위의

각 자세를 접한 뒤에는 반드시 급히 대전세(大剪勢)를 취하고

곧 이어서 달려나가라.

◯ 고란(高攔)을 접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으니,그것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취개(脆磕)가 그 하나요,발후수(拔後手)가 그

하나이며,척체(尺剃)가 그 하나이니,다만 밀고 나아가 낮게

접하여 치고 나가는 것이 또한 옳다.

◯ 상대방이 높이 막는 고란세(高攔勢)를 일으키면 나는 곧바로

쫓아서 상대방을 위로 쳐서 밀고 들어가는 형세를 취하고,만

약 상대방이 아래로 내려치면 받아 올리고,상황에 따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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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를 써도 되니 곤을 빼고 양보해도 된다.[빼고 양보하는 경

우도 있고,빼지 않고서 양보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양보하

는 것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급히 발을 구부려 상대방의 형세

에 따르고 상대방의 끊음이 만약 긴박하고 가까우면 곧바로 상

대방의 가슴과 인후부(咽喉部)를 향하여 달려드니 다 오묘하다.

◯ 상대방이 곤을 높이 들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이 크게

꺾고 대문을 지나쳐 오기를 기다려서 상대방을 쳐서 곤을 반쯤

아래로 쳐 내리면서 밀고 나간다.[정(丁)자로 머리를 돌리는 것

도 좋으니,반드시 상대방의 형세를 따라야 하는 경우도 있음

을 알라.]

◯ 상대방의 곤이 쳐서 떨어짐과 쳐서 떨어지지 않음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라.[나는 모두 이와 같이 한다.]

◯ 상대방이 높이 들어 막으면서 치면，나는 돌아서 대문으로 나

아가 상대방의 곤 끝을 잡거나 혹은 곤의 중간 부분으로 내려

쳐서 제미살(齊眉殺)의 자세를 취한다.[상대방의 형세에 따라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반드시 알라.곤의 중간 부분으로 내려칠

때에 제물에 곤이 얽혀드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 무릇 높이 치켜든 곤을 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

산탁세(盤山托勢)를 막아야 하니,나아가면서 자세를 소전세(小

剪勢)로 낮추라.상대방이 곤을 높이 들어 막으며 내려치면，나

는 대문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의 곤을 걸어 올린다.음수(陰

手)와 양수(陽手)를 쓰지 않고，다만 곧바로 일어서면 내가 위

에 위치하고 상대방이 아래에 위치한다.상대방이 만약 곤을

들어 내리치는 척하면서 내리치지 않으면，당연히 나는 상대방

의 곤을 걸어 올린다.상대방이 곤을 내리치면 나는 패체하고

물러선다.한 마디로 곤이 깊이 들어가 위에 위치했을 경우에는

승리를 취해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없다.만약 나의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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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깊이 내리쳐졌을 때에 상대방이 쳐오면，나는 다른 동작을

취할 것이니 모두 미치지 못하고,다만 곧바르고 굳게 세울 것

이니,오묘하다.

◯ 파직살세(破直殺勢)는 일곱 걸음 걸이로 하니,섬요타(閃要打)

의 자세로 한 걸음을 걷고，타각(打腳)의 자세로 두 걸음을 걷

고,곤(滾)의 자세로 두 걸음을 걷고，유수(流水)의 자세로 두

걸음,도합 일곱 걸음을 걷는다.

◯ 희작과지(喜鵲過枝)의 자세에는 네 가지가 있으니,다음과 같다.

상대방이 곧고 높게 쳐내려오면，나는 곤을 뽑아 대문을 지나쳐

상대방에게 양보하여 곤을 내리고，상대방의 형세에 따라 대전

세(大剪勢)를 취하니，그 첫 번째 자세이다.

상대방이 곧고 높게 쳐내려오면，나는 곤을 뽑아 소문을 지나

쳐 상대방에게 양보하여 곤을 내리고，상대방의 가슴을 향하여

달려들어가니，그 두 번째 자세이다.

상대방이 곧고 평평하게 쳐내려오면，나는 다리를 낯추어 희작

과지(喜鵲過枝)의 자세를 취하고 소문으로 나아가 상대방에게로

달려가니，그 세 번째 자세이다.

상대방이 곧고 평평하게 달려오거나 쳐내려오면，나는 뒷다

리를 굽히어[바로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는 것이다.]끊으며 대

문으로 달려가니，그 네 번째 자세이다.

이상의 희작과지의 자세는 모두 아래쪽으로 지나쳐가려는 데에

있으니,상대방 곤의 2자 안으로 들어가서 지나친다.

◯ 곤체(滾剃)의 자세를 취한 뒤에，반드시 다시 위로 치켜올려서

쫓아 올라가，상대방의 곤을 끊어 없앤 뒤에 달려간다.기억하라.

기억하라.대문과 소문의 경우가 다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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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하여 말하기를

◯ 곤(滾)은 상대방이 낮고 평평하고 곧게 달려오면，나의 곤은

높이 위치하여 있으니，낮게 내려 앉혀서손 앞 1자 쯤의 거

리로 떼는 것으로 가늠하여 헤아리고,상대방의 곤의 끝부분과

서로 마주쳐서 곤의 형세에 따라 상대방의 손이 상대방 몸을

해침에 이르기를 기다린다.

체(剃)는 상대방이 높이 쳐 오거나 높은 위치로부터 몰려오

거나，상대방이 비록 공격자세를 취하였음에도 아직 움직이지

않을 경우 나는 다만 곤의 끝부분을 높이 십자로 유지하고,곤의

끝 부분으로 1자 쯤의 거리로 떼는 것으로 가늠하여 헤아리고,

상대방의 곤의 끝부분 또는 곤의 중간 부분과 몸을 해치게 한다.

이 곤(滾)과 체(剃)는 서로 다르다.그러나 시작부터 부딪쳐서

튕기니 어찌 곤(滾)과 체(剃)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부딪

쳐서 나는 한 소리에 아마도 상대방의 곤(棍)이 열리거나 막히

거나，건너갈 수 있는 다리가 없을까 염려된다.그러므로 반드

시 쳐서 끊은 뒤에 달려 나간다.

◯ 이룡쟁주살(二龍爭珠殺)의 자세는，나아가서 아래를 캐되 곤을

잡아 일으키지 않으니 이 점이 오묘하다.이 모든 수법(手法)은

전수(前手)와 후수(後手)에 모두 방법이 있으니，바로 교사(教

師)동염보(童琰父)가 말한 바의 ‘때에 따라 상대방의 힘을 취

하는 것’이다.내가 취약한 상태로 상대방의 곁에 있는 것도 또

한 때에 따라 상대방의 힘을 취하는 것이다.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으니,상대방이 때에 따라 나의 힘을 취하

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이는 입에서 떼놓을 수 없

는 비결이다.

◯ 다만,치고 두드림과 캐고 가다듬음에는 모두 후수를 쓰는 법

에 공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그러므로 곤은 높이 잡아 세우

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그런데도 오늘날 힘을 들여 상대방을

치려고 하는 자들은 오직 곤을 잡아 세움에 높지 못한 것과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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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에 무겁지 않을까를 염려하니,이는 단지 전수(前手)의

힘만 있을 뿐이요,후수(後手)의 공력이 없기 때문일 따름이다.

무릇 상대방이 좌우의 문호를 치고 들어오면 다 손 앞 1자 거

리에서 손을 써서 상대방의 곤 끝부분을 바뀌게 한다.

◯ 무릇 상대방이 좌우의 문호로 몰려들어오면 다 손 앞 1자 거리

에서 손을 써서 상대방의 곤 끝부분을 바뀌게 한다.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는 형세가 무거우면 반드시 나의 손 앞 1자 거리에

서 막 상대방의 곤을 접하여 걸어서 상대방을 멈추게 한다.상

대방이 치고 들어오는 형세가 가벼우면 다시 희작과지세를 취

하여 반드시 곤의 끝부분을 써서 상대방 곤의 방향을 손 앞 1자

거리에서 바뀌게 한다.

◯ 치고 들어오는 중간에 상대방이 내려치면 나는 이를 맞아 곤을

세우되，나는 내려치지 않으나，상대방은 반드시 다시 곤을 세

워 곧바로 급하게 다시 곧바로 맞닥뜨려올 것이니,이렇게 되

면 상대방은 스스로 패하게 되는 것이다.나는 상대방을 치면

서 맞되,나는 반드시 상대방의 곤이 나의 곤에 달라붙지 못하

도록 하여 다만 이를 덮어두고 상대방을 끌어당겨 내려쳐서 접

하면 나는 나중에 떠나서 먼저 도달하는 셈이 된다.

◯ 상대방이 치고 들어오면 나는 쳐서 물리치고,상대방이 에우면

나는 맞서서 손으로 뚫고 소문으로 들어가니,두 손으로 높이

들어 올림에 따른다.손이 움직일 때 정사보행(定四步行)의 보

법으로 마디 마디마다 쳐 올리면서 상대방이 소문살세(小門殺

勢)를 취하면 나는 소문압세(小門壓勢)를 취하고,상대방이 대

문살세(大門殺勢)를 취하면 나는 대문압세(大門壓勢)를 취한다.

상대방이 매우 높게 세운 자세를 취하면 나는 상체세(上剃勢)

를 취하여 쫓아 달려가 먼저 맞은 다음에 싸운다.상대방이 약

간 높게 세운 자세를 취하면 나는 대접세(大接勢)를 취하여 상

대방의 곤에 걸치거나 소체세(小剃勢)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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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내려치면 나는 걸쳐서 세우고，나는 상대방에게 짐짓

위협을 가하면서 내리치려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내리치지 않

고 상대방이 힘을 다하여 걸치고 세워 힘이 빠지기를 기다린

다.상대방의 곤이 체하세(剃下勢)로 들어가면 체(剃)한 뒤에

상대방이 곤을 세우고 나와서 곧바로 부닥쳐오기를 기다린다.

◯ 상대방이 치면서 다가오면，소문에서는 쫓아 달려가 한 번 치고,

대문에서는 주마회두세(走馬回頭勢)를 취하여 정자보법(丁字步

法)으로 한 번 치고,윗부분을 따라 한 번 밀고 들어가고,다시

대저세(大剪勢)를 취한 다음，편신중란살세(扁身中攔殺勢)를

취한다.

◯ 대문에서는 상대방의 곤 아랫부분을 가볍게 치고,상대방이 칼을

가지고 와서 대적할 경우에는 정자보법(丁字步法)으로 크게

나아가서 치면 상대방이 스스로 굴복할 것이다.

◯ 소문은 다시 곧바로 파헤치지 말고 단지 상대방을 짐짓 위협하는

체만 하다가 곤을 세우고 나아가 대문을 지나 곧바로 맞닥뜨려

체타(剃打)한다.

◯ 상대방과 1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상란살(上攔殺)의 형상

과 같음]곧바로 낮게 치고 낮게 걸쳐 잇달아 몇차례 아래로

치고,상대방이 어수선해지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가 곤을 크

게 세워 소문을 따라 상대방의 손을 친다.그런 다음,맞거나

맞지 않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빠르게 주마회두정자보(走馬

回頭丁字步)의 보법으로 물러선다.상대방의 곤을 쳐서 깨뜨리

고[상대방이 유수(流水)의 세나 소전(小剪)의 세로 곤을 세우면

나는 곤을 걸침]크게 나아가 상대방과 맞닥뜨려 뚫고 들어가

거나,다시 크게 나아가 상대방의 곤 끝부분에 의지하여 상대

방의 손이나 머리를 체하(剃下)하면서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급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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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2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 낮게 치고 낮게 걸쳐

잇달아 몇차례 아래로 치고,상대방이 어수선해지기를 기다려

앞으로 나아가 곤을 크게 세워 소문을 따라 상대방의 손을 친

다.그런 다음,맞거나 맞지 않음을 논하지 말고 반드시 빠르게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의 보법으로 물러선다.상대방

이 나의 소문으로 와서 나를 상하게 하면,이때 나는 한 번 걸

치고 한 번 나아가 비스듬히 체(剃)하면서 상대방의 손을 쳐서

떨어뜨리면 반드시 맞을 것이다.

◯ 상대방과 3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 곧바로 상대방의 곤을

치면 상대방이 소문을 향하여 와서 나를 상하게 하면,나는 적

수(滴水)의 세로 급변하여 크게 나아가 상대방의 곤을 맞받는

다.만약 상대방이 곤을 세우지 않으면 나는 소문으로 나아가

[만약 상대방의 무기가 갈고리나 칼이라면 베이면서 다가올 것

임]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뚫고 들어간다.만약 상대

방이 곤을 세우면 나의 곤은 상대방을 고착시켜 헌화(獻花)의

세로 곧바로 쳐서 떨어뜨리고,이룡쟁주대문수두살(二龍爭珠大

門手蔸殺)의 세로 급변한다.

◯ 먼저 상대방과 2～3자 떨어진 거리까지 엄습하여 몸을 낮게 하

고 곤의 끝부분을 낮추면 상대방이 반드시 다가와서 공격할 것

이니,나는 아래로 나아가 부딪쳐 그 소리에 맞춰서 크게 앞으

로 나아가 쳐서 끊거나 주마회두정자보(走馬回頭丁字步)의 세

를 취하여 치고 끊는다.그런 다음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상대방을 공격한다.이에 대하여 교교사(喬敎師)가 말하기

를,“적의 창을 두드릴 적에는 아랫 부분의 가로 막대를 쳐야

하는데,이것 또한 부딪기를 시작하는 방법이다.아랫 부분의

가로막대를 칠 경우에 소리가 없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라 하

였다.그리고 동교사(童教師)는 말하기를,“한 소리 음향이 들

리는 곳에 천금(千金)의 가치가 있으니,상대방은 방어할 대책

을 잃고 나는 승리를 얻게 되니 바로 이것이다.”라 하였다.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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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喬教師)의 말에 의하면，곧 되돌려 공격해 올 창을 숨겨

두었음을 알 수 있으니,다 이것이다.짐짓 나를 위협하는 체

하면서 공격하려 하는 것이다.상대방이 곧 일어나 나를 공격

할 것이다.이를 기억하라.이를 기억하라.

◯ 상대방이 아주 길고 유연한 창,또는 죽창(竹槍)을 사용할 경

우，나는 반드시 몸을 낮추고 곤의 머리 부분을 높이 들어 올

려 느긋하게 위로 치면서 상대방이 아래쪽으로 공격해 오기를

기다려서 곧 자세를 변환하여 한 번 막아 고착시킨 다음,황룡

전미(黃龍轉尾)의 보법(步法)을 이용하여 쫓으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것이다.

◯ 상대방과 내가 대문의 나란히 높은 위치에서 맞닥뜨려서 칠 경

우,나는 곤을 잡고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다리를 잇달아 조금

씩 조금씩 빼면서 돈다.]상대방을 지체시키면서 나아가 내려치

면서 곧바로 편신중란살(扁身中攔殺)의 세로 나아간다.만약 내

가 치고 나아갈 적에 상대방의 곤이 나에게 양보하여 물러서면

나는 반드시 곤으 끝부분으로 내리치지 말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

상대방의 가슴과 인후부를 향하여 곧바로 공격해 들어간다.

상대방과 내가 대문에서 맞닥뜨려서 칠 적에,상대방하면 나는

강하게 공격하고,상대방이 강하면 나는 약하게 물러난다.상대

방과 내가 높은 위치에서 맞닥뜨리면,상대방에게 양보하되,먼저

내리치면 나는 곧 나아가 누른다.상대방과 내가 낮은 위치에서

맞닥뜨리면,상대방에게 양보하되,먼저 잡아 세우면 나는 곧

나아가 맞아 잇달아 쳐서 공격한다.

◯ 상대방과 내가 대문에서 맞닥뜨려서 치고 두드릴 적에,홀연히

대벽흉맹(大僻兇猛)의 세로 변화하여 내려 치니 매우 오묘하다!

매우 오묘하다!상대방과 내가 계훼곡(鷄喙谷)의 세로 맞닥뜨렸

을 경우에도 또한 이 변화와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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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과 내가 계훼곡(鷄喙谷)의 세로 맞닥뜨렸을 경우,크게

앞으로 쫓아 들어가 상대방 곤의 끝부분에 맞서서 체(剃)하고,

다시 곤을 세워서 나아가 공격하고,상대방이 일어나기를 기다려

곧바로 맞닥뜨려 나아간다.

◯ 상대방이 계훼곡(鷄喙谷)의 세를 취할 적에 나는 반드시 흉곤

(凶棍)으로 입전(入剪)하여 상대방의 손 앞 2～3자 거리까지 들

어가 끊고,상대방이 잇달아 세우면，나는 잇달아 끊는다.

상대방이 계훼곡(鷄喙谷)의 세를 취할 적에 상대방이 흉곤

(凶棍)을 세우면,나는 상대방에게 양보하고 물러나서 먼저 곤을

세워 상대방 소문의 손 위를 찌른다.[내가 상대방의 흉곤을

맞는 보법을 써도 괜찮다.]

◯ 상대방이 곧바로 공격해 오면 반드시 소문을 향해 나아가 끊거나,

상대방 곤의 끝부분의 소문을 향하여 대전(大剪)의 세로 변화

하거나,혹은 섬요전(閃腰剪)의 세로 곧바로 끝을 끊는다.무릇

끊은 뒤에는 반드시 나아가서 공격하는데,이 모두가 정사보행

(定四步行)의 세로 곧바로 쫓아 올라가는 것만은 못하다.

◯ 상대방이 손을 모두 동원하여 공격해 오면 나는 곧 돌아서 나

아가 앞발은 대문을 지나 상대방의 손과 대적하여 공격해 들어

간다.그러나 상대방의 곤을 고착시키는 것만은 같지 못하다.

혹은 소문을 돌아 지나가는 것도 이 법이다.대문에서 짐짓 위

협을 가하는 체하면 상대방이 나를 누르고,나는 소문을 지나

거짓으로 패한 체하면,상대방은 반드시 공격해 올 것이니,내가

한 번 걸치고 나아가 공격하거나 친다.

◯ 상대방이 곧바로 공격해 오면 나도 곧바로 공격해 간다.나는

공격해 들어가되,나는 발을 굽히고 세밀하게 나누어서,손을

음과 양으로 바꾸면서 공격해 나아간다.이것이 바로 뒤에 떠

나서 먼저 도달한다는 뜻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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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이 소문으로 급히 공격해 오면 나는 자세를 낮추고 나아

가 전각(前腳)으로 상대방의 곤 중앙부분으로 몸을 솟구쳐서

들어가 잇달아 2～3차례 끊어 내리고,그 뒤에 공격한다.

◯ 무릇 소문을 지나쳐 공격해 오면 나는 곧 나아가 소문을 지나

상대방 곤의 끝부분으로 나아가 손을 마주하여 곧바로 쳐내린

다.만약 상대방이 자세를 변화하여 대문을 지나 공격해 오면

나는 바로 나아가서 대문을 지나 상대방 곤의 끝부분으로 가서

손을 마주하여 곧바로 쳐 내리니 오묘하고도 오묘하다!

◯ 직부송서상(直赴送書上)의 세는 반산탁(盤山託)의 세에 걸기 어

려우니 크게 굽혀서 소문을 지난다.짐짓 위협을 가하는 체하

면서 소문을 지나 상대방이 오기를 기다려 소압세(小壓勢)를

취하고 급히 대전세(大剪勢)로 공격하라.

◯ 대개 짐짓 위협을 가하는 척 함이 많으면 용이하다.끊은 뒤에

공격하면 후환이 없다.중간에 상대방의 형세를 따라야 할 경

우가 있으니 반드시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무릇 곤을 잡고 곧바로 지향하여 느릿느릿 밀고 들어가 상대방

이 움직여 나를 치려고 하기를 기다린다.내가 나아가 상대방

을 공격하면 상대반이 나를 공격하려 할 것이니 나는 나아가서

상대방의 손을 친다.아래로 내려치며 위협을 가하는 체하면서

상대방이 위를 향하여 끊어오기를 기다려서 직부송서살(直符送

書殺)의 자세로 대문을 향해 올라거나 상대방의 손을 치고 다

리를 굽히고 소문으로 엎드려 내려가 공격하거나 상대방이 오

기를 기다려，한 번 걸쳐서 공격하니 또한 오묘하다.

◯ 삽지금창변좌각살(揷地金槍變坐脚殺)의 자세에서는 대문으로

육박하여 상대방이 압저세(壓低勢)를 취하면 나는 뽑아 내리고

소문을 지나 공격할 형상을 드러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힘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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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올 것이니 소압세(小壓勢)로 아주 빠르게 뽑아서 대문을

지나 끊고 공격하니.이 보법이 매우 오묘하다.위의 이 보법

(步法)은 높이 쳐서 오는 것이니 또한 이와 같다.위협하고 허

세를 부리는 형세가 급박하게 바뀌어 끊고 공격하여 철우입석

세(鐵牛入石勢)가 되면 나는 곤을 걸어세워 내리치고 상대방은

막 걸어 세우고 나는 나아가 뽑아 상대방을 지나치면서 크게

체타(剃打)의 세를 취한다.

◯ 상대방이 대문을 막으면 나는 뒷다리를 굽히고 곧 아래로 세워

상대방의 대문을 공격한다.[대략 끊는다는 뜻임]상대방이 소

문을 막으면 나는 앞으로 나아가 앞 다리로 곧 아래로 걸쳐 세

워 곧 상대방의 소문을 뚫는다.

◯ 나는 유수세(流水歲)의 보법을 일으켜 점차 앞으로 나아가고

상대방은 와서 나의 손을 친다.나는 발을 낮추고 곧바로 상대

방의 손에 대하여 일봉(一捧)을 가하거나 공격을 해도 좋다.

또 상대방이 와서 나의 손을 치면 나는 소문을 따라 한 번

걸쳐서 접하거나 대문에 한 번 세워서 접한다.요체(要諦)는 나의

오른손 앞 7～8치(21～24cm)사이에서 상대방 곤의 끝부분과

서로 부딪쳐서 소리가 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데에

있다.대문과 소문 두 문을 다 잇달아 끊고는 급히 편신중란살

(扁身中攔殺)의 세로 변환한다.

◯ 상대방이 대전세(大剪勢)로 나오면 나는 대압세(大壓勢)로 막고

상대방이 적수세(滴水勢)로 봉(棒)을 쓰면 나는 나아가 곤을 가

지고 곧장 상대방을 건 다음에 도두세(倒頭勢)를 취한다.

◯ 상대방과 나 두 사람이 침입할 즈음에,상대방이 적수세의 봉

법을 쓰면 나는 급히 도두세를 취한다.

◯ 내가 적수세로 상대방의 소문으로 들어가면 상대방은 도두세를

취하니,나는 뒷다리를 낮추고 급히 공격해 들어가 상대방의

가슴을 목표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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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고 치다가 급히 부딪치고,부딪치다가 다시 급히 끊고 치며,

끊고 치다가 다시 급히 부딪침을 서로 잇달아 반복하면서 나아

가니 상대방이 어디로부터 공격해 올 수 있겠는가?은미하도

다!신묘하도다.이는 금창을 격파하는 제일가는 방법이다.확

고히 해두면 이길 수 있으니,이를 익히고 익히라!

◯ 내가 단편(單鞭)으로 누르면 상대방이 마전참초(馬前斬草)의 세

로 변화할 것이니,나는 다시 일보를 크게 나아가 손의 힘을

굳게 쓰면 상대방의 곤은 스스로 패해서 달아날 것이다.

◯ 내가 단편으로 올려 치면 상대방이 소문을 지나쳐 만약 깊이

들어가면 직부송서살세(直符送書殺勢)를 쓰고 만약 상대방이

얕게 들어가면 그렇게 할 수 없다.상대방이 걸어세워 위로 쫓

아 나와 곧바로 칠 것이 염려되기 때문이다.무릇 대문과 소문

을 공격해 오는 것은 모두 이 예와 같다.

◯ 쌍방의 곤이 서로 어우러졌을 적에 상대방이 추회복지(抽回伏

地)의 세를 취하고 소문을 열면 나는 곤을 곧게 하고 느릿느릿

앞으로 나아가면서 상대방이 공격해 오기를 기다린다.그런 다음

에 걸어서 잡아당기거나 끊으면서 나아가 상대방을 공격한다.

◯ 엎드린 자세의 복곤(伏棍)과 낮은 자세의 저곤(低棍)을 다루는

데에는 반드시 소전(小剪)의 세를 써서 상대방 손 앞 1자 사이

를 떼어서，상대방이 급히 대문을 지나치면 나는 걸치거나 나

아가서 쳐도 되며,[풍전(風箭)을 날려도 좋다.]급히 변환하여

대전살세(大剪殺勢)를 취해도 좋다.[또 내가 소전의 세로 상대

방을 공격하며 상대방이 빼고 달아나면 내가 급히 나아가 곤을

높이 세워 상대방을 치는데는 반드시 2보를 돌아 소문을 지나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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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전은 바로 곤법 가운데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람마다 의심하

는 이가 없다.만약 내가 편신중란(扁身中攔)의 세로 깊이 들어

가면 이 때는 생명을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다만 두 눈으로

상대방의 가슴앞의 곤을 상공에서는 급히 아래로 내리 꽂아야

하며 하공(下空)에서는 급히 위로 올려 꽂아야 한다.

◯ 내가 곤으로 친 뒤에 잇달아 공격하고 공격한 후에 대문에 이

르러서는 마땅히 분간하고 가다듬어야 하니，가다듬은 뒤에 소

문을 공격한다.[반드시 소견(小牽)의 세로 해야 한다.]

◯ 쌍방의 곤이 서로 걸고 칠 적에 나는 송을 돌리어 이를 피하면

서 상대방이 침입하여 치는 형세를 따르되,[칠 때에 나의 곤을

낮추지 말라.]상대방의 곤이 걸칠 수 있게 하지 말라.반드시

후수(後手)를 전수(前手)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두면 상대방이

걸치는 것이 불가할 것이니,직부(直赴)의 세로서도 걸치기가 어

럽다.

◯ 상대방이 낮은 자세를 취하면 내가 소문을 돌아서 치기에는 아주

좋다.

◯ 칠 때에는 반드시 기억해두고 나아가 공격하라.백만 천만의

대병(大兵)이라 할지라도 염두에 두지 말라.

◯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상대방을 칠적에 [소리질러]허세를

과시하지 말라고 하는데,상대방의 곤이 다가와서 나를 치려

하거나 내가 상대방의 곤을 칠 적에 한 소리가 나면 곧 이 때

에 공격해나가도 좋은 것이다.

◯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공격할 적에 [소리질러]허세를 과시

하지 말라고 하는데,상대방의 곤이 공격을 시작하여 하여 왔

을 적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엉겨붙게 하지 말라 하였는데,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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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격해 들어간 후에는 대문에서는 가다듬고 소문에선 끌어

당긴다.이는 이른바 사람을 다루고 사람에게 다룸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무릇 손을 일으킴에 치고 죽임이 상대방 문 안 1자 사이에서

있는 것이니 손의 형세를 모두 발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

다.상대방이 쫓아와서 달려와서 나를 해치기를 기다려 상대방

이 손의 기세가 이미 쇠진하기를 기다려 이때에 혹은 크게 혹

은 작게 혹은 끊고 혹은 걸치고 혹은 스스로 크게[혹은 대전세

(大剪勢)혹은 소전세(小剪勢)혹은 자대세(自對勢)]혹은 하기

접세(下起接勢)로 각기 상대방의 곤을 공격한다.그런 다음에

나아가 편신중란살세(扁身中攔殺勢)로 하면 이기지 못하는 경

우가 없다.

병법에 이르기를 “남보다 늦게 떠나고서 남보다 앞서 도달한

다.”하였으니,이것을 알면 결코 한번 발하여 사람을 상하게 하고

한낱 스스로 기세를 쇠진시켜 타인이 도리어 나를 해치게 해서는

않되는 것이니,이를 경계하라!이를 경계하라!

◯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면서 상대방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매

우 유쾌하고 편리한 방법이다.또 ‘나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실

제로는 물러나는 척하다가 나중에 나아가면 크게 이긴다.’혹자

가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어떠한 것입니까?이 ‘상대방의 형

세를 따르면서 상대방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대답하였다.“이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그 지극히

오묘하고 오묘한 비결을 얻는 것이다.반드시 상대방이 어디에

서 힘을 쏟는가를 알고 나는 여기에서 힘을 쏟지 않으면서 상

대방과 싸움에 싸우는 힘을 그대로 두고 견디면서 상대방이

‘묵은 힘이 거의 다하고 새 힘이 솟아오르지 않음[舊力略過,新

力未發],’즉 새 힘이 솟아오르지 않기를 기다려서 그런 다음에

이를 틈타는 것이니,이것이 ‘상대방의 형세를 따르면서 상대방

의 힘을 빌린다.’는 것이다.”이밖에 상승 낙하 승기(乘起)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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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도 있으니 다 쓰기가 어렵다.앞에 말한 바위(拍位)도 모두

이러한 이치이다.

◯ 배움이 이에 이르면 상하,고저,경연(硬軟),직파(直破)순세

타(順勢打),상하접(上下接)이 모두 한 가지 방법이니 이는 쉽

게 배울 수 있다.그러나 직파와 순세타는 한 범위 안에서 움

직여지는 것이니 초학자로서는 쉽게 말할 수 없다.후수(後手)

는 처음에는 굽고 나중에는 곧아야 하니 단단한 곳에서 반드시

깨우쳐 알아야 한다.전수(前手)는 취약하니 반드시 깨우쳐 알

아야 한다.배움이 이에 이르면 몸과 손발이 마음을 따라서 온

통 서로 저촉됨이 없게 되는 것이다.

◯ 배움이 이에 이르면 온통 상대방의 창과 칼이 보이지 않고,다

만 상대방의 손과 맞닥뜨렸음만을 염두에 두고 나아가 상대방

을 공격할 뿐인 것이다.

◯ 모든 방법의 총체적인 요점은 다만 이뿐이니,‘구력약과(舊力略

過)신력미발(新力未發)’즉,상대방의 ‘묵은 힘이 거의 다하고

새 힘이 솟아오르지 않음’을 틈탄다는 이 여덟자뿐이니,지극히

오묘하도다!지극히 오묘하도다!다만 이 ‘아취타방(我脆他旁)’

즉,‘내가 취약한 상태로 상대방의 곁에 있는다.’는 비결에 대해

는 다시 한 마디도 덧붙일 수가 없다.

◯ ‘향이후진(響而後進)진이후향(進而後響)’즉,‘소리가 울린 뒤에

나아가고 나아간 뒤에 소리가 울린다.’고 서로 분명히 구별을

지어 가르는 것은 말의 재간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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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곤봉습법[棍棒習法 :곤봉을 연습하는 방법]

【그림 98】편신중란세(扁身中攔勢)

대당세(大當勢)

◈ 편신중란세(扁身中攔勢):몸을 납작하게 웅크리고 가운데를 막는

자세)

◈ 대당세(大當勢):정면으로 맞서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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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9】대전세(大剪勢 :크게 자르는 자세)

선인봉반세(僊人捧盤勢 :신선이 쟁반을 받드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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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0】대적세(大吊勢 :크게 매어다는 자세)

제미살세(齊眉殺勢 :눈썹과 가지런한 공격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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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도두세(倒頭勢 :머리를 뒤집은 자세)

하천세(下穿勢 :아래를 뚫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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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섬요전세(閃腰剪勢 :빠르게 허리를 움직여 자르는 자세)

하접세(下接勢 :아래로 잇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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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적수세(滴水勢 :물방울 떨어지는 듯한 자세)

직부송서세(直符送書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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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주마회두세(走馬回頭勢 :달리는 말이 고개를 돌리는

자세)

상체세(上剃勢 :위로 깎아 올리는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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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법해[拳法解 :권법에 대한 해설]

권법(拳法)은 큰 싸움의 기예(技藝)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여

겨지나,수족(手足)의 활동과 지체(肢體)를 부지런히 움직이는 습

관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무예(武藝)에 입문하는 길이 된다.그

러므로 후세까지 이 권법이 남아 있어서 두 계통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권법을 배움에 있어서 중요시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들이다.

신법(身法)은 활발하고 간편하여야 한다.수법(手法)은 편안하고

예리하여야 한다.각법(脚法)은 경쾌하고 견고하여야 한다.진퇴

(進退)는 적시 적절하여야 한다.퇴(腿 :넙적다리)는 날렵하게 공

중으로 치솟아 오를 수 있어야 한다.그 오묘함은 엎어지고 일어

남과 거꾸러지고 처박힘에 있고,그 용맹함은 헤쳐서 가르고 주먹

을 자유자재로 휘두름에 있으며,그 경쾌함은 활기를 지탱하여 하

늘을 우러러 봄에 있고,그 유연함은 맞부딪칠 시기를 깨달아 재

빠르게 움직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권법 가운데 뛰어난 것 삼십이세(三十二勢)를 선택

하니，그 세와 세가 서로 이어져서，적을 만나 승리를 판가름함에

있어서 변화가 무궁하고 은미(隱微)하고 오묘함을 헤아릴 수 없으

며，심원하고 아득하여，사람들이 엿볼 수가 없으니,이를 일러

‘신묘(神妙)하다.’고 하는 것이다.속세에서 이르기를,‘주먹으로 치

는 것을 알지 못하겠다.’하였으니，이는 빠르기가 우레와 같아서

귀를 막을 겨를도 없기 때문인 것이다.

이른바 “‘불초불가(不招不架)’즉,‘막지 않고 피하지 않으면’다

만 한 번의 내려침이 있을 것이나,‘초가(招架)’즉,‘막고 피하면’

연속해서 열 번 내려침이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다.널리 기

억하고 많이 배우고 깊이 헤아리면 이길 것이다.고금의 권법으로

서，송(宋)나라 태조(太祖)의 삼십이세장권(三十二勢長拳)이 있고,

다시 육보권(六步拳)，후권(猴拳)，와권(囮拳)이 있다.각 세마다

각각 장점이 있으나,실제로는 대동소이하다.지금의 온가칠십이행

권(溫家七十二行拳)，삼십륙합쇄(三十六合鎖)，이십사기탐마(二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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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棄探馬)，입섬번(入閃番)，십이단(十二短)，이것들도 또한 가장

뛰어난 것들이다.

여홍팔하(呂紅八下)는 비록 굳세다고는 하나，면장단타(綿張短

打)의 권법에는 미치지 못한다.산동(山東)이반천(李半天)의 퇴법

(腿法)，응조왕(鷹爪王)의 나법(拿法)，천질잔(千跌張)의 질법(跌

法)과 장백경(張伯敬)의 타법(打法)，소림사곤법(少林寺棍法)과 청

전곤법(青田棍法)은 서로 같으며,양씨창법(楊氏鎗法)과 파자권법

(巴子拳棍)은 모두 오늘날까지 유명한 것들이다.비록 각각 장점들

이 있으나,지금까지 전해 오기를,상은 있으나 하는 없고，하는

있으나 상은 없다고 한다.그렇다면,나아가 상대방으로부터 승리

를 쟁취할 수 있을 것이나,이는 한쪽에만 편중된 데에 불과한 것

이다.

만약 이 각 가(家)의 권법을 겸하여 익히게 한다면，이는 바로

상산(常山)의 장사진법(長蛇陣法)과 같아서，머리를 치면 꼬리가

응하고，꼬리를 치면 머리가 응하며，그 몸을 치면 머리와 꼬리가

서로 응할 것이다.이를 일러,“상하가 두루 온전하니，승리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한 것이다.대저 권(拳),곤(棍),도(刀),창(鎗),

파(耙),검(劍),극(戟),궁(弓),시(矢),구겸(鉤鐮),애패(挨牌)등의

종류는 권법보다 먼저 시작된 것이 없으니,몸과 손을 움직임에

있어서는 권법이 무예(武藝)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이제 자세를 그리고,비결(秘訣)에 주를 달아 후학(後學)을 깨우

쳐서 기예를 터득하면，반드시 적과 겨루어 시험하되,일절 승부

를 가지고서 부끄러이 여기거나 새삼스러이 여겨서는 안되며,마

땅히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패하는가를 생각하여 부지

런히 힘쓰고 오랫동안 훈련하여야 한다.

적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무예가 미숙하기 때문이니,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잘 싸우려면 반드시 정예롭게 갖추어져야 한다.

옛 병서(兵書)에 이르기를,“무예가 높은 사람은 겁이 없이 용기가

많다.”고 하였으니，참으로 잘못된 말이 아니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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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주산(舟山)85)의 관아에서 참장 유초당(劉草堂)86)의 권법

연마기술을 얻었는데,이른바 ‘초가(招架)’즉,‘막고 피하는 것’은

‘십하(十下)’즉 ‘연속해서 열 번 내려침’을 이름이었으니,이것이

가장 오묘한 것으로，곧 곤법(棍法)에서 연속해서 치고 연속해서

끊는 동작과 같은 것이다.

85)주산(舟山):항주만(杭州灣)동쪽에 있는 섬 이름.절강성(浙江省)정해현(定

海縣)의 치소.일설에는 배를 모아두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

졌다고 하며,일설에는 그 모양이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졌다고도 한다.명(明)나라 때 이곳에 천호소(千戶所)를 설치하였

으며,청(淸)나라 강희(康熙)연간에는 정해도(定海島)로 개명하였다.그 부근

일대에 도서들이 나열되어 있어 주산군도(舟山群島)라고 한다.

86)유초당(劉草堂):명(明)나라 양화(陽和)사람 유문(劉文).시호는 무양(武襄).

가정(嘉靖)연간에 총병관(總兵官)으로 섬서(陝西)를 지키고 도독동지(都督同

知)에 이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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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법도[拳法圖 :권법에 대한 도형]

【그림 105】탐마세(探馬勢)

요단편(拗單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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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마세(探馬勢)는 송(宋)나라 태조(太祖 :조광윤)로부터 전해

졌다.여러 자세가 내려갈 수도 있고 변화할 수도 있어，진공

(進攻)하고 재빨리 물러남에 있어서 약함이 강함을 낳아，맨주

먹으로 대결하는 데에는 가장 뛰어난 무예이다.

◈ 요단편(拗單鞭 :홑 채찍을 비틂)의 자세는,홑 채찍을 비트니

국화꽃이 얽혀져 나오는 듯하며,넓적다리를 펴서 좌우로 튕기

니 막기가 어렵고,빠르게 달려가 주먹을 치켜 올리면서 잇달

아 쪼개고 걸치니,침향(沉香)같은 장중한 형세가 마치 태산

(泰山)을 밀어 엎는 것과 같다.

【그림 106】칠성권(七星拳)

도기룡(倒騎龍)

◈ 칠성권(七星拳 :북두칠성의 별자리와 같은 움직임의 권법)의

자세는,손과 발이 서로 돌아보면서 가까이 다가가서，위 아래를

바짝 조이고 끌어당겨 덮어 씌우면서 손을 느슨하게 풀어주니

발의 빠름이 마치 바람과 같다.나는 그 가운데서 스스로 상대

방의 요소를 당기고 긴요한 부분을 깨뜨린다.

◈ 도기룡(倒騎龍 :용을 거꾸로 탄 것과 같은 자세)의 자세는,거

짓으로 짐짓 패하는 체하고 거짓으로 달아나는 자세로서,적이

쫓아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나서 내가 돌아서서 치는 것이니,

상대방의 힘을 헤아려 매섭고 강하게 공격하면 쉴사이 없이 쏘

아대는 연주포(連珠砲)처럼 빠른 나의 움직임을 상대방이 어떻

게 당해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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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현각(懸脚)

구유세(邱劉勢)

◈ 현각(懸脚 :헛발길질)의 자세는 거짓으로 미끼를 던져 상대방

이 선뜻 덤벼들도록 유인하는 것이니,두 번 넓적다리를 바꾸

면서 절대로 느슨하게 풀어주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위로

쫓으며 일장(一掌)을 가하니 온 하늘에 별이 가득하다.그 누가

감히 다시 와서 대적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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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유세(邱劉勢 :언덕에 도끼를 벌여 놓은 모양)는 왼쪽으로 옮

겨진 오른쪽 손바닥으로 쪼개어 나가면서 다리가 들어가는데

발길이 중심부에 닿으니,옮겨서 바꾸면 권법(拳法)이 탐마세

(探馬勢)와 같다.상대방을 치면 한 번에 목숨이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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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하삽세(下插勢)

매복세(埋伏勢)

◈ 하삽세(下插勢 :아래로 내리 꽂는 자세)는 오로지 내려감에 있

어서 넓적다리가 빠르게 나아가서 상대방이 의지하는 자세를

휘저어 흐트려 놓아야 한다.다리를 걸건,팔뚝을 얽건,이 모

두를 무시하고 떠날 겨를을 주지 않는 가운데 위를 놀라게 하

면서 아래를 취하여 단번에 거꾸러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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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복세(埋伏勢 :숨어서 엎드려있는 자세)는 활을 간직하고 호

랑이를 기다리는 것과 같으니,테두리를 벗어나 단 몇 발자국

의 걸음도 옮겨서는 안된다.기미를 포착하여 넓적다리를 몇

차례 잇달아 내지르니，상대방이 맞으면 반드시 까무러쳐서 위

태로워질 것이다.

【그림 109】포가자(拋架子)

염주세(拈肘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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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가자(拋架子 :시렁을 집어 던짐)의 자세는 빠르게 달려가 헤

치면서 넓적다리를 걸치는 것이니，어찌 상대방이 아는 것을

두려워 하겠는가?오른쪽으로 가로지르고 왼쪽으로 캐고 들어

가니,그 빠르기가 나는 듯하여,이 포가자(拋架子)일장(一掌)

에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 염주세(拈肘勢 :팔꿈치를 집어드는 자세)는 상대방이 넓적다리를

노는 것을 막기 위한 자세이다.나는 이를 짧게 끊되,반드시

그 높고 낮음을 파악하여 쪼개면서 치고 밀어서 누른다.이 동작

모두 손과 손바닥을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110】일삽보(一霎步)

금나세(擒拿勢)

◈ 일삽보(一霎步 :단숨에 걷는 걸음)는 때에 따라 적절히 사태에

대응하는 자세이다.왼쪽과 오른쪽 넓적다리로 마치 연주포(聯

珠砲)를 쏘아대듯이 쉴사이 없이 적을 친다.상대방의 형세를

헤아려 손을 굳힘이 마치 바람과 우레처럼 빠르니,네가 나의

재빠르게 놀래킴과 공교하게 취함을 어떻게 감당하겠는가?

◈ 금나세(擒拿勢 :잡아서 낚아채는 자세)는 발길질을 막기 위한

것이니,왼쪽과 오른쪽으로 누르기를 한결같이 평평하게 하

고，곧 바로 들어오는 주먹이 있으면 나는 빠르게 넓적다리로

그것이 통해서 연결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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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1】중사평세(中四平勢)

복호세(伏虎勢)

◈ 중사평세(中四平勢 :중간 높이로 사방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자세)실한 것으로 단단한 것을 밀고,편리한 것으로 공격하여

나아가고,상대방의 빠른 다리를 오기 어렵게 하며,두 손으로

상대방의 한 손을 핍박하며,상대방의 익숙함을 짧게 쳐서 어긋

나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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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호세(伏虎勢 :호랑이가 엎드린 자세)는 몸을 비스듬히 하여

넓적다리를 놀리는 것인데,상대방이 나의 앞으로 다가와서 버

티고 서면,그 멈추어 선 것이 안정되지 못한 것을 본 다음에

쓸고 들어가 단숨에 분명하게 거꾸러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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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2】고사평신법(高四平身法)

도삽세(倒插勢)

◈ 고사평신법(高四平身法 :높은 자세로 사방을 평평하게 유지하는

신법)은 살아나는 변화이니,왼쪽과 오른쪽으로 짧게 들고 나니,

마치 나는 듯하다.적의 손과 발을 핍박하면 손을 쓸 방도가

없으니,나의 편의에 따라 발로 차고 손으로 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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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삽세(倒插勢 :거꾸로 처박히는 자세)는 더불어서 막고 피하지

않는다.의지하는 넓적다리가 빠르니,상대방의 넘치는 부분을

공격한다.활을 메고 나아가니 지체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때리

면 그 소리가 마치 빈 골짜기에 메아리 소리 퍼지듯 하여 서로

응답한다.

【그림 113】안시측신(鴈翅側身)

과호세(跨虎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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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시측신(鴈翅側身 :기러기가 날개를 펴고 몸을 비스듬히 하고

있음)의 자세는,밀치고 나와서 빠른 발걸음으로 달려서 멈추지

않고 쫓아 올라가 한 발에 뚫고 들어가 끊어서 깨뜨리고 순조

롭게 밀고 가는데에 중점을 둔다.

◈ 과호세(跨虎勢 :호랑이 등에 걸터앉은 자세)는,발을 움직여서,

넓적다리가 가는 것을 상대방이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

니,왼쪽과 오른쪽 발 뒷굼치가 한꺼번에 쓸고 들어가게 해야

하니,자칫 실수하기 쉽다.

【그림 114】요란주(拗鸞肘)

당두포세(當頭砲勢

◈ 요란주(拗鸞肘 :난봉새의 팔꿈치를 비틂)의 자세는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몸을 뒤집으면서 손바닥을 옮겨 그 복판을 짚어서

치는데,마치 굳센 활을 당겨 매와 토끼를 잡는 것과 같다.반

드시 손과 발이 서로 호응해야 한다.

◈ 당두포세(當頭砲勢 :머리에 화포를 오려놓은 듯한 자세)는 충인

파진보(衝人怕進步 :상대방을 쳐서 전진을 두려워하게 함)와

호직찬(虎直竄 :호랑이가 곧바로 숨어버림)의 두 가지 권법(拳

法)인데,상대방이 재빨리 물러서면 내가 다시 몸을 뒤집어 발

을 구르는데도 거꾸로 넘어지지 않으니,상대방도 어이가 없어

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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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5】순란주(順鸞肘)

기고세(旗鼓勢)

◈ 순란주(順鸞肘 :난봉새의 팔꿈치 움직임에 따름)는,몸을 의지

하여 옮기되,때릴 적에 빠르게 곤두박질치니 상대방이 가로막

기가 어렵다.다시 밖으로 조르고 털며 돌려서 얽어매고 복부를

쳐서 일거에 넘어뜨리니，누가 감히 앞서기를 다투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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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세(旗鼓勢 :깃발과 북의 형세)는,왼쪽과 오른쪽으로 누르

면서 나아가,가로로 나누어 두 줄로 나아가 상대방을 얽어매

어 넘어뜨리니,상대방이 알았던들 마치 호랑이가 머리를 감싸

안고 허둥지둥 달아날 길을 찾으나,달아날 구멍이 없음과 마

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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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계[書器械 :병장기에 대한 기록을 유지함]

마땅히 병기군사(兵器軍士)를 배정하여 따르게 하되,한 개의

활,한 대의 화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기록하도록 한다.각 부대

가 행군(行軍)함에 있어서 병기(兵器)를 유실(遺失)하는 경우가 있

으면 조사하여 교체해서 지급하고,조련(操練)할 적에 유실한 것은

변상하도록 한다.관용(官用)병기에는 다만 영(營)․초(哨)․기

(旗)․대(隊)만 쓰고 이름은 쓸 필요가 없으니,이는 교대할 경우

의 편의를 위해서이다.

▣ 존교사[尊敎師 :교사를 존중하도록 함]

병기(兵器)사용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마치 맨손이나 마찬가지

이다.가르치고 익히는 방법은 만드시 먼저 스승을 섬기는 예를

중히 여김에 있다.옛 말에 이르기를,“사도(師道)가 서야 훌륭한

사람이 많아진다.”고 하였다.교사(敎師)의 무리는 지위가 매우 낮다.

그러나 병졸들 사이에서는 사부(師父)로서의 높음이 있다.

병졸이 평소에 일찍이 무예(武藝)를 익히지 않은 자는 무예가

좋다는 것을 모른다.대략만을 듣고서 겉으로만 익힌 자는 마음

속으로는 생각함이 있으나 교화(敎化)되지 못하여 스스로 옛 버릇

만을 믿어 이를 훌륭하다고 여기니,사도가 서지 않으면 말이 미

덥지 않고,가르침에 따르지 않고,배움에 따르지 않고,익힘에 기

뻐하지 않으니 사도가 무너지고 가르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다.모름지기 병졸들 사이에 스승에 대한 예(禮)를 높이고,여기에

편의를 부여하여 병사로서 가르침을 듣지 않는 자는 즉시 문책하

여 다스릴 수 있도록 하고 장관에게 보고하면 군법(軍法)으로 알

리게 한다.

장교(將校)들이 모두 그 학업(學業)을 익히면 계급 낮은 졸병들

은 서로 보면서 말하기를 “저 높은 사람들이 믿기를 이와 같이 하

니,우리들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라 할 것이다.이와 같이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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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도가 행해지면 익혀서 복종하는 것이 빨라질 것이다.그러나

교사의 무리는 거의가 도량이 좁은 소인(小人)으로,한 가지 기능

이 자신에게 있으면 이것을 대단한 보물처럼 간직하여 그 법을 사

람들에게 다 가르쳐 주려고 하지를 않는다.

또 공양(供養)을 요구하여,그 후(厚)하고 박(薄)함을 가지고 옳

으니,그르니 하는 틀거리를 잡으니,이와 같이 하면 병졸들의 마

음이 복종하지 않을 것이요,무예를 익힘도 도리어 겉만 꾸미는

쓸데없는 예의(禮義)나 법제(法制)가 될 뿐인 것이다.그러므로,교

사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교습(敎習)이 행해지지 않는다.만약

교사에게 권한을 주면 그 분수(分數)밖으로 성과가 나타날 것이니,

우리가 조련을 훌륭히 하는 데에는 교사가 병사들을 마음대로

다루어 부릴 수 있는 권한에 달려 있을 뿐이다.

▣ 기화법[忌花法 :화법을 꺼려함]

어떤 사람이 물었다.

“평시(平時)에 관부(官府)의 면전에서 사용하는 창도(槍刀),

곤차(棍叉)의 법이 적과 맞서서 싸울 때에도 적용이 가능합니

까?선생께서 가르친 것도 또한 이러합니까?”

척계광(戚繼光)이 말하였다.

“대진(大陣)을 열고 대적(大敵)과 맞닥뜨리는 경우와,교장(敎

場)에서 무예(武藝)를 겨루고 소규모의 도적을 잡는 경우를 비

교하면,이는 서로 다르다.위엄(威嚴)이 넘치는 그럴듯한 진영

(陣營)에서 천 수백명의 군사가 대열을 이루어 전진함에는 용감

한 자를 선두에 세우지 않고，겁이 많은 자를 후미에 세우지 않

는다.마치 수풀처럼 빽빽이 어우러진 창끝이 찔러 들어오고,마

치 수풀처럼 빽빽이 어우러진 창끝이 찔러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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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러이 휘두르는 칼날이 베어 들어오고,어지러이 휘두르는

칼날이 베어나아가 적을 죽인다.다만 일제히 보조를 함께 하

여 나아갈 뿐이니,손을 돌리기도 어렵거늘,어찌 좌우로 옴치

고 뛸 수가 있겠는가?한 사람이 머리를 돌리면 여러 사람이

함께 머뭇거릴 것이요,한 사람이 단 몇 발자국이라도 방향을

바꾸면 여러 사람들 또한 사기가 떨어질 것이니,어찌 나아가

고 물러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는가?평일에 충분히 익힌 무

예가 유사시에 이르러서 절반인 오할만 발휘된다고 하면 이 또

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평소에 익힌 무예의 팔할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이는 천하

무적(天下無敵)의 군대가 될 것이다.전진(戰陣)에 임하여 평일

에 익힌 무예의 십할 전부를 침착하고 원활(圓滑)하게 발휘한

경우는 없는 것이다.속담에 이르기를,“적이 와서 치려고 할

적에 잡는 법을 잊어버리니 병법(兵法)을 어찌 쉽다고 말하겠

는가？”라고 하였다.

장창(長槍)은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용하는 병기이니，경계선을

뚫음에는 수법(手法)을 배우고 나아가고 물러남에는 보법(步法)

과 신법(身法)을 배운다.이를 제외하고도 또 있으니,이른바 ‘단

인도무(單人跳舞)’즉,‘한 사람이 뛰면서 춤을 춘다.’는 것인데,

이것은 화법(花法 :겉치레로 꾸며대는 허울좋은 동작)으로 배울

것이 없다.

모름지기 두 사람이 창을 가지고 맞서 겨룸에 있어서는 오직 여

섯 가지 창법이 있다.창을 일자로 배열하여 맞닥뜨려 일창을 찌

르는데，매 일자를 지나칠 적마다 일만 가지를 두루 잃지 않으니,

한자 한자가 격식에 맞으면 무예(武藝)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후방(後方)에 대해서도 가히 뜻에 따라 대응해야 하니,이것이 적

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등패(籐牌)는 ‘단인도무(單人跳舞)’즉,‘한 사람이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이 불가피하다.바로 여기에서 이 화법이 필요하여 배워지게

된 것이다.이 안에는 ‘섬(閃 :뒤채이는 자세)’곤(滾 :곤두박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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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세)등이 있으니，이 또한 화법이다.반드시 표창(鏢槍)을 가

지고 장창과 맞닥뜨려 싸워야 한다.먼저 표창을 날려보내는데,또

한 너무 빨라서도 안되고 너무 늦어서도 안된다.표창이 이미 손

에서 벗어나면 빠른 속도로 나아가 재빨리 칼을 뽑아야 비로소 무

예가 이루어졌다 할 수 있다.

구(鉤:갈고리)ㆍ겸(鐮:낫)ㆍ차(叉:작살)ㆍ파(鈀:삼지창)등은 몸을

돌려 뛰면서 적을 치는 종류의 무기들이다.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모두 화법이 무익하지 않아서，익숙하게 배우면 상대방을 제압하

는 데에는 제일가는 무예이다.차(叉:작살)와 파(鈀:삼지창)에 따

르는 화법도 매우 많으나，생략하고 다 설명하지 않는다.

▣ 논향병[論鄕兵 :지방병으로 편성된 군대에 대한 논의]

어떤 사람이 물었다.

“오늘날 지방 사람들로 편성된 향병(鄕兵)이 가지고 있는 무

기와,그들이 익힌 무예도 또한 실전(實戰)에 운용이 가능합니

까?”

척계광이 말하였다.

“평소에 익힌 바 무예의 폐단은 스승의 가르침을 믿지 않기 때

문이니,마침내 대사를 그르침이 매우 많다.그 이유는 어째서인가？

예를 들면,그들이 소지한 무기는 당차(钂叉),파로(鈀鐪)라는 이름의

것들로서,횡두(橫頭:가로 머릿쇠)에는 날이 없는 철량(鐵梁:쇠

가롯장)을 쓰고，병두(柄頭:자루 끝)에는 평정철잡(平頂鐵箍:꼭대

기가 평평한 쇠테)를 쓰니，길이는 눈썹을 넘지 못한다.그 익힌

바의 방법이 또한 전후 좌우로 머리를 돌리면서,뛰면서 춤추고,

두 손으로 평평하게 양쪽 끝을 잡으니，남은 길이는 불과 1자뿐이

라.그들이 대체로 이렇게 익혔으니，평일에 향당(鄉黨)에서 겨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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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싸울 적에，늘 치고 받으면 반드시 이기니，마침내 스스로 무

적(無敵)이라 여긴다.

그러니 비록 다른 스승이 있어 다른 방법을 가르쳐주어도 모두

듣고 따르지를 않는다.대개 그들이 이를 편리하게 여기는 것은

이를 익힌 것이 습관이 되어서，이를 너무 깊이 믿는 때문이다.

그래서 이 무기와 이 습관이 시골에서 서로 싸우는 데에나 유용하

다는 것을 모른다.너나 나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러하니，다만

이 무기를 사용하여 쳐서 다치게 하고 더러는 죽게 하더라도 마침

내는 죽일 뜻이 없었는데도 또한 칼날로 사람을 다치게 하여 무거

운 죄를 얻을까 두렵다.

적이 다가옴에 날카롭고 긴 창의 길이가 두 길이 넘어서 몸 가

까이 한치 남짓 가까이에 이르러 칼날과 닿으면 곧 죽어 나자빠진

다.한 자 밖에 안되는 날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한 길 내지 두

길이나 되는 날카롭고 기다란 칼날과 맞서면,오로지 살이 갈라지

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니,적이 내지른 창이 내 몸에 미치지 않

는 것이 다행일 뿐이다.종일토록 맞서 겨룬다 해도 어찌 능히 한

길 내지 두 길의 먼 공간을 뛰어 나아가 적을 맞출 수 있겠는가?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일격을 가하는 것에 불과하니，머리나 이마를

맞추지 못하면 적을 죽게 할 수 있겠는가？ 적이 또한 나에게 칼날을

돌릴 경우에는 되잡힐 것이니 도리어 적에게 제압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그래서 당차(钂叉:삼지창)나 파로(鈀鐪:작살)가 쓸모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무예를 익히고서도 유익함이 없으니 이러한 이치도

있는가？

그리고 장창(長槍)의 경우는，근래에 절강(浙江)지역의 각 주에

서 이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을 볼 수 있다.낭선(狼筅)의 제도는

중간에서 그 반을 나누어 잡는 것이니,관군(官軍)이 전수받은 사

용법에는 또한 회전하는 동작이 있으니，대적(大敵)과 칼날을 교

봉(交鋒)할 경우를 당해서는 평일에 교장(敎場)에서 상대하는 것과

는 달라서，수천 수백 사람이 빽빽이 둘러싸고 무리를 지어서 나

아감에，복잡하게 얽히고 설킴이 마치 삼나무와 쑥대가 어우러진

것과 같으니,그 안에서 어떻게 한 길이 넘는 긴 장대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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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하고,달리고,뛰고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만약 이

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한 길이나 두 길은 겨우 할 수 있으려

니와,오직 한 사람에게만 베풀어질 뿐이니，이러한 진법(陣法)이

있는지 모르겠다.

중간에서 그 반을 나누어 잡기에 이르면，후미가 띠처럼 늘어질

것이니，일단 좌우에서 밀치면 어떻게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겠는

가?결국 적과 맞닥뜨리면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그래서 “무

예(武藝)를 익힘에 있어서의 잘못은 무기(武器)를 만듬에 잘못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

또 말하기를 “창(槍)을 믿을 수 없는 탓을 어찌 창에게 돌리리

오!”라고 하였다.그러므로,당차(钂叉:삼지창)나 파로(鈀鐪:작살),

또는 구겸(鉤鐮:갈고리 낫)등의 무기를 사용함도 반드시 이 경우

와 마찬가지이다.내가 이 책에 기록해 놓은 ‘단병장용설편(短兵長

用說篇:단병무기를 장병무기로 쓰는 방법을 설명한 편)’안에 설

명이 되어 있으니,그에 따라 이것을 만들고,이것을 익히라.

장창(長槍)에 속하는 무기를 사용함도 반드시 이 경우와 마찬가

지이다.내가 이 책에 기록해 놓은 <장창단용설편(長槍短用說篇 :

장창을 단병무기로 쓰는 방법을 설명한 편)>안에 설명이 되어 있

으니,그에 따라 이것을 만들고,이것을 익히라.

병사를 교련시키는 책임을 맡은 자는 반드시 먼저 일일이 그 지

방에 토착(土着)되어 익혀지고 숭상되어지는 무기(武器)와 무예(武

藝)에 따라,뛰어난 것은 이를 받아들여 그 좋은 점을 채택하고,

만약 대적(大敵)과 싸우는 데 적합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

저 그들이 미혹에 사로잡혀 있는 병폐(病弊)를 일일이 밝혀,납득

(納得)하도록 설명해 주라.그런 다음에 새로운 제도의 이로움을

설명해 주어 그들이 옛날에 익힌 것이 이롭지 못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하기를 기다리라.그리하여 내가 가르쳐주는 방법이 이로움을

소중히 여기게 다음에 그 익힘을 독려하라.

이와 같이 하여 이미 그 익힘이 성취되면 사람마다 스스로 깨달

아 이 무기가 족히 믿을만 하다 여기고 전진하여 허약한 병사는

용감한 병사가 될 것이다.이렇게 한다면 거의 이루어졌다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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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이다.익힌 바의 무예가 꺼져서 내려앉지 않을 것이니,성

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양전마[養戰馬 :전투용 군마를 기름]

국가(國家)의 대사(大事)는 국방(國防)에 그 안위(安危)가 달려

있다.그리고 병사(兵事)수행에 있어서의 빠른 기동력(馳騁)의 유

지는 군마(軍馬)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마병(馬兵)에

게는 오직 말이 기세가 굳세고 잘 따르며,담기(膽氣)가 넘치고 씩

씩하여야만이 믿을 바가 있어서 위태롭지 않은 것이다.그러나 말

은 굶주림과 배부름,피로함과 편안함,눅눅함과 고슬고슬함,병이

들어 아픈 것 등에 대해서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스스로

알릴 수 없으니,이 모든 책임은 말을 거느리는 영마관군(領馬官

軍)에게 달려 있다.

영마관군은 말에게 물과 풀을 때맞춰서 주고,그 성질(性質)과

심정(心情)을 알맞게 조화시켜 주고,배고픔과 배부름,피로함과

편안함을 조절해 주어야 한다.마음을 베풀어 호흡을 조절시키고,

그 발굽과 귀를 단도리해 주고,그 달리고 쫓음을 익히게 하고,그

나아가고 멈춤을 법도에 맞도록 하게 하여 사람과 말이 서로 친근

해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안장과 고삐를 매고 재갈을 물려서 반드시 그 장

점을 온전히 발휘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말에게 필요한 것들이

떨어지거나 모자라면 곧바로 보충하고,겨울이 되면 마굿간을 정

결히 해주고,여름에는 헛간을 서늘하게 해 주어야 한다.그런데,

지금은 이미 마굿간을 정결히 해주고,헛간을 서늘하게 해 주지

않는다.이처럼 생각하지 않으면서 군마를 다루면 되겠는가?

항상,한 여름 몹시 더울 때에는 마필(馬匹)을 그늘진 곳에 매어

두라.성시(城市)에서 그늘지고 서늘한 공간이 없으면 성 밖의 인

가나 촌락(村落)의 수풀이 짙은 곳,또는 동서북쪽 삼면의 성벽(城

壁)아래에 매어 두고 사육(飼育)하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5수족편[手足篇] 303

한 겨울 몹시 추울 때에는 성벽 남쪽 바깥의 양지 바르고 밝은

쪽을 향하여 매어 두고,밤이 되면 언치를 안장 밑에 깔아 등을

덮어 주고 두대(肚帶 :배띠)를 감아서 말의 어깨 위에 묶어 주어

찬 기운을 막아서 추위를 견디게 하라.

전진(戰陣)에서 사용하는 군마(軍馬)의 경우에는 담당하는 각 관

군(官軍)이 모두 적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겠다는 의분(義憤)의 마

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에는,오직 이를 제 몸을 챙기는 수단으로

여겨서 꼴과 물과 사료를 깎아 내어 줄이고,때 없이 노역(勞役)을

더함이 번다한 경우도 있다.이와 같이 하여 마필(馬匹)을 손실하게

하고,고달프게 하고,피로하게 하고,상처를 입으면서도 정해진 시간이

따로 없으니 어떻게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물며,벌을 내리는 예는 매우 엄하여 주장(主將)과 편장(褊將),

비장(裨將)이 다 면하지 못하는 바이니 진실로 엄하게 더욱 상세히

조사하여 살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각 영장(營將)은 등급과 차례를

정해두고 문서와 장부 두 벌을 돌려가면서 해당 관원으로 하여금

보게 하되,마필의 통행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내되,일일이 한 마리

한 마리씩 추궁하여 친히 검사한다.

기왕의 상태를 근본으로 분간하여 뽑되,상․중․하 및 하하(下下)의

오등급으로 비교하여 점검한다.

1등(一等)의 범위는,말이나 노새가 아주 토실토실하면서 기세가

굳세어서 응당 1등으로 견주어질 수 있는 자와,토실토실한 정도가

약간 처지나 2등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자가 해당된다.

2등(二等)의 범위는,말이나 노새가 토실토실한 정도가 2등의 상등

(上等)보다 뛰어난 자와,1등의 하등(下等)에 버금가는 자가 해당

된다.

3등(三等)의 범위는,말이나 노새가 파리하고 약하나 탈 수 있는

자와,파리하고 약하나 일을 어긋나게 하지 않는 자와,너무 파리

하고 약하여 거의 다 죽게 된 자가 해당된다.

3등의 범위는 선발 범위에 넣지 않고,때에 따라 기록을 유예하니,

이를 헤아려 결단하기가 어려워서 그 기준을 얻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사람으로 하여금 격려하고 권면할 수 있겠는가?무예를 조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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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함께 등급을 정한다.

말이나 노새의 등급을 매기는 구칙(九則)은 다음과 같다.상등

가운데에서 매우 토실토실하여 보통보다 정도가 넘치면 상의 상

(上上)으로 하고,매우 토실토실하나 기름기가 넘치지 않으면 상의

중(上中)으로 하고,토실토실하나 좀 덜하면 상의 하(上下)로 한다.

토실토실하나 밀치(마소의 꼬리에 거는 나무 막대기)가 가지런

하지 않으면 중의 상(中上)으로 하고,반쯤 토실토실하면 중의 중

(中中)으로 하고,하등(下等)에 견주어지기에는 조금 덜 살찐 자와

중등(中等)에 견주기에는 조금 덜 미치는 자는 중의 하(中下)로

한다.

비록 수척(瘦瘠)하나 약함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면 하등에 견

주어 붙여 하의 상(下上)으로 한다.수척하고 약하나 탈 수 없고

사육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으면 하의 중(下中)으로

한다.수척하고 약하여 탈 수도 없고 사육할 수도 없으면 하의 하

(下下)로 한다.

이와 같이 점검하여 기록하면 때를 당하여 마치 물 흐르듯이 헤

아려서 처리할 것이니,사람이 그릇되게 수고하지 않고 말도 또한

견주어짐에 있어서 합당함을 얻을 수 있으니,다시 의심하고 어렵

게 여길 바가 없으니,자못 그 방법을 체득하였다고 할 만하다.

상등(上等)과 중등(中等)의 육측(六則)에 해당되는 마필(馬匹)에

대해서는 각 군(軍)으로 하여금 스스로 편의에 따라서 정성을 다

하여 사육하게 하고,하등의 삼칙(三則)에 해당되는 마필에 대해서는

근신관(勤愼官)1명에게 책임을 맡겨서 오로지 ‘말 구유 깎는 일’과

‘말 먹이는 일’만을 관리하게 하되,날마다 각 군의 꼴을 조사 점검

하게 한다.

그리고 말이 밤에 먹을 꼴을 조사하여 만약 정성을 다하지 않거나,

꼴을 모자라게 주는 자가 있으면 곧 스스로 문책하여 다스린 다음에

문책하여 다스린 연유를 장부에 기록한다.

관할 부대의 장관(將官)은 매 삼개월마다 일차씩 점검한다.만약

2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하여 1등에 이르렀거나,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하여 2등에 이르렀으면,모두 처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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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했을 적의 責임을 면제하고,곧 장부에 명시하기를 “아무개는

원래 2등이었는데 지今 1등에 들었다.”고 하고,“아무개는 원래

3등이었는데 지금 2등에 들었다.”고 하고,각자 따로이 사육하도록

한다.

만약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하여 1등에 이르렀어도

또한 장부에 명시하기를 “아무개는 원래 3등이었는데 지금 1등에

들었다.”고 하고,그 ‘말 구유 깎는 일’을 면제해준다.이어 음식을

주어 위로하고 상을 준 다음,공역(工役)과 차역(差役)을 면제해

준다.

만약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의 살찐 정도가 더 나아지지 않았으면

각각 곤장 20대를 때린다.그 사이에 만약 1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못하여 거꾸로 2등이 되고,2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

을 잘못하여 거꾸로 3등이 된 자도 이와 마찬가지로 문책한다.그

리고,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사육을 잘못하여 거꾸로 수척하고

약하게 만든 자는 곤장 40대를 때린다.이들에게는 각각 이전의

사례를 참조하여 ‘말 구유 깎는 일’과 ‘말 먹이는 일을 하도록 하

고,매 계절마다 한 차례씩 장부에 기록하여 수행을 독려하고,이를

장부에 기록하여 관할 부대에 보내되,모두 삼 개월을 기준으로

한다.

2등에 해당하는 마필은 사육을 잘하여 1등에 이르러야 하는데,

중간에 만약 살찌는 정도가 더해지지 않으면,청원서를 올려 처분을

요청한다.

3등에 해당하는 마필이 그대로 3등에 머물러 있거나,수척하고

약하게 만든 자는 각각 곤장 40대를 때려 책임을 다스린다.

속임수를 써서 토실토실하고 기세가 굳센 좋은 말을 사거나,군

마의 낙인을 지우거나,수척하고 약한 마필을 가지고서 그 상태를

명백히 보고하지 않거나,부당한 방법으로 둘러대어 말썽을 일으

킨 사람은 준엄하게 군법(軍法)으로 징계하여 다스리고,해당 장령

(將領)은 연좌(連坐)하여 처벌하고,마군(馬軍)은 죄를 배가(倍加)

하여 엄중히 처벌하되 단연코 가볍게 용서하지 않는다.

위의 이 글은 동남지방에서의 경우를 위해서 쓴 것이지,소택(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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澤)이 많은 지방을 대상으로 해서 쓴 것은 아니다.예컨대,운남

(雲南)․귀주(貴州)․사천(四川)․호남(湖南)등지는 모두 동남지방

으로 뭍이 많고 수면(水面)이 적어서,그 지방에서는 또한 마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그러므로 말에 관한 백분의 일 정

도의 요점만을 쓰는 것이다.이 부분이 이 책 수족편(手足篇)의 끝

부분이며,말도 또한 수족(手足)의 다른 한 부분이기 때문에서이나,

생각건대 너무 소략(疏略)하다 하겠다.다만 민(閩)과 월(粤)지방

에서는 말을 운용하는 일은 없으나,이 편(篇)이 양념단지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으리라.

무릇 여름과 가을에는 부대를 바꿔가면서 수초(水草)를 따라 나

아가 군마(軍馬)를 방목(放牧)하고,저녁이 되면 돌아와 각기 그

주인에게 교부하는데,만약 그 방목에 제대로 튼실하게 이루어지

지 못하여 말들로 하여금 굶주리게 한 자가 있으면 해당자를 파총

(把摠)에게 보내어 죄를 다스리게 하고 장부상에 등재한다.

그리고 각 군사들이 스스로 풀을 베어 말을 사육하기를 원한다

면 이 뜻을 받아들인다.그러나 민(閩)과 월(粤)지방은 경우가 다

르다.봄철과 겨울철에는 마필이 구유에서 꼴을 먹는 시각이 길기

때문에 밤에 먹을 꼴을 남겨두고 날마다 마실 물을 때맞춰서 주어

야 한다.만약 밥에 먹을 꼴과 마실 물이 없어서 실수를 저지른

자는 대총(隊總)과 기총(旗總)이 조사하여 이를 다스린다.일차로

곤장 5대를 때려서 문책하고,만약 일이 중대하면 곧바로 파총에

게 보내어 다스리고 장부에 기록한다.

무릇,말은 지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상하는 것이 아니고,반

드시 근원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상하는 것이다.굶주림으로 말

미암아서 상하는 것이 아니고,반드시 배부름으로 말미암아서 상

하는 것이다.해가 저물고 갈 길이 멀면 반드시 오르고 내림을 구

분하여,차라리 사람이 수고로울지언정 절대로 말을 수고롭게 해

서는 안된다.

항상 힘이 넉넉히 남아도는 힘을 유지하게 하여 미리 헤아리지

못했던 사태에 쓸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무릇 빠르게 치달릴 적에 가고자 하는 자가 거리의 멀고 가까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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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아려서 느긋하고 여유있게 고삐를 당기고 갑작스럽게 바짝 조여서

당기면 아니된다.항상 스스로 척도(尺度)를 조절하여 말이 숨이 차

서 헐떡이면서 달려서 손상을 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모든 전마(戰馬)는 해당 마군(馬軍)이 스스로 싣는 마초와 사료를

제외하고는 남을 대신하여 물건을 싣거나,남에게 고용되어 그 사

람을 타게 한 자가 있으면 고용한 자와 태워준 자를 각각 말 1필

(匹)로 배상하게 하는 처벌을 한다.그리고 해당 마군(馬軍)은 군법

(軍法)으로 곤장 100대를 때리고 목에 칼을 씌워 호령(號令)하고

여러 사람 앞에 조리를 돌린다.

모든 전마(戰馬)는 해당 마군(馬軍)의 병기(兵器)와 갑옷 및 끼

니로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는 물건을 싣지 못하며,15근(9kg)이

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전마는 하루를 조련하면 다음 날은 반드시 조련을 쉬게 한

다.각각 오경(五更 :새벽 네시 전후)에 일찍 말을 내어놓고 풀을

베어 말이 먹을 하루치 사료를 준비하여 다음 날 조련에 나가는

데 편리하도록 한다.

무릇 마병이 자기 말의 꼴을 깎아서 줄인 자는 엄중히 다스리

고,이와 아울러서 말을 잘못 길러 수척하게 만든 자도 책임을 추

궁한다.

이상의 법은 모두 초관(哨官)에게 감독하고 문책할 책임이 있으

며,파총(把摠)은 이를 살펴서 조사할 책임이 있다.그리고 기총

(旗總)과 대총(隊總)은 이를 자세히 헤아려 살필 책임이 있다.

무릇 원래 책정된 마초의 지급에 관해서는,지급되는 날 해당

부대의 隊總은 하루에 한 번 조사하고,초관과 천총(千總)은 평상

시에 사람을 보내어 종합하여 조사한다.

만약 군마의 사료를 팔아먹거나 꾸어주는 방식으로 남에게 제공

한 자는 조사해 내어서 군마의 사료는 본군(本軍)에 회수하고 군

법(軍法)으로 곤장을 치며,기총(旗總)은 죄를 면죄한다.만약 붙잡

혀서 잘못이 드러나면 해당 부대의 대총(隊總)이 검사 보고하여

한꺼번에 연좌시켜 팔아넘긴 자와 사들인 자를 함께 처벌한다.

무릇,말은 비록 사람이 기르는 짐승의 부류이나 그가 드러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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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어린 노고와 전진(戰陣)사이에서 국가(國家)를 위하여 힘을

다함은 관군(官軍)과 더불어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또 군사(軍士)를

위하여 타고 오르게 하여 수고를 대신하니,이 또한 가장 공이 큰

군사인 것이다.

싸움터에 나가서 죽었을 경우에는 귀와 발굽을 잘라 그 사실을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그리고 해당 아문(衙門)에서는 모두를 땅

속에 파묻되,이를 벗기고 잘라서 식용(食用)하는 것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만약 어기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군법으로 엄중히 다스린다.

무릇 관부(官府)에서는 가죽을 보내어 검사를 받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 이 조목을 가지고 증거로 삼을 책임이 있다.

▣ 양화병간수[養火兵看守 :화병을 양성하여 간수하게 함]

마상(馬上)의 안장(鞍裝)과 고삐에 딸린 부품은 15종이니,매번

1개월마다 영장(營將)이 한 차례를 점검하고,매번 반개월마다 파

총(把摠)이 한 차례를 점검하고,매 세 차례 조련(操練)을 마칠 때

마다 기총(旗總)과 대총(隊總)이 한 차례를 감독 조사한다.거기에

이어서 모름지기 몸소 사창(仕倡)이 되어 반드시 규정된 조목을

대조하되,먼저 자기의 말을 가지고 일일이 점검한다.그런 다음에

야 비로소 군사들에게 규칙대로 하지 않은 죄를 책망할 수 있는

것이다.

소속된 휘하에 몸소 사창(仕倡)이 되어 반드시 규정된 조목을

대조하면서,먼저 자기의 말을 가지고 일일이 점檢하는 절차를 행

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영장이 조사해 내어 죄가 가벼우면 스

스로 문책하여 다스리고,죄가 무거우면 주장(主將)에게 보내어

엄중히 다스린다.영장의 말은 대장(大將)의 허락을 받아 점검하고

이를 다스린다.

 시경(詩經) 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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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가짐이 착하고 깊을 뿐만 아니라 秉心塞淵

큰 암말이 삼천필이나 되도다. 騋牝三千

장령(將領)들은 이를 명확히 익히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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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6비교편[比較篇]

  호령(號令 : 지휘 명령 체계)이 이미 분명해지면 형벌(刑罰)과 

표창(表彰)이 또한 공평하게 이루어지며, 머무르고 움직이며 나아

가고 물러남에 마땅히 전쟁(戰爭)에서 적군(敵軍)을 공격하여 죽

이는 것과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는 등의 무예(武藝)와 함께 

가르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예를 비교(比較)함에 

법이 없을 수 없으니，여러 가지 무예의 법칙을 모르고서 비교하는 

책임을 맡기면, 거기에 화법(花法)이 들어가고 정법(正法)은 혼미

해질 것이니, 어찌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이 비교편

(比較篇)을 차례에 넣은 것이다.

▣ 비무예해[比武藝解 :무예 비교에 대한 해설]

무릇 무예(武藝)란 것은 관부(官府)의 공사(公事)에 부응하기 위

한 것이 아니다.이는 네가 싸울 때가 되어서 몸을 지켜서 적을

죽이고 공을 세우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너의 무예가 고강(高强)

하면 결단코 적을 죽일 수 있을 것이니,적이 어떻게 너를 죽일

수 있겠는가?만약 너의 무예가 상대방만 못하면 상대방이 결단코

너를 죽일 것이니,만약 무예를 배우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물며 관비(官費)를 소비하고 또 상벌(賞罰)까지 있으니,사사

로이 비용을 들여서 교사(敎師)를 청해다가 무예를 배우는 것에

비하여 편리하고 유익함이 많다.생각건대,지난 날에 그대들 모든

병사가 무예(武藝)를 배우지 않고,기계(器械 :병기)를 닦지 않고,

중갑(重甲)을 착용치 않으면서,마음 편한이 지내고 있다가 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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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곧바로 달아난다.평소에 창과 칼을 손에 잡고 익숙하개 연습

하지 않았기 때문이니,모든 원인은 스스로에서 말미암은 것이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평소(平素)에 기율(紀律)이 없으면 의당 먼저

달아나 공(功)과 죄(罪)가 불명하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싸울 마음이 없는 것이다.이제 연좌법(連坐

法)이 이미 정해지고,호령(號令)이 이미 분명해지고,앞으로 나아

가고 뒤로 물러감에 모두 법식(法式)이 있으니[전약(戰約)의 조항을

보라],십만인이 전진(戰陣)에 임하여 설사 한 사람이 먼저 물러나

더라도 조사해서 법식의 조문에 의거하여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대들에게는 이미 몸을 빼쳐서 달아날 방도가 없으니,무예를 배우

려고 하지 않으면 이는 생명을 원수에게 내놓는 것이나 마찬가지

이다.

만약에 몸에 두텁고 든든한 투구나 갑옷이라도 입었으면 상대방이

나를 찌르고 베어도 상처를 입히지는 못할 것이니，나의 무예가

보잘 것 없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이고,나도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으니,어찌 구태어 갑옷을 입지 않고서 곧바로 죽는 것과 같겠

는가?이것을 생각하라.이것을 생각하라.

▣ 권화병[勸火兵 :화병을 권면함]

무릇,화병(火兵 :취사병)가운데에서 능력이 있고 열심히 배워서

무예(武藝)를 정통하게 익힌 자는 병사(兵士)로 승진시키고,병사

들 가운데에 게을러빠져서 무예를 익히지 않고 호령(號令)에 익숙

하지 못하여 서투른 자는 교체한다.매월마다 한차례씩 시험하며,

평시에는 각 화병이 스스로 신고하면 즉시 시험하여 교체한다. 

▣ 대비교[大比較 :대규모로 무예를 비교함]

사격술(射擊術)의 비교(比較)는 이렇게 한다.중군(中軍)이 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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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號布)한방을 터뜨리고 남색 고초기(高招旗)를 올리면 각 영(營)의

사수(射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중군의 지시를 받고 파총

(把摠)의 시험을 받는다.

이때 중군은 먼저 친병(親兵)1기(旗)를 배정하여 보궁(步弓)87)

이 점검하는 것을 호위하여 따라다니면서 몇 보(步)인가를 보고하고,

10보(步)에 1고(鼓)를 울려,이에 도달하면 멈추게 한다.그리고,

뇌고(擂鼓)와 눌함(吶喊)에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여 대장에게

파총(把摠)진영의 점검이 끝났음을 보고한다.

중군(中軍)은 먼저 시전(視箭)․수전관(數箭官)․창사(唱射)․하

주(下籌)․고수(鼓手)를 배정하여 대기하게 한다.다섯 사람을 창

명(唱名)하여 한 줄로 세워 놓고 시험받게 한다.사람마다 각각 화

살 아홉 대씩을 쏘는데,창사는 차례에 따라 한다.화살 한 대가

떨어지면 다시 한 대를 쏘라고 창명(唱名)하고,화살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다기 창명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그렇게 한 자를

처벌한다.

만약 창명하는 자가 소리의 빠르고 느린 속도를 법칙에 맞게 했

는데도 쏘는 자가 이를 따르지 않아서 쏘는데에 빠르거나 느림이

있으면 즉시 그 화살 한 대에 벌점(罰點)을 가한다.무릇 화살을

쏘는 데에 있어서는,몸을 세운 자세가 시렁에 걸친 것과 같은 입

신대가(立身大架),화살을 매길 때 허리를 재빨리 움직이는 탑전요

쾌(搭箭腰快),눈으로는 오직 적만 바라보는 안전시적(眼專視賊),

앞 손으로는 자세를 안정시키는 전수주정(前手主定),뒷 손으로는

활줄을 힘있게 당기는 후수가력(後手加力),앞 손으로는 활을 쥐는

전수파궁(前手把弓),화살은 마치 달이 솟아 나오듯 한 모습의 여

월출전(如月出箭)등,이 여러 가지 자세들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그 가운데에 만요(彎腰)․기마(騎馬)등의 사법(射法)도 있으나,

87)보궁(步弓):토지(土地)를 측량하는 데에 쓰는 나무로 된 도구.위에 자루가

있는데,모양이 활처럼 생겼으며,두 다리 사이의 거리를 1보(步)로 하였는데,

옛날 영조척(營造尺)의 5자(尺)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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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정통하고 숙달된 사람은 반드시 바꾸어서 연습할 필요가 없

다.이른바 옛날 한단(邯鄲)의 걸음걸이88)를 배우려 하는 실수를

저지를까 우려되기 때문이다.활쏘기는 서는 것을 중히 여기기 때

문에 입신대가(立身大架)의 사법(射法)으로 바꾸어서 따르려고 애를

쓴다.이 사법은 과녁 한 복판을 맟추는 데에 전념하지 않고 굳센

활을 잡아당겨 큰 화살을 쏘아서 평평하고 멀리 날아가서 깊이 들

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니,이는 등급을 뛰어넘는 초등(超等)사수

이니,예사롭게 대우해서는 안된다.

쏘아서 멀리 날아가지는 못했으나 굳센 활을 평평하게 당겨서

무거운 화살을 쏘아 맞힐 수 있는 자는 2등(二等)이다.

쏘아서 멀리는 날아가기는 했으나 평평하지 못하며 화살이 가볍

고 활이 유연한데 많이 맞힌 자는 3등(三等)이다.

왜놈 오랑캐들의 활쏘기는 모두 멀리 날아가지를 못하는데,화

살이 무겁기 때문이다.화살이 무겁기 때문에 사람이 맞으면 깊이

들어가 중상(重傷)을 입힌다.왜놈들의 화살은 활촉 뒷부분의 쇠로

된 화살대의 길이가 7～8치(21～24cm)내지 1자(30cm)에 이르기

때문에 사람 몸 깊이까지 들어간다.사거리(射距離)는 멀어야 80보

88)한단(邯鄲)의 걸음걸이 :『장자(莊子)』의「추수편(秋水篇)」에 다음의 이야기가

나온다.공손룡(公孫龍)은 중국 전국시대 조(趙)나라의 사상가로 자신의 학문과

변론이 당대 최고라고 여기고 있었다.그러던 차에 장자(莊子)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그는 자신의 변론과 지혜를 장자와 견주어 보려고 위(魏)나라의

공자 위모(魏牟)에게 장자의 도(道)를 알고 싶다고 말했다.장자의 선배인 위

모는 공손룡의 의중을 알고는 안석에 기댄 채 한숨을 쉬고 하늘을 우러러 웃

으면서 우물 안의 개구리가 밖의 세상을 볼 수 없다 라고 말하고,가느다란

대롱구멍으로 하늘을 보고 송곳을 땅에 꽂아 그 깊이를 재는 꼴이라며 비웃

었다.그리고는 이어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자네는 저 수릉(壽陵)의

젊은이가 조(趙)나라의 서울인 한단(邯鄲)에 가서 그곳의 걸음걸이를 배웠다

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는가?그는 한단의 걸음걸이를 제대로 배우기도 전에

본래의 걸음걸이마저 잊어버려 엎드려 기어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세.

지금 자네도 장자에 이끌려 여기를 떠나지 않고 있다가는 그것을 배우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자네 본래의 지혜를 잊어버리고 자네의 본분마저 잃게 될

걸세.”이 말을 듣고 공손룡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도망쳤다고 한다.이 고

사에서 ‘한단지보(邯鄲之步)’라는 말이 비롯되었으며,이는 자기 본분을 잊고

함부로 남의 흉내를 내는 지각없는 사람들을 신랄하게 비웃어준 이야기이다.

한단학보(邯鄲學步)와 같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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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步)가 그 한계이다.보궁으로 5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중원척(中原尺)과 재척(材尺)과 의척(衣尺)과 보궁(步弓)은 모두

각각 파총(把摠)이 만들어 매 총(總)마다 대소 4개씩 보유하라.모

두 헝겊에다가 오랑캐의 형상을 그리고 그 위에 나무 말목 두 개

를 사용하여 네 모서리에 노끈을 묶고 못을 박아 가지고 다니기에

편리하게 한다.높이는 7자(210cm)이니,사람이 말을 타는 형상과

같다.넓이는 2자(60cm)이니,사람이 막 몸을 돌리는 것과 같다.

모두 사람과 비교해서 약간 뚱뚱해 보인다.

▣ 교화기[校火器 :화기를 비교함]

활쏘기(弓射)무예의 비교가 끝나면,다시 20보를 옮긴 다음,중

군(中軍)이 호포(號布)한방을 터뜨리고 홍색 고초기(高招旗)를 세

우는데,이는 총(銃)을 지휘하는 기(旗)이다.이 기가 세워지면 조

총(鳥銃)ㆍ호준포(虎蹲砲)ㆍ불랑기(佛狼機)ㆍ화전(火箭)은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중군의 지시를 기다린다.

조총수(鳥銃手)는 5인의 이름을 부르면 곧 대(臺)위로 올라가

주장(主將)의 면전에 나란히 선다.먼저 총구의 크고 작음을 살피

고 평일에 각 담당 부서에서 일찍이 총을 가지고 총구가 서로 같

은 것을 뽑아 비교하여 같은 기(旗)로 편성했는지 아닌지를 살펴

본다.이어서 납 탄알이 표준에 맞게 만들어졌는지,총구에 맞는지

여부를 본다.그리고 탄알의 마광(磨光)상태,개수 등을 일일이

헤아려 무게의 적합성과 각 총구에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탄

알이 흘러 들어가기 쉽고 어려움은 삭장(槊杖 :꼬질대)을 써서 밀

어내려 보아서 법식에 맞는지를 보고,발사해서 힘이 있고 바른지

를 본다.

삭장은 견고해야 하니,그 묘리는 삭장의 끝과 총구가 맞음에

있고,삭장이 곧바로 들어가 밑바닥에 이르면 배[총의 중심 내부]

가 둥글고 곧은지를 알 수 있는 것이다.화문(火門 :화기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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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은 작은 것을 법식(法式)으로 삼는다.화승은 바짝 건조되는 것

을 법식으로 삼는다.화약은 건조하고 가늘고 성질이 빠른 것을

법식으로 삼는다.화승은 그 굵고 가늘음과 장단을 보아 앞의 법

식에 맞도록 힘쓰고,약관(藥管)은 총의 대소를 가지고 판단하며,

장약(裝藥)과 총구(銃口)및 탄알은 둘로 나누어 조사하고 점검해

서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게 함을 법식으로 한다.집물(什物:부속

기구)ㆍ약(藥線:불심지)ㆍ석별(錫鼈:화약통)ㆍ연자대(鉛子袋:탄알

주머니)는 법식에 맞는지를 일일이 조사 점검한다.

모든 약은 본인으로 하여금 직접 맡아 5푼을 불에 당겨서 그 완

급(緩急)여하를 시험하며,총의 표적은 반드시 백보를 기준으로

한다.마땅히 총가(銃歌:총기취급요령구호)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

면서 장전이 끝나면 사격할 장소로 가서 나팔이 한 번 울리면 한

사람이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시작한다.매 1인당 9발로써 그친다.

보명(報名)이나 하주(下籌)등은 모두 활쏘기의 예를 참조한다.조

총수는 반드시 눈으로 보야야 한다.

두 가늠자를 일치시켜 손을 움직이지 말고 머리를 돌리지 않으

면서 명중시킨 횟수가 많은 것을 상등으로 친다.발사 방법은 법

식과 같이 한다.그리고 명중한 횟수가 적은 자는 그 다음으로 하

되,발사시 머리를 돌리고 손을 흔들면 비록 명중했더라도 하등에

둔다.가장 먼저 발사를 마친 총은 또다시 장전을 마치고 나서 재

차 발사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조총은 본래 이기(利器)로서 적을

치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병기이다. 

그런데 어찌 각 군병들은 이 가장 믿을 만한 병기의 중요성을

생각지 않는 것인가?조련(操練)할 때와 전진(戰陣)에 이르렀을 때

여러 사람이 일제히 발사하면 연기와 화염이 독기가 되어 가득히

퍼져서,한 눈으로 보는 것과 한 손으로 가리키는 것 모두가 불편

하다.총신(銃身)을 잡을 때에는 뺨과 얼굴을 붙이지 않고 가늠자를

맞추지 않으며,그저 손을 낮게 늘어뜨려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을

써서 화승에 점화를 하고 용두(龍頭 :화승을 물어주는 갈고리)를

사용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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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이것이 생소하며 담력이 적고 황망하여 화승을 끄집어 내어

용두에 집어 넣지를 못하고 빨리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하면 틀림없이 맞추지 못할 것이니,조총을 소중히 여길 이

유가 없는 것이다.하물며 조총이란 이름을 붙인 것은 그것이 능히

나르는 새를 맞출 수 있음을 이른 것이다.즉,조총이 목표물을 맞

추어 명중을 많이 시킨 것을 표준으로 한 것이었다.그런데,조총

을 이와 같이 취급한다면 그 형세가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 지향할 바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적을 맞출 수 있겠으며,하

물며 새를 맞출 수가 있겠는가?

각 대(隊)에는 10총(銃)이 있는데,이를 2층(層)으로 나누면 5총

이 되고,이를 5층으로 나누면 2총이 되며,만약 층을 나누지 않으

면 10총 1열(列)이 된다.적이 멀리 있을 경우,대장은 총 없이 눈

으로 총수의 미세한 잘못을 살펴 보고,손으로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이와 같이 단도리를 한 후에도,조총과 쾌쟁(快鎗:화포)을

쏠 때에는 대장이 총수를 따라다니면서 감독 관찰한다.

만약 전과 같이 그대로 손을 늘어뜨리고 이를 쏘거나,뺨과 얼

굴을 붙이지 않고 가늠자를 맞추지 않거나,한 손으로 점화를 하

거나,혹은 점화하지 않거나,혹은 화문(火門:화기의 아가리)을 손

상시키거나 하늘을 향하거나 땅을 향해서 발사하는 자에게는 대장

이 다음의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한다.평시에는 패(牌)를 떼어 압

수하거나 약통을 압수하거나 모자를 압수하는 것을 허용하여 군을

따라다니면서 적발에 힘쓰도록 하되,간편하게 기구 한 가지를 증

거로 삼도록 한다.

조련이 끝난 뒤에 각 총(摠)에 보낸 다음,대동하여 영장(營將)

의 지휘부로 가서 처치를 받는다.만약 정식조련이나 싸움터에서

의 경우에는 귀를 베거나 수염과 머리카락을 베어 즉시 주장에게

보내면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해당 대장(隊長)은 그 연

좌를 면한다.만약 서로 숨겨주다가 검열을 통해 적발되면 대장은

함께 연좌되고,전진(戰陣)애서는 대장과 병을 함께 목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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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랑기(佛狼機)는 각 좌(座)마다 자총(子銃)9개가 있는데,각 위

(位)마다 3명을 써서 장전과 발사를 맡게 한다.2명은 각각 자총 1문

(門)을 잡고 먼저 대 위로 올라간다.주장은 모총(母銃)의 총복(銃

腹 :총의 배통)안이 둥글게 반짝이고 깨끗한가?자총의 총구 주

위가 촘촘하게 조여져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가의 여부,자총과

모총이 꼭 들어맞는가의 여부,탄환 크기가 자총의 총구 크기와

맞는가의 여부,화약주머니에 담겨진 화약량의 적정 여부,약선의

길고 짧음과 연소 속도의 빠르고 느림이 규칙에 맞는지의 여부,

화약과 탄환 다지는 쇠몽둥이가 총구로 잘 드나들고 약선 자르는

가위가 날카로운지의 여부,총기의 받침대 시렁을 빠른 속도로 높

이하고 낮게 하고 좌우로 움직는 것이 편리하게 되어 있는가의 여

부,포탄 하나를 3명이 함께 장전하는데 총가를 외우며 장전하고

채우는 것이 법식에 맞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점검이 끝나고 사격을 하기에 이르면 자바라를 한 번 불 때마다

한방을 쏜다.한 사람이 세 방을 쏘는데,맞추는 자는 지위를 뛰어

넘겨 승진시키는데,이에 대해서는 따로이 논한다.맞지는 않았으

나 법식과 같게 한 자는 추궁을 면제한다.높낮이가 현저히 차이

나거나,빗나감이 너무 심하거나,경계를 어겨서 뒤쪽에 배열하거

나,잡고 쥐는 자세가 일정치 않은 자는 모두 하하등으로 한다.

호준포(虎蹲砲)는 바로 백자총(百子銃)이니,그 모양이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은 것과 같다는 데에 연유하여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

이다.먼저 포신(砲身)을 보고,다음에는 화약을 보고 약선(藥線)을

태워서 연소 속도가 빠르고 느린지의 여부,화약과 탄환 다지는

쇠몽둥이가 총구로 잘 드나들고 약선 자르는 가위가 날카로운지의

여부,화약 됫박의 크고 작음과 화약주머니에 담겨진 화약량의 적

정 여부,화승이 바짝 마르고 팽팽한지와 화약 다지는 나무 송자

(送子)와 나무 꼬챙이가 단단한지의 여부,큰 탄알은 돌 탄알이건,

납 탄알이건 관계없이 포의 구경에 맞는지의 여부,목마(木馬 :격목)

은 부드럽게 내려가 포구외 평평하게 자리잡았는지와 작은 납탄환

과 쇠탄환은 수량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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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이 끝나고 매 1기 휘하의 3대의 대장은 호준포 1문을 널찍

한 곳에 함께 장착하고 총가를 외우면서 장전을 하는데,화약이

어디에 이르고,목마가 어디에 이르고,탄환이 어디에 이르렀는가

를 반드시 일일이 법식에 맞게 하며,그런 다음에 발사하도록 하

는데,표적을 맞치면 초등(超等)으로 한다.이 화기는 탄환의 수효

가 많으므로 반드시 표적을 맞추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만약

맞추지 못한 자는 하하등급으로 평가한다.

화전(火箭)을 발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화전이 법식에 맞게 쇠뇌

(鈀)위에 안정되게 거치되었는지,바르고 곧게 잡았는지를 보아서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비록 높이 쏘아 올려서 떨어뜨리는 것이나,

그 자세가 나로 말미암지 않아,머리가 돌아가거나 손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앞 손으로 한 군데를 고정시키고 뒷 손으로 높낮이

를 조절하면 법식에 맞는 것이다.

무적신비포(無敵神飛砲)는 원래 신기(神器)로 정해진 것이다.관

병(官兵)이 대상(臺上)에다가 운반해 놓으면 먼저 자총과 모총이

들어맞는지의 여부를 보고,다음에는 철산(鐵閂:쇠빗장)이 단단하

고 두터운가와 화약을 다지고 덮는 낭두(榔頭)와 송자(送子)와 목

마(木馬:격목)가 포구에 평평하게 들어맞았는가를 본다.그리고,

약선(藥線)을 태워보아서 연소 속도와,길고 짧음이 격식에 맞는가

를 보고,화약주머니에 담겨진 화약량의 합치 여부,탄알과 화약에

따르는 도구의 부족하지 않음의 여부,이 여러 가지 조건이 격식

에 세밀히 들어맞는지를 본다.장치를 법식에 맞게 했는지의 여부

에 대해서는 호준포의 등급과 차례를 살펴서 평정하는 예를 참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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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화기[收火器 :화기의 수납 관리]

  

매번 사격이 끝나면 총을 씻어서 말리며 계속해서 비가 내리면

처음 개이는 날 또한 곧바로 한 차례 씻어서 말린다.평일에는 총

가(銃架)에 수납하되 법식대로 하여 습기로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총가에 수납하기를 법식대로 하지 않고 볕에 쪼여 말리지 않

아 손상이 있게 한 자는 본역(本役 :당사자)은 군법에 의해 중히

처단하며,대장(隊長)을 연좌하여 그대로 배상시키는 벌을 준다.

▣ 찰유실[察遺失 :총기유실에 대한 감독]

 

모든 화기(火器)와 죽통[竹筒 :화약을 담는 데 쓰는,대로 만든

긴 통],화승(火繩),화선(火線),시추[匙鎚 :화약넣는 수저],도전

[刀剪 :약선 자르는 가위),유단[油單 :기름에 결은 두껍고 질긴

큰 종이],화약(火藥)등 일체가 온전하지 못한 채로 입장하거나,

휴대하고 오는 것을 잊었거나,화약이 건조되지 않았거나,이상의

각각이 법식에 맞지 않으면 대장(隊長)을 함께 처벌하고 장본인은

가중하여 다스린다.

  

▣ 계손폐[稽損廢 :손실품과 폐품의 조사]

 

병사가 휴대하는 각종 화기의 부품이 파손되었을 경우,만약 사

사로이 만들 수 없는 것은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각 기총(旗摠)은

이를 다시 상부에 보고하여 만들어 지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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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패[校圓牌 :원패를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한방을 터뜨리고 흑색 방기(方旗)를 올

리면 이는 패(牌)를 모이게 하는 기의 신호이니,각 영(營)의 패수

(牌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중군의 지시를 받는다.두 사람을

창명(唱名)하여 한 줄로 세워 놓고 시험받게 하는데,방패로 몸을

가리는 것을 묘기로 삼는데,머리를 낮추고 앞으로 나아가 말을

타고 덤벼드는 적에 대해서는 말의 다리를 찍어 제치고,도보로

덤벼드는 적에 대해서는 사람의 다리를 찍어 제친다.원래는 퇴보

(退步)하고 도무(跳舞 :뛰면서 춤을 춤)하는 보법이 있으나,전진

(戰陣)에 임해서는 도무(跳舞)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장창수(長槍手)를 운용하여 맞닥뜨려 찌르게 한다.창

이 다가감에도 허둥지둥하지 않고 먼저 움직이지 않으며,창이 한

번 찌르면 곧바로 창을 따라 나아가고,창 끝이 멈춘 뒤에는 다시

멈추고,창끝이 다가올 때에는 걸음걸음마다 창을 막고,구태어 방패

로 사람을 막지 않고,창을 향하여 칼로 막고 사람을 향하여 베면

서 창수(槍手)의 몸을 향해 다가간다.이를 상등으로 한다.

뛰면서 움직이는 동작은 서투르나 숙련된 상대와 대등하게 견줄

경우에는 중등(中等)으로 한다.

뛰면서 움직이는 동작은 익숙하나 서투른 상대와 대등하게 견줄

경우에는 하등(下等)으로 한다.

창이 다가감에 먼저 움직여 허둥지둥하는 자는 겁이 많고 배짱

이 없으므로 그런 사람은 쓸모가 없으며,방패(防牌)와 칼을 어지

럽게 휘둘러 창을 막는 방법을 모르는 자는 하하등(下下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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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표창[校鏢槍 :표창을 비교함]

은전(銀錢)3개를 30보(步)안에 세워 놓고 표창(鏢槍)을 던저서

한 가운데를 맞추거나,위,가운데,아래,어디를 맞추거나에 상관

없이 숙달된 것으로 평가한다.

▣ 교장도당파[校長刀鎲鈀 :장도와 당파를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한방을 터뜨리고 백색 방기(方旗)를 올

리면 이는 장도수(長刀手)와 당파수(鎲鈀手)를 모이게 하는 기의

신호이니,각 영(營)의 장도수(長刀手)와 당파수(鎲鈀手)는 모두 중

군 진영으로 와서 창명(唱名)하기를 기다린다.

왜도(倭刀)는 두 사람을 창명(唱名)하여 한 줄로 세워 놓고 시험

받게 하는데,도무(跳舞)하는 길이 많아 몹시 빠른 것을 상등으로

한다.다음에는 왜도(倭刀)를 가지고 서로 맞닥뜨려 베는데,칼은

위 아래로 들고 내림이 몹시 빨라서 상대방이 틈을 타고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자를 상등으로 한다.

당파(鎲鈀)는 두 사람이 한 줄로 서서 함께 쓰는데,평평하게 움

직이면서 자루를 흔들리게 하는 것은 힘이 있어서이다.도무(跳舞)

하는 기술이 익숙하면서도 팽팽하고 몹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상등으로 한다.도무(跳舞)가 끝나면 장창수와 맞닥뜨려 겨루는데,

대개 단병(短兵)으로 장창(長槍)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열 번 찔러

서 아홉 번 들어가고,창이 유인해도 동요하지 않고 당파(鎲鈀)를

잡음에 기세가 넘치며,창이 나아올 적에는 걸음걸음마다 당파 끝

으로 창끝을 견제하면서 한 번 치고 한 번 찌르면서 들어가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6비교편[比較篇] 325

창이 다가오면 손이 움직이고 몸이 흔들리며 창이 나아올 적에

기창(騎槍)89)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줄 모르는 자를 하등(下等)으로

한다.

▣ 교장창[校長槍 :장창을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한방을 터뜨리고 홍색 방기(方旗)를 올

리는 면,이를 듣고 본 각 창수(槍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와서

창명(唱名)하기를 기다린다.

두 사람을 한 반(班)으로 하는데,도무(跳舞)할 때에는 창신(槍

身)이 부드럽게 흔들리도록 손을 익숙하게 놀리는 자를 상등(上等)

으로 한다.두 사람이 맞닥뜨려 겨룰 때에는 교봉(交鋒)하던 창이

서로 떨어지면 곧바로 나아가는 자를 상등(上等)으로 한다.만약

교봉하던 창이 서로 떨어졌는데도 나아갈 줄을 모른 채 창을 멈추

고 상대방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는 자를 하등(下等)으로 한다.

▣ 교대봉[校大棒 :대봉을 비교함]

중군(中軍)이 호포(號布)한방을 터뜨리고 남색 방기(方旗)를 올

리면,이를 듣고 본 곤수(棍手)는 모두 중군 진영으로 모이고,화

병(火兵)도 또한 곤수이니,와서 창명(唱名)하기를 기다린다.봉수

(棒手)두 사람이 맞닥뜨려 치고 받을 때에,내리치면서 지르는 소

리가 중후하고 힘차면서도 상대방의 본새가 나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89)기창(騎槍):①기병(騎兵)이 쓰던 긴 창 ②조선(朝鮮)시대(時代)때 말을 타고

창을 쓰던 법.무술(武術)시험(試驗)에 말을 타고 달리면서 좌우(左右)에 선

추인(芻人 :꼴로 만든 사람)을 창으로 차례(次例)로 찔렀는 데,한 번 맞히면

5점씩 주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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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위(拍位)90):악곡의 박자치는 위치.여기서는 힘을 주어 내리쳐

야 할 위치)의 아래를 내리치고,상대방의 곤을 아래로 밀어붙이면

서 나아가는 자,그리고 진로의 가짓수가 다양한 자를 상등으로

한다.치는 기세가 힘이 없으나 숙달된 자,그리고,힘이 있으나

서투른 자는 중등으로 한다.겁을 먹고 더디게 치며 늦게 들어올

려 적을 기다리는 자는 하하등(下下等)으로 한다.

▣ 교눌함[校吶喊 :고함 소리를 비교함]

‘눌함(吶喊 :고함 소리)’은 군(軍)의 위세를 왕성하게 드높이는

원인이나 조건이 된다.만약 가지런히 정돈되어 일치단결의 모습

을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순시기(巡視旗)가 잡아다가 군법으로

다스린다.

▣ 교마기[校磨旗 :깃발 휘두르는 것을 비교함]

영(令)에 따라 시행하는데,깃발을 휘두를 때 두 손으로 밀어 펼

쳐서,높이 들어 올린 다음에 기의 몸을 엎었다가,기의 허리를 돌

리고,기의 머리를 한 바퀴 돌린 다음에 비로소 일으켜 세운다.

▣ 교타고[校打鼓 :북치는 것을 비교함]

무릇 북을 치는 자세는，단단한 나무로 북채를 만들어서，시작

은 느리게,끝맺음은 빠르게 한다.두 손을 높이 들어 이마를 지나

게 하여 침착(沈着)하고 장중(莊重)하게 북을 치면 소리가 가지런

하고 멀리 퍼진다.

90)박위(拍位):악곡의 박자치는 위치.여기서는 힘을 주어 내리쳐야 할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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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분구칙[比分九則 :비교하고 구분하는 아홉 가지 법칙]

상등의 삼칙(上等三則) 상상(上上) 상중(上中) 상하(上下)

중등의 삼칙(上等三則) 중상(中上) 중중(中中) 중하(中下)

하등의 삼칙(上等三則) 하상(下上) 하중(下中) 하하(下下)

◈ 지극히 정예롭고 지극히 숙달되어 상의 상(上上)범위 밖으로

드러나,기능을 체득하고 마음이 상응하여 스스로 기미와 법칙

을 알아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자는 초등(超等)으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거기에 더하여 빠르고 숙달되어 있는 자,또 기능을

체득하고 마음이 상응하나 초등에는 한 칸이 미달되는 자는 모

두 상의 상(上上)으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어긋나지 않고,또 몹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혹은 몹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나 약간 겁이 있는 자,혹은 다만 몹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자는 상의 중(上中)으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자로서,혹은 속도가 좀 모자라거나,혹은 겁이

있는 자는 상의 하(上下)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올바른 법칙에 합치되고 또한

숙달되어 있으나,속도가 약간 느리거나,혹은 약간 약한 자는

중의 상(中上)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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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나,약간 서투르고 매끄럽지 못한 자는 중의 중(中中)으

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있어서,기운이 세차고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나,상대방과 맞서서 약간 서투르고 매끄럽지 못한 자는

중의 하(中下)로 한다.

◈ 무예는 비록 약간 숙달되어 있으나 올바른 법칙을 모르는 자,

올바른 법칙에 합치되나 숙달되어 있지 못한 자,숙달되어 있

으나 속도가 느리고 둔한 자는 하의 상(下上)으로 한다.

◈ 도무(跳舞)를 하나 대결을 할 줄 모르는 자와,대결을 하나 도

무할 줄을 모르는 자는 비록 정예로워도 단지 하의 중(下中)으

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하는 한 가지 일(기능)은 할 수 있으나 도

무(跳舞)하여 대결함에 서투르고 올바른 법칙에 모두 어긋난

자는 비록 숙달되어 있다 할지라도 또한 하의 하(下下)로 한다.

◈ 도무(跳舞)하여 대결하는 두 가지 일(법칙과 기능)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익히지 않은 자를 부지(不知)로 한다.

이상을 비교(比較)에 관한 조문들과 함께 법식(法式)으로 삼아

종합적으로 참고하면 자연히 그 본질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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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잡류[比雜流 :비정규 군속을 비교함]

무릇 비정규군속(非正規軍屬)인 잡류(雜流)의 무예는 창(槍)ㆍ총

(銃)ㆍ사전(射箭)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가지고 이를 그대로 비교

한다.원래 사전을 하지 않은 자는 기패(旗牌)로 비교하게 하고,사

전을 할 수 없는 자에게는 하조호령(下操號令)으로 비교하게 한다.

취고수(吹鼓手):취타(吹打)로 비교하고,이어서 하조호령(下操

號令)으로 비교함.

오방기수(五方旗手):마기(磨旗)로 비교하고,기호령(旗號令)을

병용함.

초요기수招搖旗手):마초요(磨招搖)로 비교하고,기호령(旗號令)을

병용함.

금고기수(金鼓旗手):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문기수(門旗手):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좌독기수(左纛旗手):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인기수(認旗手):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각기수(角旗手):기호령(旗號令)으로 비교함.

호총수(號銃手):총호령(銃號令)으로 비교함.

의생(醫生)ㆍ수의(獸醫):각각 의학(醫學)을 살핌.

각 가정(家丁)1명은 살피지 않음.

화약장(火藥匠):화전(火箭)9대,소약선(小藥線)3가닥,대장군

포(大將軍砲)등의 장전과 발사법 등을 살펴서 각기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그 잘하는 바를 따르게 함.

순시람기(巡視藍旗):각각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순시

호령(巡視號令)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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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파당(隨營擺塘)ㆍ조탐야(爪探夜)는 거두지 않고 당보호령(塘

報號令)과 궁시(弓矢)로 비교하게 하며,이어서 다른 무예 한 가지

를 비교하게 함에는 사격을 위주로 하되,사격을 할 줄 모르는 자

는 칼쓰기를 위주로 하도록 한다.

▣장관과 파총 휘하의 잡류

서기(書記):사격으로 비교하게 하되,사격을 알지 못하는 자는

다른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

군뢰(軍牢)ㆍ반당(伴倘):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사격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게 함.

집인기자(執認旗者):문기호령(門旗號令)으로 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

가정(家丁):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하되,사격을 할 수 있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게 함.

마라부(馬騾夫):무예 한 가지를 비교하게 함.

주역(廚役):비교를 면제함.

신수(薪水):비교를 면제함.

군반(軍伴):비교를 면제함.

이상의 잡류는 모두 각자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무예에 따라서

종류와 형태에 상관없이 비교한다.그러나 대개 잡을 만한 자루가

있는 무기로서는 칼(刀)을 익히고,잡을 만한 자루가 없는 무기로

서는 봉(棒)을 익힌다.

궁전(弓箭)ㆍ불랑기(佛狼機)ㆍ조총(鳥銃)ㆍ쾌창(快鎗)은 모두 9발을

한도로 하고 매 발에 탄환 한 개씩만 넣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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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발을 맞춘 자는 초등(超等)에 해당한다.

8발을 맞춘 자는 상의 상등(上上等)에 해당한다.

7발을 맞춘 자는 상의 중등(上中等)에 해당한다.

6발을 맞춘 자는 상의 하등(上下等)에 해당한다.

5발을 맞춘 자는 중의 상등(中上等)에 해당한다.

4～3발을 맞춘 자는 중의 중등(中中等)에 해당한다.

2발을 맞춘 자는 중의 하등(中下等)에 해당한다.

1발을 맞춘 자는 하의 상등(下上等)에 해당한다.

맞추지 못한 자는 하의 중등(下中等)에 해당한다.

알지 못하는 자는 하의 하등(下下等)에 해당한다.

만약 두 개의 탄환을 총에 넣은 자가 있으면 이를 중벌로 다스

린다.장전할 때에 탄환주머니를 거두어 탄환의 발 수를 모두 대

조하여 이를 근거로 남긴다.

▣ 비연좌[比連坐 :연좌하여 비교함]

매 1사(司)의 휘하에서 다 상(賞)을 받고 벌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를 초등(超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9인 경우를 상의 상등(上上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8인 경우를 상의 중등(上中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7인 경우를 상의 하등(上下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6인 경우를 중의 상등(中上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5인 경우를 중의 중등(中中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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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수가 10분의 4인 경우를 중의 하등(中下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3인 경우를 하의 상등(下上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2인 경우를 하의 중등(下中等)으로 한다.

상의 수가 10분의 1인 경우를 하의 하등(下下等)으로 한다.

초등(超等),상의 상등(上上等),상의 중등(上中等),상의 하등(上

下等)등은 모두 공로의 크고 작음에 따라 상을 주는 규정,즉 상

격(賞格)이 있다.

초등(超等)을 한 자에게는 상을 주는 외에도 교사로 승진시켜서

병사들을 가르치도록 하고,성과가 뛰어난 교사에게는 관대(冠帶)

와 사령장(辭令狀)등을 지급하는데,이러한 사례는 너무 많으면

안된다.

중의 상등(中上等)과 중의 중등(中中等)에 대해서는 추궁을 면제

한다.

중의 하등(中下等)에 대해서는 장관(將官)이 처벌의 양을 정하는

데,중군(中軍)과 천총(千總)에게는 10대,파총(把摠)에게는 20대,

초관(哨官)에게는 30대의 매를 친다.

하의 상등(下上等)에 대해서는 장관이 중벌을 내리는데,중군과

천총에게는 20대,파총에게는 30대,초관에게는 40대의 매를 친다.

하의 중등(下中等)에 대해서는 장관이 참장(參將)으로 강등되고,

중군과 천총은 매 20대를 맞고 파총으로 강등되며,파총은 매 30

대를 맞고 초관으로 강등되며,초관은 매 40대를 맞고 기총(旗總)

으로 강등된다.

하의 하등(下下等)에 대해서는 장관이 병사 훈련의 임무를 어기고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매를 맞고 참장에서 교체되며,중군ㆍ천총ㆍ

파총은 매 80대를 맞고 교체되며,규정을 근거로 하여 반액을 감봉

하고,초관은 초를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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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벌책식[賞罰冊式 :상벌에 관한 문서 양식]

◈ 상벌비교책식(賞罰比較冊式 :상벌을 비교하는 문서의 양식)

이 비교 문서 양식에는 모든 비교를 하는 장병의 이름을 미리

하의하 등급란 아래에 써놓고,점검 결과의 순위를 각 등급란에

점으로 찍어서 표시한다.

【그림 116】상벌비교책식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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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7】상벌비교책식 ②

위의 양식은 따로 한 편을 판각하여 소용될 때 몇 백장이건 상

관없이 더 찍어서 병사의 이름을 써놓아 일정한 수를 이루어 매

책 한 벌을 상벌 시행에 활용한다.앞에 있는 한 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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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사습[分私習 :부대를 나누어 무예를 익히게 함]

조련(操練)에 들어갈 적에 진영(陣營)설치가 끝났을 경우,또는

끝나지 않았을 경우라도,각 영장(營將)과 각 파총(把摠)은 모두

개별적으로 파(把)단위로 부대를 나누어서 연습에 들어간다.무예

(武藝)를 학습함에 있어서는 웃사람을 존중하여 먼저 쏘게 하고

검법(劍法)․창법(槍法)․봉(棒法)등을 익히면서 타격하고 도무

(跳舞)할 적에는 정중히 예(禮)로써 대하여 존중하며 아랫사람은

창명(唱名)을 하지 않는다.그리고 북을 진열할 필요는 없다.이는

곧 스스로 익히는 사습(私習)이기 때문이다.중군(中軍)은 과녁을

세우고,살피고,조정하되,무예를 비교하는 자들을 창명(唱名)을

하는 등의 조항은 상례와 같이 한다.

▣ 금화법[禁花法 :화법을 금지함]

무예(武藝)에 있어서는 정해진 법식(法式)을 열심히 살피어 그에

맞는 연습을 하여야 한다.실제로 적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본연의

사태에 이르러서는 진짜로 치고 때려서 충격을 가해야 하는 것이

니,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위력은 없는 허울좋은 헛동작인 화법(花

法)을 배우는 것을 금지한다.

▣ 습예기[習藝期 :무예를 익힐 수 있는 시기]

국가에서는 군정(軍政)을 제정하기를,“조련(操練)은 3일을 하고,

5일을 쉰다.”고 하였다.그러므로 매월에 10일을 조련에 쓸 수 있는

것이다.그리고 한 여름과 한 겨울에는 조련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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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남쪽 지방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정월ㆍ2월ㆍ3월ㆍ4월

에는 조련을 할 수가 없으나,6월과 7월의 한 여름이 지난 나머지

의 달 8월ㆍ9월ㆍ10월ㆍ11월ㆍ12월은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서

조련하기에는 아주 좋은 계절이다.또한 장차 군사를 모집하여 후

하게 길러서 편안하고 여유있게 살 수 있게 해준다면 옛날의 지방

군인 토군(土軍)이나 민간자위단체인 민가(民社)에 견줄 수 있을

것이다.

▣ 유차역[有差役 :현지 주민의 차역으로 무예를 조련시킴]

자기 집에 거주하는 자는 개별적으로 상황이 서로 같지는 않으

나,매월에 15일은 쉬고 15일을 조련(操練)하도록 한다.

그때마다 3일은 무예(武藝)를 익히고,1일은 진영(陣營)연습을

하며,1일은 무예를 비교(比較)하여 이를 한 주기로 하니,이는 파

총(把摠)이 주관하는 조련이다.

이 때 각 개인은 장병무예(長兵武藝)한 가지와 단병무예(短兵

武藝)한 가지를 비교하여 익힌다.예컨대 조총수(鳥銃手)의 무예

는 장병무예이므로 쌍수도(雙手刀)를 비교하여 단병무예로 삼는다.

낭선(狼筅)은 단병무예 중의 장병무예로서 장단의 구별이 없으므

로 다만 본래의 무예인 낭선으로만 비교한다.

등패(籐牌)는 단병무예로 표창(鏢槍)을 장병무예로 삼는다.장창

(長槍)은 단병무예 중의 장병무예로 궁사(弓射)를 장병무예로 삼는

다.남방의 궁사를 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당파(钂鈀)를 단병무예로

삼고 화전(火箭)을 장병무예로 삼게 한다.

관(官)에서는 궁사(弓射)로 장병무예를 삼게 하고 당파(鎲鈀)와

창(槍)과 등패(籐牌)와 곤봉(棍棒)가운데 어느 한 가지 무예를 익혀서

단병무예로 삼게 한다.그러나,이 여러 가지 모두를 다 익혀서 널리

통달한 자는 더욱 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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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7 영진편[營권7 영진편[營陣篇]陣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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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7영진편[營陣篇]

  이미 호령(號令)에 숙달되고，형벌(刑罰)과 상(賞)이 분명함을 

모두 아니，바야흐로 교장(敎場)에 정렬하여 앉고 일어섬과 나아

가고 물러섬을 거듭하고 영진(營陣)의 제도를 행하고，평상시처럼 

익히니，거의 적과 맞닥뜨려서 일을 그릇되게 하는데에는 이르지 

않아 실용(實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영

진편(營陣篇)으로 차례한 것이다.

▣ 영진해[營陣解 :영과 진에 대한 해설]

중군이 교장(敎場)에 들어가서 승장포(升帳砲)를 울릴 것을 보고

한 뒤,장호(掌號)할 것을 아뢰고 하영(下營)한다.‘연이목조(練耳

目條)’안의 ‘행중군품청○[균]지(行中軍稟請○[鈞]旨)]’를 참고한다.

지금 황제폐하(명나라 신종)의 휘(諱)‘균(鈞)’자를 피하여 ‘대(臺)’

자로 한다.장호(掌號)를 한 번 울릴 때에는 먼저 징 가장자리(金

邊)를 울리고 당보(塘報)를 보내어 적정(敵情)을 탐지하는데,그

인원수의 많고 적음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래서 혹은 2명을 1당(塘)으로 하거나,3～5명을 1당으로 하기도

하고,혹은 당의 수를 2,30～100당으로 하기도 한다.멀고 가까움

에 따라서 수시로 헤아리고 판단하여 매 당 사이의 거리는 60보

(步)내지 100보,또는 반리(2km)로 하는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품의하여 결정하되,육안(肉眼)으로 볼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교장(敎場)에서는 10당을 운용하는데,중군이 주장의 지시를

청하여 시행한다.

호포(號砲)한 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哱囉)한바탕을 울리면,

각 관할구역의 관병은 각 영에 위치하여 장대(將臺)위에 세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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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旗)가 어떤 색깔의 것이며,어떤 영의 것인가를 보고서,어떤

방위를 향하여 끄덕이는가를 기다리고,또한 자신의 해당 방위를

향하여 끄덕이면 영기(營旗)가 향하는 바를 따른다.

남방지역은 도로가 좁고 논밭이 많아서 행군에 있어서 원앙대

(鴛鴦隊)만 운용한다.전사(前司)가 제일 먼저 출동하고,다음에 좌

사(左司),그 다음에 중군(中軍)이 나아간다.이어서 우사(右司)가

나아가고,다음에 후사(後司)가 나아간다.

전영(前營)은 장대(將臺)앞으로부터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직행

한다.좌열의 각 영은 차례로 대열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나아가

우열의 후미에 이르러 남쪽을 향해 내려간다.우열의 각 영은 좌

열의 후미가 다 이어지기를 기다려서 가되,만약 남쪽 아래가 우

열과의 거리가 서로 가깝게 되면 다만 대열을 차례로 연결하여 발

밑에서 몸을 돌릴 것이요,대열이 마치 ‘고기꿰미’,즉 어관(魚貫)

의 형태로 얽히게 해서는 안된다.이는 가장 나쁜 전개방법이다.

만약 좌열과 우열 두 행렬이 서로 거리가 멀어서 서로 뒤섞일

염려가 없다면 그것이 ‘고기꿰미’,즉 어관(魚貫)의 형태로 가도 무

방하다.그것도 교장의 크고 작음과 병력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나서 멈춘다.

병력이 많고 교장이 좁으면,두 길로 행영을 설치하거나,혹은

교장 밖으로 나와서 행영을 설치해도 된다.이 경우에는,병력이

이동을 시작하여 전영(前營)의 선두가 교장 앞에 도착하기를 기다

려서 중간에 당도하면 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哱囉)를

울린다.

관병은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1각을 기다린다.당보기(塘報旗)

가 적이 다가오고 있음을 탐지하여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

를 울리면,각 부대는 다른 곳으로 몸을 옮기라는 신호나팔을 불

고 북을 짧고 가볍게 두드리면서 대오를 전개하라는 신호나팔을

분다.

이때 병력을 일자로 늘어세우고 보유한 병력의 수에 따라 몇 개의

사(司)를 둘 것인가를 미리 가정하여,혹 1사를 2층(層)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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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1사를 1층으로 하기도 하고,2사를 2층으로 나누기도 하여,

매 층의 거리를 20보로 한다.매 기(旗)는 3대로 하고,가지런히

정렬시켜 하나로 모은다.옆으로 보아서 기마다 사람의 몸을 제외

하고서 세 길의 공간을 남겨둔다.

중군의 기고(旗鼓)등은 중앙에 위치하여 앞으로는 전층의 후미

를 밀어주고 뒤로는 후층의 선두를 인도해준다.이때 다시 대열을

단열(單列)로 전개하라는 신호나팔을 불어 원앙대에 의하여 서로

의 거리를 각각 1길로 한다.조총수(鳥銃手)는 모두 병사들의 앞으

로 나와서 5보 간격의 단열로 정렬한다.징을 쳐서 나팔을 멈춘

다음에 동발을 치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다가,적이 100보 안으로

다가오면 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哱囉)가 울리는 소

리를 듣고 일어선다.

혹은 총을 가지고 한 차례에 다 쏘거나,혹은 매 대의 2인 1층

을 5차로 나누어 쏘게 하는데,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

고 지시하되,천아성(天鵝聲)나팔을 신호로 삼는다.단지 1층만

배열하고 천아성 나팔을 한 차례 부는 것이 이것이다.

무릇,총을 발사할 때 천아성 나팔을 부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견주어서 비교함에 힘쓰게 하려는 것이다.마치 바라를 치는 기세

로 힘을 가하여 적을 치는 것이다.

무릇,일부러 연기가 자욱해지기를 바라서 위를 향하여 곧바로

하늘에 대고 쏘거나,만약 머리를 낮추고 아래를 향하여 땅에다

대고 쏘아서 흙먼지를 일으키는 자는 모두 잡아내어 중벌로 다스

리되,전진(戰陣)에서는 목을 베고 대장(隊長)은 연좌해서 처벌한

다.여러 대(隊)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기총(旗總)을 연좌해서 처

벌하고,여러 기(旗)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초관(哨官)을 연좌해서

처벌한다.이러한 단계적 처벌은 파총에 이르러서 끝이 난다.

묻건대,너희들 총을 쏘는 사람들이 어찌 이런 약삭빠른 속셈으로

일부러 연기를 피워 말썽을 만들어 낼 수 있단 말인가?

한 무리의 전층 당파수(鎲鈀手)들을 동원하여 조총수(鳥銃手)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하여 나란히 정렬시키고서 화전(火箭)을 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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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사수(射手)는 화살을 쏘게 한다.이때,화전(火箭)에 살촉이

있어서 교장 안에서 쏠 수가 없으니,미리 살촉이 없는 기화전(起

火箭)을 만들어서 대용하도록 하면,또한 비용을 줄여서 아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때 각 당파수들은 기화전 한 대씩을 불붙여서 쏘고,궁수(弓

手)는 9발의 화살을 쏘는데,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짧고 가볍게 두드리면 당파수와 궁수는 원대의 후층으로 돌아와서

부대 사이로 나아와 부대 앞에 서서 나아가기를 기다린다.북이

울리고 천아성(天鵝聲)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함을 지르며 대오를

정돈하고 나는 듯 달려가 첫 번째 싸움을 한다.

다시 북이 울리면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함을 지르며 싸움을 멈춘다.다시 북이 울

리면 더욱 빠르게 움직인다.또다시 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

리가 들리면 고함을 지르며 싸움을 한다.이때 각 병사는 원앙대

(鴛鴦隊)의 진영을 이루고 하나로 뭉쳐 앞을 향하여 나아가되,촘

촘하고 빽빽하게 밀고 들어가 적과 격렬하게 싸운다.적이 패하면

징을 치고 북을 멈춘다.바라를 한 차례 울리면 각자 대오를 정돈

한다.다시 바라를 한 차례 더 울리면 각자 원대에서 나누어진다.

징을 세 번 치면 무기는 전방을 향한 채로 몸과 머리를 후방으로

향하면서 약 20～30보를 물러난다.

징을 두 번 치면 이는 적이 추격하여 온다는 신호이니,각 병사

는 즉시 몸을 돌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리를 한 차례 지른다.안

정이 되면 다시 앞서의 명령대로 약 20～30보를 물러난다.또다시

징을 두 번 치면 각 병사는 즉시 몸을 돌려 호랑이가 울부짖는 소

리를 한 차례 지른다.안정이 되었는데,적이 또다시 쫓아오려는

기세를 보이면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는 소리를 듣고 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들리면 고함을 지르며 원앙대(鴛鴦隊)의 진영

을 이루고 하나로 뭉쳐 앞을 향하여 나아가되,촘촘하고 빽빽하게

밀고 들어가 천아성 나팔 울리기를 모두 세 차례 북을 울리기를

모두 세 차례,고함지르기를 모두 세 차례,적과 교전하기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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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를 하여 적이 패하면,다시 앞서의 퇴병하라는 호령에 의

하여 세 번 물러나 조총수의 대열 앞에 이르러서 징소리가 두 차

례를 울림과 함께 멈추어 선다.

또다시 적이 쫓아오려는 기세를 보이면,조총수는 급히 와서 물

러나서 돌아온 1층 대열 앞에 서서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는 소리

를 듣고 천아성 나팔 부는 소리가 들리면 일제히 한 차례 사격을

하고 기화전(起火箭)한 대를 쏘아 올리는 것을 신호로 하여 일층

대열 안으로 물러나서 돌아온다.

당파수와 사수는 먼저 나와서 총수와 함께 화전과 화살을 발사

하는데,앞에서의 조련에 시행하던 호령에 의거하여 징을 치면 멈

춘다.또다시 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짧고 가볍게 두드리

면 원래의 1층의 병이 출병(出兵)하지 않았을 적에 나아가 싸운다.

그리하여,앞에 나아간 이층의 병과 호령이 동일하니,병력을 거두

어 물러나는 것도 또한 앞서의 명령과 동일하여 물러나 조총수의

대열 앞에 이른다.

적이 추격하여 온다는 신호인 징소리 두 번에,호랑이가 울부짖

는 소리를 한 차례 지르고 안정을 되찾으며 적이 또다시 쫓아오려

는 기세를 보이면 1층과 2층 두 층이 모두 앞서의 호령에 의거하

여 함께 뭉쳐 적을 물리친다.북이 울리고 천아성 부는 소리가 끊

임이 없고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그치지 않으니 이는 첫 번째 교

전에서 격렬히 싸워서 적이 패퇴할 때에 징을 멈추고,바라를 울

리면 각 병사들이 앞서의 준례에 따라 부대를 정돈하며,꽃잎 모

양으로 중첩하여 후퇴하되,명령은 전과 같이 하여 세 번 후퇴해

서 각각 원위치에 이르러 신호포를 한 번 쏘고 동발(鑼)을 울리면

앉아서 휴식한다.

이에 중군(中軍)이 대장(大將)에게 보고하기를,‘적이 이미 패패

하여 달아났습니다.’라 하고,대장의 지시를 청하여 방영(方營)을

설치하고 장병들의 공(功)과 죄(罪)를 심사한다.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고 징을 울려 표기(表旗)를 세우고,북을 짧고 가볍게 두

드리면서 대오를 전개하라는 대오를 전개하라는 신호나팔을 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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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병사는 깃발 색깔의 방위에 따라 방영 설치를 마치고 나서,즉

시 거마창(拒馬槍)91)을 설치하고 마름쇠(蒺藜)92)를 까는데 어느 영

(營)어느 대(隊)를 막론하고 모두 공통적으로 낱낱의 개수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여 그 설치 장소를 외층(外層)과 자층(子層)으로 구

분하여 설치한다.

설치가 끝나면 신호포가 한 번 울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징 가장

자리를 울려,먼저 복로군(伏路軍)을 배치하고 원거리까지 당보병

(塘報兵)을 보내어 초계(哨戒)하도록 한다.이들은 중군 진영에 함

께 가서 자호(字號)와 영전(令箭)을 수령한 다음에 진영문을 나가

서 적의 접근이 예상되는 통로에 매복한다.그리고,중군(中軍)은

관원을 보내어 인원수를 헤아린 후에 돌아와서 보고하도록 한다.

또,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哱囉)를 울리면 관병은

앉아서 휴식을 취한다.또다시 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면 중

군은 황기(黃旗)를 세우고 북을 쳐서 군사를 동원하는데,땔나무하

는 일과 물 긷는 일을 하는 병사로서 말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곧

바로 나가서 말에게 물을 먹이고,본영(本營)에서 앞서 내보낸 차

관(差官)과 목인(目人)등은 사방으로 방향을 나누어서 밖으로 내

보낸 인원이 얼마나 되는가 수를 헤아린 후에 돌아와서 보고한다.

징을 울리면 기를 뒤짚고 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린 다음,中

軍은 호적(號笛)을 울리고 발방(發放 :귀환)을 청한다.

각 관기가 중군 진영에 이르면 호적을 일제히 멈춘다.대상(臺

上)에서의 대발방(大發放)은 다시 하지 않고,앞서 제정된 규정에

의하여 전진(戰陣)에서 이루어진 득실 여부에 대하여 제반 사정을

고치고,바로잡고,따르고,연습한다.그런 다음에 어떻게 군령(軍

91)거마창(拒馬槍):전쟁에 쓰던 방어용 무기.요충지에 두고 적 기병의 접근을

막았다.거마는 일종의 이동할 수 있는 장애물로서,옛날에 기병의 내습을 막

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을 붙인 것이다.당(唐)나라 때에는 거마

창(拒馬槍)이 있었으며,명(明)나라 때에는 거마목(拒馬木)이 있었다.사면에

날카롭고 뾰죽한 철사를 설치해 두었는데,마름모꼴과 직각사각형,삼각형 등이

있어 도로에 깔아서 적측의 인마와 거량의 접근을 저지하였다.

92)질려(蒺藜):마름쇠 모양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철제 병기,전시에 도로상이나

수중에 깔아 적측 인마의 전진을 저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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令)을 거동(擧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빼놓지 않고 하나

씩 하나씩 짚어서 발방(發放)하되,무릇 이전의 전진에서 합격한

자나 명령을 어긴 자를 이때 모두 결정하여 군사들이 보는 앞에서

처분한다.만약 다시 어떤 항목의 호령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모

두 명백히 깨닫도록 알려준다.

각 파총(把摠)은 당일에 불참한 자와 차출되어 사역하는 자와

병(病)이 있어 본인의 성명(姓名)을 장부에 기록한 자를 유보(類

報)93)하는데 이를 체거자(遆擧子)94)라 한다.명금(鳴金)과 대취타

(大吹打)가 각 부대의 주둔지에 전파되고 호포(號砲)한방을 쏘아

올리면 중군(中軍)은 황기(黃旗)를 세우고,이어서 호적(號笛)을 한

차례 울리고 바라(哱囉)를 불게하여 합영(合營)한다.이때 병사들

은 모두 일러나서 병기(兵器)를 잡고 적에 대비하는 형상을 취한

다.대취타(大吹打)를 불어 영문(營門)이 열리면 땔나무하고 물긷

는 초급병(樵汲兵)을 들어오게 하는데,4명의 인원을 파견하여 각

문에 가서 병사들의 인원수를 점검하여 들어오게 한다.

중군은 인원 보고가 끝난 다음 징을 두 번 울리면서 취타가 멎

고,호포 세방을 쏘아 올리면 대취타를 불어 영문이 열고 호포(號

砲)한방을 쏘아 올리고 바라(哱囉)를 울리면 관병은 앉아서 휴식

을 취한다.기화(起火)신호 한 대를 쏘아 올리면 진영 안에서 불

을 피우고 동라(銅鑼)를 차례로 울리면 갑옷을 벗고 나서 간혹 출

정(出征)하는 예에 따라서 밥을 지어 잠자던 곳에서 새벽밥을 먹

기도 하고,혹은 단지 밥짓는 시늉을 하여 익히기도 한다.

당보군(塘報軍:척후병)이 깃발을 휘두르거나 복로군(伏路軍:복

병)이 포를 한방 쏘는 것은 아무 방면(某面)에 적이 온다는 신호

이니,중군이 아무 색깔(某色)의 깃발을 세워서 이에 응하며,바라

를 불면 아무 방면의 병사가 일어나서 대오를 정돈하며,신호포

한방을 쏘고 북을 느리게 치면 바깥 주위에 있는 병사들이 천천히

93)유보(類報):부지런히 시행하고 사사로움이 없이 하여 보고함.

94)체거자(遆擧子):체거자의 체는 파발로 편지를 전달하는 것으로서,차례로 전달

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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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서 교전하되 적이 백보 안의 거리에 이르렀을 때 병력을 수

습하여 후퇴하기를 모두 두 층으로 진영을 배열한 전진에서 발령

되는 호령에 의해서 시행한다.

이때 다만 이 일층을 사용하여 전진을 배열하여 적이 패하면 병

력을 수습하여 원진지로 돌아와 영장(營墻:진영의 장애물)주위에

정렬한다.징소리가 멎으면 중군이 당일 불참자와 차출 사역자와

병이 있어 본인의 성명을 장부에 기록한 자를 유보(類報)한 체거

자(遆擧子)에 의거하여 관병(官兵)의 숫자를 조사한다.

병력을 수습할 적에 솔발(摔哱)이 울리면 중군이 대취타로 이에

응한다.이와 같이 다시 일면씩 조련을 하여 사면의 조련이 완료

되면 중군이 진영의 조련이 끝났음을 보고한 다음에 주장의 명령

을 청하여 진영을 수습한다.중군이 신호포 한방을 쏘고 바라를

한 차례를 불게하면 각 병사는 몸을 일으키고 솔발이 울리면 대오

를 수습하되,매 기를 1취(聚)로 한다.

중군이 깃발을 꽂고 방영을 설치하되 앞서의 변화에 의거하여 2

첩(疊)으로 하여 제자리를 잡은 뒤에 개영포(開營砲)세 번을 쏘아

올리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각 병사는 세 차례 함성을 지르며 중

군이 대취타를 연주하게 하면 전시(前司)는 앞의 왼쪽 길에 있고

좌사(左司)는 왼쪽에 있어서 전사의 뒤를 이으며 우사(右司)는 앞

의 오른쪽 길에 있고 후사(後司)는 우사의 뒤를 이으며,좌사와 우

사는 가운데 길을 따라 중군의 좌우 가장자리로 나란히 걸어나가

각기 원위치로 돌아가서 서 있는다.

중군이 장대 아래에 이르러 징을 세 번 울리면 취타를 멈추고

라(鑼)를 불면 하마(下馬)하여 중군이 양변(兩邊)으로 대오를 전개

시키고,다시 라를 불면 앉아서 휴식하고 무예를 비교할 것을 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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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루해[營壘解 :영루에 대한 해설]

대개 이분(二分)을 외루(外壘)로 삼고 일분(一分)을 자벽(子壁 :

안쪽에 있는 보루)으로 삼는데,中앙을 비워 中軍이 머물게 한다.

예를 들면 一개 사(司)에 5개 초(哨)가 있으면 조총수(鳥銃手)1초

(哨)를 자층(子層)으로 삼고 나머지 4초(哨)를 외루(外壘)로 삼아

매 면((面)이 1개의 초가 되게 하며,만약 2개 사에 10개 초가 있

으면 6개 초를 외루로 삼고,4개 초를 자벽(子壁)으로 삼으며,3개

사일 경우에는 2개 사를 외루(外壘)로 삼고 1개 사를 자벽으로 삼

으며,4개 사일 경우에는 1개 사가 각각 한 면이 되게 하고 각각

2개 초를 뽑아 자벽으로 삼는다.

만약 5개 사일 경우에는 4개 사를 외루로 삼고 1개 사를 자벽으

로 삼는데,각각 조총수 一개 초가 또한 자벽이 되게 하며,6개 사

일 경우에는 4개 사를 외루로 삼고 2개 사를 자벽으로 삼는다.이

러한 방식에 따라서 확충하면 병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다.

오직 원앙진(鴛鴦陣)만이 반드시 변함없이 이 방식대로의 운용이

가능하다.

▣ 원기해[圓機解 :접적시 기밀 유지에 대한 해설]

아군(我軍)이 거듭 패전하는 까닭은 평소에 절제(節制)된 법을

익히지 못했기 때문이며,또 의지할 만한 영채(營寨)나 장벽(障壁)이

없어서 사람들이 마음에 먼저 겁을 먹기 때문이다.병사들로 하여

금 모두 야전(野戰)에서 이기게 하려고 하나,족히 적을 당해내지

못하고 마침내 패주하여 뿔뿔이 흩어져 이기지 못하니,또한 달아

나서 의지할 바가 없는 것이다.매번 패배하여 오래도록 마지 아니

하니 이른바 ‘절도(節度)가 없는 군대는 유능한 장수가 지휘하더라도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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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병력의 열세로 속전이 불가능하여 영루(營壘)를 세우고 있

는데 적병이 충돌해 올 경우 적이 50～60여 명일 경우에는 아군은

모두 깃발을 눕히고 북소리를 멈춘 다음,은밀히 병기를 잡은 채

로 정숙을 유지하여 동요하지 않는다.그리하여 적병이 십여 보

안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적은 반

드시 물러간 다음에 다시 병력을 증강하여 접근하여 올 것이다.

이때 적의 병력 수가 만약 백십(百十 :많은 수를 이름)이상에

달하는 다수일 경우에는 포수(砲手 :총수)는 적을 만났을 때의 전

투지시 요령에 의거하여 혹은 목성(木城)이나 혹은 참호(塹壕)혹

은 거마(拒馬)아래에서 번갈아서 적을 향해 사격을 한다.이때 빈

총은 다시 장전(裝塡)을 하고 장전된 총은 계속해서 쏘며 쏜 총는

바로 다시 장전하고 장전한 총은 또다시 발사한다.이와 같이 하

면 비록 종일토록 싸우더라도 총포(銃砲)를 계속 발사하여 끝이

없을 것이니,반드시 총알이 떨어져버려서 쏘지 못한다는 실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궁노수(弓弩手)와 화전수(火箭手)는 기화(起火 :발사신호

화살)한 가지를 쏘아 올리면 이에 따라 조총수들이 교대로 사격

하는 전투요령에 의거하여 사격을 실시한다.이것은 절제된 정식

전투이다.전투간에 좌우익을 나누어 복병을 배치함으로써 그들이

의심하여 전심으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한다.그런 다음에 기병(奇

兵)이 갑자기 뛰쳐나와 적의 허점을 덮쳐 번을 교대하고 유사시에

임하여 전기를 조성하니,이것이 장수의 뛰어난 안목인 것이다.

▣ 근경마[謹驚馬 :말이 놀라지 않도록 삼감]

총포(銃砲)를 사격할 상황에 닥쳤을 때,만약 각 관의 병사가 마필

(馬匹)을 묶어놓지 않아서 뛰쳐나와 내달려서 진영(陣營)을 소란스

럽게 할 경우에는 해당 병사는 마필을 보살피는 담당자의 죄와 동일

하게 다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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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후기[治後期 :집합 시기에 늦은 책임을 다스림]

무릇 각 병사가 교장(敎場)에 나아감에 집합 시기에 늦게 도착

하였거나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같이 추궁하여 다스리며,각

교장의 문을 봉쇄한 이후에 관계가 없는 사람을 들여보내거나 늦

게 온 병사를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내버려두어 진영으로 들어가게

할 경우에는 모두 순시기(巡視旗)의 죄를 다스린다.

▣ 계차피[稽差避 :규정을 어기고 숨기는 것을 조사함]

무릇 교장(敎場)에서 조련(操練)하는 날 장령(將領)이상은 각각

홍색 유지(油紙)로 만든 초롱과 작고 둥근 목패(木牌)10면을 비치

하여 몸소 간수하고,만약 사람을 파견하여 교장에 출장하게 하려

면 반드시 장령에게 보고하고 목패를 지급하여 검사한 후에 출장

을 허가한다.만약 목패가 없으면 이는 사사로운 출입에 해당하니

잡아 보내어 처치하고,진을 치고 적과 대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영문을 출입함에 있어서 반드시 영전(令箭)과 기호(旗號)를 가지고

증빙하여야 한다.

▣ 정등위[正等威 :부대의 등급과 위의를 바르게 함]

무릇 조련을 해산할 적에 각 초(哨)는 중군(中軍)이상으로부터

일제히 뒤따르는 인원과 기고(旗鼓)와 두답(頭踏 :의장부대)의 위의

(威儀)를 진열하고 각각 본영(本營)기병을 따라 가운데 길에 이르러

해산하여 나가되 주장(主將)을 기다려 전송하지 못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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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영벽[謹營壁 :영벽의 관리를 삼감]

무릇 진영을 설치함에 있어서,만약 영반(營盤 :진영을 둘러싼

방벽 주변)이 세워진 뒤에는 문이 있는 곳이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 어떤 관원을 막론하고 이곳을 제멋대로 지나가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철저히 저지하고 절대로 그대로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

만약 통과시키는 자는 모두 군법(軍法)에 따라 처리한다.그리고

본대(本隊)의 병사라 할지라도 반드시 출입할 때에는 또한 영門을

이용하여야 한다.적이 30리 이내에 있을 경우에 이를 범한 자는

목을 베고 해당 부대의 지휘관은 연좌(連坐)하여 곤장을 친다.

▣ 엄영문[嚴營門 :영문의 관리를 엄중히 함]

영내(營內)에는 매일 밤마다 초관(哨官)한 명을 차출하여 번갈

아 문을 지키게 하고,주장의 친위병(親衛兵)이 남기(藍旗 :순시

기)을 잡고 문마다 두 명씩 지키게 한다.그리하여 아침 저녁에 취

타(吹打)하여 문을 열 때를 제외하고는 문이 닫혀 있을 때에는 반

드시 영기(令旗)와 영전(令箭)이 있어야만 비로소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문을 열 때에는 좌우에 가까이 있는 한 기대(旗隊)의 관군

이 병기를 진열하여 잡고[披執]엄격히 진용(陣容)을 갖추어 대비

하여야 한다.

공식적인 임무를 지닌 사자(使者)가 왔을 경우에는 영문(營門)

밖에 멈추게 한 후에 먼저 그가 가지고 온 문서(文書)나 믿을만

한 물건을 받아서 지휘소에 보고하면 중군(中軍)이 주장(主將)에게

영기(令旗)를 내려줄 것을 청하여 데리고 들어오게 한다.영문(營

門)을 닫았을 때에는 만약 영기와 영전(令箭)이 없으면 설혹 사신

(使臣)과 대장(大將)이 문 밖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또

한 반드시 진영을 지키는 주장(主將)에게 보고하여 영기 또는 영

전을 지급 받아서 영문에 이르러 진위 여부를 검증하여 밝힌 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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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비로소 들어오게 할 수 있다.그리고 만약 주장이 진영 밖으

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한 사람으로 주장을 대신하여 지휘를 맡도

록 하여야 한다.장수가 군중에 있을 경우,임금의 명령도 받지 않

는 경우가 있으니,바로 이때가 그렇다.옛날 주아부(周亞夫)의 세

류영(細柳營)95)이 모범적인 교훈이 될 수 있다.

공식적인 임무를 지닌 사자가 타고 온 마필은 모두 영문 밖에

머무르게 하고 인원만 단신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문을 파수하는

사람이 그 마필을 보살피되,마필을 소홀히 관리하여 실수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을 파수하는 사람이 배상한다.대장이 영문안으로

들어올 경우에도 대장만 말을 타고 그 수행원 이하는 모두 도보로

들어간다.

▣ 신계방[愼啓放 :인원출입을 엄중히 관리함]

각 진영의 병사들이 출입할 때에는 각기 본영의 영문을 이용하

도록 하며,그 영문을 지키는 자는 출입하는 사람의 관의 관자와

의복과 허리에 차는 패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 확인하여야 한다.

95)주아부(周亞夫)의 세류영(細柳營):한(漢)나라 문제(文帝)때,흉노(匈奴)가 자

주 침입하자,문제는 유례(劉禮)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패상(霸上)에 주둔하

게 하고,서려(徐厲)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극문(棘門)에 주둔하게 하고,주

아부(周亞夫)로 하여금 군대를 이끌고 세류(細柳)에 주둔하게 하여 흉노에 대

비하도록 하였다.황제가 몸소 군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패상과 극문에 당도

하자,파수하는 군사들은 모두 황제를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였

다.그런데 황제가 세류영에 오자 파수하는 군사들은 주장의 군령을 받지 못

했다 하여 황제를 진영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다.이에 문제는 사자로 하여

금 절월(節鉞)을 가지고 가서 장군에게 조칙을 전하게 하였으며,그런 다음에

야 주아부는 전령을 내려 영문을 열게 하였다.성에 들어간 황제는 말고삐를

잡고 서행하여 진영에 이르자,주아부가 군례로 황제를 알현하였다.이에 황

제가 말하기를 “이야말로 참된 장군이로다!전번의 패상과 극문의 군대는 마

치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었구나!”라고 하였다.그리하여 후세에 기강이 엄격

하고 명백한 군영을 세류영(細柳營)이라 부르게 되었으며,이와는 반대로 기

율이 해이된 군대를 극문군(棘門軍)이라 부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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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두(纓頭)96)ㆍ의복(衣服)ㆍ요패(腰牌)97)등 모두를 일일이 분변할

수 있어야 하며,만약 다른 영의 병사가 잘못 남의 영문으로 나온

자를 고의로 놓아보내면 영문을 파수하는 병사와 지휘관은 함께

군법으로 연좌해서 다스린다.만약 법을 범한 자를 잡아오면 군법

으로 시행하고,잡아온 관군은 전공부(戰功簿)에 기록하여 한 차례

전공을 세운 것으로 간주한다.

▣ 계출영[稽出營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을 살핌]

무릇 관병(官兵)이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어기고 영문 밖으로

나간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진영에 조리를 돌려 여러 병사들에게

보인다.

▣ 사군기[査軍器 :병기 검사]

 

무릇 군영(軍營)설치가 끝나면 군의 화기(火器)부품에 대하여

각 지휘관은 즉시 부대의 건제(建制)순서대로 점검하여 찢어져

터지거나 망가졌으면 즉시 전투에 대비해서 완전히 보수하고 손질

하되,만약 버리거나 망실한 것이 있으면 즉시 주장에게 보고하여

장부에 기록하고 법에 따라 처벌한다.

96)영두(纓頭):끝에 술이 달려 있는 장식용 끈.주머니,도장,칼,깃발 따위를

차거나,달거나,꾸미는 데 쓴다.

97)요패(腰牌):조선 시대에 군졸ㆍ사령ㆍ별배 등의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허리에 차던 패.나무로 만들어 패의 위쪽에 ‘엄금(嚴禁)’이라고 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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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차[革抽差 :병력을 함부로 빼내는 것을 단속함]

진영을 설치하거나 전진을 배열하는 도중에 장령들이 제멋대로

부대를 편성한 대오 가운데에서 단 한 사람의 병사나 단 한 기의

기병이라도 빼내간 자가 있을 경우,군법에 따라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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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8】노협일자행도극처우경거호포일성입정도[路狹一字

行到極處遇警擧號砲一聲立定圖 :길이 좁으면 일자로

나아가 막바지에 이르러 경계할 상황에 닥쳤을 때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부대를 정지시킨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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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표해[立表解 :표기를 세우는 방법에 대한 해설]

미리 병력(兵力)의 수를 계산하여 몇 개의 사(司)를 편성하고 밖에

있는 보루(堡壘)를 몇 개 대(隊)로 편성하여 대마다 1길(300cm)

간격으로 땅을 나누되,중군(中軍)으로부터 양쪽으로 나누어 각기

약간의 보(步)를 확보하도록 하며,자벽(子壁)도 이와 같이 한다.

사방의 큰 깃발은 문이 있는 자리에 세우고 사방의 고초기(高招

旗)는 문 안에 세우되,기를 잡고 표기(標旗)를 세우는 사람은 징

가장자리를 울리는 신호를 듣고서 행동한다.오방기(五方旗)를 잡은

기수(旗手)가 중군의 중앙에서 사방 직각으로 행보(行步)의 수를

세며 걸어간다.

그리하여 행보의 수가 다 차면 제자리에 서서 사정[四正 :동서

남북의 정위치를 이름]의 표[자리를 표시한 위치]로 삼는다.또한

진영의 각 사각(四角)에 세운 표기는 오방기와 함께 밖으로 나아

가 정문에 세운 깃발 아래로부터 나란히 좌우로 걸어가서 행보의

수가 다 차면 제자리에 서서 사각의 표로 삼는다.그런 다음 병사

들이 진영 설치를 마치기를 기다리는데,만일 행보의 수가 합치되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옮겨놓아 서로 합치되도록 한다.

▣ 부표해[附表解 :부표에 대한 해설]

무릇 사(司)․초(哨)․기(旗)․대(隊)는 각 방면의 깃발 색깔에

따라서 표를 바라보고 개미떼처럼 달려들어가서 부대가 진영을 설치

하면 매 기를 한 무리로 편성하여 옆으로 볼 때에 매 기마다 사람

몸을 제하고 4길 5자(12.5m)의 공간을 남겨두고 정렬을 기다린다.

천아성(天鵝聲)나팔소리가 길게 울린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다시

긴소리로 나팔소리가 울리면 방영도(方營圖)에 의거하여 산개하여

원앙진법(鴛鴦陣法)에 의거하여 정렬한다.이때 옆으로 볼 때에 매

대마다 사람 몸을 제하고 4길 5자의 공간을 남겨둔다.그런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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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의 기마(騎馬)가 침입하는 것을 막는 장애물인 거마색(拒馬索)을

설치하는 자는 거마색을 설치하고，마름쇠(蒺藜)를 뿌려야 할 자는

마름쇠를 뿌린다.

【그림 119】행영도[行營圖 :진영설치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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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0】일초삼기일기삼대평행도[一哨三旗一旗三隊平行圖

:1개 초를 3개 기로 하고 1개 기를 3개 대로 편성

하여 나란히 행군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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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1】일사오초행도[一司五哨行圖 :1사를 5초로 편성하여

행군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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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2】열진도[列陣圖 :진영을 배열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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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3】방영도 오른쪽[方營圖 :방영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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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4】방영도 왼쪽[方營圖 :방영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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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병해[伏兵解 :복병에 대한 해설]

왜놈 오랑캐의 성질은 스스로 싸움에 있어서 소수 병력을 골라

뽑아서 아군의 배후를 습격하는 데에 능하다.비록 대패한 경우에

도 한편으로 달아나면서 한편으로는 복병을 남겨둔다.심지어는

한 두 사람이 작은 나무나 골짜기에 숨어서 왕왕히 그 꾀에 빠지

기도 한다.그런데 신유년의 난리(1561년 명 세종 嘉靖 40년)에는

한달 동안에 열 번이나 이기고 아군(명나라 군대)은 손실이 6～7

인에 미치지 못하였다.이를 논의하는 자가 이르기를 그 원인은

‘아군의 전술이 정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적의 전술이 졸렬하였

기 때문이었다.’고 말하였다.

즉,이 왜구(倭寇)는 다른 왜구들이 복병을 배치하던 것과는 달리,

예전의 매복 전법을 몰랐거나 평소에 익숙하게 이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그러나,아군이 인구가 밀집한 지역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십리를 추격했음에도 전승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

는 적이 복병을 배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다.아군에게 복병 배

치 여부를 수색하고 지키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그러므로

복병이 소용이 없었던 것이다.

그 방법은 이러하다.만약 적이 한 번 싸우다가 패하여 달아나

면 아군은 추격하다가 임목이나 인가,시냇물 건너는 곳,모서리가

급격히 굽은 지형 등을 만나면 항상 임목과 가옥의 담장 만곡(彎

曲)의 대소를 헤아리고 일대 혹은 1초를 남겨두어 그 반드시 나올

입구를 지키게 하고 다른 병력은 일면으로 곧바로 앞을 향하여 추

격을 한다.그러면서 매번 한 곳을 만날 때마다 그 한 곳에 병력

을 남겨두고,또 혹은 촌락이 아주 큰 경우에는 즉시 통행을 금지

시키고 사람들을 수색한 다음,‘적이 없다’고 고성으로 신호를 하

고,다시 나아가 추격을 한다.보리밭이나 풀이 무성한 지역으로서

모두 복병이 있을 만한 곳은 아군의 매 1초 내에서 1대를 나누어

서 길에 남겨두고 보리밭이나 풀밭에 뿔뿔이 흩어져서 수색하면서

소리를 지르게 하고,일면으로 정병은 곧장 추격을 계속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7영진편[營陣篇] 363

【그림 125】출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 오른쪽[出戰隨變就於本

陣內設伏圖 :출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

병을 설치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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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6】출전수변취어본진내설복도 왼쪽[出戰隨變就於本陣

內設伏圖 :출전하여 변화에 따라 본진 안에 복병을

설치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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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7】복병기출노영병급응원각병즉회신향전도[伏兵旣出

老營兵急應原却兵卽回身向前圖 :복병이 이미 출전

하고 주장이 위치한 본진의 병력이 급히 우군의

작전을 지원하고 형세에 호응하면,최초에 퇴각했

던 병력이 즉시 몸을 돌이켜 전방을 향하여 공격

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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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복해[操伏解 :복병대비훈련에 대한 해설]

나무로 된 패에다가 ‘맥전(麥田)’,‘촌옥(村屋:시골 집)’이라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글자로 구분해서 써 가지고 한 사람으로 하여금

교련 장에다가 편리한대로 꽂아 놓게 하고 잿가루로 구불구불하게

양의 창자처럼 구불구불 휘고 좁은 길들을 그려 놓고,북을 치며

가상 접전 훈련을 한다.이미 싸워 이기고 적을 추격함에는 앞에서

설명한 도형의 법식에 따라 분산 전진하는데,목패를 세워 놓은

곳에서는 적이 있는가,없는가를 수색하고 방비한다.

교장에서 조련하여 숙달이 되면 곧바로 교외의 들판과 촌락이

있는 곳으로 나가서,촌락을 따라서 실제 상황에 닥쳤을 경우와

다름없이 조련을 한다.교장에서만 조련을 하고 야외에서 조련을

하지 않아 끝내 실제의 경우를 경험하지 못하여 유사시에 그 적절

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그리고 만약 먼저 교장에서 조

련을 하지 않고 곧바로 야외에서 조련을 하면 사람들이 표준이 되는

방식을 몰라 미혹하고 혼란하여 또한 뜻과 같이 훈련의 소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서인 것이다.

▣ 칙복병[飭伏兵:복병에 대한 경계]

적과 조우했을 때,기동하지 않거나,일찍 기동한 자에게는 복초

(伏哨)를 거느리는 대장(隊長)을 모두 목 벤다.각 병사가 공장(工

匠)이나 취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을 강박하여 불법으로 급

휼(給恤)을 받으면 모두 곤장을 쳐서 다스린다.만약 정병(正兵)이

기병(奇兵)이 복병(伏兵)의 공격을 받아 싸우는 것을 보고 즉시 돌

아와 접응하지 않는 자는 같은 예로 처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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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8】연설복도[練設伏圖 :복병 배치 훈련에 대한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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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련해[分練解 :부대를 나누어 조련하는 것의 해설]

부대를 차례대로 나누어 조련하는 데에 있어서,제1대로부터 시

작하여 제3대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한 기를 모두 통합하여

조련할 경우,제1기로부터 시작하여 제3기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

난다.한 초를 모두 통합하여 조련할 경우,제1초로부터 시작하여

제3초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한 사를 모두 통합하여 조련할

경우,제1사로부터 시작하여 제4사에 이르러서 조련이 끝난다.이

와 같이 하여 한 영을 모두 통합하여 시행하는 조련이 끝난다.

영을 모두 통합하여 각 영이 조련을 한다 할지라도 3인이건,5인

이건,10인이건 또한 전법(戰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며,또한 기

병과 정병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그리고 사법(射法)에서도 비록

적이 5보(步)안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활시위를 충분히 잡아당

기고 쏘아야 하는 것이니,그러므로 비록 3인이건,5인이건 또한

전법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는 것이다.그러나 다수의 병력을 모아

놓고서 하는 조련에서 숙달이 되고,또한 여러 병사들을 모아놓고

서 하는 조련이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그 보

고 이해하는 능력이 고르게 미치지 못하여 소규모 인원을 자상하

고 세심하게 조련시키는 것만 못하다.

대체로 기정론(奇正論)을 가지고 논한다면 머리 하나에 두 날개

가 있는 것에 불과하며,중군(中軍)은 중심(중앙)이 되므로 이것을

악기(握奇)라 하니,마음이 사지를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지

휘통솔하여야 한다.적을 맞는 부분이 머리가 되어 적의 예봉(銳

鋒)을 상대하고,꼬리부분은 뒤를 이어 연속해 와서 머리와 번갈아

출동하여 끊이지 않고 두 날개가 뒤따라 먼 곳으로부터 가까운 곳

에 이르러 앞에서 적을 맞아 싸운다.

그리하여 어느 곳이든 적과 대치하는 곳은 곧 머리가 되어 정병

(正兵)이 되고,좌우에 해당하는 곳은 곧 날개가 되어 기병(奇兵)

이 되며,뒤에 해당하는 곳은 곧 꼬리가 되어 책응병이 된다.그

군중(軍中)에서 지휘하는 징과 북 및 은 명령 체계는 비록 5인을

조련하건 10인을 조련하건 1대로부터 1영에 이르기까지，1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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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10만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 법은 마찬가지이다.조발(調發)된

한 대는 앞으로 나아가 제자리에 섰다가 징이 울리면 땅 위에 앉

는다.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긴 소리로 천아성(天鵝聲)나팔

을 불면 각기 일어나 병기를 잡으며 신호포 한방을 쏘아 올리고

파대오(擺隊伍:헤쳐모여 나팔)를 불고 남대기(藍大旗)와 홍대기

(紅大旗),백대기(白大旗)세 개를 세우면 삼재진(三才陣)으로 변환

하며,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가볍게 북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아가고 북을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며 교전한다.

징소리가 세 번 울리고 솔발(摔鈸)이 울리면 대오를 수습하여

정돈하고 제자리에 선다.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징소리가 세

번 울리면 면전에서 물러나 돌아온다.잇달아 징소리가 두 번 울

리면 즉시 전면을 향하여 일제히 한소리를 지르며 제자리에 선다.

또다시 적이 공격해 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

리고 도북을 빠르게 치고 천아성 나팔을 불면 큰소리로 고함을 지

르며 화포를 날리면서 전진한다.교전이 끝나고 적이 패퇴할 때

징과 북을 멈추고 솔발을 울리면 각 병사들이 부대를 정돈한다.

또다시 징이 울리면 물러나서 돌아오는데,이와 같이 하기를 세

차례를 하고 물러나서 원래 조발되어 온 곳에 이르러 근거 진지를

세운다.솔발이 울리면 곧 병력을 수습하여 원앙대(鴛鴦隊)를 이루고

득승고(得勝鼓)를 울리면 돌아와서 공지(空地)에 서 있는다.징이

울리면 앉아서 휴식하다가 다시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면 남대기와

백대기 두 개를 세우면 각 원앙대는 나뉘어서 매화진(梅花陣)이

되는데 1오(伍)를 1대(隊)로 하되,진도(陣圖)에 의거하여 하되,조련에

관한 명령은 전과 같다.

조련이 끝나면 앉아서 휴식한 뒤에 다시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면 황기 한 개를 세우면 원앙대가 되고 조련 방법은 전과 같

다.세 번 진형을 변화하기를 모두 마치기를 이와 같이 하면 다

시 기총기(旗總旗)를 가볍게 흔들면 제2대가 앞서의 예에 의거하

여 전투연습을 하고,이를 마치면 다시 기총기를 가볍게 흔들면

제3대가 앞서의 예에 의거하여 전투연습을 하고,이를 마친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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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연습의 호령과 거동은 모두 제1대의 경우와 같다.

이는 바로 1기가 끝나면 다시 2기와 3기가 그 뒤를 따라서 각각

한 기씩 교대로 조련하는 법이다.조련이 끝나면 다시 공지로 돌

아와 라(鑼)가 울리면 앉아서 휴식하고 이와 같이 하기를 세 차례

를 하고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면 본파 파총이 본초 초관의 방

위색과 같은 기를 흔드는 신호를 보고서 초관이 이에 응하여 기를

흔드는데,3개 기가 이를 마치면 관병은 일제히 줄지어 앉아서 휴

식한다.

다시 신호포를 쏘아올리고 바라를 부는 소리를 들으면 일어나는

데,조련 방法은 모두 1대의 예와 같다.매 진마다 가로로 1길의

간격을 두어서 원앙진을 배열한 다음,매 대마다 3개의 소대를 만

들어 정렬하여 삼재진(三才陣)을 이루고 진도에 의거하여 적과 대

진하는데,호령은 전과 같다.그런 다음,다시 매화진(梅花陣)에서

원앙진(鴛鴦陣)으로 2차,3차로 나누어서 변형시킴으로써 조련을

마친다.다시 이와 같이 조련하기를 제2초,제3초,제4초의 순서에

따라 시행하여 바야흐로 한 사의 조련을 마치는데,이와 같이 하여

모든 사가 조련을 실시한다.

모든 사가 조련을 하면 조총수(鳥銃手)를 운용하는데,매 대마다

인원의 수효에 구애되지 않고,매 초마다 기의 수효에 구애되지 않

고,매 사마다 초의 수효에 구애되지 않으니,대략 이와 비슷하게 증

가하고 감소하기를 편의에 따라서 해야 하는 것이니,지혜로운 자

는 이를 응용하고,어리석은 자는 이에 얽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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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9】원앙진도[鴛鴦陣圖 :원앙진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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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0】양의진변삼재진도[兩儀陣變三才陣圖 :양의진을

삼재진으로 변형시키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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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앙진해[鴛鴦陣解 :원앙진에 대한 해설]

이는 바로 적을 죽여서 반드시 이기는 데에 자주 효과를 나타낸

진형으로 속오법(束伍法)에 있어서 가장 요긴한 전법(戰法)이다.

이패(二牌)가 대열을 나란히 하여 나아가면 낭선(狼筅)이 각각 일패

(一牌)씩을 엄호한다.장창(長槍)매 2대가 각기 1패씩을 맡고,낭선

(狼筅)하나가 단병무기(短兵武器)인 장창을 방어해주면서 나아가

다가,장창수(長槍手)가 지치면 곧바로 밀고 나아간다.

만약 이미 북소리를 들었는데도 멈칫거리고 나아가지 않으면 군

법으로 목을 벤다.낭선은 등패(籐牌)와 장창을 써서 구원한다.낭

선이 단병무기인 장창을 구원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이는 마치 오행

(五行)이 서로 살리는 원리와 같은 것이요,방법을 터득하지 못하면

이는 마치 오행이 서로 죽이는 원리와 같은 것이 된다.

▣ 영액해[營額解 :진영의 인원수에 대한 해설]

대(隊)를 3으로 제한한 것은 진법(陣法)을 따른 것이며,기를 3으로

제한한 것은 병력의 수에 구애된 것이며,초(哨)는 4,5,6초가 모

두 가능한 것은 편의에 따른 것이다.한 영(營)은 5,6개의 사(司)

에 지나지 않고,한 군(軍)은 10개의 영(營)에 지나지 않는 것은

장군(將軍)의 역량이 단지 이에 그치기 때문이다.가령 병력이 십,

백,천,만에 이르더라도 모두 똑같은 법칙인데,이것을 확충하고

변화하여 운용할 분이다.이 숫자를 고집하여 일정한 법식으로 삼

아서 가감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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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영해[夜營解 :야간 숙영 훈련 한 해설]

남방(南方)에서 용병(用兵)을 한 이래로 터득한 바에 의하면,만약

적을 만나 낮에는 공복(空腹)으로 적을 포위하고 싸우며,밤에는

또 주린 상태에서 20～30리를 달려 인가나 혹은 성곽(城郭)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거나 휴식을 하는데,새벽에 이르러 다시 회전(會

戰)하게 되는데,적이 하루밤 안에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곳에 미리 복병(伏兵)을 설치하고서 이곳 저곳으로 제멋대

로 돌아다니면서 좌충우돌할 것이니,저녁때부터 새벽 50～60리에

서 적의 이러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니,아군은 날이 밝을 때까지

적이 간 곳을 찾느라고 피로하고 나태해져서 싸우기도 전에 적이 매

복해 있는 곳으로 들어가 패전을 자초하게 된다.

그리고 혹 적의 매복지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리한

지형을 빼앗기고 만다.이렇게 되는 경우,우리는 피로하여 미쳐

계책을 세우지 못하는 반면,적은 편안하여 그 계략에 빠지는 경

우가 많다.이러한 연유로 사전에 야영(夜營)훈련을 철저히 실시

하고 취사장을 마련하여 밥을 지어 배불리 먹인 뒤에 적과 밤낮으

로 대치해 있다가 적이 피로할 때에 기병(奇兵)으로 공격하고,우

매한 적을 만나면 결사대로 제압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적은 이곳 저곳으로 흩어져 노략질을 하려고 하여도

아군이 철저하게 지킬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형세를 분산하지

못할 것이며,또 한 곳에 모여 싸우려고 하여도 우리에게 수비의

도구가 있으므로 우리와 교전할 수가 없을 것이니,기각(掎角)의

상책(上策)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깃발 위의 등롱에 덮개

[罩]를 걸치는 것은 야간(夜間)조련을 하기 위한 도구이다.진영

주변에 까는 마름쇠나 거마색 등은 영루를 세우는 기본 자재이며,

가래 괭이 등은 영루(營壘)를 구축하는 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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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후해[操後解 :조련이 끝난 뒤의 행동 요령 해설]

장령(將領)들과 사졸(士卒)들은 각자 원위치로 돌아가 휴식하거

나 군무를 처리한다.만약 방영을 설치할 때에 실제로 취사가 끝

났으면 다시 취사할 필요는 없으며,만약 실제로 취사를 하지 못

했을 경우에는 취사병이 쉬는 집에서 밥을 지어와서 병사들에게

먹인다.야영(夜營)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먼저 낮에 조련을 한

다음 밤에 낮동안 익힌 야영 방법을 숙달되게 익힌다.방영(方營)의

설치가 끝나면 야간의 암호(暗號)를 발령하고,징 가장자리를 울려

복로군(伏路軍)과 당보군(塘報軍)을 출발시키는데,관원 4명을 차출

하여 4개 영문에서 인원수를 파악해서 나가게 하는데 이는 가지

않는 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가 끝나면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흑색 깃발을 세운

다음에 대취타(大吹打)가 울리면 영문을 닫는다.영문 닫기가 끝나면

기화(起火)한 대를 쏘아 올리고 중군(中軍)이 연등(燃燈)을 하면

각 영(營)과 대(隊)가 일제히 등(燈)을 올린다.대낮에는 빈 등롱

(燈籠)을 사용하여 이를 연습한다.대각(大角)을 불고 뇌고(擂鼓)를

치며 종을 울리는 것은 종은 금으로 대신하는데,신호가 끝나면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한다.

“관군(官軍)은 들으라!야간 순찰을 각별히 삼가고 조심해서

하라.만일 일을 그르칠 경우에는 군법이 엄히 다스리고 용서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예”하고 대답하되 되도록 큰 소리로 일제히 길게 하는

바,발방(發放)의 내용은 한자(漢字)로 열 글자를 기준으로 한다.

시각을 알리는 신호로 정경포(定更砲)를 쏘아 올리면 밤 시각인

경(更)을 알리기 시작하여 매 경마다 한 차례씩 북을 친다.각 영

은 조두(刁斗)98)소리를 한 차례 서로 맞추고 매 1기를 돈 다음에

멈추도록 한다.

98)조두(刁斗):야경용 징.군대(軍隊)에서 야경(夜警)하느라고 치던 동라(銅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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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포를 쏘아 올리고 나를 울리면 앉아서 휴식하며,사마다 병

사 한 명과 기총이나 초관 한 명을 차례로 차출하여 야간에 순찰

하게 하고,기대마다 병사 두 명을 차출하여 영 밖에서 불을 피워

올리게 한다.

측간 구덩이 1개를 파서 사용하고 진영을 이동할 때에 흙으로

메꾸어 병사들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

경보를 접하였을 경우에는,혹은 당보군이 먼저 도착하였거나,

혹은 복로군이 먼저 알려와,진영 밖에서 신호포를 쏘아 올리고

기화 화살을 쏘아 올리면 진영 안에서도 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

리고 바라를 불어 병사들을 일으켜 세워 보고를 기다리게 한다.

적이 30보 정도의 근거리로 다가오면 조총 화기 화전 궁시가 이를

쳐서 사격을 가하는데,반드시 사격 순번을 교대하는 방법을 써서

매 1대는 총수 1명씩 10차에 걸쳐서 교대로 사격하게 하되,사격이

끝나면 다 쏜 자는 장전이 끝나면 다시 쏜다.

그리고 여기에 화전 궁시를 겸하여 또한 매 기와 대마다 번갈아

가면서 발사하도록 한다.1기대를 셋으로 나누어서 밤이 새도록

그치지 않고 쏜다.적이 진영 아래로 다가와서 싸울 경우에는 주간

조련의 호령을 기준으로 하되,다만 각 병사는 적의 기병이 접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장애물의 범위를 떠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장애물 주변에서 장병무기를 가지고 이에 대항하도록

한다.이렇게 하면 적이 비록 장애물의 바로 앞까지 접근해온다

할지라도 총포와 궁시를 더욱 쉴사이 없이 쏘아대야 한다.그리고

적이 더욱 가까이 접근하면 돌을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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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호해[夜號解 :야간 암호에 대한 해설]

매일 해질 무렵에 주장이 먼저 각 초에 야간 암호를 발령하면

각 초는 각 병사에게 전달해서 알리는데,다만 한 가지[一字]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바,때에 따라서 정하도록 한다.모든 병사들은

야간에 서로 만났을 경우,먼저 “누가 왔는가?”라고 물었을 때 “아

무개가 왔다.”고 대답하면,상대방이 바로 같은 영의 사람이라 할

지라도 야간에는 이름을 말하는 것을 불허하고 이름을 말한 자를

곧바로 붙잡는데,그가 바로 해당 부대의 참장(參將)이나 유격(遊

擊),또는 주장(主將)이라 할지라도 지켜야 한다.

▣ 등화해[燈火解 :등화에 대한 해설]

대취타(大吹打)가 끝나고 야간 순찰 명령을 하달하고 곧 밤 시

각을 밝힐 것을 알린다.각 대는 등 한 개를 깃발 위에 달고,각

기는 등 한 개를 깃발 위에 달고,각 초는 등 두 개를 인기(認旗)

위에 달고,각 사는 등 세 개를 인기 위에 단다.다만 정기(正旗)는

반드시 등 한 개를 사용하여야 하며,높고 낮음이 격식에 맞아야

한다.

야간의 진영은 모두 등불과 횃불 신호에 의거하여 운용하되,각

진영은 중군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고 행동하며,각 파총은 본영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각 초는 본사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각

기는 본초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며,각 대는 본기에 달아놓은 등

불을 보며,각 병사는 본대에 달아놓은 등불을 보고 행동하되,주

간에 깃발을 보고 행동하는 요령과 똑같이 한다.

반드시 등을 먼저 준비하고 중군의 호령을 기다려 등롱을 올려서

건다.그리고 본영 밖 30보 거리에 장작불 한 무더기를 피워서 적

이 다가오는 것을 멀리서도 바라보아 적이 와서 아군의 상황을 측

량할 수 없도록 한다.불을 피우는 사람은 매 1기마다 기총이 1명

씩을 뽑아서 각자 암호를 수령하고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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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영해[暗營解 :암영에 대한 해설]

무릇 암영(暗營)을 설치할 떼에는 영문을 닫을 때의 신호를 보

아야 하는데,이때 대취타를 연주하지 않는 것은 암영을 설치하겠

다는 신호이다.이때 각 영은 삼베 가리개를 사용하여 땅에 감춰

두는데,이것은 암영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쓰지 않아서 안되는

물건이다.한 동안은 등불에 불을 붙이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불

을 붙이려면 미처 다 붙일 수가 없다고 할 경우에 미치지 못할 것

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중군이 먼저 영전(令箭)두 대를 영장(營將)에게 전달하여 알리

면 각 대장들이 차례로 전달하며,다시 전초의 제1대 대장에게 전

달하면 영전 한 대를 풀어 한 사에 의해 파총에게 주어 진위를

확인하게 하고 이 영전 한 대를 전달한 다음에 돌아와서 병사들로

하여금 암영을 설치하게 한다.그리하여 여러 사람들이 모두 알면

작고 짧은 화살 한 대를 전달하여 각 초가 순서대로 은밀히 행동을

개시한다.앞에 미리 차출된 군관이 저쪽에 있다가 암호를 물으면

대답한다.

그러면 즉시 그 군관의 지휘에 따라 빽빽히 서로 연결해서 진영

을 설치한다.진영을 설치하는 도중 어그러져서 순서가 틀리고 앞

뒤가 서로 맞지 않는 일이 생길 경우,다만 [진영 설치를 지휘하는

군관]한 사람만이 은밀히 왕래하면서 낮은 소리로 바로잡아서 고

치되,입을 벌리고 큰소리로 떠드는 것을 불허한다.위반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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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보사[辨報事 :보고할 사안을 분변함]

무릇 야간에 와서 사안을 보고하는 사람이 본영의 지시나 명령

을 전달할 경우에는 먼저 자기 소속부대와 야간 암호를 알린 뒤에

사안을 말해야 하는데,한결같이 진영 밖에서 명령을 듣는 것을

준례로 한다.

▣ 전야전[傳夜箭 :야간의 신표로서 화살을 전달함]

각 대는 병사 2명을 뽑아서 목성(木城 :목책)을 지키도록 한다.

목성이 없으면 적 기마부대의 접금을 막기 위한 거마영을 지키게

하는데,이들에게 야간의 신표로서 화살을 전달한다.이 화살을 망

실하고 바꿔친 자는 상하의 순번을 차례대로 조사해서 책임 소재

를 밝히고 군법으로 처벌한다.

▣ 하야영[下夜營 :야간 진영을 설치함]

무릇 기병을 출격시키거나 또는 진영을 이동할 경우에는 다른

곳에 등롱을 밝혀두어서 가짜 진영을 만들어 놓는다.각자 때에

따라 자호(字號 :군호)를 정하는데,큰 바람이나 비가 올 경우 등

불을 밝히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이다.이 자호를 미리 정하지

않는 것은 적의 세작이 이를 알까 염려해서이다.만약 적이 근거

리에 있을 경우에는 자호를 사용하지 않고 새나 짐승의 소리를 군

호로 사용하는데,때에 따라 초관에게 급여하면 초관은 순세에 따라

각 기와 대에 통지하여 알려준다.어느 초에서는 닭 울음소리를

흉내내고,어느 초에서는 소 울음소리를 흉내내게 하는 바,때에

따라 은밀히 익히고 미리 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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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암해[明暗解 :명영과 암영에 대한 해설]

만약 명영을 설치하였는데 갑자기 암영으로 바꾸려고 할 경우,

명영을 그대로 남겨두고 중군이 쌍등을 깃발에 연결하여 흔드는

것을 보고 각 영에서는 등화를 모두 점화하며 암호를 전달하여 각

각 등화를 가리개로 가려서 원래의 장소에 감춰둔다.진영을 이설

한 뒤에는 적당하고 용감한 사람을 남겨두어 한사람이 등 하나씩을

맡아 등불을 밝히고 돌려가며 방고(梆鼓 :딱따기)를 치도록 한다.

▣ 출야기[出夜奇 :야간에 기병을 출격시킴]

한 밤중에 적이 내습하여 대영을 침범할 경우,그 멀리에 배치한

기병과 복병은 각각 적정을 살펴 대영에서 교전하고 가장 용감한

사람 수십 명을 뽑아서 곧 그 뒤에서 큰소리로 외쳐서 적을 의혹에

빠지게 하여 승세를 탈 수 있는 기틀을 확보하여 반드시 이기도록

하고 주둔한 곳의 수림이 우거지고 암석이 많은 골짜기에 미리 화약과

땔나무로 쓰는 풀 땔나무로 쓰는 풀을 묶어두거나 혹은 주장이

병력을 파견하여 적당한 시기에 불을 질러 대영이 적의 상황을 분변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군의 복병아 다수라는 것을 나타내어 적의 예

기를 꺾는 것이다.

▣ 경주해[更籌解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해설]

날씨가 흐리거나 깜깜한 밤중에 행군을 하가가 유숙할 경우에는

반드시 更을 정하고 시간을 헤아려 낮과 밤,이르고 늦음과 완급

에 대비를 하여야 한다.1일에는 100각(25시간)이 있어,12시(1시=

125분,12시=1500분)로 나뉘며,매 1시마다 8각 20분(1각=15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7영진편[營陣篇] 381

1분=0.25분)이 있으며,매 1각은 60분으로,모두 500분을 1시로

한다.24절기에 의거하여 12개의 산가지를 만드는데,해가 뜨고 지는

것을 가지고 그 법칙을 삼았다.각 산가지마다 길이 2자 4치(cm)로

그 위에 각각 해당 절기와 해가 뜨고 지는 시(時),각(刻),분(分)과

낮과 밤의 길고 짧은 수치를 쓴다.

혹은 산가지를 쓰지 않고 두 꿰미 내지 한 꿰미의 구슬로 수를

헤아리기도 하는데,작은 구슬 740개를 가지고 빠르지도,느리지도

않은 보통 걸음으로 걸으면서 740여 보를 헤아리면서 구슬을 다

헤아려 740개를 거리의 한도로 하여 해당 2리 27보쯤을 1각으로

한다.걸어가면서 7,400개를 헤아려 거리의 한도로 하여 20리 270

보쯤을 10각(주야 공통)으로 한다.해당 74,700여 보를 거리의 한

도로 하여 208리쯤을 100각으로 한다.매 1시는 8각 20분이므로

6,225보를 갈 수 있으니,구슬을 헤아리면 6,225개를 1시로 할 수

있다.12시는 대략의 거리의 한도가 100각과 같다.

무릇 시각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은 낮과 밤이 각각 길고

짧음이 달라서 12시후(時候)의 절기에 의거하여 각각 그 길고 짧

음을 각수(刻數)로 하여 때에 따라서 여러 갈래로 나누되 아침에

는 해뜨는 시각을 가지고,밤에는 해지는 시각을 가지고 그 출발

점을 삼아 낮의 시각을 정하고 밤 동안의 시간을 알리는 누수(漏

水)를 정하였으니,모두가 대동소이하여 적을 경계하고 대비하는

데에 쓸만하다.

그리고 진영을 배치하는데에 있어서 1면을 188보로 하면 4면은

모두 752보가 되니,만약 산가지를 50차례 옮기면 나머지는 모두

500여 보가 된다.해가 뜨는 곳은 동지의 경우에는 밤이 매우 길

고,하지의 경우에는 밤이 매우 짧으니,24절기는 모두 다르고 같

은 차이가 있어 나머지는 이를 본떠서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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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신갑도[身甲圖 :몸에 입는 갑옷의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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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갑해[身甲解 :갑옷에 대한 해설]

갑옷은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으로 사용되는 것이니,적의 칼날

에 맞닥뜨려서도 똑바로 서서 패하지 않는 바탕이 되는 것이 이것

이다.남방은 지형이 험하고 우묵한 구덩이가 많아서 보병을 운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보병(步兵)은 무거운 것을 메고 달리기가 어

렵다.비가 많이 내리고 땅에 습기가 많아 철갑(鐵甲)에 쉽게 녹과

흠집이 생겨 반드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만은 않다.

왜놈 오랑캐들이나 지방의 도적들은 모두 총포와 화포를 사용하

면서 반드시 등패와 각패(角牌)를 쓰니 착용하기에 적합하다.그러

나 총포의 납 탄알이 모두 다 뚫고 들어갈 수 있으면 또한 몸체가

무거워서 오래 지탱하기가 어렵다.지금 그 이로운 점을 택하니

보병에게는 오직(緝甲 :실로 엮어서 짠 갑옷)이 있으니,명주 포

목을 써서 만드는데,그 두께가 고르지를 않아서 만약 바탕의 천

이 모두 얇으면 납탄환은 말할 것도 없고 화살이 또한 뚫고 들어

올 수 있다.

지금 반드시 두께 1치로 만들어야 하니,그 방법은 앞에 있다.

명주나 포목을 촘촘하게 얽어서 그 길이가 무릎에 이르도록 한다.

너무 길면 논바닥의 진흙탕에서의 행동이 불편하다.너무 짧으면

몸을 가릴 수가 없다.왜구의 갑옷은 짧은 것을 중히 여기는데 또

한 군대의 힘이 아니면 얻을 수 없고,또한 관비(官費)가 아니면

만들 수가 없으니,그대로 두고 말하지 않는다.

오직 배 안에서는 무거운 갑옷을 착용할 수가 있으니 대개 먼

길을 행군하지 않고 진흙 밭을 밟지 않기 때문이다.적의 총포는

견고하지 못한 갑옷에 미치면 막을 수가 없다.철갑의 도형은 주

사편(舟師篇)에서 제외하고 지금은 기록하지 않는다.투구 또한 등

나무덩굴 안에 면화를 가지고 츤모[櫬帽 :안에 받쳐쓰는 모자]를

만들어서 쓰니 매우 단단하고 가벼워서 더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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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대[鞓帶 :허리띠]

남방에서는 포목 1필을 써서 허리 사리를 둘러서 묶는데 가지

가지 형태와 방법으로 묶을 수가 있어서 더욱 절묘하다.도형은

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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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2】모두도(牟蔸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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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모해[兜牟解 :투구에 대한 해설]

가느다란 등나무 덩굴로 만든다.등나무 덩굴 양간을 가지고 그

안에 명주로 만든 모자 한 벌을 넣는데,모자 겉에는 포목 두 겹을

대고 모자 속에는 포목 한 겹을 대고서,다시 그 안에 사면[絲綿:

실솜]약간과 견지[繭紙:누에고치로 만든 단단한 종이]약간을 넣

고 명주실로 얽어맨다.모자의 뒷부분이 딱 맞지 않고 3치가 높은

것은 사람의 머리가 크고 작음에 따라 편리하고자 함이니,때에

따라 스스로 꿰매어서 쓰라는 것이다.투구 안쪽과 투구 꼭대기에

붉은 빛의 갓끈을 붙이니,한편으로는 그 모양새가 굉장하여 볼 만

해서이고,한편으로는 남방의 빛깔을 따르기 위한 것이다.

▣ 비수해[臂手解 :팔 보호대에 대한 해설]

팔 보호대 매 한 벌마다 포목을 안팎에 네 겹 약간의 길(丈)과

척(尺)의 길이로 대고,다시 그 안에 면화 약간과 견지(繭紙)약간

을 넣고 긴 명주실 약간 돈(錢)을 넣는다.그 견고성이 북방의 철

제와 같으니,이는 바로 활동하기 편리하고 가볍고 정교하다.모두

옷소매를 잘 가다듬어서 윗부분은 두텁고 아랫 부분은 얇아서 그

중에도 더 얇은 부분이 있어서 팔다리를 굽힐 때에 굽히고 펴는

데에 편리하다.

위의 것은 관에서 만들어서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제법이 이와 같다.무릇 지휘관이 스스로 만들 경우에 겉에는 명

주나 포목을 쓰고 안에는 누에고치 솜을 쓰니,더욱 오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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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3】안영거마제[安營拒馬製 :진영 배치 후에 적 기병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애물 제조 방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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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4】안영거마[安營拒馬]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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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마해[拒馬解 :거마에 대한 해설]

모양은 북틀과 같으며 세 뿌리가 서로 이어져 있어 이리저리 넘

어뜨리거나 굴려도 언제나 서있고 쓰러지지 않는다.뿌리는 길이

가 5자이고 지름은 각기 1치 5푼이며 자루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쓴다.거마(拒馬)1대마다 땅 5자를 차지하는 바,적 2명을 막을

수 있다.한 소대에는 땅 1길 5자가 필요하고 거마 3대를 사용한

다.2층의 진영에는 6대를 사용한다.부대마다 병사 한 명이 거마

한 대를 교대로 지고 가면 1대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거마 1대마다 쇠사슬 한 가닥이 있는데 길이가 1길이니,가볍고

가늘어서 더욱 오묘하다.땅에 박는 못 두 벌이 있는데,길이가

1자로 이어서 묶기에 편리하도록 되어 있다.땅에 못을 박는 쇠망치

1자루가 있는데 무게는 1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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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5】질려제[蒺藜製 :마름쇠 제조 방법]

▣ 질려해[蒺藜解 :마름쇠에 대한 해설]

마름쇠를 밧줄로 묶어서 연결하면 거두어 들이고 일으키는 데에

편리하다.매 소척(小尺)1자마다 1개를 진열하고 1보마다 5개를

진열하되 노끈을 사용하여 마름쇠의 속을 꿰어 나오게 한다.한

소대(小隊)마다 전면이 간화첩진(間花疊陣)의 5층(層)으로 되어 있

으면 매 대에 모두 15개를 사용하는데 창과 방패의 위에 붙여서

진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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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6】귀전도[鬼箭圖 :귀전의 도형]

귀전(鬼箭)은 쇠로 만든 마름쇠이다.똥물이나 독약을 묻혀서 만

드는데,다리를 찔러 살을 썩게 한다.이것을 귀전이라고 하는데,

땅에 뿌려서 통로를 막아 험고한 곳을 지키는 데에 사용한다.

보관하는 주머니는 대나무통 모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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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통은 묘죽(猫竹)99)을 써서 쪼개지지 않을 정도로 껍질을 벗

겨 길이 1자로 만들어 그 위에 나무뚜껑을 달고 아래는 원래의 마

디를 바닥으로 하여 마름쇠를 채워 넣고 허리에 찬다.사용시에는

이 통을 손으로 잡고 땅에 고르게 빨리 뿌리는데,얽히지 않게 해

야 한다.이것이 모두 어긋나고 얽히면 이용하기에 좋지 않다.

99)묘죽(猫竹):중국 무이산(武夷山)에서 나는 줄기가 크고 두꺼운 대나무.모죽

(毛竹)또는 모죽(茅竹)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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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8행영편[行營篇]

 행영(行營)에 대해서는 이미 장조(場操)에서 그 대강을 연습하

였다. 다만, 징집(徵集)과 동원(動員) 그리고 적과 맞닥뜨려 싸우

는 것, 이것은 실제의 상황이나 훈련에서의 경우와 대동소이하

다. 여기에서 장조를 전부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행영(行營)에 대

해서는 다시 상세히 하고자 한다. 무릇 장조의 부분에 이미 갖추

어진 것은 다시 다루지 않고 모두 장조에 의거해서 시행한다. 이

는 이른바 실제의 상황이므로 여기에서 행영(行營)이라고 차례한 

것이다.

▣ 연계행해[練啓行解 :출정길에 오르는 과정의 훈련 해설]

각 부대의 장령(將領)들은 자기 자신과 거느리는 가정(家丁)100)과

각 병사들의 휴대품과 도구,군용 화기 등을 때때로 준비하고 갖

추어서 항상 출정(出征)길에 오르는 것과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

갑작스런 위급한 상황이 보고되거나 위급을 알리는 신호(信號)가

발령되면,주장(主將)은 출정할 시기를 알려주고,한편으로는 휘하

의 부대원들과 맹세를 하는데,날을 가려서 이를 공표하고 기일이

되면 교장(敎場)에 모인다.주장은 털이 흰 닭[白鷄]과 술 등의 제물과

서약(誓約)의 글을 준비하여 대(臺)위에 진설(陳設)한다.제사(祭祀)가

100)가정(家丁):고대에는 각급 부대의 장령(將領)들이 가까이 하고 신뢰할 수

있는 수하 인원으로 편성한 정규군이 아닌 사적인 조직으로서의 정예부대나

자신의 휘하에 필요한 참모 조직을 둘 수 있었는데,이를 가정(家丁)이라 하

였으며,여기에 충원된 인원들의 지위나 대우는 일반 군사들보다 우위를 점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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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다음에는 군문(軍門)의 사형 집행을 맡는 회자수(劊子手)가

닭을 갈라 그 피를 술병 안에 담근다.

먼저 주장(主將)이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공(功)에 대해 상(賞)을 줌이 공평하지 않거나 기고(旗鼓)의

지휘체계가 엄정하지 않으며,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사로

이 재물을 탐내며,좋아하는 바에 치우치거나 고락을 함께하지

않으며,성심으로써 나라에 충성을 다하지 않는 자는 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니라.”

마시기를 마치면,다음으로 파총(把摠)이 꿇어 앉아서 술잔을 받

들고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만약 몸소 사졸(士卒)들보다 앞장서지 않거나 공(功)과 죄

(罪)에 대한 처리가 공평하지 않으며,진실한 마음으로 적을 향

해 나아가지 않아서 소속 부대의 장령(將領)을 구원하지 않으

며,재물을 약탈하고 전공(戰功)을 다투며,함부로 일반 백성을

죽이고 고의로 적이 도망치도록 놓아준 자는 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니라.”

마시기를 마치면,곧 영장(營將)에게 보내어 공문(公文)으로 보

관한다.초관이 하는 맹세는 ‘소속 부대의 장령을 구원하지 않으며

[不救本管將領]’을 ‘소속 부대의 우두머리를 구원하지 않으며[不救

本管頭目]’이라고만 고치고,나머지 구절은 같다.

다음으로 기총(旗總),다음으로 대장(隊長),다음으로 병사(兵士)가

맹세를 하는데,각 1기(旗)3대(隊)휘하의 33인(人)이 한 무리가

되어 술잔을 들고 이렇게 맹세의 말을 한다.

“여러 사람이 마음을 한 가지로 하지 않거나,적을 보고서도

윗사람의 명령을 받들지 않으며,재물을 약탈하고 전공을 다투거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권8행영편[行營篇] 397

나,함부로 죽여 백성들에게 재앙을 끼치고 움츠려 물러나서 적이

도망치도록 놓아주거나,대장(隊長)과 우두머리를 구원할 것을

포기한 자는 이 피와 같이 될 것이니라.”

마시기를 마치면,곧 이를 문서(文書)의 격식(格式)으로 보관하

는데,매 1군(軍)마다 맹세하는 말이 끝나면 곧 몸을 돌려서 받들

어 올린다.한 기(旗)내의 병사들이 맹세를 마치면 또 다른 한 기

가 모두 맹세를 마치고,여러 사람이 주장(主將)에게 사례한다.이

때 주장은 충의(忠義)롭고 격렬(激烈)하며 인정(人情)에 간절한 언

사로 다시 한 번 깨달아 알도록 이렇게 타이른다.

“너희 각 병사들은 이것을 들어서 알고 문서(文書)를 만들어서

나는 이미 이것을 거두어서 관부(官府)에 보관하고 진영 문을

나서서 전진에 나아감에 반드시 이에 의거해서 군법대로 시행

할 것이니,헐뜯거나 원망하지 말지니라.”

▣ 결장식[結狀式 :문서 작성의 격식]

◯ 참장(參將)유격(遊擊)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神)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誠心)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주장(主將)을 보위

(保衛)할 것입니다.앞으로 나아가 전장(戰場)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

다.본대의 주장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파총(把摠)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

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장관(將官)을 보위할 것입니다.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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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본대의 장관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

습니다.

◯ 초관(哨官)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

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파총을 보위할 것입니다.앞으로 나아

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본대의 파총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기총(旗總)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초관을 보위할 것입니다.앞으로 나아가 전장

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본대의 초관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대총(隊總)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

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기총을 보위할 것입니다.앞으로 나아

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본대의 기총을 소홀히 보위하여 상실

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 아무 대 소속의 아무개 아무개 등은 지금 신의 앞에 마주하여

성심을 다하여 소속 부대의 대총을 보위할 것입니다.앞으로

나아가 전장에서 전투할 때 감히 움츠리고 물러나거나 서로 도

와서 보호하지 않고 명령을 어기거나,전투를 중도에 그만두어

버릴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다.본대의 대총을 소홀히 보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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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죽음을 달게 여기고 목숨으로 갚겠습

니다.

▣ 상계행[詳啓行 :출정 길에 오르는 과정을 상세히 함]

출정할 기일이 다가오면,주장은 원문(轅門 :영문)앞에서 두호

(頭號 :첫 번째 나팔)을 불게 하고 각 장수는 진문 앞에서 함께

두호를 불게 하며 각 관군(官軍)은 밥을 지어서 먹고,중군관(中軍

官)은 당보군(塘報軍)을 미리 밤에 파견하는데 파견되는 당보군은

작은 황기(黃旗)1면,궁시(弓矢)1벌,요도(腰刀)1자루를 가지고

아직 장두호(掌頭號)나팔을 불기 전에 미리 밥을 지어먹고 행장

(行裝)을 수습하고 장두호 나팔을 기다려 모두 주장(主將)의 진문

(陣門)앞으로 가서 집결한 다음,약간의 거리를 정하여 1당(塘)을

둘 것을 청한다.

징 가장자리를 울리는 신호를 듣고 주장이 거처하는 숙소로부터

시작하여 제1당을 배치하고,여기서부터 보수(步數)를 헤아려 2명씩

을 머물게 하여 제2당을 삼고,차례로 당보군을 남겨 당보병의 인

원이 다하면 멈추고 각각 앉아서 휴식하면서 기다린다.그리고 부

대가 행군하면 당보군도 차례로 전해서 이어 함께 가며,부대가

행군을 멈추면 당보군도 차례로 전해서 이어 모두 걸음을 멈춘다.

주장의 앞에서 제1당이 출발하여 만약 수목(樹木)과 인가(人家)가

있거나 지형이 굽고 휘돌아서 적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경우에

는 앞의 근거리에 있는 당보군이 반드시 뒤에 있는 당보군을 돌아

보고 두 깃발로 서로 신호한 뒤에 통과하며,평탄한 곳에서는 서

로 멀리 바라보고 신호한 다음 다시 걸음수를 맞추어 걸어가면서

법식(法式)에 따라 정탐하여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다가 적정(敵情)이 나타났을 경우,상황이 급하면 깃발을 빠

르게 흔들고 뒤채여서 멈추지 않되 몸 주위로 돌리지는 않으며,

상황이 느긋하면 깃발을 천천히 흔들어 끄덕거리고,적의 병력규

모가 다수일 경우에는 깃발을 몸 주위로 크게 빙빙 돌리면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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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뒤채이되,기타의 행동 요령은 전례와 같다.그리고 만약 전면

에 큰 수택(水澤)이 있거나 협착(狹窄)한 골짜기가 있어서 부대의

행군(行軍)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을 구두(口頭)로 다음의

한 층(層)에 전달하면 각 층이 앞의 예에 의거하여 일시에 모두

이와 같이 전달한다.

만약 적이 몰려올 경우에는 앞에 있는 한 층이 후퇴하여 다음

층에 이르고,만약 적이 오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행군(行軍)한다.

만약 적이 다시 추격해오면 앞에 있는 한 층이 또다시 다음 한 층

으로 후퇴하되 진영 앞에 이르러서는 멈춘다.그리고 깃발을 저은

뒤에는 적이 추격하든,추격하지 않든 일제히 병력을 끌고 돌아오

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통제한다.만약 곧바로 돌아왔을 경우에는

군법(軍法)으로 처벌하여 조리를 돌린다.

두 번째 신호나팔이 울리면 각 관군(官軍)은 공지(空地)로 나와

서 진영 설치를 마친다.세 번째 신호나팔이 울리면 주장은 진영

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나와서 말에서 내려 위임된 관원들에게

사무를 분장시켜 기일에 늦게 도착한 자는 잡아다 곤장을 치고 귀

를 자르되,연고가 있는 자에게는 군대를 따라 출정하여 공이 있

으면 죄를 면해주고,공이 없으면 채워서 곤장을 친다.

부장(副將)인 편장(偏將)과 비장(裨將)들은 주장(主將)의 지휘기

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모두 주장 앞으로 모여서 금일에 행군해서

가야 할 방향과 적정(敵情)의 완급(緩急)에 대한 상황 및 길을 분

담해서 나가야 할 일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약속을 한다.그런 다음,

징을 쳐서 병력을 자리에 앉아 휴식하도록 한다.조금 후에 신호

포가 한 차례 울리고 바라(哱囉)를 불면 일어나서 신호포 세 발을

쏘아 올리면 큰소리로 세차례 고함을 지른다.

여덟 방향의 문을 사용하는데,각기(角旗)101)1벌씩을 네 곳의

문 앞에 길한 방향을 따라서 세운다.부대가 출동할 때에 단일(單

101)대기치(大旗幟)의 하나.진중(陣中)에서 방위(方位)를 표시하는 군기(軍旗).

각각 방위에 따라 네 가지 빛으로 표시하는데,수효는 4개나 8개를 씀.깃발

은 4척의 정방형(正方形)이고,깃대의 길이는 12척,영두(纓頭)와 주락(珠絡)

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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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102)에는 왼쪽에 있는 대원은 병기(兵器)를 잡고 오른쪽에 있는

대원은 행리[行李 :행장]를 간수하며,쌍일(雙日)103)에는 오른쪽에

있는 대원이 병기를 잡고 왼쪽에 있는 대원이 행리를 간수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적이 행영(行營)에 접근하거나 또는 전방이나

후미 또는 중앙에서 돌출하여 행장을 땅에 놓으면 각 화병(火兵)

들이 이것을 간수하며 행리를 잡았던 병사들은 즉시 대오[隊伍 :

상대편의 대원]가 잡고 있던 병기를 손에 잡고서 지휘명령에 따라

적을 상대한다.이때 만약 중군(中軍)이 멀리 있으면 반드시 중군

의 지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이 갑자기 경계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의 대처요령에 따라 [파총과 초관이 지휘하여]결행한다.

병기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심지어는 연도에서 길가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메고가게 해서 적이 지방민으로 가장하여 군기를 메고

가다가 그들의 소굴로 달아나 버려 많은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곧바로 지형을 선택하여 방

영(方營)을 설치하고 휴식하면서 대오를 정돈하고 땔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오며 다시 명령을 듣는다.길이 좁으면 매 1영(營)마다

차례로 행군하되,원앙진(鴛鴦陣)의 규칙에 의하여 병사 두 사람이

길을 가게 되면 호포(號砲)한 방을 쏘아 올리고 곧바로 제자리에

서서 징이 울리면 앉아서 1～2각(刻)을 휴식한다.

만약 적이 30리 밖의 지점에 있고 모든 경로가 험준하면 당보군

이 경로가 험준하다는 것을 보고하며,중군은 가정(家丁)과 정병

(精兵)을 선발대로 보내어 험준한 곳으로 달려가서 매복(埋伏)을

하도록 한다.매복이 끝나면 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가볍

게 둥둥둥 두드려 병사들이 험준한 지역을 통과하도록 한다.행영

의 중군은 별도로 위임한 지구관[知彀官 :담당관]1명과 전초(前

哨)를 함께 가게 하되 오방기(五方旗)1벌과 초요기(招搖旗)1벌을

가지고 가서 유사시에 펼치도록 하는데,수목(樹木)이 우거진 곳에

서는 오방기의 청기(靑旗)를 펼치고,수택(水澤)이 있는 곳에서는

흑기(黑旗)를 펼치며,적의 병마(兵馬)가 있는 곳에서는 백기(白旗)

102)단일(單日):1,3,5,7,9일

103)쌍일(雙日):2,4,6,8,10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02『紀效新書』(上)

를 펼치고,산악(山嶽)이 험준(險峻)한 곳에서는 황기(黃旗)를 펼치

며,연기가 나는 곳에서는 홍기(紅旗)를 펼치는데,보이던 물건을

지나치면 펼쳤던 기를 도로 감는다.

모든 초요기는 전방의 도로가 한 길로 갈 수 있으면 한 개를 세

우고,두 길로 나란히 갈 수 있으면 두 개를 세우고,세 길로 나란히

갈 수 있으면 세 개를 세우고,네 길로 나란히 갈 수 있으면 네

개를 세우고,모든 영이 다 갈 수 있으면 다섯 개를 세운다.후미

부대는 서로 이어가면서 구두로 앞 길에 어느 색깔의 오방기와 어

느 색깔의 초요기가 세워졌는가를 전달한다.그러면 중군은 곧바

로 진영의 형태를 변형시키는 신호포를 쏘아올리게 하고 방비하는

지휘명령을 하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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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7】일로변이로행영도[一路變二路行營圖 :일로를 이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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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8】이로변삼로행영도[二路變三路行營圖 :이로를 삼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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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9】삼로변사로행영도[三路變四路行營圖 :삼로를 사로로

변형시켜 진영을 설치하는 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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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암영해[行暗營解 :암영 설치에 대한 해설]

암영(暗營)을 설치할 때에는 징이나 북소리,기치의 색깔을 사용

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물건들을 전달하면 명령에 의거하여 행동

거지(行動擧止)를 한다.무릇 어떤 물건이 전해질 적에,출발한 곳

으로부터 전해져 오면 반드시 친히 행영의 주장의 수중에 도착하

여 명백히 기록된 뒤에 바로 원인[原人:경험 많고 근신하는 사람]

에게 전달해서 돌려서 조사해 살핀 다음,만약 주장(主將)으로부터

발송된 것이면 그대로 주장에게 전해서 교부(交付)하여 거두어 조

사하게 한다.

행영(行營)을 정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초목(草木)의 가지를 전달

한다.행영을 앉아서 쉬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돌덩어리를 전달한다.

행영을 느리게 이동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긴 몽둥이를 전달한다.

행영을 빠르게 달려가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이소전[貫耳小箭 :

귀를 꿰는 작은 화살]을 전달한다.

행영을 수습하여 전투를 준비하고자 하거나,적이 멀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자 하거나,매복한 적을 막고자 할 경우에는

긴 영전(長令箭)을 전달하여 즉시 제자리에 서도록 한다.매 사

(司)를 1영(營)으로 하여 지세(地勢)를 선택하고 원래의 조련 규정에

의거하여 영진(營陣)을 세우고,매 총(總)을 1처(處)로 하되 서로

잇대어서 자리잡지 못하게 하면서,또한 서로 형세를 호응하도록

한다.

▣ 선봉해[選鋒解 :정예병 선발에 대한 해설]

평시(平時)의 조련(操練)에 이미 무사할 때의 세월을 아끼지 않

으면,또 익힌 바가 유사시에 즈음하여 바쁘게 서둘러서 쓰지 않

아도 된다.또다시 선봉(選鋒 :정예병)이라 이름을 붙여 각 초(哨)

와 대(隊)에서 굳세고 성실한 자를 뽑아 모아서 선발하니,병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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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봉에 뽑히는 것을 우려하지 않고 홀로 적과 맞닥뜨려서 장수의

위태로움을 대신함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그런데 인심이 문득

바뀌어 소속의 행오(行伍)가 분리되어 상하가 거꾸로 뒤집어지니,

이미 책임 지우기가 어렵다.그래서,공을 이루지 못하면 핑계를

댈 구실을 제공해 주는 것이니,이는 그 병사를 비축해 둔지 오래

이나 오합지졸(烏合之卒)이기는 처음과 똑같은 까닭이다.

지금 조발(調發)하여 파견함을 당하여 반드시 그 강약(强弱)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소속 부서의 관직명만 패(牌)에 써서 조발

하는 데에 그친다.그러나,저가 이미 평시에 교련의 책임을 맡고

서 적과 맞닥뜨려서 규율을 어기면 마음에 다른 핑계를 댈 말이

없을 것이니,그 마침내 이 일을 자기의 책무라고 자임하면 평시

에도 필연코 교련(敎鍊)에 마음과 힘을 다하여 고무될 것이다.

하물며 선봉은 대개 경계 상황이 없는 때에 뽑지,보루(堡壘)를

구축하고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에 뽑는 것이 아니다.그리고,한

영(營)안의 병사 모두가 다 강하고 약한 자가 없는 것도 아니다.

병가(兵家)에서도 또한 약한 것을 버리고 쓰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에 생각건대 전부 조발하면 병사들의 뜻을 단련하고 그 마음을

하나로 하여 적과 맞닥뜨려도 거의 가즈런히 용기를 발휘하는 효

과를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 청화기[請火器 :화기 지급 요청]

 

결손되어 부족한 군의 화기(火器)부품은 출정하기 삼일 전에

지급을 요청하여 완비하고,급히 떠날 경우에도 또한 하루 전에

지급을 요청해야 하며,적과 맞닥뜨려서 다 쏘았다고 거짓말을 하

면서 억지로 달라고 하는 것을 불허한다.또 없으면서 은폐하여

있는 것처럼 하는 것도 불허한다.적발시에는 모두 적을 두려워하

여 달아난 죄로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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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定報事 :사안을 보고하는 절차를 정함]

전초(前哨)는 청도(淸道)를 담당할 인원을 차출하여 청도남기(淸

道藍旗)와 영기(令旗),영전(令箭)을 급여한다.무릇 크고 작은 사

무가 생기면 모두 사람을 파견하여 중군(中軍)에게 보고하고,마땅

히 맞이하여 기다리고 사안을 보고할 사람과 각처에서 온 긴급공

문을 전달할 사람을 인기(認旗)아래로 보내어 명령을 하달받게

하되,제멋대로 와서 주장(主將)의 처소에 직접 보고하는 것은 불

허한다.회보(回報)함에 있어서도 만약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으면

중군에게 보내어 심문한다.

초관(哨官)이상은 또한 자신의 인기를 관할 구역에 세워 군사

1명을 시켜서 지키는 것을 허용하는데,무릇 본대의 지휘관은 그

곳에 가서 기(旗)를 지키는 사람에게 이를 알려준다.무릇 소속 부

대의 모든 사람들은 공사간의 사정을 보고하고자 하면 다만 인기

아래에서 기를 지키는 사람을 찾아가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그 차인의 지시를 기다린다.아울러 소속 관군은 진영을 떠나거나

본대의 대장이나 파총(把摠)을 찾아가는 것을 불허한다.보고라는

명목으로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모두 다 법으로 다스린다.

▣ 전호령[傳號令 :명령과 지시의 전달]

바야흐로 행군간에는 1영(營)이 행군하는 데에도 또한 10여 리의

거리가 되어,금고(金鼓)소리 또한 들리지 않으니,명령과 지시가

직접 전달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도달하게 할 수 있는가?

회신(回信)하여 보고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여야 그 참을 얻을

수 있을까?언어로 전달하고 통보하는 것은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의 여하에도 불구하고 간략하게 한 두 구로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기총(旗摠)과 함께 육성(肉聲)으로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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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기(旗)는 다시 그 다음 1기로 차례대로 전달하되,순서

를 뛰어넘는 것을 불허한다.혹은 앞으로부터 뒤로 전하고,혹은

가운데로부터 앞ㆍ뒤로 전하여 모두 전해서 도착하는 곳에서 그대

로 전해서 돌았다고 하면 순서를 어기고 전달한 원래의 출발처는

명령을 유실한 죄로 다스리고,전달받은 자는 전달이 단절된 곳을

조사하되 앞의 한 부대의 기총은 ‘이러 이러한 말을 전했다.’하고,

뒤의 한 부대의 기총은 ‘모른다.’고 말하면,곧 전하지 않은 사람을

걸어서 일을 그르친 죄로 처벌하고,전시에 임해서는 군법으로 처

단하여 병사들에게 보인다. 

▣ 청행오[淸行伍 :행군 대열의 정리 정돈]

 길 사이에 행영(行營)과 대오(隊伍)를 편성할 때 가장 중점을 두

어야 할 사항은 명백하고 청결 엄숙함이다.행렬이 정제되지 않고

전대와 후대의 성김과 빽빽함이 한결같지 않게 단절되어 집중되지

않거나,행군(行軍 :서행)과 주행(走行 :속행)이 뒤섞여서 어수선

하고 제멋대로 대오를 이탈할 경우,진격신호의 북이 울려도 하달

되지 않거나,정지명령인 징소리를 듣고서도 멈추지 않을 경우,기

가 눕혀졌는데도 엎드리지 않고 기가 세워졌는데도 일어나지 않고

기가 흔들리기 시작했는데도 접응하지 않고 영을 받고서도 전달하

지 않거나 명령의 전달이 명확치 않을 경우,도로를 손상시키거나

시끄럽게 떠들면서 말하는 자,모두를 군법으로 다스리고 적과 맞

닥뜨렸을 때에는 모두 목을 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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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장령[禁將領 :장수가 어겨서는 안될 금지사항]

 

행영(行營)할 때에 장수(將帥)가 진영을 떠나는 것을 불허한다.

먼저 앞서 가는 것도 불허한다.진영의 후미에서 행군하되 경계

상황에 닥쳤을 때 그 상황에 즉응하여 나아가고,그 상황에 즉응

하여 멈춘다.군영(軍營)을 출발하여 대적할 때에도 진영에 위치하

여 전황을 듣는다.주장(主將)은 각군을 지휘 통솔함에 병력의 집

중에 중점을 둔다.주장이 이제 막 하영(下營)하고,만약 파총의

군사가 후미에 위치하여 곧 하영(下營)을 하는데,장수가 거느리는

가정(家丁)이 영채(營寨)를 이탈하면서 선봉(先鋒)이라고 가칭하는

자가 있으면 장수도 아울러 한꺼번에 군법(軍法)으로 다스리고 종

사하는 각 대장(隊長)은 전방에 위치하여 대(隊)를 거느리고,각

기총(旗總)은 후방에 위치하여 대를 감독한다.노상에서의 행군(行

軍)과 주행(走行)을 함에 있어서 군율(軍律)을 어기는 일이 있으면

책임을 추궁하는데,기총에게 무거운 책임이 있다.

  

▣ 방해수[防解手 :대열에서의 이탈을 방지함]

무릇 행군(行軍)도중에 무장(武裝)을 해제한 관군(官軍)이 있으면

길을 벗어날 때[下道之時]해당 소속 부대에 즉시 한 사람으로 하

여금 곁에서 이를 지키게 하고 원래의 오(伍)로 쫓아서 들어가기

를 기다리되,5리 이상 뒤쳐져서 이르지 못하는 자는 귀를 꿰어서

조리를 돌린다.

▣ 수병핍[收病乏 :병들어서 지친 자를 거둠]

무릇 군대가 행군(行軍)함에 있어서 병(病)이 든 병사(兵士)와

지친 군마(軍馬)로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자가 있으면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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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主將)에게 보고하여,신표(信標)를 지급하여 차인(差人)을 뽑

아 인근 지역의 성곽(城郭)이나 부(府)․위(衛)․주(州)․현(縣)․

영채(營寨)또는 보(堡)가 있는 순사[巡司 :순찰사의 관서]등의

관부에 압송하여 조리하도록 한다.

동시에 병자가 소속 부대 안에 친하게 아는 자가 많아서 2～3명을

머무르게 하고 그렇지 못한 병자는 1명을 잠시 머물게 하여 따라

가서 질병의 치료를 보살피게 한다.병이 나으면 즉시 본영(本營)

으로 보내고 해당 지역에서는 먼저 전아결잔[痊疴結狀 :질병치료

기록]을 구비하고 이를 조사하여 만약 병이 나았는데 본대의 소재

로 오지 않는 자는 기일에 늦은 죄목으로 논한다.

만약 행군 도중 죽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대와 오에서 묘를

파고 묻은 다음 푯말을 세워서 기록하고 장령과 지휘관은 음식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올린다.이를 위반하는 자는 고의로 사체를

버린 죄로 다스리며,일이 끝난 뒤에 다시 와서 시신을 회수해가

지고 간다.

▣ 근도유[謹途遺 :길에 떨어진 물건을 조심스럽게 다룸]

무릇,군대가 행군(行軍)을 할 적에 길에 떨어진 기계(器械)나

집물(什物)등은 발견한 자가 즉시 거두어 가지고 숙영지에 이르

러서 중군(中軍)에게 보내어 유실물(遺失物)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물건을 습득한 사람에게는 격식(格式)에 의거하여 상벌(賞罰)을

시행한다.숨기고 보고하지 않은 자는 죄를 다스리며,사사로이 서

로 주고 받는 것을 불허한다.

▣ 도수조[渡水阻 :물길이 막힌 곳을 건너감]

무릇 큰 하천이 있는 곳을 건널 적에는 먼저 하천 가까운 곳에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12『紀效新書』(上)

방영(方營)을 설치하되,당보군(塘報軍)이 사방의 멀찍하고 높은

곳에서 매복하고 있는 적이 없는가를 살펴서 적의 지경이 아니면

또한 진영을 설치하고,그런 다음에 건넌다.순서에 의하여 1초

(哨)가 정해진 법식에 의거하여 건너는데,1기(旗)가 건너면 1기의

진영을 구성하고,군용(軍用)화포(火砲)와 기계(器械)의 정렬을 완

비하고,화승(火繩)과 화기(火器)를 법식에 맞게 안치하며,만약에

적이 면전에 있을 경우에는 한 차례 싸우고 나서 그런 다음에 징을

울리고 앉아서 휴식하면서 대기한다.

1초(哨)가 초의 진영을 완성하고,1사(司)가 사의 진영을 완성하

고,1영(營)이 대영(大營)을 완성하면,1영은 바야흐로 명령을 하달

하여 시행을 하는데,이후의 각 부대는 이에 의거해서 한다.그런

데,도하중에 만약 당보마가 갑자기 경계상황을 알려오면 반드시

도하할 것 없이 각 부대는 하천 양족 기슭에서 기다렸다가 전투를

한다.서로 배를 먼저 타려고 시끄럽게 떠들거나,행렬의 순서를

따르지 않거나 여러 사람이 서로 밀치면서 앞을 다투는 것을 제일

의 금지사항으로 삼는다.

오직 초와 대는 순서에 따라 건너야 하니,단 한 사람도 앞에

끼어들고 뒤를 뛰어넘지 않으면 자연히 소란스럽지 않고 자연히

다툼이 없을 것이다.이를 어기면 평시(平時)에는 곤장(棍杖)을 치

고,적전(敵前)에 임해서는 군법(軍法)에 따라 처벌하고 소속 지휘

관을 연좌(連坐)해서 처벌한다.

▣ 변분병[辨分兵 :분산해서 나가는 부대를 분별함]

병력(兵力)을 분산(分散)하여 여러 갈래의 길로 떠날 경우에 닥

쳐서는 반드시 각 부대(部隊)의 기호(記號)를 정하여 낮에는 기치

(旗幟)신호를 보고서 분별을 하고,밤에는 횃불 신호를 보고서 분

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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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산림[遇山林 :행군 중 산림을 만났을 경우 조치 방법]

 적과 대전(對戰)할 때 지대가 낮고 물기가 많으며 물풀이 무성

한 저택(沮澤)이나 초목(草木)이 무성한 심림(深林)이나 큰 산을

만나 함부로 지나칠 수가 없을 경우,반드시 그 형세에 의지하여

한편으로는 수색(搜索)을 하고 한편으로는 중군(中軍)에게 보고하

여 명령을 들은 다음에 행군을 재개한다.

 

 

▣ 우졸경[遇卒警 :갑작스런 경계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남방(南方)의 산수(山水)는 임목(林木)이 우거지고 얽히고 설켜

서 다만 지형에 따라 진(陣)을 설치하고,적정(敵情)에 따라 응용

을 달리 하고 군의 정세에 따라 변화(變化)와 전용(轉用)을 해야

하며 일정한 법식(法式)이 있는 것이 아니니,어찌 일정한 진이 있

을 수 있겠는가?하물며 군대의 행렬이 이미 길어지니,느닷없는

변이 뜻밖에 일어나면 어찌 능히 중군의 호령(號令)104)을 기다리

면서 당보(塘報 :척후)105)하는 것을 머뭇거리다가 만약 적이 행영

의 중간,또는 앞뒤로 돌연히 출현하여 하영(下營)에 미치지 못하

게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니,파총(把摠)과 초관(哨官)은 모두 지

휘 통솔을 스스로 주관하여 즉시 급변에 즉응한다.

104)호령(號令):지휘(指揮)하여 명령(命令)함.큰 소리로 꾸짖음.주(主)로 단체

(團體)행동(行動)에,어떤 동작(動作)을 일제(一齊)히 하도록 하는 간단(簡

單)하게 규정(規定)된 말.

105)당보(塘報):척후(斥候)하는 군사인 당보수(塘報手)가 당보기(塘報旗)를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서 적의 동정(動靜)ㆍ형편(形便)을 살펴 알리던 일.적병의 형

세(形勢)가 느리면 기를 세우고 급하면 급히 흔들고,적의 수가 많고 형세가

급(急)하면 몸을 삥 돌리며 급히 흔들고,일이 없으면 원(圓)을 세 번 그렸

음.밤에는 기 대신에 등불로 알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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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행군하는 영(營)과 사(司)는 적과 조우한 파사(把司 :파총

이 지휘하는 사령부)의 영을 들어야 하니 (이는)곧 중군(中軍)의

명령 지휘와 마찬가지이다.행군해 나아가야 할 지역으로 떠날 때

에는 복병을 배치한 후에 영병(營兵)이 한편으로는 먼 곳에서 지

세가 높고 가파르며 험하여 막히고 끊어져 있는 곳에 의지하여 진

영,장벽,관할구역을 배치하고,각 화병(火兵 :취사병)은 밥을 지

어 수비에 대비한다.

▣ 봉괴이[逢怪異 :괴이한 상황에 부닥침]

군대가 행군할 적에 진기한 새나 짐승이나 귀신 괴물이 영루(營

壘)에 들어오는 것을 보거나 포획한 자는 즉시 주장(主將)에게 보

고한다.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남에게 전파하고 여러 사람을 모아

놓고 드러내놓고 시끄럽게 떠들며 소리지른 자는 전진(戰陣)에 닥

쳤을 경우의 군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 엄초법[嚴哨法 :초계 근무 방법을 엄중히 관리함]

 

행영(行營)을 함에 있어서 적정을 파헤쳐 확실하지 않은 풍문,

애매모호한 거짓 정보,진실이 아닌 허술한 정보를 파헤쳐 염탐한

경우,적이 매복하고 있는 것을 빠뜨리고 발견치 못한 경우,이 모

두 일을 그르친 경우에 준하여 즉시 목을 벤다.관군(官軍)의 징발

(徵發)에 대한 전달이나 보고를 지연하여 기일이 늦게 한 자는 죄를

1등 감하여 또한 사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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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군기[密軍機 :군사기밀을 엄밀히 유지함]

무릇 당보군(塘報軍)과 관병(官兵)이 적중의 소식을 입수했을 경

우에는 중도에 맞아서 가로막고 묻거나 대답하는 것을 불허한다.

일체 입을 다물고 빨리 주장(主將)의 처소에 와서 보고해야 한다.

여러 사람에게 퍼뜨리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파총(把摠)등의

지휘관인데,이 말을 만약 주장을 보기 전에 감히 중도에서 남이

물어서 말하여 단 한 사람이라도 주장보다 먼저 알게 되었을 경우

에는 군기를 누설한 것으로 정죄하여 물은 자나 대답한 자 모두를

군법에 의하여 연좌 처벌한다.

바로 소속 부대의 지휘관인 파총이나 초관(哨官),또는 동료가

물어도 먼저 누설하는 것을 불허한다.그리고 이미 주장에게 보고

를 거쳐서 주장이 안 뒤라 할지라도 주장이 남에게 전해서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였을 경우에는 끝까지 다시 누설하는 것을 불허한

다.그래도 감히 굳이 묻는 자가 있으면 보고해오게 하여 일체 중

벌로 다스린다.

▣ 연부중[練負重 :휴대품의 중량에 대한 훈련]

무릇 장도(壯途)에 오를 때에는 각자 반드시 갑옷을 입고 투구

를 쓰고 기계(병기)를 휴대하되 가급적이면 적과 대진(對陣)할 때

에 몸을 가볍게 해야 한다.만약 길이 멀고 날씨가 무더우면 다시

더 편하게 함을 허용할 수 있다.

 

▣ 비건초[備乾炒 :말리고 볶은 식량의 준비]

   평시에 각 병사는 1인당 쌀 2되를 휴대하는데,누렇게 볶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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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되,갈아서 고운 가루로 장만한 것 1되이다.보리국수 1되 5홉을

따로 싸는데,5홉은 향유(香油)를 써 떡을 만들어 쪄서 익히고,5홉

은 상품 소주(燒酒)를 써서 담갔다가 햇볕에 쪼여 말렸다가 다시

담그는데 한도를 넘지 말게 한다.갈아서 만든 밀가루 5홉을 따로

싸는데,소금과 초에 담갔다가 햇볕에 쪼여 말려 역시 한도를 넘

지 말게 하고,갈아서 가루로 장만하여 따로 싼다.행군할 즈음에

적의 포위를 당하여 곤궁하거나 지극히 긴박한 상태가 아니면 꺼

내어 사용하는 것을 불허한다.병사가 행군에 휴대하는 것을 잊은

자는 병기(兵器)를 망실한 것과 같은 죄로 처벌한다.

▣ 임숙해[任宿解 :유숙할 장소 마련 절차에 대한 해설]

군 부대가 이르는 지역이 만약 평탄하면 야영(野營)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따로이 야영에 관한 항목에 실었다.만약 인가(人

家)에 들어가서 안배(按配)할 경우,각 병사는 성 밖 또는 마을 안의

공지(空地)에 이르러 전초(前哨)의 제1기 기총(旗總)은 이렇게 보고

한다.

“이미 아무 곳의 성 밖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기총은 차례로 전하고 돌아온다.그 후에 주장이 전령

하여 이렇게 말한다.

“어떻게 진영을 설치하였는가?이어서 순서에 따라 보고하라.”

제1기총이 회보하여 이렇게 말한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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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각 관병은 매 1영을 1로로 하여 1자로 진영을 정한다.매

1영의 병사들이 당도하면 파총(把摠)이 신호포를 쏘고 징을 울리

면 앉아서 휴식을 취하면서 약간 사의 영이 도착하기를 기다린다.

도착이 완료되어 주장이 단바라를 불게하면 각 초관(哨官)과 대총

(隊總)이 몸을 일으켜 기를 잡고 화병(火兵)과 함께 성으로 나아가

거나 촌락(村落)으로 들어가 쉴 집을 찾는다.

매 1대(隊)는 같은 집에서 쉬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잠시라도

서로 떨어져서 사단이 생기는 것을 불허하며,서로 살피고 깨우쳐

준다.만약 한 집이 1대를 다 수용하기가 어려울 경우,나누어진

사이에 아문(衙門)의 사대부(士大夫)등의 집이 서로 사이하고 있

으면 그 한 단을 사이하여 1대의 인원이 완전히 들어간 뒤에 1대

를 다시 안배하되,끼어들고 뛰어 넘는 것을 불허한다.

만약 본대의 처소를 따르지 않는 자는 대장과 각 병사를 군법으로

다스린다.1초가 한 골목에 있으면 소속 부대의 초관은 이를 따르고,

1사가 한 모서리에 있으면 소속 부대의 파총은 이를 따르고,1영이

한 방면에 있으면 소속 부대의 영장은 이를 따른다.

본영(本營)의 각 부(部)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하며,본부(本

部)의 각 사(司)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하며,본사(本司)의 각

초(哨)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하며,본기(本旗)의 각 대(隊)는 서로

섞이는 것을 불허한다.깃발을 각 집의 문 앞에 꽂고 성으로 나와

이렇게 보고한다.

“쉴 집을 다 찾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쌍바라 신호가 울리면 몸을 일으켜 신호포 세방을

쏘고 나팔을 부는 소리가 들리면 큰 소리로 세 차례 고함을 지른

다.북소리가 가볍게 둥 둥 둥 울리면 각 영이 순서대로 들어가는

데,대소 장령은 각 병사가 쉴 근거지로 간다.신호포 한 방을 쏘

아올리는 것을 듣고서 거리에 인접한 전라(傳鑼)를 부는 신호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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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은 모두 인가로 들어와 편안히 쉰다.대소의 장령(將領)은 바

야흐로 인가로 나아가고 주장도 이와 같이 한다.만약 쉴 집을 찾

지 못하고 군이 감히 먼저 가서 이미 문 앞에 도착하여 군령을 받

들지 않고 먼저 들어간 자는 잡아내어 곤장 80대를 치고,같은 오

(伍)의 병사들은 연좌 처벌한다.장관(將官)으로 먼저 들어간 자는

군령을 위반한 죄로 논한다.장관이 쉴 집 한 면을 다른 부대가

먼저 찾아서 이미 정해 놓았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 발순시[撥巡視 :순시기를 다스림]

무릇 군부대(軍部隊)와 군마(軍馬)가 행동하고 멈추며 자고,먹

고 거처를 정함에 있어서,순시관(巡視官)을 임명하고 기수(旗手)

를 두어,군령(軍令)을 범한 자가 있으면 즉시 사실을 지적하여 보

고하되,숨기거나 토색질하고 속임수를 써서 남의 물건을 빼앗는

것을 불허한다.제멋대로 병사들을 풀어놓아 사단을 일으킨 자는

법에 의거하여 죄를 따지고 다스린다.일을 저지른 경우를 당하여

보고하여 다스리지 않다가 따로이 발각된 자는 순시기(巡視旗)도

같은 죄로 다스린다.

▣ 변간세[辨奸細 :간첩과 세작을 분별함]

무릇 각처에서 퇴각하는 병사에 대해서는 모두 문무(文武)의 아

문(衙門)에서 잡아서 신표(信標)를 대조하는데,그 다수가 민간(民

間)에 흩어져서 다시 거두어 들일 수가 없으니,평상시와 행군(行

軍)하고 야영(野營)을 설치할 즈음에 간사한 무리들이 이 표문(表

文)을 가지고 입으로는 와서 투항(投降)한다고 하면서 따로이 변

사(變詐)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참과 거짓을 묻지 않고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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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諜)이나 세작(細作)으로 논하여 곧바로 잡아 묶어서 중군(中軍)

에 송치(送致)하여 심사해서 가부(可否)를 논(論)하여 그 어느 한

가지만을 택하여야 한다.

▣ 방무역[防貿易 :무역을 방지함]

군대가 행군(行軍)할 적에 이르는 곳에서는 반드시 양식을 소비

하고 물건을 만드는 데 대한 품삯을 흥정해야 하는데,이때 은(銀)

을 가지고 공평하게 교역하여 사들임으로써 차라리 작은 이익을

양보하여 저자의 상인들로 하여금 충심으로 기뻐하게 하면 얼마

안되어 모든 물건들이 더욱 많이 모여들어 저절로 값이 내릴 것이

니,자그마한 이익과 편익에만 그칠 일이 아닐 것이다.

▣ 신군령[申軍令 :군령을 명백히 밝힘]

 

무릇 부대가 행군할 적에는 행동하는 인원이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라도 제멋대로 대오(隊伍)를 이탈하거나,행군 순서를 어기

거나 서로 치고받고 싸울 경우,거짓을 자행하거나 부녀를 간음할

경우,모두 군법으로 처치한다.적정(敵情)을 보고하되 진실을 잃

은 자는 목을 베고,백성의 재물을 약탈한 자는 목을 베고,군령을

위반하여 그릇되게 한 자는 목을 벤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움츠리고 물러나는 자는 목을 베고,함부로

사람을 죽인 자는 목을 베고,전공(戰功)의 등급(等級)을 허위로

보고한 자는 목을 벤다.포로가 된 자녀를 죽이거나 숨긴 자는 목을

베고,수공(首功 :전투에서 적장의 목을 자른 공로)을 다투는 자는

목을 베고,해당 관할 인원은 그 경중을 구분하여 연좌시키되,정도가

심한 자는 정범(正犯)과 함께 마찬가지로 목을 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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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야순[撥夜巡 :야간 순찰 관리 운용]

  

부대가 행군하다가 멈춰서 숙영(宿營)하는 곳에서는 매 사(司)마

다 군사 1기(旗)를 교대로 관리 운용하되 초관(哨官)1명이 각기

야간에 순찰을 하는데,그 당일 밤에 화재(火災)가 일어나는 소동

이 있거나 간첩(間諜)의 변고가 있으면 그 죄가 야간 순찰을 맡은

관병(官兵)모두에게 연좌되고,그 파총(把摠)은 불시에 몸소 면밀히

조사한다.

  

▣ 육병주행해[陸兵舟行解 :육군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의 해설]

◈ 연계행[練啓行 :출발시점의 연습]

중군(中軍)이 신호포 한 방을 쏘게 하고 북을 빠르게 치고 행기

(行旗)를 올리고 대취타(大吹打)를 연주하고 장호적(掌號笛)이 끝

나면 각 관기(官旗)는 중군(中軍)으로 와서 명령을 하달받는데,당

일에 갈 바와 멈출 바에 대한 주장의 뜻을 듣는다.명령 하달이

끝나면 해산하여 돌아와 신호포 세 방을 쏘아올리고 천아성(天鵝

聲)나팔을 부는 소리를 듣고서 큰 소리로 고함치기를 세 번 한

다음에 가볍게 북을 둥 둥 둥 울리면 중군(中軍)에 어떠한 색깔의

기를 세웠는가에 의거하여 그 색깔이 서로 같으면 거기에 응하여

움직인다.

영(營)도 또한 가볍게 북을 둥 둥 둥 울리면 배를 움직이기 시

작하는데,영의 순서에 의거해야 한다.만약 행군 도중에 중군이

대포 한 방을 쏠 경우에는 주간(晝間)에는 깃발을 흔들고 야간(夜

間)에는 쌍등(雙燈)을 돌려 신호를 하여 선박(船舶)이 머무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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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하게 하고 진영을 치고 머무름에 있어서는 일제히 중군을 둘

러싸고 중군의 지휘 신호를 기다린다.

◈ 분영종[分營䑸 :선박으로 구성된 진영을 나눔]

선단이 멈추어서 숙영할 곳에 이르러서는 앞서 가는 영(營)에서

신호포 세 방을 쏘아 올리고 징을 울리면서 깃발을 내리면 매 사

(司)는 화살 한 바탕의 거리를 두고 배 한 척이 자리 잡아 다같이

깃발을 내린다.신호포 한 방을 쏘아 올리고 북을 빠르게 치면서

깃발을 올리면 장호적(掌號笛)을 듣고 명령을 하달받는다.만약

끝나면 징을 울리면서 깃발을 올리지 않으면,각 관의 긴급한 일

이 있는 자는 중군(中軍)에 가서 사안을 보고하고 보고할 사안이

없는 자는 근거지 삼가면서 지키고 병사들의 대오를 엄숙 단정하

게 정제(整齊)한다.

만약 명령의 변경 사항이 있으면 순시기(巡視旗)를 파견하여 구

두로 전달한다.혹은 영표(令票)가 있으나,이 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날이 저물면 중군(中軍)이 신호포 세 방을 쏘아 올리고 영

문을 닫으라는 북을 치기를 마치면 북을 빠르게 치기[擂鼓]를 기

다려 각 영은 중군의 예에 의거하여 다함께 순야인(巡夜人)을 모

아 파총(把摠)이 자리잡은 선박 주변에 꿇어 앉아서 명령을 하달

받는데,이는 육지(陸地)에서의 조련(操練)의 경우와 같다.

◈ 명경고[明更鼓 :밤 시각을 알리는 북의 신호를 분명히 함]

밤 시각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한 번 울리면 이를 듣고 모든 파

총(把摠)의 처소에서는 밤 시각을 계산한다.그 각 선박 1척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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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의 크고 작음을 구분하지 않고 5명이 교대로 분간한다.매 경

(更)마다 1명이 뱃머리에서 대나무 딱다기를 가지고 밤 시각을 계

산하되,매 경에 북을 한차례 칠 때마다 딱다기를 한 차례 친다.날

이 밝으면 각각 본영(本營)으로 돌아가 보고한다.

◈ 발방호[撥防護 :방호체계를 운용함]

중군관(中軍官)은 매일 1초(哨)씩을 교대로 차출하여 주장(主將)

에게로 가서 기계(器械)를 잡고 교마(轎馬 :가마와 말)와 주사(舟

師 :수군 선단)을 따라 나아가고 멈추면서 후방에서 주장을 둘러

싸고 배열한다.야간에는 이 초를 가지고 야간 순찰을 하는데,기

패관(旗牌官)1원(員)과 함께 교대로 밤 시각을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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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9야영편[野營篇]

 야외(野外)에 주둔(駐屯)해서는 적과 영루(營壘)를 마주해서 진

영(陣營)을 배열하고, 지역을 구획하여 지키며, 취사용 나무를 채

취하고 군마(軍馬)를 먹일 풀을 베어 후방에서 조달한다. 그리고, 

야간(夜間)에는 적의 기습공격을 방어하고 경계하며 주간(晝間)에

는 진영을 구축해야 하니, 그 역할은 수고롭고 그 일은 험난하다. 

아군으로 하여금 항상 사기(士氣)가 날카로운 상태에서 나아가서 

싸우고 물러나서 지키게 하면서 이러한 효과들을 거두도록 해야 

하니, 아!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이 야영편은 군사가 야외에서 

주둔하면서 적과 영루를 마주하는 실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야

영편(野營篇)이라고 차례한 것이다.

▣ 차야영해[箚野營解 :야영 설치에 대한 해설]

무릇 행군(行軍)을 할 경우에는 오시[午時 :낮 11시～1시]에 취

사를 마치고 다시 행군을 하는데,이때 영(營)과 사(司)안에서 각각

지형을 잘 아는 영구관(營彀官)1명씩을 보내어 전초(前哨)와 함께

간다.미시[未時 :오후 1시～3시]가 되면 주장(主將)이 주둔할 진

영(陣營)을 설치할 장소를 선택하는데,말을 달려 높은 곳으로 올

라가서 자세히 관찰하여 산과 물이 있어서 의지할 만한 곳을 선점

하여 군을 주둔시켜야 한다.

그리고 만약 산이 없으면 평야(平野)에 진영을 설치하되 반드시

진퇴에 편리한 장소와 수초(水草)를 이용하기에 편리한 곳[方便],

형세를 관망할 수 있는 곳[可觀]을 선택한다.그리하여 중군(中軍)

의 기치(旗幟)를 세우고 함께 행군하는 병력의 숫자를 계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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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개의 영(營)을 설치할 것인가,영마다 몇 개의 보수(步數)를 차

지할 것인가를 판단하여 징 가장자리를 울리는 신호를 하고 표기

를 세운 다음 표기에 따라 영을 만들도록 한다.호포(號砲)한 방

을 쏘아올리고 대오(隊伍)를 전개하라는 나팔을 불고 표기(標旗)를

흔들면 각 병사는 기의 움직임에 따라 마치 개미떼가 모여드는 것

처럼[蟻附]진영을 설치한다.[下營]진영이 완성되면 징소리와 나

팔소리를 멈춘다.[金鳴喇叭止]이때 만약 적과 멀리 떨어져 있으

면 다만 거마(拒馬)와 질려(蒺藜)를 늘어놓아 진영을 만든다.

중군은 주장의 장막과 처소를 세우고 날이 저물면 등불을 밝히

고 복로군(伏路軍)을 배치하는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평상시 조련

(操練)의 지휘명령체제와 같게 한다.땔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오

는데,마군(馬軍)은 말 3마리 중에서 그 중 2명이 말 1마리를 끌고

나가서 말 3마리가 먹을 풀을 채취하고,나무하러 간 병사와 물

길러 간 병사와 함께 돌아오되,날마다 교대로 한다.[日逐輪流]

만약 적과 가까운 지역이거나 혹은 적지(敵地)이거나 또는 국경

밖으로서 의심스러운 지역일 경우에는 마땅히 목책(木柵)을 세워

밤을 지내야 한다.그렇게 하되,반드시 당보군(塘報軍)이 사방이

바라보이는 높은 곳에서 자세히 살펴보아 무사할 경우에는 기를

세 번 흔들고 세 번 감으면,다시 자벽[子壁 :내성]을 열지 않고,

거기에 에 있는 병사들로 하여금 진영을 지키게 한 다음,신호포

(信號砲)한 방을 쏘아 올리고 황기(黃旗)를 세우며 북을 빠르게

치거든 사면에 있는 병사들은 대나무나 나무가 있는 산림(山林)으로

달려가 대나무나 나무를 채취해 온다.

그리하여 병사마다 나무 두 그루를 세우는데,나무의 굵기는 3치

(9cm)쯤 되게 하고 길이는 8～9(240～270cm)자가 되게 한다.나무

한 그루를 가로 세우되,나무의 크기는 약간 가늘고 길이는 1길

(300cm)쯤 되게 하며,또 대나무 하나를 깎아서 연화첨(蓮花簽)106)

을 만든다. 만약 대나무가 많고 나무가 적으면 대나무를 나무 대

신 사용하고,나무가 많고 대나무가 적으면 나무를 대나무 대신

106)연화첨(蓮花簽):연꽃모양의 꼬챙이인듯 하나 용도는 자세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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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연화첨과 목책(木柵)밖에 사용할 말뚝을 만든다.이때

만약 대나무가 없으면 단단 나무를 뾰죽하게 깎아 말뚝으로 사용

하고 가늘고 연한 나무를 뾰족하게 깎아서 연화첨으로 대용한다.

이렇게 한 다음 연한 풀을 꼬아 끈을 만들어 목책을 단단히 묶는

다.다시 신호포 한 방을 쏘아올리고 황기(黃旗)를 흔들어 병사들

을 돌아오게 하면 병사들은 1자 간격으로 나무 두 개를 서로 연결

하여 세워서 목성(木城)을 만든다.그리하여 목성이 완성되면 다시

앞의 방식에 따라 병력을 차출하되,각 대(隊)마다 절반 병력으로

매 명마다 각기 작은 나무 한 개와 볏짚이나 풀단 한 묶음을 가져

오게 하고,나머지 절반은 그 나무와 풀을 가지고 움집을 만든다.

각 대마다 각기 풀을 엮어 움막 한 칸씩을 짓고 그 위 지붕을 만

들고 땅을 파서 앉고 눕기에 편리하게 한다.

대취타(大吹打)가 울리고 진영(陣營)문을 열면 땔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 오고 말에게 물을 먹이는 등의 사항은 한 가지로 교장

(敎場)에서 조련할 때의 지휘명령체계와 같이 한다.만약 나간 인

원이 많고 들어온 인원이 적으면 이는 부상을 당하거나 포로가 되

지 않았으면 반드시 도주를 했거나 또는 갑작스런 질병 때문일 것

이니,해당 영(營)과 사(司)에서는 적합한 인원을 차출하여 영전

(令箭)을 가지고 진영(陣營)밖으로 나가서 찾도록 한다.만약 나간

인원이 적고 들어온 인원이 많으면 이는 숫자를 잘못 헤아렸거나

간첩(間諜)이나 세작(細作)이 끼어들어온 것일 것이니,해당 영에

서는 곧바로 조사하여야 한다.

한편 자영[子營 :자벽의 병사들은 목성 바깥 울타리가 완성되면

다만 움집에 사용할 나무와 대나무를 채취하는데,병사마다 중군

(中軍)에서 사용할 나무 한 개씩을 가져와 작은 망루(望樓)하나를

세워서 관망하기에 편리하도록 한다.그리고 파총(把摠)은 남은 나

무를 가지고 각각 작은 망루를 진영의 네 귀퉁이에 세우는데 병사

4～5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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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소수[限蔬水 :채소를 사들여오고 물을 길어오는 시간을

제한함]

매일 오경[五更 :새벽 3～5시]이 지나고 북을 빠르게 치는 것이

끝나면,첫 번째 신호포(信號砲)소리를 듣고 각 병사(兵士)들은

모두 일어나서 머리를 빗고 낯을 씻은 다음,두 번째 신호포 소리

를 듣고 각 병사들은 모두 목성 주변으로 가서 각자 창(槍)을 들

고 성(城)을 지키는 자세를 취한다.각 영(營)의 영문(營門)을 파수

하는 병력은 중군(中軍)으로 가서 영문을 지키는데 아무 사고도

없었다는 보고를 마친다.그러면 대취타가 연주되고 진영 문이 열

리면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의거하여 물 길어

오는 급수병(汲水兵)을 내보낸다.

급수병은 1각(刻)을 한도로 하여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의거하여 성안으로 돌아와야 한다.소채(蔬菜)등의 물

건을 사들여오는 자는 시정(市井)의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분별하

여 한 시진[時辰 :2시간]을 한도로 해서 진영 밖으로 가서 물품을

구입해 온다.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의거하여

돌아오되,늦게 돌아오거나 늦게 나간 자는 처벌한다.매 대마다

위반자가 2명 이상이면 대장(隊長)도 함께 문책하고,각 대 모두

위반자가 있으면 기총(旗總)도 함께 문책하되,연좌의 예를 따른다.

신시[申時 :오후 3～5시]에 급수병을 한 차례 물길러 내보내되,

지휘명령 신호체계는 모두 같다.

무릇 지방의 저자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진영 밖 300보(步)

안에 모여서 한 곳에 가도(街道)를 이루는 것을 허용하되,순시관

기(巡視官旗)2명에게 맡겨서 병사들이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하며

음식을 사들이는가를 감독하도록 한다.만약 값을 깎아 사단(事端)을

일으키는 자가 있으면 즉시 영내로 잡아들여 처치하되,두 배로

추가하여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이어서 위반자는 귀를 꿰어서 진영

안에서 조리돌린다.순시관(巡視官)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등급을 가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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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초채[定樵採 :땔나무를 채취하는 규정을 둠]

잠시 진영(陣營)을 설치하거나 또는 처음에 진영을 세울 때 병사

들이 모두 나가서 땔나무를 한 차례 채취해 온 이후에는 매 1일

간격으로 한 차례씩 땔나무를 채취해오는데,새벽밥을 지어먹은

뒤 정사시[正巳時 :오전 10시 정각]에 중군이 신호포 한 방을 울리

면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신호체계에 의거하여 매 대(隊)

는 1오(伍)로 진영을 지키게 하고 1오는 진영 밖으로 나갔다가 한

시진 [2시간]을 한도로 해서 모두 영외에 도착하여 중군에 보고한

다.신호포 두 방이 울리면 각 병사는 목성(木城)주변으로 가서

창을 들고 마치 사문(四門)을 열고 나아갈 듯한 자세를 취하는데,이

경우에도 교장에서의 조련시의 지휘명령신호체계의 예와 같다.

▣ 발복로[撥伏路 :복병을 운용함]

각 영(營)과 사(司)가 지향해 가는 지역을 신지(信地 :주둔지역)

로 삼아 매 방면마다 복로병(伏路兵 :복병)5명씩을 파견하여 하

나의 매복 장소로 삼고,매복 장소의 거리는 반리[2킬로]쯤 떨어지

게 하며,길마다 다섯 개의 매복 장소를 두는데,혹은 1로,2로,3로

에 걸쳐 복로군을 두기도 한다.매 복(伏)마다 총(銃)3벌,화전(火

箭)6벌,화승(火繩)2벌을 지급한다.매 1주야(晝夜)마다 한 번 씩

대원을 바꾸는데,새벽밥을 먹고 나서 출발할 인원이 중군(中軍)에

게 가서 영전(令箭)을 지급받고 교대할 사람의 얼굴을 직접 대면

하고 교대를 확인하게 하여 왕래하는 인원의 진위를 분별하여 간

첩(間諜)과 세작(細作)을 세밀하게 캐물어서 색출해 내기 위해서이

다.각 아문(衙門)과 영채(營寨)에서 공식으로 파견된 인원이 본영

(本營)에 들어오려 할 경우에도 주간에는 1명이 그와 함께 동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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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영문에 이르러 그 사실을 보고하고,야간에는 1명이 뒤따라가

서 전송해오게 하되,영문 20보 밖에 이르러서 멈추게 하고,먼저 뒤

따라가서 전송해 온 병사에게 큰 소리로 파견된 인원의 내력을 말

하게 하고,영문을 지키는 병사는 곧바로 중군에게 이를 보고하여 그

나아가고 멈춤에 대한 명령을 내려줄 것을 청한다.

▣ 금훤동[禁喧動 :시끄럽게 떠들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함]

무릇 경보(警報)가 이르렀을 경우에는 각개 병사는 정숙(靜肅)을

유지하면서 주둔지역을 수비하여 목성(木城)을 닫고 명령을 기다

려야 한다.군사를 발동하는데 만약 시끄럽게 떠들거나 함부로 달려

가는 자는 군법(軍法)으로 무겁게 다스린다.

▣ 알인축[遏人畜 :사람과 가축의 접근을 막음]

행영(行營)을 유지하는 동안에 행오(行伍)의 안에서와 진영(陣營)을

설치한 후의 영반[營盤 :진영 주변 가장자리]의 사면에는 주야간

에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은 규모의 가축(家畜)이라 할지라도 진영

울타리 밖에 가까이 접근하는 것을 불허한다.인원을 파견하여 밖

으로 나가서 끌어다가 먼저 영장(營將)에게 보고하여 영장이 친병

(親兵)에게 영전(令箭)을 지급하여 영문(營門)을 거쳐서 내보내게

한다.

사람이 곧바로 진영 울타리 밖에 접근하여 차츰차츰 앞으로 다

가오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리쳐서 멀리 물러나도록 하고 이것이

만약 공식으로 파견된 인원일 경우에는 소리쳐서 영문으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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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도록 하여 영외에 단 한 사람이 있더라도 엄중히 단속하고

바로잡아 불의의 사태에 대비한다.만약 10보(步)안에서 소리를

질러도 물러가지 않고,성명을 말하지도 않고,말로도 대답하지 않

는 자는,야간에는 활을 꼬거나 조총(鳥銃)을 발사하여 쏘며,주간

에는 병사 2명을 파견하여 영문을 거쳐서 나가서 잡아 묶어와서

영장에게 보내면,영장은 주장에게 보고하여 처분을 하도록 한다.

▣ 방측소[放厠所 :측간을 이용하는 요령]

적병이 없는 곳으로서 멀리 영외(營外)의 100보쯤 거리에 매 1면

(面)마다 큰 측간(厠間)구덩이 2개씩을 개설하고,영내(營內)에는

매 1기(旗)마다 대(隊)의 뒤에 작은 측간 구덩이 1개를 개설한다.

주간에 측간에 가는 인원은 각 영문을 거쳐서 요패(腰佩)를 영문

위에 걸어놓고 문을 열어주면 나갔다가,돌아와서 영문에 이르면

요패를 가지고 본인임을 확인한 다음에야 들어가도록 한다.야간

에는 대소변을 모두 영내의 작은 측간에서 해결하고,단 한 사람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불허한다.날이 밝고 취타(吹打)가 울려

부대가 떠날 경우에는 흙으로 묻는다.오래 머무를 경우에는 분뇨

(糞尿)를 청소하여 영외의 구덩이로 내어 보낸다.적이 근거리에

접근해 오거나 대진(對陣)하였을 경우에는 주간이나 야간 모두 영내

에서 대소변을 해결한다.

▣ 변순전[辨巡箭 :순찰용 화살을 분별함]

밤이 되어서는 따로이 순전[巡箭 :순찰용 화살]이 있는데,이것

은 주장(主將)이 발급한 것으로서,그 장소가 어디이든 관계 없이

이 순전이 지나가면 소리를 내는 것을 불허한다.다만 밤 시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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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하는 관원이 이에 따라 시각을 알리는 북을 치는데,잘못 전달

하거나 잘못 전달받을 경우에는 군법(軍法)으로 처치한다.

전 부대가 진영을 통합하였을 경우,부대는 3개의 영으로서 족

하니,교대로 장관(將官)1원(員)이 매 영(營)을 총괄하여 순찰하고,

교대로 파총(把摠)1원이 본영(本營)의 매 사(司)를 순찰하고,교대로

초관(哨官)1원이 본사(本司)의 매 초(哨)를 순찰하고,교대로 기총

(旗總)1인(人)이 본초(本哨)의 매 기(旗)를 순찰하고,교대로 대장

(隊長)1명이 본기(本旗)를 순찰하니,순찰하는 법은 3경,4경,5경에

가장 엄격하다.

▣ 중야령[重夜令 :야간 군령을 엄중히 함]

적과 대진(對陣)할 때에 교대의 시기를 잃고,야순(夜巡)에 암호

(暗號)를 잃고,멈춰 자서 실화(失火)를 한 자는 목을 벤다.까닭없

이 소리지르고 치달리거나 허망한 소리로 ‘적이 왔다.’고 말하여

진영을 놀라게 하는 자는 목을 벤다.적이 와서 공격할 때 장병과

사졸이 소리지르고 동요하는 자는 목을 벤다.

▣ 하암영[下暗營 :암영을 설치함]

영진편(營陣篇)에 있는 조항의 지휘명령 신호체계에 따라서 한다.

▣ 명재발[明再發 :명령을 뚜렷히 다시 발함]

오경(五更)삼점(三點)의 시각에 이르러 장호적(掌號笛)신호 한 방에

먼저 당보군(塘報軍)이 영문(營門)을 나가고,행영(行營)의 예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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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부대는 취사장(炊事場)을 뜯고 북을 빠르게 치고 나서 신

호포 두 방을 쏘아 올리고,등불을 끄라는 신호가 떨어지면 각 영

(營)과 사(司)의 등불이 일제히 꺼진다.하늘에 먼동이 터오르면

신호포를 쏘아 올리고 대장기(大將旗)를 올리면서 취타(吹打)를 울린

다음,각 병사(兵士)는 각 영(營)의 사(司)로 가서 지난 밤의 상황을

보고한다.

영(營)사(司)는 주장(主將)의 처소로 가서 야간 순찰 결과가 무

사했음을 보고한다.만약 사유가 있으면 ‘아무 곳에서 진영에 경보

가 있었다.’,‘불이 났다.’,‘야간 시각을 알리는 데에 착오가 있었

다.’는 등의 경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친다.그런 다음 신호포

를 쏘아 올려 복로군(伏路軍)을 돌아오게 하고,장호적(掌號笛)신

호를 올려 관기(官旗)를 모아 명령을 하달한다.

혹은 장호적 신호를 올리지 않고 인기(認旗)와 초기(招旗)를 써서

관기를 모아 명령을 하달하기도 하는데,지시가 끝난 후,인기를

한 번 휘두르면 모두 해산하여 원래의 오(伍)로 돌아간다.천아성

(天鵝聲)나팔이 세 번 울리면 병사들은 큰소리로 세 차례 고함을

지른다.북을 천천히 둥둥둥 울리면 영문을 열고 길을 떠나는데,

도로가 넓거나 좁을 경우,몇 개의 길에 표기(標旗)와 초요기(招搖

旗)를 세울 것인가를 청하는데,호포(號砲)를 쏘아 올려 그 수와

같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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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10실전편[實戰篇]

다툴 ‘혁(鬩)’자는 그 형상이 싸울 ‘투(鬪)’자와 같으니, 형명

[刑名 : 형벌의 명칭]을 적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므로 

만인(萬人)이 한 마음으로 형명의 효험을 숭상하여 진실로 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다면 한낱 손과 발을 가장 강한 것으로 삼을 

것이니, 이는 또한 그 다음인 것이다. 몽둥이를 가진 사나이가 단

단한 갑옷과 날카로운 병기를 가진 군사를 매질할 수 있으니 형명

이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경지에 도달하면 그 묘리

(妙理)를 다할 것이니, 이는 실제의 상황이다. 그러므로 실전편

(實戰篇)이라고 차례한 것이다.

▣ 계총수[戒銃手 :총수에 대한 경계]

 

총수(銃手 :조총부대)는 적을 잘 공격하여 미친듯이 몰려오는 적

세(賊勢)를 꺾어 살수(殺手 :창검부대)의 담기(膽氣)를 돋구어 주

는 것이다.살수의 담기가 씩씩해지면 적을 패퇴시킬 수 있어,총

수의 생명을 보전할 수가 있다.각종의 무예(武藝)가 비록 서로 다

같은 것은 아니나,피차간에 구호하고 보전함에 있어서는 매 한

가지이다.하물며 공명(功名)을 세우기에 힘써야 할 것이니,여러 사

람이 이를 받아들여서 써야 할 것이다.

전시(戰時)에 이르러 사격(射擊)을 함에 법식(法式)대로 하지 않

고 고의로 높게 지향하거나,낮게 지향하거나,그릇되게 지향하거

나,두려워하여 덜덜 떨고 흔들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목을

벤다.적과 교전할 때 살수의 대총(隊摠)이나 해당 부대의 대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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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 한쪽을 자르는 것을 허용하고,회군하면 조사하여 처단한

다.만약 파총(把摠)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곧바로 그곳에 보내어

목을 벤다.

각 조총수(鳥銃手)부대의 대장과 병사는 모두 일렬로 사수의

뒤로 나아가 아무 기(旗),또는 아무 대(隊)와 연계한다.조총수가

진중(陣中)에서 전사(戰死)하면 조사하고 물어서 기록하되,짝지은

상대가 배후에 있었으면 살수를 사형에 처한다.모든 싸움에서 얻은

수급[首級 :적군의 머리]은 매 10개 가운데 두 개를 조총(鳥銃)의

사수(射手)와 살기(殺器 :창ㆍ칼)를 휴대하지 않은 자에게 준다.

▣ 징허총[懲虛銃 :공포 발사에 대한 징계]

 

모든 총포수(銃砲手)들은 적과 멀리서 만났을 경우에 내가 겁이

난다 하여,늘 수 백보 밖의 탄알이 미치지도 못할 거리에서 크고

작은 총포(銃砲)를 헛되이 발사를 한다.그리고 적이 본래 소수인

데 우리는 이미 총을 다 쏘아버려 그들에게 이르지도 못한다.이

또한 안타까운 일이다.화약(火藥)의 힘은 적이 가까이 와야 미칠

수 있는 것인데,적의 무리가 한 덩어리로 뭉쳐서 치고 들어오면

다만 화약과 탄알이 다 떨어졌다 하고 속수무책으로 죽을 수 밖에

없다.

이제 적이 오는 것과 맞닥뜨리면 거리가 멀고 가까움을 따지지

않고 다만 중군(中軍)의 호포(號砲)신호 소리를 듣고 일거에 천아

성(天鵝聲)107)나팔을 불어 총수는 총을 발사하되,영(令)에 의하여

몇 개의 층(層)으로 나누어 반(班)을 번갈아 교대해 가면서 한발

한발 발사하여 바르고 태연자약하게 적을 향하여 사격한다.만약

적이 갈래를 이루어 다가오면 각자가 다만 적의 갈래를 지정하여

107)천아성(天鵝聲):변사(變事)가 생겼을 때,군사를 모으기 위하여 길게 부는 나팔

소리,또는 임금이 대궐을 나설 때 부는 태평소(太平簫)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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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하나의 적을 명중시켜야 한다.중군(中軍)의 신호포(信號

砲)소리를 듣지 않거나 천아성을 불지 않고서는,적이 진영(陣營)

안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총의 발사를 허용치 않는다.

먼저 발사한 자가 곧 한 총으로 두 사람의 적을 쏘아 죽였다 할

지라도 또한 공(功)으로 치지 않고 반드시 군법(軍法)으로 참수한다.

평시에 화기의 수발을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전진에 이르러 화약이

젖고 약선(藥線)이 젖어 아예 연소가 되지 않거나,혹은 끝까지 연소가

되지 않거나,혹은 연소시키지 못하는 발사자는 모두 군법으로 목을

벤다.파총(把摠)이하의 지휘관이 알고서도 문제삼지 않거나 임시

방편으로 넘겨서 다스리지 않은 자는 연좌(連坐)하여 일을 그르친

죄로 다스려 함께 참수한다.

 

▣ 신연좌[申連坐 :연좌제도를 명백히 함]

 

전진(戰陣)에 임하여 절제(節制)를 존중하지 않은 까닭으로 말미

암아 앞으로 나아간 자가 헛되이 죽으면 상(賞)이 없는데,비록 상을

주려 하나 조사하여 살필 바가 없기 때문이다.뒤로 물러난 자는

요행히 살아났으되 벌(罰)이 없다.벌을 주고자 하나 조사하여 살필

바가 없기 때문이다.지금 절제하는 제도를 정하여 문서로 명문화

시켜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건대,죽이는 바는 불과 3～5인이니 ‘너희 중인(衆

人)은 관계없으니,곧 도망쳐도 가하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

다.‘너희는 일찍이 이 법을 세밀히 생각하지 않았으니 일행(一行),

바로 백만대병이 일시에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면,모두 조사

하여 죽이는 바가 몇몇 사람이 될 것이니,너에게 만약 천인 만인을

맡기면 모두 물러나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만약에 1사(司)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파총(把摠)을 죽일 것이니,파총은 그 관하 1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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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일개 외로운 몸으로 능히 몇 사람의 적을

대적하겠는가?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초관(哨官)들을 죽여 파총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초관은 파총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나아가 싸워서

파총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1초(哨)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

임을 물어 초관을 죽일 것이니,초관은 그 관하 1초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기총(旗摠)들을 죽여 초관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

다.그러므로 기총은 초관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초관이 죽

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 싸워서 초관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1기(旗)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

임을 물어 기총을 죽일 것이니,기총은 그 관하(管下)1기(旗)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만

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그

렇게 되면 그 관하의 대총(隊摠)들을 죽여 기총의 목숨을 보상하

게 할 것이다.그러므로 대총은 기총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기총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 싸워서 기총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1대(隊)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대장(隊長)을 죽일 것이니,대장은 그 관하 1대의 군사들이

물러나는 것을 보고서도 결코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만약 그가

물러나지 않으면 반드시 적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대병(隊兵)들을 죽여 대장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

다.그러므로 대병들은 대장이 물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대장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나아가 싸워서 대장을 지킬 것이다.

  이와 같이 하니,네가 만약 천만 대군중의 하나라 할지라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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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가 다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이 군령(軍令)에 의거하여 칼

날이 개개인의 목 위에 일일이 미치니 그 어느 사람이 책임을 회

피하여 빠져나갈 수가 있겠는가?너희가 적과 대진(對陣)하여 각

대(隊)관하의 1오(伍)안의 한 병사가 나머지 네 명의 병사보다

앞서서 나아가는데 이를 구하지 않아 죽게 한 경우는 4인을 모두

참형에 처한다.

 

▣ 신전구[申戰彀 :전투의 원칙을 분명히 함]

 

진영(陣營)을 배열할 때에는 반드시 단숨에 대열(隊列)을 형성하

여 적으로 하여금 알아채지 못하게 하는 데에 묘리가 있다.적이

모르면 은밀한 명령을 내려 진영을 배열하고,적이 알면 공개된

명령을 내려 진영을 배열한다.배열이 끝나면 화기(火器)를 앞에

배치하고 진(陣)앞으로 나아가는데,혹은 적이 와서 아군과 충돌

하거나 혹은 적이 진영을 배열하고 아군을 기다리거나 할 경우에

는 오십보 이내까지 접근하기를 기다린다.

화기는 명령에 따라 일제히 발사하되,단지 1차를 한 다음에 불

이 일어나는 것을 보아 각기 화전(火箭)과 궁전(弓箭)을 쏘되,나

아가면서 쏘고,쏘면서 나아간다.병사들은 불꽃과 연기가 구름처

럼 피어오르는 것을 틈타서 일제히 엄호하면서 나아가되,반드시

나르는 듯이 달려서 대오가 어지러워지지 않도록 한다.마치 벌이

모이고 개미가 달라붙듯이 하고,마치 산이 무너지고 담장이 늘어

서듯 털끝만큼이라도 멈칫거리거나 의심해서는 안된다.그렇게 하

면 반드시 이긴다.

이는 쳐서 죽이는 힘이 아니고,바로 화염과 연기의 형세이니

날아서 나아가는 영웅이 그 마음과 안목을 빼앗으니 곧바로 앞으

로 나아가 교전하니 저들은 스스로 쓰러진다.병법(兵法)에 이르기

를,“형세(形勢)가 험하고 절도(節度)가 간단하다.그러므로 전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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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될 때에는 마치 처녀처럼 조용하고 침착하게 행동하여,적을

방심하도록 하다가,적이 성문을 연 뒤에는 마치 그물을 벗어난

토끼처럼 신속하게 기동하여,적이 미처 저항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라 하였다.

자고 이래로 군(軍)은 적이 진영 배열을 일단 완료하는 것을 보

고,곧바로 이와 같이 포(砲)를 날리며 앞을 향하여 부닥쳐 나아가

면서 입에서는 함성이 그치지 아니하고 중도에 결코 멈추지 않으

니,그 어떠한 강적이라 할지라도 패하지 않을 자가 없는 것이다.

만약 적이 아군이 이제 막 진영을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일단

먼저 돌격해 오면 아군은 예기(銳氣)를 빼앗기지 아니할 자가 없을

것이다.전투를 하기 위해 달려갈 때에는 간간히 화포(火砲)1～2

개가 넘어져서 혹은 기계(器械)가 손상되고,혹은 진행 속도가 지

연된다.

혹은 일시에 화기가 발사되어 시야가 흐릿하고 침침해져서,화

살과 돌팔매와 납탄알로 적을 명중시켜서 죽이지 못하니,바로 부

자 형제라도 또한 반드시 돌아보지를 못하게 된다.결국,건장한

자만 앞을 향하여 달려나가 적을 공격할 뿐이니,적은 군사를 물

리어 수습하고 조리하여 반드시 생명을 보전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마음을 분발하여 앞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또 넘어지거나

뒤를 돌아보아 지연되는 일을 초래해서는 적으로 하여금 다시 총

을 들어 한바탕 쏠 수 있는 틈을 주어 부상을 당하는 바가 더욱

많을 것이다.적이 돌격을 해 옴을 당하여 일단 대세가 패색으로

몰리면 필경은 부상해서 쓰러져 넘어진 병사들을 구출해내지 못할

뿐 아니라,또한 건장한 자마져도 잃게 될 것이다.

이는 그 어느 것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한 가지의 일이니,적에게는

비록 조총(鳥銃)이 있으나 오직 하나의 포를 앞으로 향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1～2발을 발포하면 그 몸 가까이에 접근하여 단병무

기(短兵(武器)로 서로 접전하면 총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만약 적

과 더불어 각각 맞서 대진하여 싸우게 하면 예기를 많이 빼앗겨

다시 나아가도 이기지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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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구응[責救應 :호응하여 구원하는 책임을 추궁함]

앞에 나아간 일대(一隊)가 포위되었는데 본기(本旗)의 각 대가

이를 구하지 않거나,일기(一旗)가 포위되었는데 다른 기가 이를

구하지 않거나 일초(一哨)가 포위되었는데 다른 초가 이를 구원하

지 않아서 실함되게 한 자는 모두 군법으로 처단하되,실함한 대

(隊)ㆍ기(旗)ㆍ초(哨)ㆍ파(把)의 상황과 대조하여 그 구원하지 않은

대ㆍ기ㆍ초ㆍ파의 장(長)을 참형에 처한다.

▣ 휼진망[恤陣亡 :싸움터에서 죽은 이를 보살핌]

무릇 한 사람의 인원을 손실하고 해당 부대가 적의 수급(首級)을

획득하지 못하였으면,한달치 식량을 감량하여 전사자(戰死者)의

가족에게 지급하여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한다.대장(隊長)을

잃었을 경우에는 한 대(隊)의 식량을 감량하고，기총(旗總)을 잃었을

경우에는 한 기(旗)의 식량을 감량하고，초관(哨官)을 잃었을 경우

에는 한 초(哨)의 식량을 감량한다.

공(功)을 획득했을 경우에는 전례에 의거하여 그 잃은 바를 상고

하여 모두 죄를 면제하여 또한 식량을 감량하지 않는다.싸우다가

죽은 병사나 싸우다가 죽은 장교는 관(官)에서 은(銀)을 지급하여

두텁게 은혜를 베풀어 구휼(救恤)한다.각 부대에 소속된 인원으로서

정범(正犯)은 마땅히 목을 베고,군법(軍法)에 의하여 곤장을 쳐야

할 자에게는 곤장을 치는 외에도 다시 식량을 감량하는 처벌을 가

하여 식량을 감량하는 처벌로서만 그치지 않게 한다.

무릇 이른바 그 가족을 구휼한다는 것은 병사들의 식량을 감량

하여 전사자의 가족을 구휼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고 곧바로 그

공로를 기록 상주하여 전사자의 자식에게 은전(恩典)을 세습(世襲)

시키는 구휼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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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배상[棄背傷 :등 뒤에 부상을 입은 자는 버림]

 

만약 대진(大陣)이 패주하였을 경우,적에게 죽임을 당한 관병

(官兵)이 등 뒤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는 패하여 달아난 것으로

간주하여 원호(援護)의 혜택을 베풀지 않는다. 

▣ 제사심[齊士心 :군사들의 마음을 정제시킴]

  

적을 죽임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강자(强

者)라 해서 혼자서만 앞으로 나아가서도 안되고,약자(弱子)라 해

서 뒤로 물러서서는 아니된다.만약 전진(戰陣)에 임하여 감히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장서 나아가 적의 목을 베

거나 적의 말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한 명령을 위

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군법으로 처리한다.

▣ 공적자[公賊貲 :적의 재물을 공유함]

전투 도중에 적이 재화와 보물이나 금은(金銀)ㆍ포백(布帛)ㆍ기

계(器械)등속을 버리는 경우가 있다.이는 아군이 다투어서 이를

빼앗도록 유도한 다음에 그 기회를 타 들이쳐서 공격하려는 것이

다.그런데도 아군은 종종 그 술책에 빠진다.금후로는 전진(戰陣)

에 임하여 적이 버린 재물과 포백을 발견하면 본대에 보고하여 공

병(功兵)이 이를 수습하여 간수케 한다.그런 다음 싸움에 이기기

를 기다려 군사를 거두고 분명히 조사하여 병사(兵士)와 장령(將

領)들에게 골고루 상을 주되,함부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러한 재물을 은닉하거나 챙겨서 남겨두거나 뒤에 이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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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차지하는 자는 비록 공이 있다 할지라도 모두 군법으로 처

단한다.정식으로 전투를 할 때에 적이 갑자기 물러가면서 재물을

버리는 것은,적이 패주할 즈음에 아군이 그 재물을 탐내어 이를

취하도록 유인하고 저들은 기회를 타서 도주하려는 것이다.심지

어는 기회를 타서 몰려와 도리어 아군을 이기고서,아군의 수급(首

級)으로 아군이 이를 되찾아가려고 힘을 다해 싸우도록 유인하니,

이 또한 앞의 계책과 같은 것이다.그런데 ‘수급을 취하지 않은 것

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금령(禁令)이 있다.

그러므로 만약에 재물과 포백을 보면,이를 내버려두고 곧바로

직행하여야 한다.승부는 단지 머리카락 한 오라기의 차이로 결정

되는 것이다.그러므로 각 병사는 힘을 더하기를 백배나 더함에

중점을 두어 더욱 용기를 뽐내어 전진하여 적으로 하여금 패전하여

진멸(盡滅)케 하면 그들의 머리는 바로 우리 소매속에 들어있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적이 버리고 달아난 이 일건(一件)의

물건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만약 명령을 위반하고 재물을 도모하

거나,수급을 빼앗아오는 것을 다투어서 군사가 함몰되기에 이르

거나,혹은 적이 충돌하여 왔을 때 재물을 빼앗아 챙기는 병사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모두를 군법으로 참형에 처한다.

▣ 원군법[原軍法 :군법을 명확히 함]

전진(戰陣)에 임하여 움츠리거나 달아날 경우,대장(隊長)은 병

사의 귀를 자르고,기총(旗摠)은 대장의 귀를 자르고,초관(哨官)은

기총의 귀를 자르며,초관이 즉시 대병(隊兵)을 참수하고,파총(把

摠)이 즉시 초관을 참수하는 것을 허락한다.만약 각기 움츠리거나

달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고의적으로 놓아주어 귀를 베거나

목을 베지 않은 자는 죄가 연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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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고피[罰故避 :고의로 회피하는 것을 처벌함]

병이 들었다고 사칭하거나,고의로 군기(軍器)와 마필(馬匹)을

손괴하거나,미리 앞서서 이를 손실하고서 전진(戰陣)에 임하여 싸

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곧바

로 해당 기(旗)와 대(隊)의 병사들도 조사해서 다스린다.

▣ 금사수[禁私讐 :사사로이 원수갚는 것을 금지함]

장졸(將卒)들이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서 전진에 임하여 서로 보

복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다.

▣ 처수함[處水陷 :깊은 하천과 마주쳤을 경우]

무릇 군부대의 앞에 깊은 하천이 있으면,아군은 높은 곳에 의

지하여 대기하고 있다가 적이 이르러 건너다가 빠지게 되면 즉시

공격한다.만약 적이 오지 않으면 복병(伏兵)을 배치하고 군사를

후퇴시켜 적을 유인한다.

▣ 경산곡[經山谷 :산 골짜기를 지나감]

산 골짜기가 있는 곳에서 적과 만나 싸울 때에는 반드시 복병을

배치하고 거짓 병력으로 적을 유인하여 복병이 있는 곳으로 끌어

들여 이를 공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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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고[死旗鼓 :기고와 함께 죽음]

무릇,싸움터에서 쓰는 기와 북,또는 싸움터의 의장(儀仗)용품

인 정기(旌旗)와 절월(節鉞)을 망실한 자는 모든 대(隊)를 목벤다.

또는 적에게 탈취당한 경우에도 모든 대를 목벤다.이때 공이 있

으면 그에 의거하여 속죄하게 한다.

▣ 실전마[失戰馬 :전마를 상실함]

전진(戰陣)에 임하여 전마(戰馬)를 상실한 자는 목을 벤다.힘껏

싸우다가 말이 부상하여 죽게 한 자는 죄를 주지 않는다.

▣ 정추병[整追兵 :추격 병력을 정비함]

싸움에서 이겨 적을 추격할 때 약 1리(里)의 거리를 가면 솔발

(摔鈸:자바라)소리를 듣고 군사를 거두어 대오를 정비한다.달아

나는 적이 궁지에 몰려 되돌아와 싸워서 군이 어지러워지면 정비

가 어려울까를 염려해서이다.이 군령은 전투시와 마찬가지로 내

려진다.이를 주관하는 장교는 반드시 중군(中軍)108)에게 보고할

필요가 없는데,그 거리가 멀어서 서로 들리지 않기 때문에서이다.

어느 정도 추격 병력의 정리가 되기를 기다려 다시 북을 쳐서

추격을 하는 한편,기병(騎兵)을 나누어 내보내고,각 처의 산 꼭

대기와 나무 숲 등에는 모두 반드시 병력을 배치하여 수색한다.

적이 매복을 시켜놓고 거짓 패하여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를 염려

해서이다.종래의 남왜(南倭 :남방의 왜적)와 북로(北虜 :북방 오

108)중군(中軍):조선(朝鮮)시대(時代)때의 군영의 대장,또는 사(使)의 다음

가는 장관(將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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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캐)109)는 그 꾀가 이러하기 때문에서이다.

과연 진짜로 대패하였기 때문에 달아나는 것이라면 멀리까지 추

격하여 기회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이 적을 놓쳐서 달

아나게 하면 이전에 세운 공이 있다 할지라도 이를 쳐주지 않는다.

▣ 분영공[分零功 :영세한 공로를 구분함]

흩어져서 달아나는 소규모의 적을 잡아서 박멸하는 등의 영세한

공로는 세습(世襲)되는 기록(紀錄)으로 치지는 않고,단지 포상만

한다.직접 싸워서 공을 세운 사람이 스스로 보고하되,반드시 적

진으로 돌진하여 적병을 찔러 죽인 공로와 동일하게 논하지는 않

는다.만약 공로에 대한 보상이 끝난 뒤에 다시 적을 죽이거나 포

획한 사실을 보고할 경우에는,이는 반드시 흩어져 달아나는 소수

의 적을 쫓아서 죽이거나 포획했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므로,단

연코 인정하지 않으나,사실임이 검증되면 또한 단지 포상만 한다.

▣ 보진항[保陣降 :전진에서 항복하는 자를 보호함]

무릇 전진(戰陣)에 맞닥뜨려서 바야흐로 적이 접전을 해 와서,

만약 포로가 된 자를 몰고 앞을 향해 달려 나온 자에게는 매 초

(哨)마다 [降伏旗 :백기]2면을 지급한다.멀찌감치 창칼을 버리고

항복하겠다고 다 함께 외치면 죽이지 않는다.창칼을 버린 자의

경우에는 곧바로 항복기인 백기(白旗)아래로 가서 담당 군관이

거두어서 보호하도록 한다.전투가 끝나면 그 수효를 보고하고 검

증하여 보고하고 집으로 돌려보낸다.

109)남왜(南倭)와 북로(北虜):남왜는 명의 남방으로부터 침입한 일본 해적을 가리

키며,북로는 명의 북방으로부터 침입한 오이라트와 타타르 등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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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복하는 인원 1명을 획득했을 적마다 해당 관군(官軍)은 은(銀)

5전(錢)을 상준다.만약 관군이 함부로 한 사람을 죽였을 경우,죽인

자는 사형하고,가까운 거리의 대(隊)와 오(伍)의 지휘관이 이를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한다.만약 적이 항복하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창과 칼을 들고 곧바로 앞으로 달려드는 자를 진상(陣上)

에서 죽였을 경우에는 적의 수급을 획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을

기록한다.

▣ 형부간[刑俘姦 :포로를 간음한 자를 처벌함]

전진에 이르러서 적의 부녀자를 추격하여 포획하고서 규정에 따

라 보고하여 상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간음(姦淫)한 자는 군

법으로 논한다.해마다 이러한 일이 빈번히 일어나는데,그때마다

위법을 저지른 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여자는 적에게 포로로 붙잡혀가서 오랑캐의 아내나 종이

된 자이다.지금 내가 무지하여 중국인과 마찬가지라고 여기고

수용하였다.”

그럴 적마다 나는 이를 꾸짖으며 이렇게 말한다.

“그것이 바로 너를 해친 것이다.이것이 해로운 것이다.”

그러면 아무런 대답도 하지를 못하고,마침내 이를 목벤다.

▣ 신망살[愼妄殺 :함부로 죽이는 것을 삼감]

너는 불가(佛家)에서 이르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칠

층 불탑을 세우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을 들었을 것이다.지옥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450『紀效新書』(上)

(地獄)과 윤회(輪回)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가축(家畜)으로 환생(還

生)하여 원한(怨恨)의 빚을 갚는다고 하였으니 천도(天道)는 순환

(循環)을 좋아하니 귀신(鬼神)이 선행과 악행에 대한 되갚음을 명

백히 하지 않아서 네가 열심히 공을 세워 자식에게 은전(恩典)을

세습(世襲)시키는 기록(紀錄)으로 삼아서 자손 대대로 은자(銀子)

로 내리는 상을 받게 되니,이는 백성의 고혈(膏血)이다.

그리고 백성이 불행히 적에게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다시 중국으

로 돌아오게 되거나,혹은 한동안 적에게 쫓겨서 가정이 분산되니,

사람 사람이 가련한 처지에 빠졌을 때에는 달자[達子 :북방의 오

랑캐인 달단(韃靼)]이건,왜자[倭子 :남방의 오랑캐인 왜구(倭寇)]

이건 중국인이 무릎을 꿇고 슬프고 가련하게 하소연하면 또한 자

비를 베풀어 풀어놓아주는 경우도 없지 않다.그런데 너와 나는

바로 같은 중국인이며,조정이 백성을 보장하는 법을 만들어 놓았

음에도 지금 백성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데,도리어 이를

죽여서 그 수급(首級)을 가지고 거짓 공로를 삼아 자손에게까지

그 혜택을 누리게 하려 하니,이는 하늘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인

간이다.하늘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전투에서 적이 패퇴하면 거기서 포획한 적(賊)의

자녀(子女)와 인구(人口)는 이들이 참으로 적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죽여서 수급을 차지하는 것을 불허한다.단지 산 채로 해당 관서에

보내어 그곳에서 심사하여 공을 논하고 상을 주게 한다.만약 전

투가 끝난 뒤에 항복한 사람이나 중국인 부녀자를 죽여가지고 공

을 세웠다고 보고하는 자는 공을 기록하는 관서에서 이를 인정치

않을 뿐만 아니라,주장(主將)이 적과 맞닥뜨렸을 때에,안면(顔面)

에 선혈(鮮血)의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 보이면 앞에서 지적한 바

의 폐단이 있었는가를 검증하고 조사하여,진실로 손을 써서 수급

을 취해 가지고 온 사람은 즉시 목을 베어 목숨으로 갚도록 하되,

비록 전날의 공로가 있는 자라 할지라도 용서치 않는다.이 한 절

(節)은 절대로 틀림없이 어기는 일이 없이 모든 아군의 장병(將兵)

들이 악습(惡習)을 철저하게 고쳐야 할 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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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후육책[戰後六冊 :전후에 이루어져야 할 여섯 가지

보상계획]

◈ 보전상[報戰傷 :전상자에 대한 보상]

무릇 전투(戰鬪)가 끝난 뒤에 병력(兵力)을 거두어 진영(陣營)으

로 돌아올 적에 한 편으로 각 영장(營將)은 파총(把摠)의 사(司)에

독려하여 전상자(戰傷者)에 대한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

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먼저 보내도록 하여 이를 증빙

으로 삼는다.

무릇 활과 화살로 인하여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는 1등으로

하여,비록 중상(重傷)이나 초등(超等)으로 하지 않는다.화살 세대

이상을 맞은 자는 비록 경상(輕傷)이라 할지라도 1등으로 한다.화

살 두 대를 맞은 자는 비록 경상이라 할지라도 3등으로 하지 않는

다.무릇 맞은 자리가 손과 발 사이인 자는 2등으로 하고,화살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또 경상인 자는 3등으로 한다.그보다 좀 더

경상인 자는 4등으로 하여 그친다.

칼로 인하여 얼굴에 상처를 입은 자는 초등(超等)으로 하고,손과

발에 중상을 입은 자는 1등으로 하며,경상자는 2등 내지 3등으로

하여 그친다.무릇,화살과 칼에 의하여 입은 상처가 등 뒤에 있는

자는 인정하지 않고 또 의약품도 지급하지 않는다.만약 적이 다

수로서 사면을 둘러싸고 칼질을 할 때 아군이 그 한가운데서 적과

응전을 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등에 상처를 입었더라도 또한 인정

하여 등수를 정하는데,반드시 영장 및 전진(戰陣)에 있었던 장관

(將官)이나 소속 부대의 파총(把摠)이나 초관(哨官)이 관련 사실의

본말(本末)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먼저 보내도록 하여

이를 증빙으로 삼는다.

만약 다수의 병사들이 함께 패하여 일제히 달아나다가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얼굴이건,등뒤이건 모두를 인정하거나 구휼(救恤)

하지 않으므로 보고할 필요가 없다.만약 몇몇 사람이 다수의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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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들과 함께 패하여 달아나다가 다시 몸을 돌려서 적과 맞닥뜨려

적을 막고서 돌아온 자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두 두등

(頭等)으로 한다.무릇 부상자는 원래 모두 1․2․3․4등까지의 등

급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나,모두가 각각 1등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그 상위의 등급인 초등(超等)이나 초초등(超超等)으로 기록하여

보고한다.

◈ 보진망[報陣亡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무릇 전사자(戰死者)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

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보내어 “아무개가 아무 부분

에 상처를 입어 전사했다.”는 보고를 한다.모름지기 얼굴에 상처

를 입고 전사했을 경우에는 같은 대(隊)와 오(伍)의 인원은 연좌

(連坐)하여 목숨으로 갚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그러나 전사자의

상처가 등 뒤에 있을 경우에는 연좌하지 않는다.

만약 같은 대와 오의 인원이 연좌를 두려워하여 얼굴의 상처를

등 뒤의 상처로 보고하거나,혹은 전사자가 죽은 뒤에 그 등에 칼

질을 하여 연좌를 면하기를 바란 자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가 도착하면,다시 검증하여

주모자와 하수인 모두를 목베어 조리돌린다.몸의 앞과 뒤 모두에

상처가 있는 자는 단지 몸 앞부분의 상처만 가지고 전사자로서의

공을 인정하기에는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만약 다수의 병사들이

패하여 달아나면서 전사한 자는 구휼하지 않고,‘퇴축피살(退縮被

殺)’즉,‘물러나서 움츠러들다가 죽음을 당한 것’으로 보고한다.

◈ 보공급[報功級 :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戰場)에서 적의 수급을 획득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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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증

빙으로 삼아 “아무 초(哨)에서 함께 약간의 적을 목베고 적진으로

돌격한 아무개 아무개”또는 “적병을 찔러 죽인 병사 아무개 아무

개”등의 공적을 기록하여 보고하고,주장(主將)에게 전례에 의거

하여 따져서 인정해서 기록해 줄 것을 청하고,자신에게 배분된

얼마간의 은(銀)을 나누어서 자신은 한 푼도 받지 않고 그대로 숫자를

헤아려 은을 내어서 상받아야 할 자들에게 지급한다.

◈ 보인구[報人口 :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에서 적의 포로를 포획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

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증빙으로

삼아 포획(捕獲)의 주역(主役)이 된 자를 밝혀서 그 숫자에 의거하여

은으로 보상한다.

◈ 보군기[報軍器 :적의 군기를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에서 적의 병기(兵器)를 노획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보

내고 관아의 보관 창고로 보낸다.

◈ 보마필[報馬匹 :적의 마필을 노획한 공로에 대한 보상]

무릇 전장에서 적의 마필(馬匹)을 노획한 공로에 대해서는 소속

지휘관이 별도로 관련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는 자필 문서를 증

빙으로 삼아 적진으로 돌격하여 적병을 찔러 죽인 병사와 아울러

공이 있는 사람을 상줄 것을 논의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 기획편집 및 역주

        주간 : 전 호 수  연구원

        역주 : 유 재 성  해동경사연구소

상임연구원

□ 감 수 : 서 인 한  군사사부장 

紀效新書(上)

2011年 9月 22日 印刷 

2011年 9月 29日 發行 

發行處  國 防 部 軍 史 編 纂 硏 究 所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9(용산동1가 8번지)
        TEL: 709-3199        FAX : 709-3111

發行人 崔            北            鎭

印刷處  국  군  인  쇄  창(11089496)

<非賣品>

軍事文獻集 23


	기효신서(상)
	발간사
	일러두기
	목 차
	권 두[卷頭]
	권1 속오편[束伍篇]
	권2 이목편[耳目篇]
	권3 수족편[手足篇]
	권4 수족편[手足篇]
	권5 수족편[手足篇]
	권6 비교편[比較篇]
	권7 영진편[營陣篇]
	권8 행영편[行營篇]
	권9 야영편[野營篇]
	권10 실전편[實戰篇]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
    /DEU <>
    /ESP <>
    /FRA <>
    /ITA <>
    /JPN <>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
    /PTB <>
    /SUO <>
    /SVE <>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